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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백(美白)에 대한 탈식민적 해석을 목표로 ‘미백 배치’라는 
개념을 통해 미백 문화 현상을 살펴본다. 한국에서 미백은 매우 보편적으
로 발견되는 미디어문화이자 일상화된 실천인 반면, 이에 대한 사회적‧학
술적 담론은 부족하다. 더욱이 유색인으로서의 아시아인의 미백은 서구중
심적 담론 속에서는 백인 선망 및 모방, 자기 정체성의 부정, 병리적 미 
의식 등으로 해석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백을 탈식민적 지평 위에서 
관찰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담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해 본 연구는 ‘미백 문화와 관련된 여러 인간과 
사물, 욕망과 정동의 뒤얽힘’으로서의 미백 배치를 관찰한다. 들뢰즈와 가
타리가 고안한 배치 개념은 서구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사유의 틀로서, 어떤 준거점에 얽매이지 않고 미백을 관찰하게 
해 준다. 다양한 욕망의 흐름으로 구성되는 배치에서 언표적 요소인 집단
적 배치와 물질적 요소인 기계적 배치가 횡단적으로 연결접속함과 동시에 
코드화와 탈코드화,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유동적인 반복이 일어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미백 배치를 고찰한다. 우선, 미백 
배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본 연구는 문헌 자료 및 미디어 재현물, 심층
면접, 현장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백 배치를 
관찰한다. 미백의 집단적 배치 차원에서는 영상물을 포함한 미백 이미지, 
관련된 표현, 법령, 발화 등이 분석 대상으로 동원되고, 기계적 배치 차원
에서는 미백의 생산자와 소비자, 화장품,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조명, 시술 
장비,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물질적 요소의 개입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러한 기호적‧물질적 요소들이 서로 횡단하고 연결하며 형성하는 세 가지 
세부적 배치를 미백 이미지 배치, 신체기술적 미백 배치, 아시아 횡단적 
미백 배치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백 이미지 배치는 한국의 이상적인 피부색으로서의 미백에 대
한 기억색이 생성변이해 온 양상과 그 속성을 드러낸다. 특히 미백 이미지
는 디지털의 속성을 갖게 되면서 특유의 인공성 및 탈지표성으로 코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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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 결과 나타난 ‘뽀샤시’ 미학의 이미지들은 미디어와 도시 곳곳에 
시뮬라크라로 존재하며, 스타의 신체를 통해 특수한 정동적 효과를 일으키
기도 한다. 두 번째로 신체기술적 미백 배치는 신체에 여러 사물의 연결과 
개입이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겹겹의 기술과 도구가 만들어 내는 
미백 사물 세계의 확장과 더불어 피부 담론의 고도화를 통해 미백은 일상 
속에서 신체를 특정한 의미로 제시하는 원리, 즉 신체기술의 배치를 구축
한다. 특히 미백 인터페이스는 미백을 블랙박스화된 신체기술로 만듦과 동
시에 한국 사회에서 미백이 개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 중요한 
신체기술임을 보여 주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횡단적 미백 배치는 
미백을 아시아 문화횡단의 흐름 속에 위치시키는 차원에서 살펴본다. 아시
아가 형성해 온 뷰티 흐름 안에서 미백은 동아시아 역내의 미학과 문화적 
감수성으로 코드화됨에 따라, 인종과 국적의 경계를 지우는 시뮬라크라로 
기능한다. 더불어 미백을 핵심으로 하는 K-뷰티는 이와 같은 아시아의 문
화횡단 속에서 한국 문화콘텐츠가 지닌 정서와 정동을 공유하며 유통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백 배치는 무엇을 하는가? 미백 배치는 탈영토적 힘을 생
산한다. 미백은 한국 스타의 얼굴이 지닌 고유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개
인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횡단적 감수성을 통해 기존의 구
조적 권력이 표상하는 방식 바깥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 미백은 특
정한 신체적 변용을 동반하여 기존의 수목적 체계로부터 탈주하는 방식으
로 정동적 능력을 발현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으로 생산되는 정체성
을 ‘되기’ 개념을 통해 분석하며 여성-되기, 아시아인-되기, 아시아 남성-
되기를 제시한다. 여성의 욕망, 인종색의 재배치, 소수자들 간의 보철적 
연결 등에 주목하여 이것이 기존의 정체성 범주에 균열을 가져오는 양상
에 대해 논의한다. 미백 배치에서 욕망과 정동으로 연결된 미백의 신체들
은 여성성과 남성성, 백인과 아시아인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키는 탈영토성
을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백 배치는 재영토화의 힘을 생산하기도 한다. K-뷰
티산업과 K-문화산업은 미백을 초국적 상품으로 만듦으로써 획일화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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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의 회로에 놓는다. 초국적 산업의 지층 위에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
시아 사이의 모방적 위계가 만들어지고, 피부색에 의거한 차별적 논리가 
드러난다. 탈주적 힘을 만들어 내던 미백의 긍정적 정동은 협소하고 배타
적인 인종감수성을 내포한 K-산업의 지층 속에서 특정한 신체들과의 횡단
적 연결을 거부한다.

이처럼 포스트식민주의 시대에 미백 배치는 양가적인 힘을 생산하는 
가운데, 본 연구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미백의 탈식민적 이념형 개념으로
서의 미백 시뮬라크라와 미백 기계는 오늘날 미백에 대한 대항적 사유를 
제시한다. 미백 시뮬라크라는 피부색의 위계를 허구적인 것으로 만들고, 
미백 기계는 제국적 권력 바깥에서 피부색에 대한 사유를 일으킨다. 미백 
배치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반복 속에서, 제국적 권력과 피부색 위계에 
대해 경계하며 유목적 주체를 형성하는 미백 기계의 원리가 탈식민적 사
유로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미백, 배치, 포스트식민주의, 들뢰즈주의, 미백 시뮬라크라, 미백 
기계

학  번 : 2016-3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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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사진 작가 ‘주황’의 작품 <Liking What You See; A Documentary>
(그림 1-1)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흔히 보는 화장품 광고 이미지와 유사
해 보인다. 어깨까지 찍힌 사진 속 모델의 여성은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색조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은은하게 광이 나는 하얀 피부는 한국 여성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기초화
장품 광고의 전형이다. 사실 사진 속 피사체는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 여
성들로, 작가는 화장품 광고 고유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포즈, 조명, 후
반작업을 통해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전형적 방식
에 대한 풍자적 시선을 보여 주고자 했다.

그림 1-1. 주황의 작품 <Liking What You See: A Documentary>
출처: 플랫폼엘. URL: https://platform-l.org/exhibition/detail?exhibitionNo=122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미백(美白)은 한국 미디어 문화의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
고 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은 흠결 없이 깨끗하고 밝은 톤의 피부로 등장
하고, 음악방송에 출연한 아이돌 가수들은 특수한 질감을 구현하는 조명 
효과 속에서 말 그대로 빛을 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백의 빛과 색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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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스타를 구성하는 고유의 매력으로 받아들여져, ‘K-뷰티’라는 일종의 
한류 콘텐츠로서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기까지 한다. 즉, 한국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재현은 늘 하얗고 맑은 피부를 기본으로 한다.

더 나아가, 미백은 일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두루 발견되는 양상이
다. 한국의 화장품은 ‘화이트닝’, ‘브라이트닝’ 등으로 지칭되는 미백 기능
을 강조하며, 성형외과에서는 ‘백옥 주사’, ‘백설공주 주사’라는 이름으로 
미백 시술을 한다. 여성들이 자신의 피부 톤보다 밝은 기초화장을 해 얼굴
이 동동 떠 보인다거나 해외 관광지에서 양산을 쓴 사람은 무조건 한국인
이라는 우스갯소리 또한 사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하얀 피부란 미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특정한 의미와 가
치를 내포한다. 본 연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와 같이 신체 커
뮤니케이션 및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미백 문화 일반이다.

그러나 미백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을 뿐 사회적
으로나 학술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
해 살펴보겠지만, 피부색은 백인성(Whiteness Studies) 연구를 중심으로 
서구권이나 다인종 사회에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러 사회에서 밝은 색의 피부가 정상성 및 규범으로 작동함에 따라 명백
한 또는 암묵적인 인종주의적 위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백인성(whiteness), 피부색주의(colorism), 피부색질서(pigmentocracy) 
등을 담론화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한다. 또는 백인에 의한 식민 지배의 역
사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포스트식민주의 연구 및 탈식민 담론의 
차원에서 피부색 또는 미백에 대한 성찰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판적 인종 및 종족 담론이 발전될 만한 계기가 부족
했던 한국에서 미백은 ‘다들 그렇게 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서 자연화되거나, 여성들의 얄팍한 관심사로 축소되거나, 시장 조사의 차
원에서만 주목이 이루어지는 주제이다.

미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가능하다. 미백의 피부란 무엇인가? 미백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백인에 대한 선망과 모방인가, 
혹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의미하는가? 미백을 함으로써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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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발생하는가? 아시아인 또는 한국인으로서 미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 미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의 
미백과 오늘날의 미백은 어떻게 같거나 다른가? 미백은 어떤 포섭과 배제
를 만들어 내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미백을 낯설게 만들
고, 그리하여 낯설어진 미백을 통해 그것을 둘러싼 욕망과 권력, 신체와 
정체성의 문제, 미시정치 등을 사유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미백을 문제화하고 설명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본문
의 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미백에는 여러 속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 정
의도 법령, 산업, 일상 영역에 따라, 또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
르다. 본 연구는 미백을 가장 넓고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에서 ‘살갗을 아
름답고 희게 하는 미용술’이라고 규정하고 관찰을 시작했다. 이런 정의에 
의거할 때 미백은 한국에만 국한된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여
러 문화권에서 아름다움이 추구되어 왔고 밝은 피부는 어두운 피부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선호되어 왔다. ‘백:흑=선:악’과 같은 색의 상징적 의미는 
편재해 있는 기호체계다. 본 연구는 미백에서 이런 보편적 기호 체계를 읽
어내고자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런 기호 체계에 의거하더라도 흰 피부
에 대한 선호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시대와 문화권마다 선호되는 흰 피부의 구체적 형질은 물론, 그것이 
놓인 조건과 환경, 흰 피부를 갖는다는 것이 지닌 구체적 함의와 그와 관
련된 규범 및 실천의 양상 등은 모두 달랐을 것이다.

더욱이 유색인에게 피부색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식민주
의와 제국주의의 구조 속에서 유색인의 피부색은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 
한 가지의 색으로 획일화되어 왔다. 아시아인이 ‘황화(yellow peril)’로 환
원되어 온 현상이 대표적 예이다. 반대로 유색인이 하얀 피부를 갖고 싶어 
하는 양상은 비판 받거나 조롱 받기도 한다. 백인성이 정상성인 구조 속에
서 미백은 백인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으로만 해석되기 쉽다. 미백 문화에서 
백인에 대한 선망 의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만 귀결
되는 식민주의적이고 오리엔탈리즘적인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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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미백에 대한 담론을 탈식민화하는 것을 목표로 포스
트식민주의 시대의 미백에 대해 고찰한다. 포스트식민주의란 식민지배 이
후의 시대에도 지속되는 식민주의적 인식론과 서구 중심의 근대적 사고에 
저항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동북아시아는 서구와의 관계에서 영토적으로는 
독립적이었어도 문화와 가치의 차원에서 식민주의적 위계 속에 놓여 있어 
왔기에 탈식민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탈식민의 방식과 관련해 짚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미백을 ‘비’서구, ‘비’백인의 특수한 문화로서 강조
하는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탈식민이란 기존의 지배적인 인식론을 
벗어나 고유의 담론을 생성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시대 한국에 
형성되어 있는 미백 문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론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백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맥락과 의미
는 무엇이며, 그로부터 생산되는 정체성과 권력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
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포스트식민주의 시대의 탈식민적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앞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선 피부색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을 
통해 서구에 축적된 인종 및 백인성 연구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유색
인의 피부색 담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백이 피부색의 아름다움을 추구하
는 노력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뷰티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점에서, 뷰
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내 포스트식민주의 연구의 
지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들 선행연구는 한국의 미백 탐구에 유용한 
접근 방식과 단서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의 접근 방식이 지닌 한
계가 한국의 미백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 고민의 지
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3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그 극복의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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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미백 배치(mibaek assemblage)’를 개념화하기 위해 관련된 이론과 
개념을 살펴본다. ‘배치’ 개념이 태동한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
스 가타리(Félix Guattari)의 철학은 특정한 문화 현상을 고정된 것이 아
니라 유동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더불어 중심 권력과 척도를 배제
함으로써 탈식민적 관점을 제공한다. 미백을 하나의 배치로 해석할 때, 미
백은 여러 요소가 뒤얽혀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자 신체와 주체화의 차원
에서 잠재적 힘을 지닌 장이 된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미백 배치
의 의미를 살펴보고, 미백 배치가 본 연구에서 분석틀로서 갖는 의미를 배
치의 횡단/연결성, 생산성, 탈식민성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던지는 두 가지 큰 질문은 바로 이 배치라는 개념이 지닌 
특성에 의거하여 도출된다. 배치는 ‘A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주의적 질문
을 ‘A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는 ‘A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어 내는 개념이다. 미백 배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미백배치는 무엇을 하는가? 이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연구
방법과 자료가 동원되었는지를 4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5~7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미백 배치의 구성에 대한 분석
이다. 본 연구는 미백 배치를 ‘미백 이미지 배치’, ‘신체기술적 미백 배치’, 
‘아시아 횡단적 미백 배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선 5장 ‘미백 
이미지 배치’는 미백 문화를 형성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종적으로 또는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의미들을 생성하
는지를 분석한다. 미백이 전형적 이미지로 코드화되는 양상, 디지털 미디
어를 통해 탈지표성을 획득하는 과정, 그리고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미학으
로서의 미백 이미지 등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6장 ‘신체기술적 미백 배
치’는 신체에 대한 기술의 일상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백 실천의 차
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미백 자체가 신체를 구성하는 역동적 원리가 되
는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특히 미백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사이에
서 작동하는 신체 인터페이스로서 개념화해 본다. 7장의 ‘아시아 횡단적 
배치’는 미백을 한국 영토 내로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의 문화적 흐름 속에
서 형성된 것으로서 제시한다. 미백은 아시아 특유의 미디어 레토릭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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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는 동시에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물질과 기호의 흐름을 형성하는 
K-뷰티의 핵심적 요소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배치는 얽히고 겹치며 미백 배치를 형성하고, 8장은 이로부
터 나타나는 주체화 과정, 즉 ‘되기(becoming)’에 관한 부분이다. 본 연구
는 미백 배치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되기, 즉, 여성-되기, 아시아인-되기, 
아시아 남성-되기를 관찰한다. 각 집단은 기존의 정체성 위계 속에서 소
수자성을 지니고 있지만 미백 배치를 통해 그 위계에 균열을 내는 탈주의 
잠재력을 보여 준다.

이처럼 탈주적인 되기가 미백의 탈식민성을 보여 줌에도 불구하고, 9장
에서는 미백이 신식민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영토적 권력을 획득할 때 나
타나는 부정적 양상을 짚어 보고자 한다. K-뷰티산업과 K-문화산업은 미
백을 초국적 상품으로 만듦으로써 획일화된 자본주의의 회로에 놓는다. 이
로써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의 모방적 위계가 만들어지고, 피부색
에 의거한 차별적 논리가 드러난다.

결론에서는 5~9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백 시뮬라크라’와 ‘미백 기계’
를 개념화함으로써 포스트식민 시대 미백의 존재론과 정치성을 종합적으
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미백을 기존의 식민/제국주의적 시선이 규정한 
획일적 표상에 구속되지 않는 문화현상이자 실천으로 탈식민화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된 사유와 실천의 확장이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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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피부색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

한국사회의 피부색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부색을 문제화하
는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 피부색이란 주로 
인종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논의된다.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강렬한 역사를 
지닌 미국은 물론 서구권의 많은 국가에서 흰 피부는 인종주의적 맥락 속
에서 권력의 위치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흰 피
부를 ‘인종색(racial color)’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 흐름
과 그로부터 도출된 개념 및 주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과학적 담론
으로서 구성되고 체화와 수행을 통해 유지되어 온 인종주의와 백인성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는 포스트인종주의적 담론으로 나타난 피부색주의
(colorism)와 관련한 논의들이다. 피부색주의는 가시적인 피부색에 대한 
담론으로, 한국 사회 및 아시아에서의 피부색을 이해하는 더 적절한 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은 아시아인 및 한국인의 피부색과 관련한 논의다. 황
인종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오리엔탈리즘과 아시아에서의 흰 피부에 대
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피부색을 다루는 선
행적 논의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백인성 연구의 흐름: 백인-유색인 관계에서의 피부색 문제

  1) 인종과 백인의 발명

인종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범주로, 특정 집단에서 공유
하는 외형적, 사회적 속성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의 학자들이 
인종 범주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여기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근대적 인종 개념은 17~18세기의 과학 혁명을 통해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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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으로서 부상했다. 그중 칼 린네(Carl Linnaeus)와 그의 제자인 요한 
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Johann Friedrich Blumenbach)의 분류 작업은 
근대 인종주의의 기반으로 꼽힘과 동시에 인종색에 대한 기본 분류법으로 
이해된다. 두 사람의 인종 분류법은 기본적으로 신체 표현형(phenotype)
을 토대로 한다.1) 이때 인종 분류 자체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분류가 
내포하는 위계다. 특히 블루멘바흐의 ‘퇴화 이론’은 인종 간 위계화에 과
학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는 코카서스인종이 가장 균형 잡힌 두개골을 갖
춘 완벽한 인간 유형이라고 규정했고, 몽고인종과 에티오피아인종은 코카
서스인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퇴화한 인종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 백색 피부는 ‘색소가 묻지 않은’ 상태로, 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태고
의 기준점처럼 구성된다(Keevak, 2011/2016). 이와 같이 근대적 인종 개
념은 그 분류 자체에서부터 인종주의적 위계를 내포한 채로 탄생했다. 인
종 분류법이 서구인의 과학 지식으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 
발전의 원동력이 된 사상적 맥락에는 뒤에서 살펴볼 식민주의와 오리엔탈
리즘이 깔려있기에, 인종 간 위계는 서구를 중심으로 체계화될 수밖에 없
었다.

기울어진 지식으로서 태어난 과학적 인종 개념은 법과 제도를 통해 그 
위계적 질서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해 왔다. 밀스(Mills, 1997/2006)는 백인 
우월주의를 ‘인종 계약(racial contract)’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하며 인
종계약이 인종적 정체성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말한다. 이때 밀스가 ‘계약’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계약이 인종주의
적이면서 동시에 인종주의의 현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인종계약은 특정한 인종, 즉 백인만
을 시민으로 구성해 왔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 같은 공식적인 계약에 의해

1) 린네 호모 사피엔스를 지명과 색깔을 이용하여 백색 유럽인(Europaeus albesc), 
홍색 아메리카인(Americanus rubesc), 갈색 아시아인(Asaticus fuscus), 흑색 아
프리카인(Africanus nigr)으로 나누었다. 블루멘바흐는 추가적으로 두상에 주목하
면서 린네의 분류를 수정해 5가지 인종, 즉 코카서스인종(Caucasiae), 몽고인종
(Mongolicae), 에티오피아인종(Aethiopicae), 아메리카인종(Americanae), 말레이
인종(Malaicae)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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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기도 하지만, 사회·정치·문화·경제적 권력이 작동하는 비공식적이고 국
지적인 협약들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인종계약이 국가와 민족 단위의 지정학적 권력으로 작동한 형태가 바로 
제국주의의 식민 프로젝트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앙티유 제도의 
식민지인들의 심리를 고찰한 파농(Fanon, 1952/2014)에 따르면, 경제적
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흑인은 백인에 대한 콤플렉스를 형성하며, 이는 
백인이 흑인에 대해 지닌 고정관념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백인은 한편으
로는 흑인을 어린 아이, 착한 니그로로 대하며 자신들의 보호와 은혜 하에 
가둬두려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명화 이전의 무절제한 성적 방종에 
대한 이미지를 흑인에게 투사하여 흑인에 대한 공포증을 만들어 낸다. 이
로써 흑인은 거대한 타자로서의 백인의 시선에 갇힌다.

이러한 인종주의 및 제국주의 차원의 성찰 위에서 20세기 중후반부터 
미국에서는 백인성 연구(Whiteness Studies)가 하나의 학제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백인성 연구는 백인이라는 패권적 인종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
적 속성을 탐구하고, 그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구성된 백인성을 하나의 사
회구성물이자 담론으로 인식함으로써 백인성의 이데올로기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인성 연구의 선구적 위치에 있는 시어도어 앨런
(Theodore Allen)은 그의 저서 <계급투쟁 그리고 인종 노예제의 기원: 백
인의 발명(Class Struggle and the Origin of Racial Slavery: The 
Invention of the White Race)>(1975)의 제목이 명시하듯이, 백인이 특
정한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 ‘발명’되었다고 말함으로써 백인성 연구의 핵
심적 명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백인들이 역사의 경로에서 획득하게 된 사
회경제적 권력을 법과 제도를 통해 공고히 하고 자연화함으로써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 낸 역사를 추적한다.2)

2) 간략히 들여다보면, 그 시작은 미국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17세기 초 플랜테
이션으로부터 시작한다.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영국 식민자들은 플랜테
이션을 확장해 나갔고, 아프리카인들이 노예선을 타고 제임스타운에 오면서 미국의 
노예제가 시작되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시작한 미대륙에서의 백인과 흑인의 
관계는 백인들이 자산을 늘려감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1705년 버지니아 법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거나 유색인인 이들의 정치적 권리를 일부 박탈함으로써 백인
-비백인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백인 우월성에 기여한 결정적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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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사 속에서 인종 차별과 억압의 근거는 단연 흑백의 구분이다. 영
국을 필두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식민자들은 매우 다인종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미국에 정착한 순간 자신을 ‘백인’이라는 범주 안에 위치
시켰다. 반면 이들 백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제정된 각종 관습과 
법들은 아프리카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영국과의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이주해 온 아일랜드인을 구별 없이 억압해야 할 하나의 ‘비백인’ 집단으로 
환원하여 규정해 버렸다(Jordan, 1968; Allen, 1975)

백인성 연구가 밝히는 백인 우월성 구축의 유구한 역사를 볼 때, 백인
성이란 어떤 고정적 집단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인종적 차별 논리를 가능케 
하는 용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극명
한 사례가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한 방울 규칙(one-drop rule)’이다. 이
것은 조상 중에 아프리카계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즉 흑인의 피가 
한 방울만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분류된다는 규칙이다. 이 한 방울 규칙
의 중요한 의도는 ‘보이지 않는 흑인성’을 걸러내려는 것이다. 과학으로서
의 인종 개념이 가시적인 신체형을 기반으로 했다면, 사회구성물로서의 백
인성은 기득권을 획득한 백인 집단이 자신의 순수성을 명목적 자산으로 
삼아 인종 사다리를 공고히 하려는 사회정치적 욕망을 기반으로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인종 개념은 생물학의 형태를 띠고 탄생했으나 그 
작동 논리는 사회정치적인 것이기에 많은 허구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허구와 모순의 논리는 기득권층이 지닌 권력에 의해 법제화되
고 지지받아 옴으로써 백인 우월주의를 현실 원칙으로 다져 왔다. 따라서 
“인종은 생물학적인 것이라기보다 사회정치적인 것이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것이다”(Mills, 1997/2006, 205쪽).

  2) 체화되고 수행되는 백인성

20세기의 백인성 연구들이 백인들의 ‘만들어진’ 우월성을 입증하고 설
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색인종이 경험하는 억압의 기제를 폭로하고자 
했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백인성의 가시적 토대가 되는 흰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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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다이어(Dyer, 1997/2020)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이어는 서구 문화 내에서 백인 스스로가 생산한 백인성의 문제를 다룬
다. 다이어가 문제 삼는 것은 인종이라는 용어가 주로 유색인을 지칭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한편 백인은 하나의 인종으로 취급되기보다 인류를 
대변하는 ‘인간 규범’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이다. 백인은 보편적 주체성이
고, 문화적 헤게모니를 차지한 이들이고, 위치 지어지지 않은(unsituated) 
이들이고, “그냥 인간(just human)”(57쪽)이라는 강력한 지위를 가진 이
들이다. 따라서 다이어는 이러한 백인을 낯설게 바라보기를 추구한다. 백
인이라는 집단을 인류를 대표하는 보편적 인류로서의 백인이 아닌, 특수성
과 한계성을 지닌 ‘백인 종족(white ethnicity)’으로서 고찰함으로써 백인 
우월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백인의 보편성을 해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이어(1997/2020)는 흰색이 
체화하고 있는 의미를 기독교, 인종, 제국주의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
다. 우선 기독교는 종교로서 유럽에 수출되어 유럽인의 문화 및 의식과 밀
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백인성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때 그리스도와 
성모마리아는 백인에 대한 젠더화된 모델로 기능한다. 갖은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의 상징인 그리스도는 백인 남성성의 모델이고, 신성
하고 수동적이고 순수한 처녀성을 지닌 성모마리아는 백인 여성성의 모델
이다. 백인이 체화한 두 번째 요소는 인종적 순수성이다. 이는 앞서 살펴
본 18세기 인종 분류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다이어는 여기에 계보학적 
차원의 설명을 더한다.3) 더불어 다이어는 서구의 수많은 문헌 속에서 흰
색이 순수 및 고결의 상징으로 채택되어 왔고, 백인성은 그 상징을 체화함
으로써 인종적 순수성을 주장해 왔다는 것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
의 진취적 정신 또한 서구 백인성이 체화한 중요한 요소다. 백인에게는 늘 

3) 백인 계보의 시작인 아리아인(Aryan) 또는 코카서스인(Caucasian)은 오늘날의 인
도 북서쪽에 거주하던 민족으로, 이들이 코카서스산맥을 통해 서쪽으로 이주해 유
럽 민족을 형성했다는 가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높은 산맥이 지닌 미덕, 즉 
맑은 공기, 자연을 이기는 활력과 진취성, 신과 가까운 높은 위치, 하얀 눈의 존재 
등이 백인의 미덕과 연결되어 왔다(Dyer, 199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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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타자를 통제하는 능력으로서의 진취성과 의지의 개념이 결부되어 
있다. 그 진취성을 잘 보여 주는 중요한 수단이 제국주의다.

다이어(1997/2020)의 논의는 백인 그리고 백인이 지닌 것으로 이해되
는 ‘흼’이라는 성격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객관적 형질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획득되는 것임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독교 정신, 
인종적 순수성, 제국주의적 진취성은 백인이 지닌 생물학적 형질도 아니고 
백인이라는 고정적인 개체가 지닌 본질적인 성향도 아니다. 스스로를 백인 
위치에 놓은 이들이 그러한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이어(1997/2020)가 분석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 기술에서 백인 등장
인물에 대한 조명 사용 관행은 백인성에 체화된 정신이 어떻게 기술적으
로 수행되는가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영화 조명이 “백인성을 가정하고 특
권화하고 구성한다”(202쪽)고 말한다. 할리우드의 조명 기술이 백인성을 
염두에 두고 그 관습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백인은 규범적인 존재가 된
다. 또한, 조명 관습은 인종화되고 젠더화된 의미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다이어는 영화 <어 퓨 굿 맨(A Few Good Men)>(1992)에서의 조명이 백
인 남성의 도덕성을 더 빛나게 만드는 장치로 기능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미국 대중문화물들이 백인 여성이 백인 남성보다 더 
밝은 빛을 받거나 빛이 나도록(glow) 연출함으로써 백인 여성을 이상적인 
존재로 구성하는 관행을 제시한다.

포스터(Foster, 2012)는 다이어의 관찰과 유사한 분석을 제공한다. 포
스터는 백인성이 시각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담론이라고 말하며 영화가 ‘백
인성의 환상’을 만들어 내는 방식을 살펴본다. 특히 포스터는 “화이트페이
스(whiteface)”(p.47)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가 보편
성에 호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인종 및 계급의 흔적을 지우는 하나의 방식
으로 백인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배우들은 억양이나 생김새를 특
정한 규범에 맞춤으로써 동질적인 수행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나는 화이트페이스를 […] 인류, 특히 미국인이 백인이라는 것을 주장하
는 재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여긴다. 대부분의 영화는 화이트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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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이다. 화이트페이스는 공간 소유권과 정체성 주장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백인들은 화이트페이스에서 그들 스스로의 타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백인성’으로 알려지게 된 것을 재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니게 된다. (p.51)

다이어(1997/2020)와 포스터(2012)를 종합해보면, 백인성은 원본이 존
재하지 않은 채 무한히 재현되는 ‘시뮬라크르(simulacre)’(Baudrillard, 
1981/2001)와도 같다. 본질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화와 수
행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백인성은 모호하고 불안정하다. 특히 
다이어는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백인의 위치에 대해서 ‘특성 없는 주체’라
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백인은 “항상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닐 필
요가 있고, 말 그대로 압도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명백히 부재하는, 살아 있
으면서 죽은 것”(126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자체로 모순인 존재론으로 인해 백인성은 늘 불안을 배태한다(Dyer, 
1997/2020; Foster, 2012). 그러나 다이어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불안정성
을 백인성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생물학에 기반한 견고한 기
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화와 수행을 통한 불안정성을 갖고 있기에 
백인성은 도전해볼 만한 매력적인 위치가 되기 때문이다. 백인성의 외부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경계를 건너고 싶은 욕망이, 백인성의 내부에 있는 자
들에게는 더 위로 올라가 보고 싶은 욕망이 존재한다.

같은 맥락에서 홀(Hall, 1995)이 제시한 ‘표백 증후군(bleaching 
syndrome)’이란 용어는 밝은 피부색으로 동화되어 가려는 유색인의 심리
를 의미한다.4) 밝은 피부색과 그것이 체화하고 있는 지배적 문화의 기준
을 내화하고 그 이상에 도달해 감으로써 미국의 주류 사회에 동화되려는 

4) 홀은 표백 증후군의 이론적 계보로 듀 보이스(Du Bois, 2008[1903])의 ‘이중 의식
(double consciousness)’을 언급한다. 이중 의식이란 흑인들이 인종주의적인 주류 
백인 사회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류 사회의 이
상적 피부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피부를 보며 사회에서 소극적인 위치를 
취하고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자기 정체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다. 파
농(1952/2014)도 앙티유인의 자기 이해를 이러한 이중 의식으로 설명하면서 앙티
유인의 마음속에 “지배적 허구”(207쪽)로서의 백인이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14 -

노력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한편으로는 주류 백인 사회에서 규정한 
흑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표백된 이상(bleached 
ideal)”(p.174)을 설정하여 후자에 가까워지고자 한다. 이러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외면은 검고 내면은 하얗다는 의미에서 ‘오레오(Oreo)’에 비유되
어 불리기도 한다.

백인성의 불안정함이 백인성의 매력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하는 다이어의 
시각은 한계를 암시한다. 그는 백인성이 우월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기제를 
추적함으로써 백인성을 매우 유동적인 담론으로 해체하지만, 백인성을 다
른 인종이 선망하는 대상이라고 여기는 관념 자체를 해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카와시마(Kawashima, 
2002)의 논의는 백인성에 대해 시각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해체적인 접근
을 한 시도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백인성을 “구체적이고 경계가 뚜렷한 
개체가 아니라, ‘인종’ 담론 자체의 일관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파편화된 
요소들의 배열일 뿐”(p.165)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망가의 캐릭터가 백인 
같다는 비판에 대해, 카와시마는 파란 눈과 하얀 피부를 인종적 지표 삼아 
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주장하는 제유적 오류이고, 특정
한 인종과 연결된 시각적 특징들은 다른 인종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파편
적 전유(fragmented appropriation)”(p.178)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즉, 
백인성의 시각적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백인만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분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
으로써 백인성의 수행성에 대한 더 확장된 이해를 제시한다. 카와시마가 
“담론적이고 수행적으로 구성된 ‘인종화된 시각성/시각화된 인종’의 실
천”(p.185)에 주목하는 방식은 백인성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사유 방식을 
보여 준다. 이러한 파편적 전유가 어떤 욕망에 기인한 것이며 어떤 효과로
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질문할 필요가 있다.

2. 피부색주의와 피부색질서: 유색인 집단 내에서의 피부색 문제

피부색의 문제는 비단 백인과 유색인 사이의 권력 관계에만 국한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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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는다. 유색인들 간에도 피부색은 특정한 권력 지표로 존재한다. 
이에 백인과 유색인을 구분 짓는 인종주의를 넘어서 피부색이 하나의 권
력으로 작동하여 만들어 내는 사회의 위계질서 및 차별적 구조에 대한 일
련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피부색주의(colorism)’는 1980년대에 앨리스 워커(Alice Walker)에 의
해 제시된 용어로, 워커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피부색주의를 “피부색에만 
의거하여 같은 인종 내 사람에 대해 이루어지는 편견적이거나 편애적인 
대우”(Walker, 1983)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유사하게, 헌터(Hunter, 
2002)는 피부색주의를 “유색인 커뮤니티 내에서 밝은 피부를 어두운 피부
보다 특권화하는 체계”(p.176)라고 정의 내린다. 즉, 인종주의가 근대 생
물학과 우생학에서 근거를 찾아 사회문화적으로 인식 가능한 인종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을 의미한다면, 피부색주의는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피
부색을 하나의 스펙트럼 형태의 위계로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차별을 의미한다.

피부색주의의 차별적 권력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피부색에 대한 주목
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피부색 담론은 인종 개념이 효용성을 
잃으면서부터 나타난 일종의 포스트인종주의(post-racism) 담론으로, 그 
등장 및 대두에 대한 설명들(Herring, 2002; Glenn, 2009; Telles, 2009; 
Tharps; 2016)이 제시하는 변화의 맥락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반인종주의(anti-racism)다. 1950~60년대
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흑인 민권 운동의 결과로 법제도 차원에서 인종차
별이 철폐되었고, 이후에도 인종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개선하는 운동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1980~90년대를 지나면서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종 차별적 발언
은 물론 인종에 대한 직접적 언급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왔다. 더불어 미국이 점차 인종 간 결혼과 이민자의 증가로 복잡
한 다인종사회가 됨에 따라 개인의 인종을 명확하게 명명하는 것이 실질
적으로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우리의 첫 흑인 대통령이 백인 어머니를 두고 있고, 골퍼 타이거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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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Woods)가 ‘카발리나시안(Cablinasian)’이고, 레이첼 돌레잘
(Rachel Dolezal)이 아프리카계 조상이 없는데도 흑인 정체성을 주장하
는 이 시점에서 ‘인종’에 대한 대화는 더이상 충분하지 않다. 좀 더 미묘
한 차이를 포착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흑백을 넘어선 분류가 도입되어야 
한다. (2016, 10, 06, Tharps)

이처럼 기존의 인종 분류가 정당성 및 효용성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피
부색이 인종의 언어를 대체하고 있다. 기존의 인종 개념 자체가 피부색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종 개념과 완전히 다른 체계를 지니
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부색은 명확하게 가시적이라 인종보다는 덜 모호하
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미국 외에 다른 국가 및 문화권에서의 인종과 관련된 문제
를 다루기 위한 대안적 기준 및 언어로서 피부색주의가 등장했다. 글렌
(Glenn, 2009)은 미국과 같이 양(兩)인종적(biracial) 관념이 강한 사회에
서는 인종 개념 자체와 인종적 차이,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
지는 반면, 다인종(multiracial) 체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인종보다는 
피부색이 더 두드러진 담론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앞서 백인성 연구의 전
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인성은 흑백의 이분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것
은 근본적으로는 한 방울 규칙에 의거한 백인과 흑인에 대한 양인종적 구
분이면서, 더 많은 종족을 아우르는 차원에서는 백인과 유색인에 대한 이
분법적 인종 구분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인종적 혼합의 가치가 
강한 다인종 국가에서는 인종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피부색이 정체성
을 파악하는 데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테예스(Telles, 2009)
는 브라질에서 인종적 정체성의 구분은 외모에 의거하며 개인의 인식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양상을 지닌다고 말
한다. 그 근거로 실제로 브라질에서 ‘색깔’을 의미하는 용어인 ‘côr’가 인
종 개념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피부색주의가 작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차별의 양상을 들여다보
자. 미국에서 1964년 인종차별의 철폐와 함께 흑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
회가 훨씬 많아지면서, 흑인 고용에 거부감을 느낀 백인 고용주들은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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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도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밝은 사람들을 채용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직장 내 흑인의 가시
성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였다(Russell, Wilson, & Hall, 1992). 이에 “너무 
하얀 니그로(too-white Negroes)”(p.127)가 피부색 특혜를 누림에 따라 
흑인 집단 내에서 밝은 피부색의 흑인과 어두운 피부색의 흑인 사이에 반
목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과 멕시칸계 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피부색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를 조사한 
헌터(2002)에 따르면, 피부색이 밝을수록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고 배우자
의 교육과 소득 또한 높게 나타났다. 피부색이 밝은 유색인에 대한 선호가 
사회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 기회
의 분배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이 지속되는 것이다.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으로서의 피부색주의의 측면을 더 잘 드러내는 용
어가 ‘피부색질서(pigmentocracy)’다.5) 브라질의 사례로 서술한 바와 같
이 인종 개념이 모호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피부색이 정체성의 주요한 부
분으로 기능한다. 이때 지향되는 피부색이란 단연 유럽인의 흰 피부이고, 
피부색이 밝을수록 더 높은 사회적 계층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백
인 같은 흰 피부를 갖기 위한 ‘블랑케아미엔토(blanqueamiento)’가 나타
난다(Bonilla-Silva & Dietrich, 2009). 특히 브라질이나 쿠바는 이를 한
때 정책으로 제정해 백인들의 유입 및 이들과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했다.

피부색주의는 인종주의에 비해 차별과 억압을 은폐하기 쉽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준수한답시고 밝은 피부색의 흑인만을 고용한 백인 고용주들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피부색주의에 의거한 차별은 더 은근하고 미묘한
(nuanced)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더욱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인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인종주의로 평가받기 쉬워진 반
면, 피부색에 대한 언급은 정치적 올바름의 잣대로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피부색은 ‘인종 없는 인종주의’처럼 기능하기도 
한다(Sue, 2009). 피부색주의가 동일 인종의 유색인 집단 내에서 발휘되

5) 피부색주의와 피부색질서는 거의 동의어처럼 상호대체하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cracy’라는 접미어가 드러내듯 피부색주의는 일종의 사회 질서 및 통치
의 체계로서까지 작동하는 측면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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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력 체계라고 할 때, 피부색주의는 유색인 집단 내에서 인종주의의 역
할을 대체할 뿐이다.

종합하는 차원에서 인종주의와 피부색주의, 백인성 연구의 지형을 그려
보면 <그림 2-1>과 같다. 인종주의와 피부색주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공통의 관념 및 맥락을 공유한다. 백인성 연
구는 인종주의적 논의에서 태동했지만 피부색주의 연구와도 교집합을 이
루며 하나의 학제로 형성되어 온 영역이다. 인종주의는 양인종사회에서 사
회 담론으로든 학술적으로든 활발하게 논의되는 한편, 다인종사회에서는 
글렌(2009)과 테예스(2009)의 논의가 보여주듯 피부색주의가 해당 사회의 
문제들을 더 잘 관찰하게 해 주는 관념 및 구조로 존재한다.

인종주의
식민주의 백인성 연구 피부색주의

양인종 사회
(백인-유색인)

다인종 사회
(유색인 집단)

그림 2-1 인종주의, 백인성 연구, 피부색주의의 관계

그렇다면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의 신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일종
의 단일인종 사회의 피부색 문제는 이 지형 속에서 어떻게 위치해야 할 
것인가? 즉 양인종 및 다인종 사회에서 피부색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어떻게 같거나 다를 것인가? 피부색을 생물학적 고정성 바깥에서 사유하
며 ‘흼’의 의미를 탐구해온 백인성 연구는 미백 연구의 전제 또는 질문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주어진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로서의 미백은 특정한 
의미나 효과를 창출하게 마련이며, 그 의미와 효과란 무엇인가의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미백을 백인성과 동일시하거나 하위 유형으로 간주하여 
‘백인성의 아시아 버전’으로 단순 환원하는 접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백이 백인성에 비견할 만한 정상성 내지 우월성의 역사를 지니는가도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백이 욕망되어 온 역사적 맥락은 백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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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아시아의 인종색 담
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지만, 본 연구를 통
해서 그 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3. 아시아인의 인종색에 대한 담론

  1) 노란 아시아인: 오리엔탈리즘과 황인종의 탄생

사이드(Said, 1978/1991)는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
한 서양의 방식”(18쪽)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명명했다. 오리엔탈리즘은 
19세기 말 동양에 대한 두려움인 ‘황화(Yellow Peril)’를 배경으로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적 확장을 해 나가던 서구가 동양에 대한 침략 및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개념이다. 훈족과 몽골족의 침공 등에 대한 역
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외모와 언어, 문화를 지니고 있으면서 수
적으로 다수인 동양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황화로 총체화한 것이
다. 더욱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아시아인이 영미권 지역으로 이주
하기 시작하고 더 낮은 임금으로 백인의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 황화는 
더욱 일상적인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사이드와 같은 시각에 입각해 황인종의 역사를 추적한 키벅(Keevak, 
2011/2016)은 황색이 인종적 지시어가 된 것은 19세기에나 이르러서였음
을 밝힌다. 대항해 시기 초기에 서구인들의 기록에서 동아시아인은 백인으
로 묘사된다. 그러나 키벅은 이때 백인이라는 것이 실제 동아시아인의 생
김새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말이었다기보다 가치평가적인 말로 해
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 유럽인들이 보기에 동아시아인들이 문명화할 
능력, 즉 유럽의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기
에 백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16세기에 포르투갈인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인들은 백인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의 개종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일본인이 개종을 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1614년 일본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서양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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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후에 일본인은 “구릿빛”, “올리브빛이 나는 황색”, “번들거리는 흑
색”(61쪽)으로 묘사된다. 다이어(1997/2020)가 백인성이 기독교의 체현이
라고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18세기에 들어서며 린네와 블루멘바흐의 분류법을 통해 동아시아인은 
인종 위계에서 낮은 곳에 위치 지어진다. 키벅(2011/2016)은 이들이 동아
시아인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색채어와 그 안에 내포된 의미에 주목한
다. 린네는 처음 자신의 분류에서 ‘갈색 아시아인(Asiaticus fuscus)’이라
는 용어를 통해 아시아인을 구릿빛의 어두운 색을 의미하는 ‘fuscus’로 
묘사했다. 이 단어는 여러 색을 암시할 수 있는 모호하고 중립적인 색이
다. 그러나 린네의 분류는 여러 수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황인종 관념의 기
원이라고 이야기되는 ‘luridus’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단어는 
“황색(yellow), 연황색(pale yellow), 병색(sallow), 창백한(pallid), 죽은 것 
같은(deathly), 섬뜩한(ghastly)”(95쪽) 등의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색채어 대신 경멸적 함의가 담긴 색채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후 
블루멘바흐가 동아시아인에 해당하는 몽고인을 ‘황색 또는 올리브색’이라
고 칭하면서 황색 아시아인의 관념은 정립되었다. 더 나아가 블루멘바흐의 
동료인 크리스토프 마이너스(Christoph Meiners)는 인류를 코카서스인종
과 몽고인종 둘로 나눈 뒤 이 두 인종 간의 차이를 ‘아름다움’과 ‘추함’으
로 구분한다(Keevak, 2011/2016).

이와 같은 키벅(2011/2016)의 논의를 살펴볼 때, 황인종이란 동양에 
대한 서양의 두려움과 혐오 속에서 고안된 개념이고 서양의 과학 담론을 
통해 그 부정적 의미가 고착된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밀스(1997/2006)가 인종계약을 “세계를 잘못 해석하기 위한 협약”(40쪽)
이라고 말한 것처럼 인종과 문명은 서구인의 시선을 통해 잘못 해석되고 
날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날조는 서구 중심의 지배적 재현 체계 속
에서 꾸준히 재생산되어 왔다. 오랫동안 할리우드 영화는 아시아인을 순종
적 여성, 신비로운 현인, 악당, 성적 매력이 없는 영웅 등 소수의 전형적
인 표상으로 제시해 왔다(홍석경, 2005). 서구가 아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된 상상력이 작동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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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1978/1991)는 오리엔탈리즘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고정적인 것
인가를 주장하면서 “비전(vision)”(412쪽)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비
전이란 동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거
대하고 본질주의적인 체계다.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양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을 이 비전에 입각하여 받아들이고 해석함으로써 동양을 불변의 고정
적 실체로 이해해 왔다. 한편 사이드는 비전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 “이야
기(narrative)”(412쪽)를 제시한다. 동양 내부에서 이루어진 어떤 변화와 
발전 등 통시적인 움직임은 동양의 고정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전에 대
항하는 이야기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아시아인의 흰 피부에 대한 
논의는 사이드가 말하는 비전과 이야기 사이에 존재한다.

  2) 하얀 아시아인: 아시아인의 미백에 대한 해석

아시아에서 흰 피부에 대한 선망과 미백의 노력은 매우 보편적으로 발
견되며, 흰 피부는 대개 ‘문화 자본’으로 기능한다(Li et al., 2008). 아시
아 문화권에서 태양빛에 피부가 그을리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이
해되고, 하얀 피부를 지닌 여성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피부색이 고려되는 것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문화적 현상이다
(Rondilla & Spickard, 2007; Wen, 2013).

앞서 흑인이 외양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백인에게 동화되려고 하는 현상
을 일컫는 ‘표백 증후군’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인의 미백 또
한 일종의 표백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즉, 미백이 지향하는 이상향
으로서의 흰 피부가 서구 백인이 지닌 흰 피부와 동일한 것인가의 질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아시아인의 흰 피부를 백인 모방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
장 간편한 설명으로 채택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볼 일부 아
시아 국가의 사례 연구들은 미백의 노력이 서구의 백인성을 내화하고 선
망하는 식민주의적 사고 및 실천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흰 피부에 대한 선호는 서양과의 접
촉이 있기 전에도 존재했으며, 국지적으로 형성된 전통적 미의 규범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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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많다(Isa & Kramer, 2003). 흰 피부를 국가 고유의 역사 및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생산된 곳이 일본이다. 일본
은 우생학에 의존해 신체적 차원에서 인종 개량을 꿈꾸던 국가다. 일본인
의 신체, 미, 피부색 등에 대한 논의가 다수 존재하며 일본 고유의 행위주
체성을 부각하는 논의들이 많은 것은 이러한 역사를 맥락으로 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또한 유럽에 의한 식민지배 경험이 없고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논의를 살펴
보는 것은 한국의 미백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
각한다.

  (1) 서구 규범에 대한 모방과 내화로서의 흰 피부

자(Jha, 2016)는 인도에서 피부색이 구조적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고 말한다. 밝은 색의 피부가 단연 미의 규범으로 작동하며 피부색이 어두
운 여성일수록 결혼이나 취업 문제에서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자는 
이러한 흰 피부에 대한 선망이 식민 경험과 세계화를 통해 강화된 것임을 
지적한다. 본래 카스트 제도를 통해 흰 피부가 높은 사회적 계층을 암시하
는 것으로 선망되어 오긴 했으나, 영국의 식민 치하에 있는 동안 낮은 카
스트에 위치한 이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피부색 차별이 이루어졌던 경험
은 어두운 피부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다.

또한, 인도의 배우나 모델들은 평균적인 인도인들보다 밝은 피부를 갖
고 있으며 상당수의 여성 배우들은 백인에 가까운 외양을 갖고 있다. 이것
은 미국 할리우드를 모델 및 경쟁 상대로 삼는 양상으로 해석된다(Jha, 
2016). 90년대 이후 발리우드 영화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주인공을 할리
우드의 여주인공과 유사한 모습, 특히 유사한 피부색을 가진 것으로 제시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즉, 인도 
여성에게는 하얀 피부가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것으로서 권력을 지니고, 국
가는 이러한 미의 재현을 소프트파워로 활용하는 “뷰티 민족주의(beauty 
nationalism)”(p.54)를 보여 준다. 자의 논의를 요약해 볼 때, 인도인의 



- 23 -

미백은 백인의 외모를 규범화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과 미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에서도 흰 피부는 식

민주의의 잔재로 여겨진다(Rondilla & Spickard, 2007). 필리핀은 식민지 
경험을 통해 서구 문화의 밀접한 영향 하에서 서양인을 표본으로 한 미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 스페인 식민자와의 혼혈로 태어난 메스티조(mestizo)
는 부르주아지에 빗대어 ‘메스티주아지(mestizoisie)’로 불리며 필리핀 원
주민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고, 따라서 계급상승에 대
한 욕망과 뒤섞여 밝은 피부, 서구적 외형에 대한 선망이 형성되었다고 설
명된다. 이처럼 서구에 의한 식민화 경험이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미백
에 대한 해석은 식민지 역사를 가장 큰 맥락으로 삼으며, 그 역사적 과정
에서 피부색에 기반한 계급화에 주목한다.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일본의 경우에도 서양의 문화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통해 백인성을 내화하게 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미 규범 변화에 대해 고찰한 이사와 크레이머(Isa & Kramer, 
2003)는 오늘날 일본의 미 규범이 문호개방 후 서구 국가의 영향 속에서 
산업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시세이도(Shiseido)’는 19세기 후반에 설립된 후 프랑스 예술과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 그리고 전후 시세이도의 광고에는 코카서스인
종의 특성을 일부 가진 혼혈 모델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1972년 일본의 
전통적 얼굴을 가진 여성인 사요코 야마구치가 모델로 등장하는데, 야마구
치는 파리에서 ‘오리엔탈’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으며 데뷔했던 모
델이다. 즉, 시세이도가 내세운 전통적 일본 미인이란 서구의 시선에서 오
리엔탈의 미로 인정을 받은 미인인 것이다. 따라서 이사와 크레이머는 일
본의 미 규범에는 늘 서구의 시선이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앞서 살펴본 듀 보이스(2008[1903])의 이중 의식 개념과 홀(1995)의 표
백 증후군 개념, ‘오레오’라는 표현 등은 흑인이 백인성을 체화하려는 심
리를 일컫는 개념이었다. 마찬가지로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바나나’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백인성을 체화하려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담론이 있다. 세
계적으로 작동하는 백인성의 위계에서 아시아인은 라틴아메리카인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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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인보다는 더 하얗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며 “예비 백인”(Mills, 
1997/2006, 137쪽), “구성된 백인(constructive white)”이자 “모범적 소
수자(model minority)”(Kim, 2001, p.101), “명예 백인”(Bonilla-Silva & 
Dietrich, 2009, p.41)으로 스스로를 위치 짓는다. 이때 하얀 피부란 백인 
교육을 받고 백인 규범을 체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인이 이러한 ‘유
사 백인’로서 인정받는 하나의 강력한 근거로 주장된다.

백인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백인성을 주장하는 아시아인
에 대한 킴(Kim, 2001)의 비판을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자신의 백인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그 근거로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이 마주하는 한계에 대한 맥키넌(McKinnon, 
1989)의 비평에서 유비 관계를 찾는다. 맥키넌은 여성들이 남성과의 동등
한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남성과 다를 바가 없음을 증명해
야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속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억압자와 동일
시해야 하는 모순을 낳는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인이 백인과 동등
한 대우를 주장하기 위해 백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드는 논리에 대해 킴
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인의 흰 피부의 규범에 대한 설명이 지배적 
존재로서의 서구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앞서 필리핀
인의 흰 피부 선망을 식민주의 잔재로 해석한 론디야와 스피카드(2007)는 
반대로 아시아인이 태닝을 하는 것 또한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밝은 피부를 갖기 위해 하는 노력이 아시아인으로서의 
진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그 진정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태닝을 하
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아시아의 미와 피부색은 어느 쪽
을 향하든 식민주의적 언어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계를 갖는다. 
양인종사회에서 백인성이 작동하는 방식과 같이 늘 억압의 역사를 맥락으
로, 그리고 문명화된 백인을 기준으로 하는 설명은 담론적 한계를 지니며 
포스트식민주의의 고전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
가?”(Spivak,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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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시아인의 정체성으로서의 흰 피부

아시아에서의 흰 피부란 서구의 영향에 의해 백인성을 내화한 것이라는 
비판 내지 해석이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일본의 흰 
피부에 대한 또 다른 논의(혹은 사이드의 개념으로는 ‘이야기’)는 아시아에
서의 흰 피부 담론에 복잡한 지형을 더한다. 일본에서도 흰 피부는 오랫동
안 미의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검은 피부는 부정적인 관념과 결부
되어 여겨져 왔다(Wagatsuma, 1967). 일본인의 흰 피부 문제를 다루는 
아시카리의 세 논문(Ashikari, 2003a, 2003b, 2005)은 일본 여성들의 미
백 화장이 서구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
서 형성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그 주장을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 일본 여성의 하얀 화장은 일본 전
통을 고수하려는 양상이다(Ashikari, 2003a, 2003b).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도 일본 여성은 전통적 가치를 일부 보유하도록 장려되었는데, 그중 하나
가 얼굴을 새하얗게 칠하는 전통적인 미백이다. 새하얀 전통 화장은 흰 피
부의 미 규범이 서양을 통해 도입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증거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전통 미백 화장이 아닌 현대
화된 미백 화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데에는 서구의 영향이 없지 않다. 다
이쇼 시대에 서양의 영화를 통해 서양 스타일을 더 대중적으로 접하게 됨
에 따라 화장 방식도 변한 것이다. 하지만 아시카리는 이 경우에도 아이라
이너나 아이섀도를 바르는 것은 서양을 따라 하는 잘못된 화장으로 인식
되는 등 서양의 미 규범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번째로, 현대화된 미백 화장은 일본 사회의 근대적인 젠더 이데올로
기와 관련된다. 아시카리(2003a, 2003b)는 일본 여성들이 주로 외출을 할 
때 미백 화장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신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주로 
서양 여성들은 외출을 위해 하는 간단하고 필수적인 화장으로 립스틱을 
바르는 경우가 많은 것에 반해 일본 여성들은 피부 화장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아시카리는 이러한 양상을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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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우치(uchi, 안)/여성–소토(soto, 바깥)/남성’의 이분법적인 젠더 이데
올로기로 설명한다. 근대 젠더 분업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중산층에서 
‘사라리만(회사원)’인 남성은 바깥, 주부인 여성은 집안에 위치 지어진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의 공간인 ‘소토’로 갈 때 피부 화장을 하는 식으로 
공간을 구분해 인식한다는 설명이다.6) 

세 번째로, 하얀 피부는 일본인의 표준적인 정체성의 표현이자 정상성
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일본 여성들에게 화장이란 뭔가를 더 향상시키거나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본인 여성의 피부라고 여겨지는 “평준
화된 하얀 얼굴”(Ashikari, 2003b, p,11)을 갖기 위함이다. 여성들은 미백 
화장을 하지 않거나 어두운 피부를 가진 여성에 대해 여성성 규범을 벗어
났다고 여긴다. 유사하게, 박(Park, 2007)은 한국에서 외모 가꾸기를 집단
주의적 문화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개인보다 
집단과 관련된 정체성이 강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단순
히 개인의 선택과 취향을 넘어서 집단 내에서 튀지 않고 표준적인 외양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흰 피부의 정상성 담론은 더 확장되어 혐오 문제와도 관련된다. 일부 
일본인들이 오키나와 거주민들을 다른 종족 또는 인종으로 간주하고 ‘이등 
시민’으로 여기며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부색은 오키나와인을 타
자화하고 차별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한다(Ashikari, 2005). 오키나와인
의 피부가 실제로 더 검은지, 그렇다면 그것은 기후적 특성에 의해 그을린 
것인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키나와인은 그저 어두운 피부의 종
족으로 상상된다.7) 일본 사회에서 또 다른 소수종족으로 여겨지는 재일한
국인과 홋카이도의 아이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즉, 일본인에게 흰 피
부란 사회적 타자와 구분지어 스스로를 정당하고 정상적인 일본인으로 정
체화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Ashikari, 2005).

6) 이때 ‘우치’와 ‘소토’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차원에서 안과 밖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미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즉, ‘소토’는 일본 여성이 화장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공적이거나 공개된 공간을 의미한다.

7) 영국이 아일랜드인을 억압하고 타자화하는 방식으로써 아일랜드인을 검은 민족으로 
재현한 것과 마찬가지의 기제다(Dyer, 199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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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1931년 일본 최초의 국가 미인대회에 대한 분석을 한 로버슨
(Robertson, 2001)의 논의는 백인성이 일본에서 어떻게 국가 정체성 이데
올로기로서 채택되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근대화 시기 우생학에 의존했던 
일본에서는 순수 혈통을 유지하면서도 ‘우월한 일본인’으로 인종 개량을 
하고자 했고, 이에 일본 여성의 신체와 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했다. 우
월한 일본인을 재생산해 줄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본 여성이 국가의 중요
한 정체성이 된 것이다. 그러한 여성을 찾기 위해 미인대회가 개최되기 시
작했고, 일본의 이상적 미인상이 구축되었다. 대회를 통해 선발된 미스 일
본은 주로 화장품 지면 광고를 통해서 널리 홍보되었는데, 광고에는 미스 
일본과 함께 아프리카나 아마존 지역의 여성 사진이 함께 배치되었다. 이
것은 아프리카와 아마존 지역 여성의 검은 피부가 “‘순수하지 않은 피
(impure blood)’의 결과”(p.18)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와 대비되는 미스 
일본의 밝은 피부는 일본의 순수 혈통 유지를 통한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효과를 지녔다. 즉, 일본에서 흰 피부는 일본 고유의 순수 혈통을 방증하
면서도 우월한 일본인을 구성하는 장치였다.

일본에 대한 선행 논의들을 종합하자면, 일본의 미백 담론은 흰 피부를 
서구에 대한 모방보다는 국가 및 종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
로 해석한다. 특히 일본의 정체성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수행
되는 신체적 실천의 차원이 부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한편으로는 자국의 
우수성에 고립될 위험을 지니지만, 서구를 모방이나 비교의 기준점으로 특
정하지 않고 아시아의 문화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4. 한국의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연구

[…] 한국 문화연구 영토 내 인종(주의) 논의는 말 그대로 초보적 단
계에 머물고 있다. […]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 인종, 국가, 나이, 종
교, 직업, 교육 정치적 충성 등의 차원에서 분열되어 있다”라거나 하
위문화 구성에는 계급 외에도 성별, 연령, 인종 등 “사회구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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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식으로 이미 자명한 명제들 내에
서 일회적으로 언급된다. […] 단지 성이나 세대와 같은 비계급적 요
소가 수용자의 문화 소비, 미디어 해독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는 ‘변함없는 상식’을 강조할 때 이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추가될 
따름인 것이다. (전규찬, 1999, 121-122쪽)

국내 문화연구가 인종을 어떤 방식으로 논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전
규찬(1999)의 주장은 약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민족, 다문화, 디아스포라, 식민주의 등의 다른 개념에 인종적 논
의가 내포되어 다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
의 인종 정체성 정치나 인종 감수성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
는 목소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학술적 담론으로서든 사회적 담론으로서든 인종 담론이 취약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전규찬(1999)은 국내 문화연구에서 인종에 
대한 관심이 “실재하는 삶에 대한 밀도 높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기보
다는, 바깥/서구/중심 사회 주도적 이론의 단순 외삽된 형태에 가깝
다”(125)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 사회, 적어도 한국 영토 내에서 인종이 
실재하는 삶으로서, 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체성 범주로서 가시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인종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사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양인종 사회라고도, 다인종 사회라고도 하기 어렵다. 더욱
이 단군신화를 통해 형성된 ‘단일민족’에 대한 강력한 신화가 존재하기 때
문에 인종 개념보다는 민족 개념이 강력하게 작동한다.8) ‘다문화’라는 명
칭을 통해 피부색이 다른 한국인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지도 오래되
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그 차이나 갈등이 일상적으로 인식되거나 
공론화되는 정체성 범주들(젠더, 세대, 지역 등)에 비해 인종은 한국 영토 
내의 한국인들에게는 ‘단어로서만 존재하는 개념’에 가까웠을 것이며, 학
술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것이다.

한국의 인종/종족론 자체가 공백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인종론은 식민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일민족’, ‘다민족’은 있지만 ‘biracial’, 
‘multiracial’에 상응하는 한국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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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었다. 박성진(1996)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사이 우생학을 바탕으로 백인을 우등 인종으로 인식하던 일
본의 인종론이 조선에도 소개되어 퍼져 나가기 시작했던 상황을 관찰한다. 
한편 유선영(1997)은 ‘황색 식민지’라는 개념을 통해 황색을 “식민자 일본
을 지칭하는 동시에 백인문명에 대한 환상을 내재화한 식민지 한국인의 
피부색”(85쪽)을 은유한 말로 제시한다. 식민제국주의적 체제하에서 같은 
황인종 일본에 대한 경멸과 거부감이 존재했다면, 그 도피처로서 미국의 
근대 문명에 대한 환상을 형성했고, 자기 민족에 대한 미개 콤플렉스는 백
인우월주의에 대한 내화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같은 의미에서 하
상복(2012)은 파농(1952/2014)을 전유해 ‘황색 피부, 백색 가면’이라는 표
현으로 한국의 인종 현실을 고찰한 바 있다. 조선은 서구식 근대화 과정에
서 백인과 흑인의 이분법 사이에 황인이라는 위치를 끼워 넣어 위계화하
는 방식으로 인종주의를 내면화했다. 황인이 백인보다는 열등하지만 흑인
보다는 백인에 근접하다는 인종 의식을 형성한 것이다. 하상복은 백인을 
지배적인 세 번째 항으로 두고 자아, 타자, 백인의 관계를 설정했던 파농
의 도식에 한국의 인종 현실을 대입한다. 따라서 “‘백색 가면’을 쓴 굴절
된 황색 우월주의”(534쪽)는 <그림 2-2>의 우측과 같은 형태로 정리된다.

자아  타자
백인
황인  흑인

백인
⇒

<파농의 도식> <한국 인종주의의 도식>

그림 2-2 한국 인종주의의 심리적 도식
출처: 하상복 (2012). 황색 피부, 백색가면: 한국의 내면화된 인종주의의 역사적 

고찰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33권, 535-536쪽에서 인용 및 재구성.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이때 흑인이란 아프리카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피부색
에 의거해 타자화되는 모든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담론화되더라도 동등한 인간의 공존이 아닌 열
등한 존재를 포용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한계는 이러한 심리적 도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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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인종에 대한 담론이 풍부하지는 
않았으나 식민화와 근대화의 역사적 경로 안에서 하얀 피부를 기반으로 
한 백인을 더 우월하게 인식할 계기들을 가지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접근 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인종은 다소 추상화된 
개념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과 관련한 인종 논의는 한
국인이 유색인종으로서 타자화되어 있어서 인종 또는 종족을 삶의 문제로 
감각할 계기가 존재하는 한국 영토 밖 또는 경계에서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 주로 한국계 또는 아시아계 학자에 의해 영어로 생산되는 연구들에
서다.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나, 한국인과 백인, 
한국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인에 대한 연구(Ahn, 2014, 2015; Oh, 2018)
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로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고 국
외로는 한국 콘텐츠가 널리 유통되는 현재에, 그 ‘밖’과 ‘경계’는 한국 영
토 내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일인종사회라는 유구한 
믿음에 인종을 키워드로 하는 소음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
는 이러한 양상이 가장 가시적이면서도 (일상화되어 있기에) 비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피부색 문제이며 미백 문화라고 판단한다.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 한국인의 피부색 자체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거의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색에 대한 강박과 스테레오타입이 보편적
으로 존재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강력한 일상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은 아직 학술적인 주제로는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피부색
주의가 인종주의에 대한 성찰의 발전 선상에서 나타난 논의임을 고려할 
때 인종 담론 자체가 빈약한 한국에서 피부색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경로로 보인다. 신체 인지의 차원을 다룬 공학 
및 디자인 분야에서 피부색 측색을 시도하는 소수의 연구9)를 제외하고, 

9) 신향선‧박연선(2015)은 물리적 측색을 통해 한국 여성들의 자가인지 피부색과 선호
피부색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색상 값에 있어서 실제 물리적 측색 피부
색에 비해 한국 여성들의 자가인지 피부색은 더 노르스름하고, 선호피부색의 경우 
더 붉으스름한 색이다. 명도 값에 있어서는 측색 피부색이 가장 어둡고 자가인지 
피부색과 선호피부색은 훨씬 밝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은 실제 
물리적인 피부색보다 자신의 피부가 더 노랗고 밝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하얗고 분
홍빛인 피부를 이상적으로 여긴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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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및 피부색주의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재한 가운데, 최근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 속에서 피부
색에 대한 논의를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을 볼 때 한국이 순혈주의 및 단일인종주의를 유지하는 데에는 인
종과 피부색을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남성
들이 국제결혼을 할 때 한국인과 유사한 피부색을 지닌 국가의 여성을 선
호하거나(문경희, 2006),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경험이 
피부색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정예리, 2010),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정착
하는 데에 피부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박소란, 2007)10) 양상은 한국 사회
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에는 인종보다 피부색이 더 일상적이고 결정적인 변
인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 외모 및 정체성과 관련한 정치적 올바름이
나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가운데, 피부색 또한 그
러한 차원에서 반드시 성찰될 주제다.

제 2 절  뷰티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

한국 사회에서 ‘뷰티’라는 말은 인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사전적 번역어로서의 ‘아름다움’이나 ‘미(美)’, ‘미용
(美容)’과는 조금 다른 함의를 지닌 채 사용된다.11) ‘뷰티’는 ‘아름다움’, 
‘미’보다는 훨씬 현대적이고, 산업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
한 성격으로 인해 뷰티는 국내 인문사회과학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10) 해당 글에서 인터뷰한 방글라데시인 이주노동자 칸은 이렇게 답한다. “한국… 다 
좋은 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 피부색을 좀 바꿀 수 있다면… 피부색이 
조금만 희면 더 좋았을 걸…”(113-114쪽).

11) ‘미용’이라는 말이 가장 유사한 번역어일 수 있겠으나 일상 속에서도 ‘뷰티’ 자체
와는 다른 어감을 갖고 다른 영역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에 ‘뷰티산업’, 
‘뷰티크리에이터’ 등의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분석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외래어의 사용 및 수용 자체가 한국 사회의 뷰티 담론 
형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면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는 외래어인 ‘뷰티’를 그대
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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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관광, 디자인 분야에서 산업적 효과 차원의 연구 대상으로 치중되어 
있다. 뷰티가 한국 사회에서 형성하는 담론과 실천의 영역은 커져 가는데 
이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관심은 부족하며 특히 미백에 대한 문화주의적 
해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뷰티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의 주요한 경향과 논점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자원을 마련
하고자 한다. 우선 뷰티에 대한 학술 담론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 그중 
가장 큰 학술 담론 영역인 뷰티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을 짚어 본다. 그
리고 뷰티에 대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질문들과 더불어 본 연구가 다룰 
K-뷰티에 대한 개관적 논의를 살펴본다.

1. 뷰티에 대한 학술 담론

우선 뷰티란 기본적으로 신체 변형을 통해 실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체 연구와의 교집합을 이루는 연구의 흐름이 있다. ‘신체적 전회(body 
turn)’를 제기하며 나타난 사회구성적 신체 연구들은 신체란 생물학적인 
개체의 차원만이 아니며, 신체의 물질성 또한 사회적 맥락 및 담론 안에서
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Featherstone, 1982, 1991, 2000; Turner, 
1992; Rose, 1998, 2007). 그 배경에는 근대화가 있다. 탈전통 환경에서 
자아에 대한 성찰과 실현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 신체도 적극
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신체는 자기정체성을 감각하고 유지하는 본질적 일
부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성찰이 자아를 기획하는 중심적 요소가 된 것
이다. 따라서 기든스(Giddens, 1991/1995)나 쉴링(Shilling, 1993)은 신체
를 하나의 프로젝트(body project)로 바라보기도 했다.

한국 성형산업을 관찰한 리(Lee, 2018)는 한국 사회 또한 근대화 과정
에서 신체를 고정된 객체가 아닌 변형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나
타났음을 언급한다.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관상’의 관념은 개인의 정체성
을 파악하고 삶을 규정하는 강력한 담론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조선의 일
부 개화기 지식인들이 다위니즘과 그에 입각한 인종주의적 사상을 받아들
여 백인의 외모를 우월한 위치에 놓으면서, 근대적 외모로 가꿈으로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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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형성된다. 이처럼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 고정된 것으로서의 외모가 아닌,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서의 외모가 부
상했다.

더불어 소비주의의 진전 및 소비자의 행위주체성과 관련하여, 뷰티는 
개인, 특히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힘돋우기
(empowerment)를 경험하는 실천으로 주목되기도 한다(Featherstone, 
1982; Wen, 2013; Lee, 2018). 소비주의 사회에서 기표는 유동하며, 특
정한 성질이나 의미를 특정 상품에 부착한다. 광고는 상품에 매력적인 의
미를 연결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통해 그 의미를 살 수 있다고 
부추긴다. 사람들은 미디어가 만든 화려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소비하고 
그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유지 및 향상시키려 한다. 소비주의 사회에
서 신체는 개인의 개성을 표현 및 전시할 수 있는 “쾌락의 매개체(vehicle 
of pleasure)”(p.21)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살펴볼 뷰티에 대한 학술담론은 신체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이 무한정 열려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신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구성하여 
특정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개인
의 신체에 대한 사회의 규율적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및 집단에서 공유되는 정상성의 기준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평가하곤 한다(Ashikari, 2003b, 
Park, 2007). 비겐슈타인(Wegenstein, 2012)은 이것을 ‘성형적 응시
(cosmetic gaze)’12)라는 개념으로 고찰한다. 비겐슈타인은 ‘cosmetic’이 
‘cosmos’와 어원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cosmos’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으면서도 정돈이 이루어지기 위한 곳”(p.ⅸ)을 의미한다. 따라
서 성형적 응시는 사람의 신체를 ‘cosmos’로 인식함으로써 끊임없는 정돈
이나 치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곳으로 바라보는 응시를 말한다. 성형적 응

12) ‘cosmetic’은 ‘화장’, ‘미용’, ‘성형’ 등과 관련된 여러 형용사로 번역될 수 있다. 
여기서 ‘cosmetic gaze’란 정상적이거나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상을 만들
어가도록 규율하는 응시이자 성형수술까지 암시하는 의미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성형적 응시’라고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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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체를 잠재적 변형의 공간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특정한 기준에 맞
춘 방향으로 변형해 나가도록 규율하는 힘을 지닌다.

한 사회에서 아름답다고 규정하는 외모는 궁극적으로 그 사회가 상상하
는 모범적 정체성을 체현한다. 스타인호프(Steinhoff, 2015)는 미국의 TV 
‘메이크오버(makeover)’ 쇼 프로그램이 출연진의 외모 변신을 통해 아름
답고 자신감 넘치는 “(상상된) 미국인 시민성”(p.73)을 통치하는 담론을 형
성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로버슨(2001)의 논의에서처럼 일
본도 근대화 시기에 아름다운 일본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신(新)
일본(New Japan)’을 만들고자 했다. 문명화된 일본을 만들자는 기치 하에 
선발된 미스 일본은 ‘신일본의 신여성’을 대표하는 포토제닉이자 상상된 
일본을 재현하는 이미지로 유통되었다.

뷰티에 대한 세 번째 학술담론은 한 사회의 뷰티 담론이 그 사회의 특
수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
성들은 예뻐지고 싶어 한다’라는 명제가 지닌 보편성을 해체하고 한 사회
의 특수한 맥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 주목
하는 연구들은 주로 뷰티산업의 레토릭을 관찰하는데, 밀러(Miller, 2006)
는 일본의 뷰티산업을 자기민속지학적인 방식으로 연구한 대표적 사례다. 
밀러는 일본의 다양한 뷰티산업을 체험 및 관찰하는 과정에서 뷰티산업이 
동원하는 토착 관념 및 합리성의 언어 등에 대해 주목한다. 론디야
(Rondilla, 2009) 또한 필리핀 미백 제품 광고의 인종 미학적 레토릭을 살
펴본다. 필리핀의 선크림 광고에는 인종 정체성이 모호한 모델이 등장하는
데, 필리핀인들은 그를 서양적 특징을 지닌 아시아인으로 받아들인다. 이
를 통해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광고 속에서 아름답지만 자신과 동떨어지지
는 않아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근한 이상(relatable ideal)”(p.71)
을 발견한다. 한편, 같은 맥락의 연구들에서 사례로 제시된 바와 같이, 동
일한 화장품 브랜드 및 제품을 아시아에서는 미백 기능을 강조하여 광고
하는 반면 서구에 수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이라는 차원으로 바꾸어 광고
하는 문화적 차이(Isa & Kramer, 2003; Miller, 2006; Rondilla, 2009)는 
아시아의 미백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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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뷰티산업의 역사를 다루는 학술담론이 있다. 뷰티가 하나의 
산업화된 영역이 되고 특히 세계화와 함께 거대산업으로 변해 가면서 만
들어진 동질화의 흐름이 지적되곤 한다(Jones, 2011). 한국에서도 한국의 
화장 문화에 대한 사적 정리를 통해 뷰티산업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다루
어지고 있지만(예를 들어 전완길, 1987; 김용미, 2000; 조명자, 2003 등), 
주로 화장, 의류, 식품의약품 등의 관련 학계에서 화장 문화의 역사적 변
천을 추적하는 작업이며 깊이 있는 담론적 분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학술담론은 뷰티에 대한 여성주의적 담론이다. 뷰
티가 대개 여성들의 문화로 인식 및 실천되어 온 만큼, 뷰티를 주제로 삼
는 연구의 대다수가 여성주의인 관점을 취하거나 여성주의의 개념 및 이
론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다루는 미백 또한 여성성과 
결부된 문화인만큼, 뷰티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뷰티를 바라보는 여성주의의 두 가지 시선

미의 규범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개인적인 것
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의 구호와 함께 여성의 신체 및 아름다
움의 문제는 여성주의의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60년대 브래지어 태
우기 시위부터 최근의 탈코르셋 운동까지 여성운동은 아름다움을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규정하며 미의 규범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여성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능동적 행위이고 여성들이 전문성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인정받기도 한다. 즉, 뷰티는 여성을 특정한 틀 안에 고
정시키는 코르셋처럼 기능하는 한편, 동시에 여성이 힘돋우기를 할 수 있
는 영역으로도 인정되기도 하면서 의미가 경합하는 장을 형성한다. 여기서
는 여성의 뷰티를 둘러싼 여성주의의 상반된 시각을 짚어 봄으로써 어떠
한 논리가 경합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한계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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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을 억압하는 아름다움의 신화

미인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모두가 강요받는 여성 노릇을 완벽하게 보여
준다. 그들이 런웨이를 따라 걷는 광경은 4-H 클럽의 가축 품평회를 연
상케 한다. 잔뜩 긴장한 채 이빨이나 양털 따위를 판정받는 가축들, 그
중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은 ‘품종’은 목에 푸른 리본을 건다. 우리가 살
아가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 가축들마냥 매일 같이 경쟁을 벌여야 한
다. 우리가 목에 거는 것은 남성의 인정이다. 이 터무니없는 ‘미적’ 잣대
의 노예가 된 여성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Morgan, 1968/2016, 
89쪽)

위 인용문은 1968년 ‘뉴욕 급진적 여성(New York Radical Women)’
의 회원들이 발표했던 “미스 아메리카 대회를 멈춰라(No More Miss 
America)”라는 선언문의 일부다. 미스 아메리카 대회를 규탄하기 위한 목
적에서 발표된 이 선언문은 사회의 미적 규범이 여성을 어떻게 억압하는
가를 요약적이고 강력하게 보여준다. 1960~80년대에 부흥한 2차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인 장으로 끌고 들어 왔고, 그 주요한 의제 
중 하나가 미스아메리카 대회였다. 여성주의자들은 미스아메리카 대회가 
여성을 남성의 시선 하에 놓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기를 강요하는 기능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거리에 모여 브래지어, 거들, 속눈썹, 가발 등 미
용 용품들을 태우는 시위를 진행했다.

“여성이 가정이라는 여성의 신비에서 벗어나자, 아름다움의 신화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31쪽)는 울프(Wolf, 
2002/2016)의 지적처럼, 여성주의는 아름다움의 신화가 여성의 사고와 행
동을 제약한다고 본다. 드워킨(Dworkin, 1974)은 사회가 여성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가꾸도록 강요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즉 지배 집단과 종속 집
단을 구분 짓게 한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바트키(Bartky, 1990)는 소
비주의와 산업주의가 낳은 “패션-뷰티 복합체(fashion-beauty 
complex)”(p.39)가 여성성을 규율하고 있다고 말한다. 패션-뷰티 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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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에 포획된 여성들은 더 많은 패션 및 뷰티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들의 시선에 복무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의 신체
는 젠더화된 미의 기준에 의거해 구성되는 “문화적인 조형물(cultural 
plastic)”(Bordo, 1993/2003, 302쪽)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는 끊임
없이 여성의 이상적 아름다움을 생산 및 재생산하고, 그러한 이미지의 범
람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한다.

울프(2002/2016)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아름다움도 능력처
럼 평가되는 구조를 비판한 바 있다.13) 여성의 아름다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뷰티 자본(beauty capital)’14)의 개념으로도 설명된다(Wolf, 
2002/2016; Hunter, 2002, 2005; Wen, 2013; Jha, 2016). 뷰티 자본이
란 여성의 외형적 아름다움이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 다른 종류
의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이 자본
을 확보하기 위해 고투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보유를 바탕으
로 위계화된 질서 속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이때 뷰티 자본은 여성의 ‘인종 자본(racial capital)’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코카서스인종과 몽골인종을 미추의 기준으로 이분화했던 것처럼 백
인에 가까운 외모가 인종 간의 미의 위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서구 미의 
기준이 지구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작동해 왔다. 헌터(2002, 2005)는 그 일
부로서 피부색에 주목한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멕시칸 미국인 여성 중 피부색이 밝은 여성일수록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에
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여성이 뷰티 담론에 관여하
는 양상을 살펴본 크레이그(Craig, 2006) 또한 인종 자본으로서의 뷰티 
자본을 암시한다. 뷰티 담론의 바깥에 위치 지어졌던 흑인 여성들은 백인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여성적 가치에 접근하기 위해 뷰티 담론 및 실천에 

13) 울프는 이것을 ‘PBQ(Professional Beauty Qualification)’라는 용어로 제시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젠더 권력 구조에 균열이 일어나자, 
그 균열에 대응하는 반응으로서 여성의 외모를 능력의 일부로 규정하여 유리 천
장을 만드는 것이다.

14) 이때 자본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사회 자본 및 상징 자본을 차
용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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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곱슬머리를 펴거나 성적 매력을 숨기는 등 자
신들에게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이기에 
그 이미지는 결국 백인 여성의 이미지로 치환된다. 이처럼 뷰티 자본과 인
종 자본은 뒤얽혀 작동하며 피부색에 따라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사회에서
의 위치를 결정짓는 “뷰티 행렬(beauty queue)”(Hunter, 2002. p.178)을 
만들어 낸다.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름다움의 
신화’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너무나 정상적
인 것으로 자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부장제와 시장이 공모하여 만든 
이 신화 속에서 여성들은 아름답지 않을 선택권을 박탈당한다. 따라서 여
성들이 단일한 기준의 아름다움을 거부하여 진정한 신체적 해방을 경험해
야 한다는 것이 아름다움의 신화를 비판하는 이들의 정치적 주장이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외모는 사회의 평가적 시선 속에 놓여 있다. 특히 
미디어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담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이 아름다움의 주체
가 되지 못하고 대상화됨으로써 성별 위계와 가부장적 구조를 재생산해 
왔다는 해석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이영아, 2011; 최은섭‧안준희, 2019). 
이에 더해, 한국 여성에게 ‘아름다움의 신화’는 이중적인 억압으로 작동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는 곧 서구화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서구 지향적 아름다움을 내화해 왔기 때문이다(정민아, 2014; 최은
섭‧안준희, 2019). 즉, 한국의 여성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시선이 만든 ‘아
름다움의 신화’와 백인 여성을 정점으로 만들어진 ‘뷰티 행렬’이라는 이중
적인 규율 권력 속에 존재해 왔다고 이해된다.

  2) 뷰티를 통한 행위주체성과 힘돋우기

<아름다움의 신화(The Beauty Myth)>(1990)를 통해 뷰티를 여성 억압
이라고 비판했던 울프(2002[1990]/2016)는 3년이 지나 <불에서 불로(Fire 
with Fire)>(1993)에서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다. 뷰티가 여성에게 힘돋우
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울프는 뷰티가 여성을 억압하기만 한다고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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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각을 ‘희생자 여성주의(victim feminism)’라고 칭하며, 이것이 여
성이 지닌 행위주체성을 부정하고 여성을 수동적인 희생자의 위치에만 놓
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에 대해 울프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성들이 뷰티를 수용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남성들도 뷰티 시장에 들어오
는 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Wolf, 1993, 2002).

이러한 논의의 변화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부상한 포스트
페미니즘을 맥락으로 한다.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의 성장과 함께 나타났으
며 신자유주의와도 속성을 공유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은 ‘선택’, ‘행위주체
성’, ‘힘돋우기’, ‘욕망’, ‘쾌락’ 등을 여성주의의 주요한 핵심어로 들여온
다.15) 그리고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표현 자체가 암시하듯 포스트페미니
즘은 예전만큼 여성주의가 필요하거나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도 한다(McRobbie, 2004).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의 경제적 권력이 증가함
에 따라, 기존의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여겨졌던 이
슈들은 비교적 탈정치화된 차원으로 조명된다.

포스트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볼 때 오늘날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
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적인 삶을 영위할 줄 아는 행위주체들
이기 때문에 미의 추구도 여성들의 자율성의 문제로 존중된다. 외모를 꾸
미는 것이 얄팍한 여성들의 문화라는 오명을 벗어나 보다 창조적이고 사
회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더욱이 미의 추구는 소비를 요구하
므로 여성의 소비 주체로서의 힘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모도 구
매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된 사회에서(Gimlin, 2000; Kawashima, 
2002; Wen, 2013), 뷰티는 여성들이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15) 포스트페미니즘을 기존 여성주의에 대한 수정 및 응답으로 등장한 감수성으로서 
통찰한 질(Gill, 2007)은 포스트페미니즘 감수성을 몇 가지 특징들로 제시한다. 우
선 여성의 선택과 쾌락이 중요시된다. 기존의 여성주의 구호가 여성의 연대라는 
대의를 지니고 있었다면, 포스트페미니즘은 여성의 실제 욕망에 귀 기울이게끔 한
다. 또한, 여성이 성적인 대상에서 성적인 주체로 변화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전통적인 젠더 역학에서 여성들이 남성의 시선에 복무했다면, 오늘날의 여성들은 
‘나르시시즘적인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본다. 포스트페미니즘이 자유주의적 명
제들 하에 이전의 여성주의적 성과를 절하하거나 무화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페미니즘은 현실사회의 감수성으로 작동하며 여성주의
적 이슈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담론을 복잡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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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여성들의 뷰티는 행위주체성(agency)의 차원에서 의의를 획득
한다. 여성들의 성형수술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린(Gimlin, 
2000)은 성형수술이 기만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아와 신체
를 일치시키려는 노력”(p.89)이라고 주장한다. 그저 더 아름다워지거나 이
성의 선호에 맞추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 인종, 계
급 등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체를 
변형 및 수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르도(1993/2003)가 여성의 신
체에 대한 억압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화적인 조형물’로서의 신체
는 이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신체를 조형하는 주체가 남성이
나 가부장적 기준이 아니라 여성 자신일 때, 여성의 아름다움은 여성의 행
위주체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김린(2000)은 성형수술을 하는 여성들을 “요령 있는 문화적 협
상가(savvy cultural negotiators)”(p.96)라고 표현한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속한 맥락 안에서 진지한 고민과 협상을 통해 성형수술을 결정한
다는 의미에서다. 이것은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동이 젠더화된 응시
를 내화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유사한 의미로 웬
(Wen, 2013)은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의 선택에 대해 “안에서의 행
위주체성(agency within)”(p.205)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누구도 사회 시
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가운데, 여성들이 자신이 위치한 
환경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자유라는 것이다. 한국 또한 
미용성형산업이 발전한 국가로서 성형하는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희원(2012)은 미용성형 의료체계에 순응하는 
자아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차원에서 자기 계발의 일환으로 주체
적으로 성형을 선택 및 소비하는 여성의 행위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부
장제, 의료 권력, 시장 논리가 여성들을 포섭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여
성들은 불완전하게나마 자신의 신체와 자아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린(2000), 웬(2013), 태희원(2014)이 말하는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결
국 주어진 구조와의 타협을 한 소극적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이 가능하다. 안에서 발휘되는 행위주체성이나 협상하는 태도는 분명 브래



- 41 -

지어 태우기 운동과 같이 명백한 저항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
택과 욕망이 우선하는 포스트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이러한 여성들의 태도 
또한 남성중심적 담론에 개입하는 힘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뷰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질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뷰티를 여성주의적 주제로 발전시켜온 핵심적 
논의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뷰티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분법 구도에 가두는 
한계를 갖는다. 뷰티를 여성의 문화로만 국한한 후 억압의 효과와 힘돋우
기의 효과 사이에서 택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자를 택할 경우 여성은 
희생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후자를 택할 경우 개인의 정치적 
의식이나 행위주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오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즉, 여성주의에서 오래 논쟁이 되어온 구조와 행위주체성 사이의 대립을 
반복하는 이분법이 여기서도 발견된다. 이어 살펴볼 내용은 뷰티에 대한 
이분법 구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만드는 논의들이다.

1) 상호교차적 관점에서의 뷰티

뷰티에 대한 여성주의의 이분법은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
의 도입을 통해서 그 극복이 모색되었다. 상호교차성은 백인 여성을 중심
으로 형성되어 온 여성주의 사상에 제동을 걸며 여성들 간의 다양성을 주
장하는 포스트식민주의적 여성주의 사상의 맥락에서 제안된 개념이다. 이 
개념을 제안했던 크렌쇼(Crenshaw, 1989, 1991)는 흑인 여성이 여성주의
와 반인종주의 안에서 어떻게 이중의 소외를 겪었는가를 밝히며 “그녀[흑
인 여성]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p.1298)에 주목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크레이그(Craig, 2006)는 뷰티를 이론화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뷰티가 “여러 힘들로 붐비는 교차로”(p.160)에 놓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뷰티의 문제를 교차적 관점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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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는 중산층 흑인 여성이 머리카락을 펴거나 반대로 아프로(Afro) 
헤어스타일을 할 때 그것이 필연적으로 구성하는 의미에 주목한다. 대개 
흑인 여성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재현되는 가운데, 흑인 여성
이 머리를 펴는 것은 주류 사회의 뷰티 담론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흑인 곱슬머리가 내포하는 후진성으로부터 벗어나 백인 여성이 누리는 뷰
티 담론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머리를 펴는 것은 흑인 커뮤니
티 및 정체성에 대한 거부로 해석될 수도 있다. 흑인 운동의 맥락에서는 
보다 큰 아프로 헤어를 한 여성들이 더 아름다운 여성의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정체성과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기회를 가진다. 즉, 흑인 여
성의 뷰티는 흑인 커뮤니티와 백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
문에 위험하면서도 전략적인 성격을 지닌다. 크레이그가 “인종에 대해 정
확하게 쓰기 위해, 젠더와 계급에 대해서도 써야 했다”(p.160)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뷰티의 상호교차적 성격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뷰티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종종 인종 차원
의 문제를 동반한다. 아시아의 근대화가 서구 문화와의 접촉과 맞물려 있
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앞서 리(2018)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아시아의 발달한 뷰티 및 성형 산업은 서구인처럼 되고 싶은 아
시아인의 병리적 욕망으로 쉽게 설명되어 버리곤 한다. 할리데이와 엘핑황
(Holiday & Elfving-Hwang, 2012)의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고무
적인 주장을 보여준다. 이들은 기존의 성형 수술에 대한 연구들이 “(젠더
적 분석이 아니면서) 남성을 포함한 ‘인종적’ 성형수술 연구와 (인종적 분
석이 아니면서) 남성을 배제하는 ‘여성주의적’ 성형수술 연구”(p.65)로 나
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인의 성형수술에 대한 상호교차적 접
근을 제안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성도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취업
성형이나 관상성형이 존재한다는 점 등과 같은 특수성과 그 특수성이 나
타난 사회적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성형수술이 단순히 가부장제가 여성에
게 부과한 코르셋이거나 서양인의 외모에 대한 집착적 선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크렌쇼(1991)의 주장처럼, 한국 사회가 지닌 ‘차이’가 성형
수술의 함의를 ‘다르게’ 해석해 내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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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의로 인해 상호교차성은 지난 20여 년 간 정체성을 논하는 
연구들에서 가장 주류적이고 정치적인 활용도가 높은 개념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평가된다(Bogic, 2017). 그러나 유색인 여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서 시작한 이 개념은 탈구조주의적 사상의 맥락에서는 그 차이를 드러내
는 방식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이 개념이 궁극적으
로 백인 여성‘으로부터의 차이(difference from)’를 드러내고(Puar, 2011) 
자칫 유색인 여성이 처한 특수성에 천착함으로써 유색인 여성의 타자성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 또한 교차성은 정체성을 물화하는 교착(gridlock)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경계 또한 존재한다(Grosz, 1994; Puar, 2007). 마
치 바둑판의 격자 구조 속 한 지점에 바둑알을 위치시키듯, 정체성을 형성
하는 n개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특정 지점을 정적으로 포착하여 정체성의 
유동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백은 정체성의 다면적인 측면들이 관
여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는 상호교차적 선행연구
들의 의의를 토대로 삼되, 그 분석이 유색인 여성의 차이를 보다 긍정적이
고 유동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된다.

2) 뷰티의 정동적 능력

뷰티를 ‘정동(affect)’ 개념을 통해 고찰하는 일부 연구들은(Reddy, 
2013; Jha, 2016) 뷰티를 여성들 ‘사이’에 위치시키고 뷰티의 정동적 능력
(affective capacity) 및 효과에 대해 주목한다. 이들 연구는 정동을 신체
가 무언가와의 조우를 통해 변용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뷰티의 정동적 
능력을 여성 신체 간의 조우를 통해 욕망이나 정체성, 소속감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서술한다. 특히 레디(Reddy, 2013)는 “초국적 뷰티 배치
(transnational beauty assemblage)” 개념을 통해서 초국적이고 포스트
식민주의적인 맥락에서 여성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뷰티의 정동적 능력 
및 그 정치적 함의를 읽어낸다. 레디의 논의를 살펴보기 전에 그가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로렌 벌란트(Lauren Berlant)의 여성 문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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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란트(Berlant, 2008)는 여성들의 문화가 ‘친밀한 대중(intimate 
public)’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서로가 지닌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데, 이것은 폄하되기 쉬운 감상성(sentimentality)과 
불만(complaint)의 형태로 토크쇼, 로맨스 소설, 칙릿 등을 통해 유통된
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문제가 다른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감
각을 공유한다. 이렇게 형성된 친밀한 대중으로서의 여성들은 “작게 살지
만 크게 느끼고, 크게 살더라도 평범한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실망스럽고 
위험한 세계 및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지 않고도 비판적일 
수”(p.3) 있다. 즉, 여성의 뷰티와 같이 작은 것, 평범한 것, 실망스럽거나 
위험한 것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 여성들 간의 정동적 사회성을 형성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분석에서 벌란트(2008)는 여성들을 친밀한 대중으로 만드
는 연결고리를 “보철적 체화(prosthetic embodiment)”(p.107)에서 찾는
다. 다른 누군가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대상을 닮거나 모방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정시키고 결정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타인의 육체적 논리, 또는 그 논리의 환상을 빌리고 그
것을 보철(prosthesis)로서 취함으로써”(p.141) 자신의 감각을 확장하는 
경험이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합리적이고 인지적이기보다는 신체적 체현
과 체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동적 능력의 발현이다.

레디(2013)는 줌파 라히리(Jhumpa Lahiri)의 단편 소설 “섹시(Sexy)”
에 대한 분석에서 벌란트의 논의를 적용한다. 소설 속에서 미국에 사는 백
인 여성 미란다는 가정이 있는 인도인 남성 데브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그의 인도인 아내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다. 데브는 자신의 아내가 발
리우드 배우 딕시를 닮았다고 말한다. 이후 미란다는 우연히 마주한 딕시
의 이미지를 보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히는데 이것을 레디는 뷰티의 정
동으로 설명한다. 미란다에게 딕시의 이미지는 인종화된 몸이면서도 초국
가적 이동성을 암시하는 코스모폴리탄적인 몸이다. 반면 백인 여성으로서
의 자신의 신체는 미국의 한 도시에 묶여 있는 특징 없는 비-코스모폴리
탄적인 몸이다. 미란다에게 아름다운 인도 여성이란 “지구적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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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elonging)”(p.39)의 정동으로 다가오며, 이것은 지방화된
(provincialized) 백인 여성이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는 ‘보철적’ 뷰
티로 작동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레디(2013)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뷰티는 무엇
인가(what beauty is)”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뷰티는 무엇을 하는가(what 
beauty does)”(p.32)의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런 질문의 전환은 배치 개념이 동반하는 주요한 사고의 전환이다. 레디
는 세계화와 관련된 뷰티 담론 속에서 어떤 형태의 아름다움이 왜 이상화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뷰티가 문
화 간, 인종 간의 조우 속에서 어떠한 정동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그 정
동은 어떤 시민성 및 소속감을 발생시키는가는 지구적 단위에서 뷰티를 
고찰하게 하는 새로운 질문이다.

3) 남성의 뷰티

뷰티 문제를 복잡화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 남성의 뷰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뷰티에 대한 기존 여성주의적 문헌들은 뷰티를 
젠더화된 문제, 여성의 문제로 다룬 것들이었다. 그러나 외모를 가꾸는 데
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남성들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
국의 남성 뷰티 문화의 성장은 가시적이다. 따라서 남성의 신체와 아름다
움, 그리고 소위 ‘새로운 남성성’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둘러싼 논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신체 및 외양은 오랫동안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로지 여성의 신체만이 담론화되거나 병리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을 뿐, 남
성은 신체와 무관한 이성의 주체로 파악되거나 남성의 신체 자체가 인간
의 규범적 신체로 파악되었다. 남성의 신체는 여성, 흑인, 정신병자, 동성
애자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와의 대립을 이루면서 그 정상성을 구축해 
왔다(Mosse, 1996/2004; Connell, 2005)

그러나 베이넌(Beynon, 2002)은 1980년대에 ‘바라봄의 정치학’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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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1980년대부터 소비주의와 함께 남성의 외모 또한 
상품화되면서 새로운 남성성이 등장한 것이다. 베이넌은 이러한 남성성을 
“자아도취자로서의 새로운 남성(new man-as-narcissist)”(p.102)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패션과 광고 등 대중 시장을 바탕으로 생겨난 상업적 남
성성이라고 설명한다. 젊은 남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폭이 넓어졌
고, 광고와 텔레비전에는 남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재현이 나타났다. 남
성의 신체도 여성의 신체가 그래왔던 것처럼 성애화되고 대상화되기 시작
했다.16) 광고를 통해 남성의 몸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남성의 몸에 
대한 시선도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게 되었다(송희영, 2011).

베이넌(2002)은 새로운 남성성이 이후 ‘새로운 사나의주의(new 
laddism)’로 대체되는 것을 보며 남성성이란 그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
해 여성성을 일시적이고 선택적으로 이용할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
서 새로운 남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남성성 본질의 진정한 변동인지, 
단지 마케팅 장치일 뿐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겨 놓는다. 그런
데 새로운 남성성이 소비 산업을 배경으로 등장하기는 했으나 이를 완전
히 마케팅의 효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생겨났
고 많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온 듯하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에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대도시의 젊은 남성을 일컫는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이란 용어가 제시된 후(Simpson, 1994), 상
업주의와 외모지상주의가 형성한 새로운 남성성에 대한 논의는 동서양에
서 모두 활발히 논의되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는 2000년대 초반 ‘꽃미남’과 ‘예쁜 남자’ 열풍을 
시작으로 새로운 남성성에 이상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아이돌은 
메트로섹슈얼을 적극 차용하고, 무성성이나 양성성을 재현하고, 성애적으

16) 물론 이 성애화 및 대상화가 여성 신체의 성애화 및 대상화와 같은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맥키넌(McKinnon, 1997)은 여성의 신체는 이성애적 섹슈
얼리티로 곧잘 환원되지만 남성의 신체는 섹슈얼리티 외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기
에 남성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미작용은 차이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시선의 역할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것이 두 젠더 간 권력의 전복에 영향
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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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상화되기도 한다(김수아, 2011; 윤조원, 2011). 또한 한국 남성 화장
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 결점을 가리는 정도의 베이
스 메이크업은 남성의 일상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남성의 새로운 시각적 재현 및 수행이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성애규범성(heteronormativity)에 부합하는 남성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
고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박소정·홍석경, 2019; Jang et al., 2019).

이러한 남성 뷰티에 대한 논의는 뷰티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논의를 복
잡하게 만든다. 특히 한국 남성의 외모 가꾸기에 대한 높은 관심은 뷰티가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작동한다는 주장이 단편적임을 보여 주는 한국 사
회의 특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Holiday & Elfving-Hwang, 
2012), 남성의 뷰티 문제는 젠더화된 뷰티라는 문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관찰과 논의를 요한다.

4. K-뷰티

소위 ‘K-뷰티’라고 불리는 것이 한류 문화의 일환으로 유통되고 있다. 
‘K-뷰티’란 한국의 스킨케어 방식 및 관련 제품의 세계적 인기를 지칭하
는 것으로, 국내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인식되는 미의 규범이나 실천을 넘
어서 해외에서 통용되는 한국의 미를 의미한다(박소정‧홍석경, 2019). 한국 
드라마 스타 및 K-팝 아이돌의 아름다운 얼굴과 스타일링은 해외 팬들에
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식 화장법이 유튜브 등에서의 
K-뷰티 콘텐츠를 통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K-뷰티 열풍을 통해 2015
년에는 국내 화장품 생산액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고, 수출액은 
50%가 넘는 증가를 보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K-뷰티의 경제적 영
향력이 가시화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K-뷰티의 경제적 효과와 확산 전략을 
논의한다(예를 들어 정선주, 2017; 이선정·이수범, 2017, 2018). 이러한 
연구들은 K-뷰티의 산업적 측면에 집중하거나 K-뷰티를 하나의 변수로 
삼아 효과 검증을 하고 있으며, K-뷰티의 내용적 측면과 그 함의에 대해
서 질적인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 48 -

K-뷰티는 시장의 성장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 문화적 함의에 대해서
도 주목이 필요한 현상이다. K-뷰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약 2013년 전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뷰티 또한 한국의 문화콘텐츠
의 세계적 유통과 인기에 힘입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때, K-뷰티의 잠
재성 및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그 이전부터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2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뷰티산업의 부상과 성공전략>은 드라마 <겨울
연가>(KBS, 2002)의 성공을 뷰티산업의 성공 사례로 들고 있다. 뷰티산업
을 좁은 의미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콘텐츠가 뷰티산업의 일부이
자 화장품산업과 연계된 영역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서 보고서는 뷰티산업의 영역을 <그림 2-3>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한다.

외면

미관 (美觀)

미모 (美貌) 미담 (美談)

미품 (美品)

내면

(제품)
체화

(미적)
체험

악세사리

패션(의류)

에스테틱

생활용품
(샴푸, 비누)

향수

미용성형

순수예술 (미술, 공예, 
도예, 공연 등)

미식

광고

디자인
제품

명품

화장품 콘텐츠

예술성
장인정신

그림 2-3 국내 뷰티산업의 분류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2). <뷰티산업의 부상과 성공전략>의 4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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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미모’와 ‘미담’이다. 즉, 화장
품산업과 콘텐츠산업은 미적 체험의 영역에서 각각 외면과 내면을 구성하
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미담’에는 
광고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보고서 본문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영역에서 
<겨울연가>가 ‘멜로 스토리’, ‘아름다운 장면’, ‘스타’의 세 가지 미적 요인
을 통해 TV드라마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록 이것은 
2002년 국내 뷰티산업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지만, 뷰티산업의 분류 작업
을 통해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것으로서의 K-뷰티의 태동을 엿볼 수 있다.

뷰티와 대중문화가 밀접한 연결을 지닌다는 차원에서 K-뷰티는 동아시
아인의 문화적 정체성 측면에서도 함의를 지닌다. 홍석경(2013)은 한류 팬
들을 정서적 공동체로 만드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뷰티를 제시한다. 서
구의 미의 기준을 한국의 재현 기술 및 영상 언어, 뷰티산업, 한국적 정서 
가치의 차원에서 번역해 낸 결과물로서의 한류 스타의 얼굴은 아시아인들
에게 더 많은 호소력을 지니는 문화정체성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멜로드라마의 스토리 속에서 이 공간을 자주 클로즈업함으로
써 스타덤에 오른 대부분의 한류 스타들은 섹스어필보다는 순결한 정신
과 감성이 엿보이는 얼굴의 매력으로 호소한다. 성형과 스토리텔링과 영
상기술에 의해 ‘구성된’ 그들 얼굴의 아름다움은 […] 사실적이라기보다
는 연상적(suggestif)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아시아성’을 재현한다기보
다는 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그에 대한 열망이라
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홍석경, 2013, 122쪽)

따라서 한류는 동아시아 국가의 미의 기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화
적 현상이다. 원(2013)은 중국의 뷰티산업을 관찰하면서 중국의 성형수술 
리얼리티 TV쇼인 <신데렐라와 백조(灰姑娘與天鹅)>가 베이징에 위치한 한
중 협력 병원인 SK애강병원의 후원을 받고 있음에 주목한다. 2004년에 
병원이 설립된 후, 2005년에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수많은 중국 환자들이 이영애 사진을 들고 이 병원을 찾았다. 중
국에서 바비인형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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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류 스타의 이미지가 중국인들에게 주요한 참조물이 되는 상황을 
두고 원은 지구적 문화 접촉이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
이 아니라 비서구권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홍석경(2013)의 고찰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아름다움은 세계 미디
어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서양인의 아름다움과는 다르면서도 서양인의 
외모에서 장점인 부분을 갖고 있기에 아시아인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앞서 언급했던 론디야(2009)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시아인들에
게 K-뷰티는 ‘친근한 이상’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백은 K-뷰티의 핵심적 미학을 구성한다(박소정‧홍석경, 2019). 
K-뷰티의 피부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porcelain’, ‘flawless’, 
‘milky-white’, ‘dewy’, ‘glowing’ 등의 단어는 도자기처럼 흠결 없이 맑
고 촉촉한 우윳빛 피부가 K-뷰티의 형상임을 보여 주며, 이는 오늘날 한
국 사회의 미백 관리 및 화장법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더불어 K-뷰
티란 한국인이 형질적으로 타고난 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규범화하여 정체성의 일부로 수행하는 미를 의미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렇다면 K-뷰티의 핵심인 미백은 한국인, 더 나아가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제 3 절  국내 포스트식민주의 연구의 지형

포스트식민주의는 대부분의 ‘포스트(post)-’ 담론과 마찬가지로 ‘포스
트’라는 접두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로 수렴된
다. 시기적인 의미에서 ‘이후(after)’로 해석할 경우 식민주의의 연장선상
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에 대한 접근을 의미할 것이고, ‘넘어서
(beyond)’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식민주의의 해체 및 극복이라는 차원을 
갖는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유럽중심적 역사관을 내포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아직 잔재한 식민 현실을 간과한다는 한계를 갖는다(McClintock, 
1992; Shohat, 1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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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은 포스트식민주의를 일종의 수입 이론으로 들여온 국
내 연구에서는 ‘postcolonialism’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동
반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탈식민주의’는 탈식민을 궁극적 
과제로 삼지 않는 포스트식민주의란 존재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 운동의 
방향을 명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태혜숙, 
2001; 고부응, 2002; 이경원, 2003; 은용수, 2016 등). 그러나 ‘탈(脫)’이 
지닌 초극적 의미로 인해 그 사용에 있어 제한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한
다. ‘postcolonialism’이 탈식민화(decolonization)를 목표로 하긴 하지만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속되는 식민 상태, 또는 신식민
(neocoloniality)의 상태를 내포하는 의미로서의 ‘postcoloniality’를 ‘탈식
민성’이라고 옮기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번
역어는 이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 형태로 채택된다. 즉, 잔존하는 식민주의
적 정신과 구조를 환기시키려는 의도에서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후기식
민주의’를 사용하고 있다(윤선희, 2003b; 김수미, 2015; 양현아, 2006; 이
상길, 2018 등). 또는 해석이 동반하는 오해를 인지하고 ‘포스트’의 양가
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차원에서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포스트콜로니얼리
즘’이 사용되기도 한다(김수미, 2015; 황호덕, 2017).18)

용어의 장단점이 있는 가운데, 결국 어떤 용어를 채택할 것인가는 ‘탈
식민에 대한 의지’, ‘후기식민지로서의 한계’, ‘포스트식민적 상황’ 중 무엇
을 주요한 맥락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19) 이에 본 연구
는 ‘postcolonialism’의 번역어로서 ‘포스트식민주의’를 택한다. 탈식민
(decolonize)은 유의미한 포스트식민적 담론의 효과로서 달성될 수 있다는 

17) 포스트식민주의의 개념적 양가성에 대한 논쟁을 주도한 맥클린턱과 쇼핫은 이 용
어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18) ‘탈식민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라는 번역어가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데, 라틴아메리카의 ‘decolonialidad’ 담론을 다루는 경우다. 미뇰로(Mignolo, 
2007) 등이 제시한 라틴아메리카의 탈식민성 기획에서 ‘postcolonial’은 냉전시대
의 제3세계 담론이 출발점이라면, ‘decolonial’은 1492년 유럽의 라틴아메리카 정
복을 맥락으로 삼는 것으로 구별된다.

19) 이에 황호덕(2017)은 포스트식민주의적 실천을 탈식민(반식민) 투사, 후기식민지 
번역가, 포스트콜로니얼 비평가로 그 성격을 삼분한다.



- 52 -

생각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식민 시대의 미백을 사유하는 여러 
경로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미백은 
식민주의적 구조 바깥에서의 담론화를 요하지만 한편으로 초국적 산업이 
형성하는 신식민적 구조 안에서 제국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오늘날의 포스트식민적 상황에서 미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백의 
탈식민화를 주장한다.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한 포스트식민주의 연구는 연구가 문제 삼는 식
민성이 무엇에 기인하는가, 즉 무엇으로부터의 탈식민할 것인가의 차원에
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식민화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민족주의, 근
대화, 자본주의화 등과 뒤엉켜 전개된 만큼 오늘날 한국의 포스트식민성을 
형성하는 여러 심급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기존 연구들이 비판의 대
상으로 삼는 한국의 식민성을 역사적 경험 차원에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권력과 그에 의해 내화된 피
식민자로서의 식민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 지구적 단위에서 작동하는 서구
의 헤게모니와 그에 의해 내화된 비서구인으로서의 식민성이다.

우선 일본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포스트식민주의 연구는 피식민의 경
험이 해방 후 한국 민족에게 어떤 식민적 주체성 및 감정구조를 남겼는가
의 문제를 다루며, 그 포스트식민적 상흔을 어떻게 극복하고 실질적인 역
사적‧법적인 청산을 이룰 것인가를 탈식민의 과제로 삼고 있다(양현아, 
2006; 이동준, 2013; 유선영, 2017). 특히 이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와 기
지촌 여성 문제가 국내 포스트식민주의적 여성주의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
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식민주의가 민족주의 및 가부장주의와 결합하여 
어떤 역학 관계와 차이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는지에 주목한다(양현아, 
2006; 이나영, 2008).

본 연구와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을 맺는 포스트식민적 상황은 비서구로
서의 경험을 의미한다. 유색인의 미백이 백인 모방으로 환원되는 서구 중
심적 사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서
구의 근대성에 대한 선망과 함께 근대 사회로 이행했고, 더욱이 일본으로
부터 탈식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서구 제국주의의 침투를 허용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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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유선영, 1997; 하상복, 2012). 따라서 한국은 서구 제국주의에 의
한 정치적 식민화의 경험은 없더라도 아시아 내 ‘명예 백인’으로서의 일본
을 통해서든 또는 일본 식민주의로부터의 도피처로서든 서구의 경제적이
고 문화적인 영향 속에 놓여 있어 왔다. 이로써 서구 중심의 인식론과 자
본의 침투를 통해 만들어지는 신식민주의 또는 재식민화라는 개념 속에서 
포스트식민적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식 생산의 식민성에 대한 성찰이 가시적이다. 학문장 내
에서 서구 이론에 의존하거나 한국의 맥락에 대한 성찰 없이 서구의 논의
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식의 수용과 변용, 생성에 대한 성
찰이 이루어져 왔다(강명구, 2002; 윤선희, 2003b; 태혜숙, 2004; 김현경, 
2006; 이상길, 2018 등). 포스트식민주의 담론 자체의 차원에서도 사이드, 
바바, 스피박 등 ‘세계적 담론’으로서의 지식이 아닌 한국의 구체적 조건
에서 출발하는 탈식민 담론과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조한혜정, 
2002). 이와 함께, 또는 한편으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식민
화가 논의된다(김승수, 1998; 고길섶, 1999; 윤선희, 2003a). 고도화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화, 다문화, 초국적의 기표를 바탕으로 지배
자와 피지배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제국적 권력을 발현한다. 지금
까지 한국을 피식민자의 위치로 놓고 전개되던 포스트식민주의 논의는 이
러한 맥락에서 한류 현상 및 문화산업론을 바탕으로 한국을 모호하게 위
치 짓는다. 한국이 서구권의 초국적 산업이나 문화제국적 영향력 아래 놓
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초국적 문화의 생산자의 입장이 되면서 그 제
국성에 대한 질문이 직간접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신현준, 2005; 김성
혜, 2016; 김두진, 2018).

식민화의 주체를 명백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포스트식민적 환경 안에서 
탈식민 담론은 텍스트에서 삶의 현장으로, 대항담론에서 생성담론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요구는 많은 포스트식민주의 연구들
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실천의 차원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서 기인한다(고길섶, 1999; 윤선희, 
2003a). 탈식민은 지식인에게 국한한 사명이나 이론적 작업이 아니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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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영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고길
섶(1999)은 포스트식민주의 담론의 층위를 대항담론과 생성담론으로 구별
하며, 전자는 서구적 코드화에 저항하는 작업, 후자는 피식민자의 욕망으
로 (재)코드화하는 작업으로 설명한다. 서구적 코드화가 이루어진 현상 및 
담론을 비판적으로 비평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와 다른 층위에서 담론적 
생산을 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재
배치하여 삶에 중첩된 결들을 읽어내는 것(태혜숙, 2016), 그리하여 자신
의 문제를 풀어 갈 언어를 갖는 것(조한혜정, 1992)과 같은 탈식민화의 전
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포스트식민주의 지식 생산을 고민하는 경로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미백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서구적 방식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가를 질문하며 이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백이 한국 및 아시
아의 일상적 실천과 미디어문화 현상으로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
는 방식을 통해 탈식민의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다. 식민주의적 권력을 전
제로 현상을 보지 않고 욕망과 실천을 통해 현상을 볼 때, 이것은 기존의 
권력 구조 바깥에서 사유하는 것이면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권력을 발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소결: 새로운 탈식민 담론의 필요성

지금까지 미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피부색과 뷰티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 보고, 국내 탈식민주의 연구의 현황을 짚어 보았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내용은 피부색에 대한 다인종 사회의 담론이 상당
히 진전된 가운데 한국의 미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인 공백으로 남겨져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단순히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보다 더 유의미한 차원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장을 통해 살펴본 여러 
개념과 이론, 사례연구들은 한국의 미백에 대한 연구, 특히 포스트식민주
의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어떤 접근을 요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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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피부색 및 뷰티에 대한 연구들은 피부색을 변화시킨다는 관념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 피부색에 대한 학술 담론과 뷰티
에 대한 학술 담론이 각각 인종주의 및 백인성에 대한 비판과 여성 억압
에 대한 비판에서 태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연구는 대개 사회구성주
의적 관점 및 재현 연구의 형식 속에서 전개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초점
은 구조적 권력과 억압의 문제에 맞춰져 있다. 포스트식민주의와 포스트페
미니즘의 부상 속에서 새로운 관점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유색인이, 또
는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제국 또는 남성 중심적 응시 
구조가 지닌 규율 권력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사유하는 것이 여전히 주
류적인 연구 경향으로 보인다.

명백한 구조적 억압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그에 대해 직시하기 위한 
분석과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성 속에서 아시
아인의 미백에 대한 연구는 정해진 답, 즉 규율로서의 미백으로부터 벗어
나자는 주장으로 나아간다는 한계를 지닌다. 선행연구들은 식민주의라는 
정치‧문화‧역사적 맥락에 의거한 권력을 염두에 둔 채 흼을 곧 식민주의의 
색으로 전제하고 있고,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연구는 탈식민화의 방법으
로서 미백에 대한 비판 및 배척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선행연구
들이 주로 배경으로 삼는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서구 백인에 의한 직접적 
식민 지배의 경험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서구의 경제‧문화적 제국주의
나 일본의 간접적 영향 속에서 흼에 대한 식민주의적 감각을 내화해 온 
역사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비판적 접근이 한국의 미백 문화에도 무
리 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항담론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이 연구는 미백의 규율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답습한다. 더욱이 
그 규율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백에 대한 배척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문화제국주의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오리엔탈리즘이 지정한 좁은 공간으
로 돌아가는, 식민주의적 순환 고리에 갇힌 담론을 재생산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백에 대한 적극적인 형태의 포스트식민주의적 사유
란 흼을 백인성 및 식민주의의 표상 밖에서 분석하는 작업을 요한다는 전
제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흰 피부를 누구나 전유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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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카와시마(2002)나 뷰티를 국가 사이, 여성 사이에 위치시켜 그 정
동에 대해 논하는 레디(2013)의 접근법 및 주장은 유의미하다. 이들 연구
는 기존의 지배적인 것, 즉 백인을 준거점으로서 의존하지 않은 채 유색인
의 뷰티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 우리 삶의 조건이 
백인성과 식민주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미백의 실천에 내
재된 규율권력에 모르쇠로 대응하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포스트 
담론의 흐름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희생자 여성주의’를 
넘어서려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인식론적 전환의 시도처럼 이 연구는 ‘희생
자 식민주의’를 극복하려는 포스트식민주의 생성담론으로서의 가치를 지향
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지배적인 것을 준거점으로 삼지 않으면서 미백의 포스
트식민적 역학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 미백을 식민주의적 담론에 귀
속된 주체에 대한 논의로 귀결시키지 않으면서 소수자의 지평에서의 다면
적인 측면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선행연구들이 지향해 온 탈식민의 
당위성을 잃지 않으면서 보다 효과적인 탈식민 전략은 어떤 연구틀을 통
해 제시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 이어지는 이론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
제의식 속에서 채택된 분석틀로서의 ‘배치’ 개념을 톺아봄으로써 ‘미백 배
치’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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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논의: 미백 배치

들뢰즈와 가티리가 제시한 ‘배치(agencement 또는 assemblage)’20) 
개념은 하나의 현상에 관여하는 여러 행위 요소들의 관계, 현상을 생성시
키거나 구속하는 힘, 반대로 새로운 현상의 생성으로 나아가거나 이탈하는 
힘을 조망하게 해주는 중요한 이해의 도구들을 담고 있다. 앞서 뷰티의 정
동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레디(2013)는 그러한 정동이 흐르는 영역을 일컬
으며 ‘초국적 뷰티 배치’ 개념을 제안했다. 또한 인종주의를 둘러싸고 작
동하는 다양한 가치와 신체 변형 및 생성 현상, 생명권력 등의 뒤얽힌 양
상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인종주의를 “신체기술적 배치(somatechnical 
assemblage)”로 개념화한 사례도 있다(Pugliese & Stryker, 2009). 따라
서 인종과 뷰티, 신체와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배치 개념의 
도입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는 검증된 셈이다.

그러나 들뢰즈와 가타리의 저작에서 서술되는 배치는 분석적으로 개념
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들 스스로도 배치에 대해 명쾌하게 개념화
한 적 없으며, 그들이 제시한 복잡한 철학적 논의들 속에서 배치 개념의 
면면이 이곳저곳에서 다루어지기에 어느 한 단면을 체계적으로 잘라내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배치를 분석틀로 삼고자 하는
데, 이때 분석틀이란 요소들을 대입해 넣으면 결과물이 나오는 공식과 같
은 의미라기보다는 문제를 사유하고 틀 짓는(frame) 방식이라는 의미다. 
배치란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차원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세상을 사유
하는 방식 및 접근법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McFarlance, 2011). 따라서 
미백 배치를 제시한다는 것은 미백을 배치‘물’로서 분석하겠다는 의미이기
도 하면서, 미백을 배치 이론이 내포한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

20) 들뢰즈와 가타리가 원래 사용한 프랑스어인 ‘agencement’는 ‘assemblage’로 영
역되었다. 이에 한국어로 표기할 때 영어와 프랑스어가 혼용되어 ‘아장스망’과 ‘아
상블라주’와 같은 형태의 외래어로 표기되어 많이 사용된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배치’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 번역어의 타당성에 
동의한다.



- 58 -

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들뢰즈와 가타리의 저작에 국한해 철학적인 논의를 하기보다

는 들뢰즈주의(Deleuzian) 연구들이 검토 및 활용해 온 배치 개념을 적극
적으로 참조할 것이다. 마누엘 데란다(Manuel DeLanda)와 로지 브라이
도티(Rosi Braidotti) 등의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배치 개념을 분석틀로서 
활용하고자 했던 선행적 연구 시도들을 바탕으로 배치 개념을 정리해 보
고자 한다. 우선 배치의 정의와 구성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배치를 논할 
때 필수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본 연
구에서 배치가 갖는 주요한 의의를 배치의 세 가지 특성 차원을 서술할 
것이다. 이는 각각 ‘횡단성’, ‘되기’, ‘지도 만들기’라는 핵심어로 제기할 
수 있다. 이 세 차원에 대한 서술을 통해 배치에 대한 개념과 함의를 살펴
보고, 왜 배치 개념이 한국의 미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틀과는 
차별화되는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개할 것이다.

제 1 절  미백 배치의 의미

본 연구는 ‘미백 배치’를 ‘미백 문화와 관련된 여러 인간과 사물, 욕망
과 정동의 뒤얽힘’으로 정의 내린다. 이와 같이 다소 느슨한 정의는 그만
큼 배치에는 이질적인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반영한
다. ‘뒤얽힘’이라는 표현 속에는 구성 요소간의 연결접속과 분절, 코드화와 
탈코드화,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힘들이 작동하는 과정이자 결과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 절에서는 미백 배치의 정의를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
적인 배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배치의 정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책에도 분절선, 분할선, 지층, 영토성 등이 있다. 하
지만 책에는 탈주선, 탈영토화 운동, 지각 변동 운동들도 있다. 이 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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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좇는 흐름이 갖는 서로 다른 속도들 때문에, 책은 상대적으로 느려지
고 엉겨 붙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속되거나 단절된다. 이 모든 것들, 즉 
선들과 측정 가능한 속도들이 하나의 배치물을 구성한다. 책은 그러한 
배치물이며, 그렇기에 특정한 누군가의 것이 될 수 없다. (Deleuze & 
Guattari, 1980/2001, 12쪽)

인용한 대목은 <천 개의 고원(Mille Plateaux)>(1980/2001)의 도입부
에서 들뢰즈와 가타리가 자신의 책 자체가 하나의 배치물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인용 대목을 바탕으로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배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이질적인 개체들이 특정한 결합을 통해 작동하면서 특
정한 분절과 분할로 이루어지는 영토를 만들고, 벗어나고, 변형시키는 운
동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치 개념은 명쾌하게 개념화하기가 어렵다. 이 개념은 <천 개
의 고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기는 하나 그외 여러 저작에 분산되어 발
전해 온 것으로, 배치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했던 데란다
(2016)가 지적하듯이, 들뢰즈와 가타리도 매번 조금씩 다른 철학적 배경과 
의미를 부여하여 배치 개념을 사용해 왔다. 이처럼 일관성과 체계성을 결
여하고 있는 배치 개념을 분석적 개념으로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배치를 분석틀로서 구
체화하여 미백 배치를 개념화해 보려고 한다. <표 3-1>은 배치에 대한 여
러 가지 정의들을 보여 준다.

들뢰즈 & 가타리 
(1980/2001)

“선별되고 조직되고 지층화된 특이성과 표현의 특
질의 집합” (781쪽)

들뢰즈&파르네
(Deleuze & Parnet, 

1977/1987)

“많은 이질적 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나이, 성
별, 영역 등 서로 다른 본질들을 가로지르며 그 
사이의 연결 및 관계를 만들어 내는 다양체” 
(p.69)

브라이도티(2013/2015)
“인간 행위자와 인간-아닌 행위자들 사이의 횡단
적 상호연계 방식”(62쪽)

표 3-1 배치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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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치는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배
치란 때로는 횡단과 연결의 “방식”이자 “행위”이면서 때로는 그 결과물로
서의 “총체”이자 “다양체”다. 배치란 근본적으로 생성과 변형에 열려 있는 
것이라고 전제되기 때문에 동적인 원리로서 언급할 때와 정적인 상태로서 
언급할 때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혼란은 데란다
(2016)가 자신의 책에서 배치 이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기 위해 
쓴 서문의 가장 첫 문단에서 잘 지적된다.

배치를 뜻하는 영어 단어(assemblage)는 ‘agencement’이 본래 지닌 의
미를 담아내지 못한다. ‘agencement’이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서로 맞
물려 가는 행위(agencer)를 의미하고, 또한 그런 행위의 결과물, 즉 잘 
맞물린 요소들의 총체(ensemble)를 의미한다. ‘assemblage’는 이 두 번
째 의미만을 포착하고 있어서, 마치 배치가 과정이 아니라 산물인 것 같
은 느낌을 자아낸다. (1)

따라서 배치란 ‘배치하기’이면서 동시에 ‘배치물’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
즈나 들뢰즈주의 연구자들이 두 차원의 의미를 특별히 구별하여 명명하지 
않는 것은 배치 자체가 과정과 결과가 따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배치 자체가 유동적인 생성의 과정 그 자체이기에 배치하기가 곧 배치물
이기도 하다.21)

배치 연구는 대체로 연구 질문의 전환을 요청한다. 바로 ‘A란 무엇인

21) 본 연구도 배치라는 용어를 인위적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상태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배치물’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칼롱(Callon, 2005) “행위능력을 갖춘 사회기술적 배열” (p.4)

데란다(2016)
“어떤 구성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가는 행위이면
서, 또한 그런 행위의 결과물, 즉 잘 맞물린 요소
들의 총체” (p.1)

김숙진(2016)
“이종적인 개체들이 한동안 일을 같이 하도록 정
렬하는 방식”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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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문제에서 ‘A란 무엇을 하는가’라는 문제로의 전환이다. ‘성적인 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Fox & Alldred, 2013), ‘뷰티는 무엇을 하는
가’(Reddy, 2013), ‘드라마 <루머의 루머의 루머>는 어떤 기능을 하는
가?’(Hipfle, 2019), ‘세계화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이기웅, 2011), ‘신
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김은주, 2013) 등 배치 이론을 이용한 분석의 
질문은 분석 대상의 ‘존재(being)’가 아닌 ‘실행(doing)’에 관심을 둔다. 
즉, 배치 이론을 이용한 분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특정한 대상 및 
현상이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를 앞서 제시했던 <표 3-1> 속
의 표현들을 통해 말하자면 배치의 “행위능력”이나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들 
속에서 그 실행이란 정동을 일으키거나, 주체의 성격 및 정체성을 변형시
키거나, 새로운 행위나 욕망을 생산하는 양상으로 관찰된다.

한편 각 연구에서 배치 또는 배치물로서 지칭되는 대상의 형태는 다양
하다. 데란다(2006/2019)는 가장 작은 규모의 사회적 배치를 사람으로 보
고, 조직과 정부, 도시와 국가 순으로 그 규모를 키워가며 설명한다. 공간
이나 조직으로서의 경계가 있는 단위가 아닌 정동적이고 감각적인 단위에
도 적용가능하다. 폭스와 알드레드(Fox & Alldred, 2013)는 섹슈얼리티 
배치 개념을 제안하며, 이를 구체적인 분석 개념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섹슈얼리티 배치 내에 키스 배치는 A의 입술과 B의 입술의 연결인데, 여
기에는 과거 경험, 사회적 규범, A와 B의 특성, 현재 물질적 맥락 등 복잡
한 요소들이 구성 요소로 참여하여 섹슈얼리티라는 정동적 흐름을 만든다. 
최현실(2013)은 특정한 경험 및 생애 단계를 하나의 배치로 분석한 경우
다. 이러한 연구들로 미루어보아 배치는 물리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개인 
단위에서 발생하는 것과 국가나 역사 단위에서 발생하는 것 등 다양한 차
원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더욱이 하나의 배치 안에는 더 작은 개념
의 하위 배치가 오는 등 규모의 연쇄를 형성하기도 한다. 즉, 배치는 미시
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이 연계되는 일종의 생태계처럼 구성되어 있다
(DeLanda, 2006/2019).

종합하여 볼 때, 미백 배치는 미백이라는 현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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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체들로 구성되는 방식이자 그 양상이며, 미백 배치를 통해 무언가가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문제가 도출된다. 
미백 배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미백 배치는 무엇을 하는가?

2. 배치의 구성

보다 명료한 분석틀로서의 배치 개념을 위해서 들뢰즈와 가타리가 배치
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가 배치물을 형성하는 네 개의 핵심 
요소를 정의하는 부분을 주요하게 살펴보자. <그림 3-1>22)을 보면 수평축
에는 ‘기계적 배치(machinic assemblage)’와 ‘집단적 배치(collective 
assemblage)’가 있다. 기계적 배치는 배치물 속에 존재하는 물질적 요소
와 신체들 및 이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집단적 배치는 비물질적인 언표 행
위들을 의미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기계적 배치와 집단적 배치에 대한 
예시로, 봉건제라는 배치에서는 땅, 사회, 영주, 가신, 농노, 기사 등과 그
들 간의 관계가 기계적 배치의 측면을 형성한다면, 사법 체계, 각종 맹세 
등이 집단적 배치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23)

한편 수직축에는 영토화 및 재영토화와 탈영토화가 있다. 영토는 “다양
한 환경에 포함된 모든 힘을 결집시키고 대지의 힘들을 모아 하나의 다
발”(Deleuze & Guattari, 1980/2001, 610쪽)로 만들어진 것으로, 어떠한 
권위가 행사되는 곳이다. 탈영토화는 이러한 다발화의 힘, 작동하는 권위

22) <그림 3-1>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배치물의 ‘본성’이라고 제시한 핵심적 요소들의 
관계만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에 들뢰즈와 가타리의 전체 철학을 다소 단순하게 
도식화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중심점을 결여한 채 접
속과 분기를 거듭해 뻗어 나가는 리좀적 사유이다. 색칠된 부분은 유동적으로 변
화하고 열려 있는 배치의 속성을, 점선은 반복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23) 데란다(2006/2019, 29쪽)의 설명을 좀 더 참고하자면, 기계적 배치는 “물질적 역
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배치의 구성 요소들”로 신체와 공동체를 비롯한 인적 네트
워크, 도구나 기계, 건물과 구역 같은 물질적 구성 요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집단적 배치는 “표현적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로, 발화와 몸짓을 비롯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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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는 흐름을 형성한다. 즉, 영토화가 특정한 배치에 내적 균질성을 
증가시키거나 경계를 선명하게 만듦으로써 정체성을 안정화하는 과정이라
면, 탈영토화는 내적 이질성을 증가시키고 경계를 흐려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영토는 완전히 폐쇄적이지 않고 열림과 닫힘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탈영토화의 흐름이 영토의 배치를 변화시킨다. 이때 탈영토화된 
욕망의 흐름들을 연결해 구조적 변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탈주선(line of flight)’이다. 탈주선을 통해 탈영토화하는 욕망은 이전의 
영토화가 수행했던 것들을 해체한다. 재영토화는 영토를 안정화시키는 ‘분
절선(line of articulation)’을 따라 다시 영토를 만드는 운동이다. 탈영토
화는 늘 재영토화를 예비한다. 그러나 이때 재영토화는 이전 영토로 되돌
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무한한 반
복은 궁극적으로는 끊임없는 다른 영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

탈
주
선

기계적
배치

집단적
배치분

절
선

그림 3-1 배치물의 일반적 구성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는 배치 안에서 나타나는 운동을 세 가지 
선의 형태로 정리하기도 한다. 첫 번째는 ‘몰적 분할선(molar li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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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arity)’으로, 동일하고 평균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관성적 흐름을 
말한다. 두 번째는 ‘분자적 분할선(line of molecular segmentation)’으
로, 이는 몰적 분할선을 구성하는 더 미시적인 움직임이면서 그 안에서 각
자의 유연한 움직임을 갖는 선이다. 마지막은 ‘탈주선’으로 관성적 흐름으
로부터 이탈하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분자적 분할선은 몰적 분할선과 탈주
선 사이에서 동요하며 움직인다. 배치 속 개인과 집단을 가로지르는 선 모
두가 각각의 욕망이며 따라서 많은 설명과 해석을 요한다.

이때 하나의 영토가 ‘분절(articulation)’되는 방식을 좀 더 살펴보겠다. 
분절이란 어떤 것을 분할하고 동시에 결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24) 분절
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는 ‘기관 없는 신체(body without organs)’, 즉 유
기체화가 되기 전의 상태다. 고정된 질서 없이 잠재적인 에너지의 흐름만
이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기관 없는 신체에 분절이 일어나면서, 다
시 말해 영토화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특정한 지층이 형성된다. 분절을 통
해 기관 없는 신체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이 어떤 단위로 분할될 때, 그 단
위를 ‘실체(substance)’라고 하고, 그 실체를 결합하는 질서 및 원리를 
‘형식(form)’이라고 한다. 형식의 차원에서 ‘코드화’가 이루어지고, 실체의 
차원에서 ‘영토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분절은 ‘내용(content)’의 층위와 
‘표현(expression)’의 층위에서 이중으로 일어난다.25) 내용이란 가시적이
고 물질적인 영역으로 기계적 배치에 해당하고, 표현이란 언표가능한 것과 
담론적인 영역으로 곧 집단적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내용과 표현의 이
중분절은 곧 물질성과 담론성의 뒤얽힘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들뢰즈(1986/2019)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자신의 
철학적 개념에 의거해 해석하는 틀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표 3-2>와 같다.

24) 스튜어트 홀의 방법론에서 이 용어는 ‘절합’이라고 번역되며, 특정 국면에서 어떤 
다른 두 요소 및 영역이 연결되어 새롭게 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25) 이러한 ‘이중분절(double articulation)’은 루이 옐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개념에 의거한 것이다. 소쉬르가 기표와 기의로 이분화한 것처럼 옐름슬레우는 
내용과 표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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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시성의 장 

=물질적=기계적 배치)

표현
(=언표의 체계 

=담론적=집단적 배치)
실체 죄수 비행
형식 감옥 형법

표 3-2 판옵티콘의 이중분절

죄수라는 실체는 신체를 다루는 하나의 원리인 감옥을 통해서 분절되고, 
비행이라는 개념은 범죄적 요소들을 언표화한 형법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
고 이 내용과 표현의 조합을 통해 지층이 형성되는데, 보다 추상적인 차원
에서는 하나의 추상적 기계(abstract machine)로서 정의되고 보다 구체
적인 차원으로 현실화될 때 하나의 배치물로서 정의된다. 즉, <표 3-2>에
서 내용과 표현의 조합은 ‘규율 기계’라는 추상적 기계를 형성하면서도, 
이 규율 기계가 현실화되면 감옥이라는 빛의 배치물 또는 가시성의 배치
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여 미백 배치를 설명해 보자.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일부 선행연구들처럼 미백이라는 현상을 식민화된 관념 및 실천으
로 그 영토성을 분절하는 경우에는 <표 3-3>처럼 나타낼 수 있다. 서구에 
대한 선망의 의식이 병리적 의미에서의 모방이라는 지층을 분절하고 따라
서 아시아인의 신체는 표백의 행위를 하는 황인종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내용 표현

실체 황인종 (병리적) 모방
형식 표백 서구선망주의

표 3-3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미백의 이중분절

미백이라는 하나의 배치에서 식민주의적 분절선은 이와 같은 내용과 표현
의 이중분절을 통해 백인을 모방하는 ‘모방 기계’ 및 ‘표백 기계’, 아시아
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정 기계’를 작동시키고, 이것이 현실화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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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시아인의 미백 및 성형에 대해 자기 정체성
을 부정하는 병리적 현상이나 화이트워싱이라고 진단하는 서구의 담론, 미
디어 보도 등이다.

이러한 식민주의적 분절도 미백 배치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분절된 영토로부터 탈주하는 움직임과 그리하여 미
백 배치 안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영토들이다. 이처럼 배치 개념을 통해 
볼 때 미백은 더 많은 의미와 실천의 층위를 드러냄으로써 잠재적인 변형
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배치 개념을 통해 우리는 미백이라는 현
상 및 문화의 현재성(actuality)뿐만 아니라 잠재성의 차원에 주목할 수 
있고, 그리하여 현실(reality)을 그려낼 수 있다.

제 2 절  횡단하며 연결하는 미백 배치

1. 연결의 기본 원리

배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연결을 통해 구성된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계열화(serialization)’의 방식이다. 어떤 하나의 사물은 그 자체로 완전한 
폐쇄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것이 다른 이웃한 사물들과 어떻게 연결되
어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이
어(1997)나 키벅(2001)이 고찰한 바를 적용해 보자면, 흰색은 기독교와 계
열화를 이루면서 문명화된 존재라는 의미를 얻게 되고 빛과 계열화를 이
루면서 도덕성이나 신성함의 의미를 획득한다. 계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는 점에서 배치는 늘 가변성을 지닌다.

연결의 문제와 관련하여 배치에 대해 짚어 봐야 할 중요한 특성들이 
있다. 우선 ‘리좀적(rhizomatic) 체계’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하나의 중심
점에서 분류를 하고 가지를 치는 수목형 체계를 지양하고, 마치 뿌리 식물
이 뻗어나가는 듯한 비중심화된 체계로서의 리좀적 또는 뿌리형 체계를 
중시했다.26) 앞서 살펴본 인종 분류와 오리엔탈리즘의 역사가 수목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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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본 연구가 미백을 고찰하는 방식은 리좀적 체
계를 지향한다. 이는 배치가 곧 탈식민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사유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두 번째로, 배치에서 중요한 것은 연결에서의 ‘구성 요소’ 또는 각 ‘항
(term)’이다. 이는 앞에서 데란다(2016)가 ‘assemblage’라는 단어가 지닌 
한계에 대해 언급한 것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배치가 늘 변형의 상태
이기 때문에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의미보다는 과정으로서의 함의를 지닌
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즉 ‘A+B=C’라고 할 때, 배치 이론에서는 ‘C’보
다는 ‘A’와 ‘B’,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와 ‘=’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배치에서 연결과 구성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은 구조주의적 관점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배치 개념의 영향을 받은 라투르(Latour, 
2010)는 자신의 관점을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라는 용어
와 구분하기 위해 ‘조립주의(compositionism)’을 선언한다. ‘construct’가 
‘구축물’의 의미에 가깝다면, ‘composition’은 ‘구성 요소’의 의미에 가깝
다는 점을 통해 그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배치 이론에서 구성 요
소에 대한 강조의 정도는 라투르의 시각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 있는 듯하
다. 이는 곧 배치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에 
대한 개념화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두 개념 간의 결
정적 차이이기도 하다.27)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어떤 개체의 행위
능력은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관계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편, 배치에서는 각 개체의 정체성은 관계로부터 자율적이다. 각 요

26) 이에 대해 n개의 개체가 형성한 체계에서 독재적인 중심점을 제거한다는 의미해
서 ‘n-1’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7) 배치와 행위자 네트워크는 탈인간중심주의적이고 신유물론적인 방향으로의 패러다
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유사한 위치를 갖지만, 차이 또한 존재한다. 우선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구성 요소가 관계 밖에서도 행위능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흐름이나 유동성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베르그송(Bergson) 철학의 영향을 받은 들뢰
즈와 달리 반베르그송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Harman, 2009). 또한 행위자 네
트워크 이론은 배치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개념적 및 방법론적 틀을 갖고 있어 
경험연구에 더 잘 활용되는 경향도 있다(Müll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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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긴 하지만, 퍼즐 조각처럼 꼭 들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배치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떨어져 나와 다른 배치에 접
속할 수도 있다.28)

세 번째로, 배치는 “층위들을 횡단하며 문턱들을 뛰어넘”(Deleuze, 
1986/2019, 45쪽)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배치는 수목 구조나 이분법 등 
무언가를 위계화하고 분류하는 체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층위
들을 횡단하는 요소의 결합이 일어난다. 이 부분은 바로 이어질 신유물론
적 횡단성을 통해 살펴보겠다.

2. 신유물론적 횡단성: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

분석틀로서 배치를 택하는 강점이 구성 요소들의 연결에 있다고 했을 
때, 그 구성 요소란 무엇인가?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는 비인간 또는 탈
인간주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만 행위능력을 지닌 존재로 상정하
거나 인간을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사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회적 배치를 구성하면서 욕망을 지닌 모든 것을 
기계라고 부른 것처럼 배치는 인간 유기체에 특권적 위치를 부여하지 않
는다. 이들의 유물론적 사유는 데란다와 브라이도티를 통해 90년대 이후 
‘신유물론(New Materialism)’으로 강화된다.

배치가 미디어 관련 연구 또는 신체와 미디어의 뒤얽힘을 다루는 연구
에 많이 활용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물론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
를 정의하는 가장 유명한 명제 중 하나인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
다”(McLuhan, 1964)라는 문장이 보여주듯, 인간의 신체를 연장 및 확장
하거나 대체하는 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 기술 발전사 및 미디어 연
구에서 주요한 관심사였다. 그 발전의 과정에서 신체를 하나의 견고한 경
계를 가진 유기체로 보는 시각은 설득력을 잃고, 더불어 미디어라는 비인
간 행위자의 행위능력과 미디어와 인간의 협업, 거기서 부각되는 물질성 

28) 이에 대해 배치가 ‘외재성의 관계(relations of exteriority)’로 구성된다고 표현한
다. 반대로 ‘내재성의 관계’란 유기체와 같이 구성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매끈한 전체를 구축하는 기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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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주목이 증가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셀카 배치(Selfie assemblage)’를 다룬 헤스

(Hess, 2015)는 셀카를 자아와 공간, 장치가 뒤얽혀 만들어진 배치로 본
다. 셀카를 찍는 기기를 들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자체는 물리적으로 인
간과 기계가 연결된 배치를 형성하며, 그렇게 찍힌 셀카는 단순히 개인의 
육체적 형상뿐만 아니라 특정 시공간의 순간적 정동을 포착한 형태로 온
라인 공간 안에 전시되거나 돌아다닌다. 힙플(Hipfle)과 최옥희(2019)는 드
라마 <루머의 루머의 루머(13 Reasons Why)>(Netflix, 2017)에서 두 개
의 배치를 발견한다. 한쪽에는 편을 가르며 복잡미묘한 관계를 만들어 가
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청년 배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건의 주요한 도
화선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 사진, 오디오 테이프 등의 미디어 배치가 있
다. 청년 배치와 미디어 배치는 서로 얽히면서 관계와 사건을 만들어 내
고, 두 배치에 대한 분석은 드라마의 서사적 역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
낸다. 소르번(Thorburn, 2014)은 퀘백에서 일어났던 학생 시위를 “인간
과 기계 행위자의 배치”(p.53)로 설명한다. 대학 방송국의 라이브스트리밍
을 이용한 시위의 전개는 하나의 인간-기계 배치로서 “반(反)-헤게모니적 
감시 배치(counter-hegemonic surveillance assemblage)”를 형성한다.

언급한 세 연구는 인간과 미디어 기술의 밀접한 얽힘을 설명하기 위해 
배치 이론을 활용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은 “생명기술로 매개된 신
체(biomediated body)”(Clough, 2008, p.3)라는 점에서 더욱 인간-비인
간의 경계가 흐려진다. 인간과 비인간, 신체와 기술이 동등한 지위에서 횡
단적 관계를 맺어 배치를 형성하는 것이다. 배치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은 
모두 하나의 ‘기계’로서 위치한다. 이때 기계란 단순히 은유적 표현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인간 신체의 물질성에 주목하여 나온 개념으
로, 다양한 기술 및 사물과 접속해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호관계를 형성하
는 개체라는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다. 관련해서 브라이도티(2013/2015)는 
횡단적 연결 안의 인간 유기체의 존재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 유기체는 다양한 가능한 자원들과 힘에 플러그가 꽂혀 있고 접속되
어 있는 사이-존재(an in-between)다. 그러므로 인간 유기체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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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라고 정의하는 것은 유용하다. […] ‘신체-기계’의 최소주의 정의는 
에너지와 힘을 포착해서 처리하고 변형시키는 정서적이고 지능적인 체현
체(embodied entity)다. (180쪽)

이러한 사유를 근원으로 하는 신유물론적 페미니즘은 구조와 행위주체성
의 이분법을 해체한다. 신체-기계의 횡단적 연결은 ‘존재론적 안무
(ontological choreography)’(Thompson, 1996)를 이루면서 행위성과 대
상화 간의 경계를 흐리고, 기존의 위계에 전복적 힘을 가하는 ‘포스트휴
먼’(Haraway, 2016/2019)을 탄생시킨다. 이처럼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요
한 토대를 제공했던 신유물론적 사유에 입각한 횡단적 연결의 과정은 인
간중심주의가 지닌 이분법과 위계의 문제들을 해체하는 데에 유용하다.

3. 문화횡단과 혼종성: 문화 간 연결

배치의 횡단적 연결의 측면을 문화적 단위로 가져와 보고자 한다. 세계
화가 서구 제국주의의 힘과 관련한 동질화의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었다면, 
배치는 보다 이질적인 문화의 연결과 미시적인 변동에 주목하게 해 준다
(Reddy, 2013). 최근 K-뷰티를 통해 한국인 특유의 미백 미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뷰티산업의 인력과 기술, 상품 수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백 배치는 문화 간 횡단의 차원을 포
함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화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개념들을 배치 이론과의 연계 속에서 짚어 보고자 한다.

문화제국주의론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서구 문화의 강력한 지배에 의한 
전 지구적인 문화적 동질화에 주목한다. 그러나 포스트식민주의의 이론적 
지형이 마련되고 복수의(plural) 세계화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면서
(Pieterse, 1994), 문화제국주의론은 힘을 잃는다. 그 과정에서 ‘문화횡단
(transculturation)’이 대항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었다.29) 문화횡단은 문화

29) 문화횡단은 쿠바 출신의 사회인류학자인 오르티즈(Ortiz, 1995[1947])에 의해 고
안된 개념으로, 오르티즈는 쿠바의 역사 자체가 문화횡단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한
다. 쿠바는 유럽과 아프리카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구가 흘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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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적 관점 내에서 고정되어 있던 문화의 수신-발신 관계를 해체시
키고 이질적인 문화가 다방향으로 교차하는 양상을 일컫는다(이동연, 
2006).30)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2004)가 포착한 전 지구적 ‘탈구’
가 이에 해당한다. 아파두라이는 오늘날의 문화가 중심-주변 모델로는 이
해할 수 없는 복합적인 탈구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오
늘날의 사람들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말한 ‘상상된 
공동체’에서 더욱 확장하여 “상상된 세계들”(62쪽)에 살고 있으며, 그가 
‘풍경(scape)’31)으로 명명하는 각종 문화 흐름들은 문화지리적 경계를 넘
나드는 유동적이고 비규칙적인 양상을 의미한다.

문화횡단의 층위에서 중요하게 대두한 개념이 ‘혼종성(hybridity)’이다. 
혼종성이란 “분리된 형식으로 존재해 온 불연속적 구조나 실천들이 새로
운 구조, 대상, 실천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서로 결합하는 사회문화적 과
정”(Canclini, 2001/2011, 14쪽)을 의미한다. 칸클리니(Canclini, 
2001/2011)는 오늘날의 혼종성을 새로운 양상으로서 바라본다.32) 오늘날

오면서 형성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인이 특정한 지배적 문화를 습득하고 
이에 적응해나가는 것(acculturation)이 아니라, 이전 문화가 사라지기도 하고
(deculturation)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며(neoculturation) 복잡다단한 변
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30) 이동연(2006)은 국제적 문화 교류의 개념을 세 층위로 구분하고 이를 단계적인 발
전의 방향으로 바라본다. 첫 번째 층위로서 문화 지배(cultural dominance)는 문
화수탈론, 문화종속이론, 문화제국주의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양상이다. 두 번째 층위인 문화 교환(cultural exchange)은 중립적 입장에서 상
호 간의 문화 소통을 의미한다. 세 번째 층위가 바로 문화횡단이다.

31) 아파두라이는 탈구를 탐구하는 기초틀로서 다섯 가지 흐름인 에스노스케이프
(ethnoscapes),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s),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s), 
파이낸스스케이프(finacescapes), 이데오스케이프(ideoscapes)를 제시한다. 이는 
각각 사람, 미디어, 기술, 자금, 이념이 전 지구적인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유
동적으로 이동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일컫는다.

32) 혼종성이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특성인 것만은 아니다. 버
크(Burke, 2009)는 수백 년 전 개신교인들이 이교도의 문화를 부분적으로 취하거
나 유럽 국가들의 언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뒤섞이는 역사를 형성하는 등 
혼종성은 문화의 기본적인 조건처럼 늘 존재해 왔음을 보여 준다. 칸클리니
(2001/2011) 또한 식민주의자와 원주민들 간의 인종적 혼합인 메스티사헤
(mestizaje)와 종교적 융합인 신크레티즘(syncretism)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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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종성은 경계지대와 대도시를 그 조건으로 한다. 이질적인 문화 접촉
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소비 대중이 존재하는 경계지대와 메트로폴리스는 
혼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이 사라지
고 탈영토화된 배경 속에서 모순적인 것들이 공존할 수도 있고 보다 유연
한 문화의 유통이 일어날 수도 있다. 더욱이 혼종성은 초국적 산업 지형 
속에서 대중문화의 소비층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문
화생산 전략의 산물이기도 하다(Kraidy, 2002; 김수정·양은경, 2006).

포스트식민주의적 흐름 속에서 혼종성 개념은 문화제국주의론에 대항해 
설명력을 갖는 주요한 비판적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혼종성의 정치학
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다(Lowe, 1991; Pieterse, 1994; Canclini, 
2001/2011). 혼종성이 지닌 정치성이란 본질주의적인 담론으로부터의 해
방에 있다. 혼종화의 과정 속에서 낭만주의적인 민족 및 인종 개념은 힘을 
잃는다. 피에터스(Pieterse, 1994)는 혼종화로서의 세계화는 “‘자아의 원
천’의 다양화 및 확대”(p.167)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근대 사회에서 국
민국가 기준으로 정체성이 구획되었던 것과 달리, 세계화로 인한 혼종화 
과정에서 개인은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을 콜라주처럼 자아 안으로 기
입해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 자체도 여러 문화적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배치물인 셈이다.

혼종화 과정에서 권력은 재구성된다. 혼종성의 힘에 대해 칸클리니
(2001/2011, 2006)는 수직적이고 양극적인 권력 개념에서 벗어나 탈중심
화된 ‘사선적 권력(oblique powers)’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혼종성에 대
한 일반적인 논의가 특별히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에 기대고 있지는 않
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사선적 권력은 배치 이론에서 정동의 역학과 공명
하는 부분이 있다. 앞서 레디(2013)가 분석했던 줌파 라히리 소설을 보자
면, 백인 미국인 미란다가 조우한 발리우드 배우 딕시의 이미지는 초국적 
뷰티 배치 안에서 탈주선을 형성한다. 그 탈주선은 서구 백인의 세계를 지
방화하고 인도 여성의 인종화된 몸을 코스모폴리탄적인 것으로 만듦으로
써 문화제국주의 힘의 방향을 비껴가는 사선적 권력을 일으킨다. 즉, 문화

칸클리니는 이러한 고전적 혼종성과 오늘날의 혼종성을 구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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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은 사선적으로 작동하는 탈주선을 만들어 내는 움직임이고, 그로 인해 
혼종적인 문화적 배치가 생성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의 문화를 사유한다면 어떠할까? 1970~80
년대 홍콩 영화와 90년대 일본의 트렌디 드라마에 이어 한류에 이르기까
지, 동아시아가 형성해 온 초국적 대중문화는 동아시아 문화횡단 현상을 
방증한다. 이에 동아시아 문화의 혼종성에 대한 사유가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한류에 대해서는 혼종성의 측면에서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예
를 들어 김수정·양은경, 2006; Shim, 2006; Yoon, 2017 등). 더욱이 한
류가 동아시아를 넘어 서구권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
화제국주의론은 물론 같은 문화권 내의 문화 유통을 설명하는 ‘문화적 근
접성(cultural proximity)’이나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 개념으
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가운데 혼종성이 유효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대중문화물이 지닌 혼종성은 한편으로 이와부치(Iwabuchi, 
2002)가 말하는 “문화적 무취(culturally odorless)”(p.27) 또는 “무코쿠세
키(mukokuseki/무국적)”(p.28)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와부치는 일본 
망가나 게임 등이 세계 시장에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가 일본의 국
적성이 많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일본 망가와 게임 속 캐
릭터들의 외양은 일본인과 닮지 않았을 뿐더러 인종 및 국적에 대한 단서
가 뚜렷하지 않다. “다양한 ‘국지적’이고 ‘낯선’ 요소들의 문화적 혼합과 
병치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건 비의도적으로건”(Iwabuchi, 2014, p.48) 
만들어진 이 무국적의 배치란 문자 그대로 ‘탈영토화’된 형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탈영토적인 혼종성의 미학은 K-팝 스타의 외양 등 한국 대
중문화에서도 공유됨으로써(홍석경, 2013)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횡단에 기
여한다. 앞서 카와시마(2002)의 논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된 바 있듯, 
미백 또한 이와 같이 탈영토화된 무국적성의 한 요소로 해석 가능하다면, 
이것이 지닌 사선적 권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여기서 제기되는 정치적 질문들이 있다. 탈영토화는 늘 재영토
화를 예비한다. 혼종성 개념이 문화제국주의의 일방향적 영향력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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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다소 무화시킨 반면, 아시아 역내(intra-regional)에서 형성되는 혼
종성은 또 다른 형태의 영토화하는 힘을 내포할 수 있다.33) 문화횡단이 
반드시 평화로운 상호교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
운 영토화의 힘에 제국적 권력이 작동하지는 않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혼종성’이라는 힘이 한 영토를 분절할 때 포섭하는 것과 배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민족·다인종을 향해 가
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다.

제 3 절  미백인 되기

앞서 배치는 ‘A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기보다는 ‘A는 무엇을 하는가’를 
질문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배치가 던지는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
게’, ‘어디서’, ‘언제’와 같은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이고, 이는 ‘본질’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질문이다(Nail, 2017). 단일하고 영구적
인 상태를 부정하는 배치는 곧 본질주의에 대항하는 관점을 드러낸다.

이 절에서는 배치 이론을 통해 정체성과 주체성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구성주의적 관
점의 주체와 구조 논의에서 욕망과 생성의 관점으로의 전환에 대해 살펴
본다. 그리고 욕망과 생성의 배치에서의 주체란 체화된 주체이며 “부정 없
는 차이의 개념”(Deleuze, 1968/2004, 19쪽), 즉 탈중심화를 통해 이루어
지는 ‘되기(becoming)’를 의미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이 절의 이론적 논
의를 통해 미백하는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구조적 권력에 종속된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보다 해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33) 예를 들어, 김수정·양은경(2006)은 2000년대 초반의 한일 합작 드라마를 살펴봄으
로써 동아시아 대중문화물의 혼종성이 권력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상상의 공간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일 합작 드라마가 지닌 혼종성이란 범아
시아적 문화물을 통해 소구 시장을 확대하려는 산업적 전략임과 동시에 역사적으
로 대립 관계를 형성해 온 두 국가 간의 화해 차원으로 채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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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와 구조의 제국에서 욕망으로

들뢰즈가 자신의 방식으로 푸코의 사유를 재해석하며 쓴 저서인 <푸
코>(1986/2019)에서 들뢰즈는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며 “주체의 지배
와 구조의 제국”(33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들뢰즈는 구조가 이미 결
정된 층위를 갖는다는 점과 그 안에서 구성되는 주체란 담론에 종속된 ‘1
인칭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한계로 파악한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Deleuze, 1986/2019).

이는 들뢰즈만의 주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탈구조적
이고 존재론적인 사유를 지향하는 이론들이 공유하는 시각이다(예를 들어 
Haraway, 2016/2019; Braidotti, 1994, 2002; Strathern, 2005/2019; 
Kohn, 2013/2018). 그러나 들뢰즈를 비롯하여 이러한 새로운 시각의 이
론가들이 주체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주체
(subject) 또는 행위주체(agent) 개념에서 한계를 발견하는 이들은 이 개
념을 용해시켜 유동적이고, 다수적이고,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것으로 재개
념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치는 개인 주체를 대체하는 개념 및 단위
로 동원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칼롱(2005)이 행위주체성에 대해 정리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칼롱은 이와 같은 행위주체성의 
속성 때문에 “개인-인간-행위주체”라는 개념을 “사회기술적 배치”(p.5)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행위의 집단성: 행위는 집단적 속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② 행위주체성의 다수성: 행위주체성의 형태는 다수적이고 다양하다. 어떠한 

배치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 행위주체성은 계산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고, 집단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다.

③ 행위 주체성의 비인간성: 행위주체성은 인간 신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
니라 보철, 도구, 장비, 기술 장치, 알고리즘에서도 비롯한다.

칼롱(2005)이 제시한 바처럼 개인의 선택이나 행동은 반드시 개인의 명
확한 의식과 의도를 통해 행해지는 것도 아니며, 개인이 어떤 의도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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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위주체성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현상의 단위에서 볼 때 그러
한 행위주체성은 다른 인간 및 비인간적 요소에 의해 희석되거나 굴절되
기도 한다. 데란다(2006/2019)가 사회적 배치는 “의도적 행위의 집단적이
고 비의도적인 결과”(49쪽)라고 하며 비선형적인 인과성이라는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배치 개념은 고정된 형태의 주체는 물론 개별 인간 행위자의 의식적인 
행위주체성을 상정하지 않는다. 들뢰즈는 행위주체성이 지닌 주관적 개념
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배치를 제시했다(김숙진, 2016). 배치의 행위주체
성은 각 구성원보다는 배치의 형태 자체로부터 나온다. 여러 이질적 요소
들이 함께 작동하여 행위주체성을 만들어 낸다.34)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
던 레디(2013)가 줌파 라히리의 소설에 대해 초국적 뷰티 배치를 제시한 
것은 소설 속 등장인물, 즉 개인 행위주체가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발휘
하는 행위주체성에 주목하기보다 초국적 환경에서 뷰티라는 하나의 배치
물로부터 발생하는 정동적 효과 및 행위주체성을 다루기 위함이다. 미란다
가 딕시의 이미지를 마주했을 때 겪는 변화는 인물들의 인종 및 젠더적 
특성, 인물들이 놓인 환경, 인물들 간의 관계, 인물의 발화, 이미지가 전달
되는 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의 계열화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에 배
치는 그 “요소들의 합 그 이상”(DeLanda, 1991, p.20)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 욕망이다. 배치가 다른 이론과 차이를 
갖는 부분은 욕망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다. 많은 이론들이 욕망을 대개 
결핍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해 왔다. 욕망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논의에서
도, 여성의 남근 선망은 남근의 결여로 인한 것이고(프로이트) 식민지인의 
백인 선망은 흰 피부의 결여로 인한 것이다(파농). 또한 앞서 본 피부색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푸코식의 담론 개념을 사유의 틀로서 취한다. 그 
설명 속에서 유색인에게 하얀 피부는 욕망의 대상이고, 그 욕망은 백인성
의 특혜적 권력이 형성되어 온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욕망이다. 즉, 백인
성의 담론 속에서 개인은 하얀 피부를 욕망하는 주체로 호명되고, 사회 곳

34) 이는 ‘3인칭’(Deleuze, 1986/2019)이자 ‘페르소나’(Deleuze & Guattari, 
1991/1994)로 지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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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미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권력의 장치(dispositif)들이 하얀 피부를 욕
망하게끔 만든다. 여성주의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외모 가꾸기
가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조 속에서 여성이 느끼는 결핍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미백을 푸코의 주체와 권력, 담
론 개념을 적용하여 고찰한다면 미백을 규율하는 권력의 미시정치를 읽어 
낼 수 있을 것이고, 프로이트식의 욕망으로 분석한다면 무의식과 억압의 
작동으로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하얘지고 싶
다’라는 욕망을 늘 구조적 권력에 포섭되거나 결부된 형태로 파악한다.

반면 들뢰즈주의적 관점에서의 욕망은 결핍이나 억압과 관련되지 않으
며, “충만이고 실행이며 기능이다”(Deleuze & Guattari, 1975/2001, 135
쪽). 배치 자체가 곧 욕망의 배치다. 이러한 욕망 개념을 토대로, 푸코가 
미시적인 권력 장치의 작동으로 설명한 것을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의 
배치로 바꾸어 놓는다.35) 푸코의 사유가 ‘권력이 어떻게 욕망을 규율하는
가?’의 질문이라면, 배치 이론은 이를 “어떻게 권력은 욕망되는
가?”(Deleuze, 1994/1997, 105쪽)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놓는다. 들뢰즈는 
푸코의 권력 장치는 구성적인 억압의 효과이며 그에 반하는 것은 ‘저항’이
라는 현상뿐인데, 모든 것이 권력 장치 하에 있는 존재일 때 그 저항이란 
과연 가능한 것인지의 의문을 제기한다. 들뢰즈의 욕망에 상응하는 푸코의 
개념인 쾌락(plaisir) 또한 주체화에 종속되기 위한 자아의 기술로서 들뢰
즈에게는 여전히 재영토화의 일부로 파악된다.

따라서 들뢰즈는 푸코에게는 없는 탈주의 힘, 푸코가 규정한 권력 ‘바
깥’의 힘으로서 욕망 개념을 제시한다. 욕망은 탈주선과 뒤섞여 존재하며 
무언가를 생산하는 힘을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 욕망은 어떤 요소들이 접
속하여 힘의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생산적 능력이다. 그리고 이처럼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들뢰즈와 가타리는 ‘기
계’, ‘욕망하는 기계(desiring machine)’라고 명명한다. 예를 들어, 입이 
성대와 접속하여 계열을 이루며 소리의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면 ‘말하는 

35) 들뢰즈는 푸코의 장치 개념이란 배치의 한 구성요소라고 보며, 재영토화가 일어나
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푸코의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규율
이란 배치 속에서는 코드화 또는 (재)영토화의 과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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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서 분절된 소리를 생산하고, 입이 식도와 접속하여 계열을 이룬 뒤 
영양소의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할 경우 ‘먹는 기계’로서 신체 에너지를 생
산한다(이진경, 2002).

선행연구들에서 말하는 결핍에 기인한 욕망과는 달리 들뢰즈와 가타리
의 욕망 개념에 의거할 때, 미백은 보다 다양한 얼굴을 드러낸다. 미백의 
규율 권력을 탐구하는 작업은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
으나 탈식민적 생성 담론을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보다 탈
주적인 욕망의 개념에 의거해 ‘미백 기계’는 무엇을 생산하는가를 질문할 
때, 결핍과 억압 담론으로부터 벗어난 미백은 새로운 해석의 장을 맞이할 
수 있다. 백인성의 담론적 구조 속에서 흰 피부를 결핍한 이가 흰 피부를 
추구하도록 규율되어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미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체가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욕
망에 의해 주체가 생성된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소수자의 주체
성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함의를 지닌다. 어떤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말하고, 사유하고, 재현하려는 욕망”(Braidotti, 1994, p.120)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뷰티를 해석하는 기존의 여성주
의적 연구들이 마주한 ‘억압 대 힘돋우기’의 이분법적 해석 구도의 한계를 
일부 극복하게 해 준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주어진 구조와의 경합 과
정에서 능동적 행위주체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가불가의 답을 찾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고정된 주체와 총체화된 담론을 벗어나, 욕
망의 배치 속에서는 다양한 계열화의 운동이 존재하는 열린 장으로 현상
을 바라볼 수 있다.

2. 기관 없는 신체와 n개의 되기

들뢰즈적 사유에서 배치를 통해 발현되는 주체란 늘 체화된 주체
(embodied subject)이며 “몸을 입은 주체(enfleshed subject)”(Braidotti, 
2000, p.159)다. 즉, 배치에서 일어나는 주체화는 반드시 신체에 대한 논



- 79 -

의를 동반한다. 더욱이 본 연구는 미백이라는 가시적 신체 문제를 다룬다
는 점에서 들뢰즈적 사유에서 신체와 정체성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피부색과 뷰티에 대한 논의, 특
히 그 논의에서 신체와 정체성에 주목하는 논의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은 구조적 억압의 차원
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행위주체성과 구조 간의 갈등을 논하는 문제
로 귀결된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서 들뢰즈의 신체와 주체화는 조금 더 급진적인 방향을 향한다.

우선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가 말하는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관 없는 신체는 기관들이 제거된 텅 빈 신체가 아니다. […] 기관 없는 
신체는 기관들에 대립한다기보다는 유기체를 이루는 기관들의 조직화에 
대립한다. 기관 없는 신체는 죽은 신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체이며, 유
기체와 조직화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생동하고 북적된다. (67쪽)

사회와 현상에 대한 은유이면서도 신체 그 자체를 정의하는 관점이기도 
한 이 개념은 신체에 큰 유동성을 부여한다. 기관이 없어 유기체와 조직화
를 결여한 신체란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되지 않은 신체를 의미한다. 따라
서 신체는 늘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becoming)이며 잠재적인 변형의 
장이다. 이로써 온전한 유기적 신체로서의 ‘개인(individual)’ 개념은 나누
어질 수 있는 ‘분체(dividual)’ 개념으로 나아간다. 신체는 연결과 접속, 
분절과 횡단에 열려 있는 휘발적인(volatile)(Grosz, 1994) 개체다. 더욱이 
신유물론적 횡단성이 나타나는 배치 속에서의 ‘분체’ 개념은 더 중요성을 
갖는다. 인간과 비인간 요소의 연결접속으로 형성되는 포스트휴먼은 기존
의 이성중심적, 인간중심적, 유기체중심적인 사고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신
체와 주체에 대한 사유를 이끈다.

들뢰즈가 말하는 주체화는 이처럼 어떤 잠재적 에너지로부터 이루어지
는 ‘되기(devenir, becoming)’다. 특정한 주체란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적
인 위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요소와의 결합 속에서 끊임없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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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간다’. 여기에는 정동이 관여한다. 들뢰즈(1978/2005, 1981/1999)는 
정동을 존재 능력의 지속적인 변이의 차원에서 파악한다.36) 어떤 신체는 
다른 물질적‧관념적인 무언가와의 조우를 통해서 정동적 경험을 한다. 그
리고 그 정동은 신체의 행위능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변용
(affection)’을 일으킨다. 좋은 정동과의 마주침은 신체의 행위능력을 향상
시키고, 나쁜 정동과의 마주침은 행위능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주체화는 
다양한 정동 경험과 변용 역량에 따른 변이와 생성의 과정이며, 되기는 신
체의 변용 역량 및 행위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들뢰즈의 정동과 되기 개념에 의거해 전개된다.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미백 개념은 그 자체로 고정된 피부색이 아니라 하
얀 또는 밝은 피부색을 만드는 것, 즉 과정으로서의 의미(white‘ning’)를 
기본적으로 내포한다. 미백을 통한 정체성의 정치는 미백하는 신체가 특정
한 방식으로 정동되어 행위능력의 증가나 감소를 경험하는 양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되기란 “유사성도, 모방도, 더욱이 동일화도 아
니”(Deleuze & Guattari, 1980/2001, 452쪽)라는 점이다. 되기는 기본적
으로 자기 자신을 생산한다. 더 나아가, 되기란 본질적으로 권력의 반대 
방향을 향한다. “생성들은 소수적이며, 모든 생성은 소수자-되기
(becoming-minoritarian)”(550쪽)다. 이미 우리는 다수자를 중심으로 하
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수자-되기’란 존재할 수가 없다. 
되기, 또는 소수자-되기는 무언가를 모델 및 척도로 삼아 그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되기 관계에 놓인 두 항의 탈영토화적인 변화, 들뢰즈에게 
영향을 준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의 철학에서 말하는 ‘상호변

36) 정동 개념에 대한 개념화는 다양한 가운데, 시그워스와 그레그(Seigworth & 
Gregg, 2010/2015)는 정동 이론의 두 지배적 방향성을 세즈윅과 프랭크
(Sedgwick & Frank, 1995)와 마수미(Massumi, 1995)에서 찾는다. 전자의 경우 
실번 톰킨스(Silvan Tomkins)의 심리생리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감정 이전에 생
물학적이고 신체적인 정동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후자의 경우 스피노자
(Spinoza)와 들뢰즈의 계보학에 서서 신체 능력의 행동학 차원에서 정동을 바라
본다. 들뢰즈는 존재를 역량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바탕으로 
정동을 제시하고 그 효과로서 나타나는 되기 개념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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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transduction)’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하는 대
표적인 예인 말벌과 서양란의 관계에서, 서양란은 말벌의 생식기 모양을 
본뜨고 말벌은 서양란의 생식 장치가 됨으로써 수분이 일어난다. 즉, 서양
란의 말벌-되기, 말벌의 서양란-되기는 서로의 일부(분체)를 탈영토화함으
로써 상호적으로 일어난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탈영토화를 통해 “유대인-되기는 필연적으로 유대
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도 변용시킨다. 여성-되기는 필연적으로 여성뿐
만 아니라 남성도 변용시킨다”(551쪽). 해러웨이(Haraway, 2016/2019)가 
모든 되기는 “더불어-되기(becoming-with)”(274쪽)라고 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미백을 칭하는 ‘화이트닝(whitening)’을 문자 그대로, 또
는 식민주의적 해석의 방식대로 ‘백인 되기’라고 여기는 시각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에 대한 개념 속에서는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을 뿐더러, 유
색인의 미백은 백인에 대한 흉내나 모사가 아니라 유색인과 백인의 존재
론 모두를 변화시키는 ‘유색인-되기’ 및 ‘미백인-되기’로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은 되기가 다양한 차이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모든 되기는 어떤 동일성을 향하지 않고 각각의 특수한 신체적 경험에 의
거해 자신만의 되기를 한다. 유사한 의미로 그로츠(Grosz, 1994)는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적 이해를 이어받
아 “내가 살아낸 몸(body-as-it-is-lived-by-me)”(p.86) 개념을 제시한
다. 이 개념을 통해 그로츠는 단일한 의미의 신체란 없고, 각각 다른 형태
의 복수형의 신체(bodies)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들뢰즈의 
주체, 즉 신체로서 나타나고(embodied) 신체를 입은(enfleshed) 주체는 
그 신체가 놓인 환경 속에서 그 신체 고유의 경험에 의거해 생성되는 주
체다. 따라서 되기는 특정한 주체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놓인 상
황에 따른 n개의 되기다. 더불어 들뢰즈가 말하는 차이의 존재론은 각 개
체 간의 차이이면서 자기 자신의 내적 차이이기도 하다. 하나의 개체는 늘 
어떤 것과 접속, 결합, 해체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생성적 주
체다. 따라서 되기란 정체성의 정적인 상태가 아닌 수행적 과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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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37)

마무리 짓자면, 차이에 의거한 되기, 소수자-되기, n개의 되기는 곧 배
치의 탈영토화와 연결된 힘이다. 배치 내 요소 간의 연결과 횡단을 통해 
기존의 지층에 균열을 내고, 이것이 탈영토화로 나아가면서 되기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로써 들뢰즈주의적인 차이의 존재론은 각 주체를 유기적인 
정체성 내로 흡수시키지 않고, 다중적 코드화와 탈코드화가 일어나는 정체
성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제 4 절  배치의 탈식민적 함의

이쯤에서 선행연구 검토의 말미에 제시했던 질문을 다시 불러오고자 한
다. 기존의 지배적인 것을 준거점으로 삼지 않으면서 한국 사회의 미백을 
논의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 방식으로서 배치를 택했
다. 그 이유는 이미 앞의 세 절을 통해 배치가 수반하는 여러 개념과 그 
의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기도 했지만, 이 절을 통해 보다 직접
적으로 배치의 탈식민적 함의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 자체는 탈식민 담론에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Bensmaïa, 2010; Bignall & Patton, 2010; Chow, 
2010a). 우선 어떤 현상에 대해 존재론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늘 모순 속에 놓여 있다. 이미 세계에 존재하는 위
계질서 속에서 헤게모니를 지닌 항에 반대되는 항으로만 고찰되기에, 소수
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소수자가 지닌 특수성과 차이성에 집중하다
보면 소수자가 보편과 규범으로부터 이탈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유색인은 늘 백인과 비교하여 ‘비백인(non-White)’, 즉 백인이 

37) 이 점에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수행성 논의와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 
행위자의 존재를 거부하고 행위만이 있다고 말했던 버틀러(1990/2008)처럼 들뢰
즈의 주체는 수행을 통해 생성된다. 다만 들뢰즈는 그 수행성 안에 신체가 지닌 
물질성과 다른 요소와의 관계성, 비인간적 요소의 개입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신체
의 변용 역량에 주목한다.



- 83 -

‘아닌’ 정체성으로서 부정의 항으로 위치 지어지기 쉽다. 그러나 미백의 
배치를 존재론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백인의 존재를 기준이나 비교점으
로 삼지 않은 채 미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성에 의거
한 준거점이 제거된 배치 속에서 소수자는 그 존재가 오롯하게 관찰된 기
회를 갖는다.

더불어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이 제공하는 여러 개념들이 있다. 탈영
토화/재영토화 개념을 통해 포착하는 포획과 이탈에 대한 설명, 되기의 
탈주적 과정, 국가에 대항하는 형태로서의 유목주의 등은 제국적 권력을 
벗어나 창조적인 무엇인가로 나아가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준거
점을 제거한 열린 체계를 통해 미시정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미백 현상
에 대한 탈식민적 해석에 유용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이 절에서는 포스트식민주의의 주요한 이론 및 개념을 들뢰즈주의 개념
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우선 가야트리 스피박
(Gayatri C. Spivak)의 하위주체에 대한 논의를 유목적 주체로, 호미 바
바(Homi Bhabha)의 모방 개념은 들뢰즈가 해석한 시뮬라크라
(simulacra)로 각각 확장해 본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내에서 비판적 방법
론으로서 제기되었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지도제작법(cartography)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하위주체를 넘어서 유목적 주체로

포스트식민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살펴본 바대로, 포스트식
민주의의 논쟁은 포스트(post)라는 접두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진행되어 
왔으며, 시대적 의미(‘이후)과 인식론적 의미(‘너머’) 어느 쪽에서도 기준점
에는 유럽 중심적 식민지관이 작동한다는 모순이 있다. 이 난관은 포스트
식민주의의 유명한 질문인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Spivak, 1988/2013)를 통해 요약된다. 관련해서 스
피박(1988/2013)이 자신의 이모할머니인 부바네스와리 바두리의 자살을 
언급하는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부바네스와리는 1926년 인도 독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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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장 투쟁을 수행 중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했다. 그러나 
자신의 자살이 당시 인도 사회 관념 속에서는 불륜으로 인한 임신으로 오
해 받을 것을 예측하고, 일부러 생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 목숨을 끊
었다. 더욱이 이 행동은 힌두 문화에서 과부가 죽은 남편을 화장한 후 자
신도 불태우는 과부 희생 의례인 사티(sati)에서 과부가 생리 중에 불태워
져서는 안 된다는 공리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바네스와리의 
의도는 제대로 읽히지 못하고 오랫동안 불륜에 의한 자살로 추정되었다. 
이 사건을 토대로 스피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위주체의 목소리가 사
회적으로 제대로 수용될 만한 언어나 배경이 없는 조건 속에서 하위주체
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바네스와리의 말은 해독될 적절한 맥락
을 가져보지 못했고, 스피박은 또 다른 부바네스와리들의 의도를 가로막는 
구조를 해체하고 그들의 말이 전달될 수 있는 맥락, 그 ‘상황성
(situatedness)’을 찾아내는 것을 지식인의 윤리적 소임으로 보고 있다.

이때 하위주체의 말이 해독될 맥락을 마련한다는 것이 지닌 함정을 주
의할 필요가 있다. 하위주체가 지닌 어떤 지정학적 특수성이 그를 ‘하위’
주체로 만들었는가를 부각하는 방식은 식민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하위주체의 “원래의 ‘맥락’과 ‘특수성’을 성급하게 제공하면 지배담
론과의 공범관계가 생길 수 있다”(Chow, 1993/2005, 65쪽). 이어지는 부
분에서 아시아인에게 부여되는 ‘진정성’의 덫에 대해 서술하겠지만, 어떤 
하위주체의 진정한 맥락을 ‘복구’시키겠다는 노스탤지어적 접근은 자칫 하
위주체를 그 특정한 상황성 및 맥락 속에 가두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또는 보완적 사유의 틀로서 들뢰즈와 가타리
(1980/2001)의 ‘유목론(nomadology)’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유목론은 
두 가지 정신적 공간을 가정하는데 하나는 ‘홈 파인 공간(striated 
space)’이고 다른 하나는 ‘매끈한 공간(smooth space)’이다. 홈 파인 공
간에는 정해져 있는 홈을 따라 실재와 진리가 존재하며, 그것은 제국과 주
체의 원리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정신적 공간을 거부하고 유목적 
사유의 공간을 제안하는데, 그것이 바로 매끈한 공간이다. 매끈한 공간은 
무규정적인 열린 공간이다. 여기에는 ‘상위’도 ‘하위’도 없다. 따라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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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주체’에 대한 더 해방적인 접근을 이 매끈한 공간 속에서 추구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들뢰즈와 가타리는 홈 파인 공간에 맞서는 요소를 
‘전쟁 기계(war machine)’라고 부른다. 유목적인 전쟁 기계는 제국적 장
치들을 파괴하며 매끈한 공간을 추구하는 표현적 형식이다.38)

브라이도티(1994)는 들뢰즈의 유목론을 바탕으로 유목적 주체(nomadic 
subject)를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사고와 행동 양식에 정착하는 것에 저항
하는 비판적 의식”(p.5)을 함양한 주체로 정의 내린다. 유목적 주체는 정
상성으로 간주되는 주체의 언어에 편입되지 않고 영토화의 흐름에 저항하
는 다양한 차이의 힘을 통해서 나타난다. 차이의 힘에 기반한 신체 및 주
체 생성(되기)의 의미 때문에 유목적 주체는 ‘차이의 정치학(politics of 
difference)’을 주창해 온 포스트식민주의적 여성주의의 정치적 함의를 내
포한다. 이에 대해 브라이도티는 다양한 경험의 흐름들이 체화된 여성 신
체와 그 특수한 위치에 주목하자는 차원에서 “위치의 정치학(the politics 
of location)”(p.17)을 주창했다. 이 위치의 정치학이란 물론 앞에서 언급
한 하위주체의 상황성에 대한 강조가 지닌 함정을 지닌 교착적 의미로서
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배치 개념은 차이의 정체성을 논할 때 
한계로 지적되는 정적인 의미로서의 차이(가령 백인여성‘으로부터의 차이’)
가 아닌 들뢰즈주의가 지향하는 의미로서의 차이(되기)를 지향한다. 이로
써 배치 개념은 대개의 소수자 주체성에 대한 연구가 주창해 왔던 차이의 

38)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는 유목적 전쟁 기계에 대한 공리를 “유목적 전쟁 기
계는 소위 표현의 형식이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의 형식이 바로 이동적 야금술이
다”(797쪽)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동적 야금술(itinerant metallury)’이란 공간에 
구멍을 뚫어 이동함으로써 구멍투성이로 만드는 기술이다. 즉,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론이 지닌 배치는 담론적으로는 유목적 전쟁 기계가 매끈한 공간을 만들고, 
이동적 야금술과 같은 방법으로 구멍 뚫린 공간이라는 물질적 흐름을 만드는 것
이다. 이에 대해 9장에서 다시 서술하겠다.

내용 표현
실체 구멍 뚫린 공간 매끈한 공간
형식 이동적 야금술 유목적 전쟁 기계

표 3-4 유목론의 배치

         출처: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김재인 
역 (2001). <천 개의 고원>. 7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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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에 새로운 결을 더한다. 소수자 A가 억압 받는 위치의 차이성을 설
명하는 것이 아니라, ‘A-되기’를 통해 A와 관계하는 다른 주체 항들의 상
호변환, ‘더불어-되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되기의 정치학’을 통해 
발견한 유목적 주체는 보다 탈중심화된 지평, 매끈한 공간에 위치한다.

제국주의의 권력 속에서 ‘하위’주체로 규정된 하위주체로부터 차이의 
존재론을 내포한 유목적 주체를 이끌어 내는 것은 들뢰즈주의적인 탈식민 
담론 생성 작업이다. 유목적 주체는 특정 단일 권력의 억압이 자신에게 남
긴 피해의 자국을 부각시키며 그것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다. 유목
적 주체는 여러 힘과 욕망이 교차하는 배치 속에서 체화된 신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따라서 미백 배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인종색 언어가 만든 ‘홈’을 따라 움직이는 하위주
체의 모습이 아니라, ‘매끈한’ 미백 문화 속 여러 요소의 연결망과 각각의 
국면 속에서 생성되는 유목적 주체, 또는 ‘미백 기계’다.

2. 탈주하는 시뮬라크라

유색인의 미백을 해석하는 가장 손쉬운 틀이 서구 백인에 대한 모방이
라는 담론이다. 그러나 바바(1994/2012)는 포스트식민주의적으로 전유한 
‘모방(mimicry)’의 개념을 제시한다. 바바는 서구의 지배적인 시선이 타자
의 저항적 응시에 부딪혀 분열되는 지점을 모방 개념을 통해서 포착한다. 
서구의 식민주의적 시선은 피식민자에게 정형화된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함과 동시에, 피식민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모방하려고 한다는 담론을 만들
어 냈다. 그러나 “모방의 양가성(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
음’)”(198쪽)은 식민자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아주 똑같지는 않은/하얗지는 않은’의 양가성의 세계에서, 그 제국 본토
의 욕망의 주변주에서, 서구세계의 ‘기반이 되는 대상들’은 식민지 담론
(현존의 부분적 대상들)의 변칙적이고 일탈적인 ‘뜻밖에 습득된 대상들’
이 된다. 서구의 몸과 책이 자신의 현존의 부분적 대상들(재현으로서의 
식민지 담론)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다시 말해,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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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구의 몸과 책은 자신의 재현의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210쪽)

즉, 식민주의적 포획 담론이 낳은 이 혼성적 존재들은 식민주의의 권위 자
체를 뒤흔드는 위협적인 쌍생아로 존재한다. 피식민자는 식민자와 동일한 
존재로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 오히려 식민지 담론이 미처 포획하지 못
한 “변칙적이고 일탈적인” 양상은 제국주의의 권력에 균열을 가한다.

앞서 백인성에 대한 해체적 접근의 사례로 언급했던 카와시마(2002)를 
빌어 바바의 모방 개념이 본 연구의 전개에 어떤 관점을 제공하는지를 더 
구체화해 보려 한다. 카와시마는 ‘백인을 특권화하는(white-privileging)’ 
주체 위치에 대해 설명 및 비판한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하얀 피
부나 큰 눈, 검은 색이 아닌 색의 머리카락 등을 통해 백인의 외형을 표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카와시마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
을 ‘백인을 특권화하는 주체’로 규정한다. 그 주체 위치는 일본인들이 백
인을 모방하고 싶어 하며, 그 결과 나타난 모방은 진짜에 미치지 못하고 
부적절한 형태에 머무를 뿐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 반대급부로 
아시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명목하에 배우 루시 리우(Lucy 
Liu)와 같은 이미지가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카와시마(2002)는 모방이 식민자들의 담론이라는 바바의 개념을 
인용하여 이러한 인식을 비판한다. 하얀 피부, 큰 눈, 검은 색이 아닌 머
리카락 등을 백인만의 외형적 특징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인종적이고 식민
주의적인 독해라는 것이다. 그리고 루시 리우의 외모를 ‘진정한 아시아인
의 아름다움’이라고 여기는 것도 식민자가 규정한 “모방적 대안(mimed 
alterity)”(p.173)에 불과하다.39) 따라서 아시아인이 백인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발언은 물론 ‘아시아인은 백인처럼 되지 않고도 아름다울 수 있다’
는 발언까지도 백인중심주의에 공모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바바
(1994/2012)와 카와시마(2002)의 논의는 아시아인의 시각적 진정성에 대

39) 유사한 의미에서 초우(Chow, 2002)는 ‘강제적 모방주의(coercive mimeticism)’
를 이야기했다. 특정한 종족 주체는 담론과 제도가 호명하고 규율하는 힘에 의해 
특정한 방식의 정체성에 위치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특히 유색인은 더욱 인
종‧종족적인 진정성(authenticity)을 증명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일종의 모범 답
안으로서의 진정성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수행하도록 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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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판적이고 해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차이의 존재론을 긍정하는 들뢰즈 또한 모방의 개념을 사유한 바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들뢰즈의 되기는 모방으로서의, 즉 무언가와 동
일해지기 위한 의미의 되기가 아니다. 더욱이 들뢰즈(1968/2004)는 재현
의 원리 속에 차이들이 종속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재현이란 단일 중심을 
상정하고 그 중심과의 동일성, 유사성, 대립, 유비의 방식으로 세계를 파
악하는 방식이다. 재현적 사유에 반대하며, 들뢰즈(1969a/1983)는 바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뮬라크라’의 전복성을 포착한다. 그는 플라톤주의가 
본질과 그 이마주(image), 원본과 복제를 나누고, 선별하고, 위계화하는 
철학이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마주 또한 두 종류로 나뉘는데 들뢰즈는 
이를 ‘도상적 복제물(iconic copies)’과 ‘환영적 시뮬라크라(phantasmatic 
simulacra)’라고 구별한다. 둘의 차이점은 <표 3-5>에 정리되어 있다. 즉, 
도상적 복제물이란 형상의 본질에 근거한 모범적인 복제로서 표준적인 동
일성을 전제로 하는 반면, 환영적 시뮬라크라란 본질에서 벗어나 경계선을 
흐리는 존재다.

도상적 복제물 환영적 시뮬라크라
유사성에 근거 비유사성에 근거

내적인 본질을 갖춘 좋은 그림자
내적 불균형, 일탈, 전복의 나쁜 

그림자
동일자(the Same)의 모델 타자(the Other)의 모델

표준적 동일성 존재 탈중심화된 체계

표 3-5 도상적 복제물과 환영적 시뮬라크라 비교

이러한 구별에 의거해서 볼 때, 파농(1952/2014)이 고민하고 주장했던 
탈식민의 방법은 환영적인 시뮬라크라를 통해 달성될 가능성을 찾는다. 식
민지인으로서의 앙티유인이 내면화한 열등감에 대해 이야기했던 파농은 
앙티유인의 내면에서 “하얀 존재감”(Fanon, 1952/2014, 220쪽)을 발견한
다. 이것은 앙티유인의 심리에 자아와 타자 외에 존재하는 세 번째 항으로
서의 백인이다. 앙티유인은 자아와 동류의 타자를 비교할 때는 자아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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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지만, 백인과 자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백인을 우위에 둔다. 내면의 하
얀 존재감이 더 강하게 자리잡은 앙티유인일수록 자신의 언어와 제스처를 
통제하며 자신의 열등감과 싸우고 백인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 분열을 경
험한다. 즉, “한 사람의 검둥이는 매순간 자신의 이미지와 싸운다”(184쪽). 
이 싸움은 자신을 도상적 복제물로 위치시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분
투라고 할 수 있다. 파농은 ‘모범적인 백인 모방/진정한 흑인’의 이분법으
로부터의 벗어난 심리적 탈식민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둥이는 없다. 
백인도 마찬가지다”(223쪽)라며 (피)식민 주체를 해체시키는 파농의 주장
은 유기성을 잃은 개인(dividual, 기관 없는 신체)과 일탈적인 시뮬라크라
를 논하는 들뢰즈적 사유 안에서 더 큰 울림을 갖는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조금 이르게 미백의 함의를 도출해보자면 다음
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던 ‘모범적 소수자
(model minority)’(Kim, 2001), ‘명예 백인’(Bonilla-Silva & Dietrich, 
2009)은 도상적 복제물로서 파악된 아시아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백인이라
는 원본으로서의 형상에 근거하여 동일자를 모델로 삼는 아시아인들은 백
인 세계 안에서 착하고 안전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
적 상상 속에서 황화(yellow peril)로 인식되었던 아시아인이 하얀 피부로 
탈바꿈할 때 이것은 또 다른 위험(peril)으로 여겨진다. 미백의 아시아인들
은 백인의 내적 본질을 공유하지 않은, 즉 내적으로는 비유사성에 근거한 
개체다. 백인의 세계관도, 서구 국가에서의 거주증도, 원본에 대한 존경도 
결여한 미백의 아시아인은 백인 형상을 거부하면서 환영적인 허구의 세계
를 만들어 내는 전복적 그림자다.

들뢰즈는 바로 이 전복적인 그림자로부터 생산적인 힘을 발견한다.

시뮬라크럼은 표면으로 기어 올라와 동일자(the Same)와 유사자(the 
Like), 모델과 복제물을 허구의 권력 아래 복속시킨다. 그것은 참여의 질
서, 분배의 고정성, 가치 결정에 있어서의 위계를 모두 불가능하게 만든
다. 그것은 유목민적 분포와 승리한 무정부적 상태의 세계를 수립한다. 
시뮬라크럼은 새로운 정초를 제시하지 않으며, 모든 정초를 삼켜 버린다. 
그것은 보편적인 와해를 일으키지만, 그 와해란 긍정적이고 즐거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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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탈정초(de-founding)다. (p.53)

시뮬라크라는 재현의 요구, 동일성의 척도로부터 벗어나 끊임없이 탈정초
하는, 탈주선을 만들어 내는, 탈영토화하는 잠재성을 지닌다. 보드리야르
(Baudrillard)가 결핍이라는 부정적 개념에 의거해 시뮬라크라를 논한 것
과 달리, 들뢰즈는 욕망을 결핍이 아니라 생산으로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
의 방식으로 시뮬라크라를 욕망하는 기계가 생산하는 긍정적 힘으로 보았
다.40) 여기에는 단순히 반복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이생성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뮬라크라는 곧 차이의 존재론으로서 n개의 되기를 보여 
준다.

3. 미백 욕망의 지도 만들기

들뢰즈주의적 사유가 해석의 방식으로 주창하는 것은 지도제작법
(cartography)이다.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사본과 지도를 대비시키며 “언제나 사본을 지도로 바꿔 놓아야 한다”(32
쪽)고 주장한다.

지도는 장(場)들의 연결접속에 공헌하고, 기관 없는 몸체들의 봉쇄-해제
에 공헌하며, 그것들을 고른판 위로 최대한 열어놓는 데 공헌한다. 지도
는 그 자체로 리좀에 속한다. 지도는 열려 있다. 지도는 모든 차원들 안
에서 연결접속될 수 있다. 지도는 분해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으며, 끝
없이 변형될 수 있다. 지도는 찢을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온갖 몽타
주를 허용하며,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 구성체에 의해 작성될 수도 있
다. 지도는 벽에 그릴 수도 있고, 예술작품처럼 착상해낼 수도 있으며, 
정치 행위나 명상처럼 구성해낼 수도 있다. (30쪽)

지도 제작법은 어떤 현상에 대해 그 본질을 찾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40) 이러한 차원에서 이재현(2019)은 “현대사회가 보드리야르에게 ‘억제하는 기계
(deterrence machine)’가 지배하는 사회라면, 들뢰즈에게는 욕망하는 기계가 작
동하는 사회”(92쪽)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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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배열 및 재배열하며 주변을 살피는 방법이다. 
지도제작법은 세계의 중심을 한 군데에 놓지 않고 다성적이고 복잡한 것
으로 바라보는 리좀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브라이도티(1994)는 
“유목민과 지도제작자는 같은 상황적 필요성을 공유하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간다”(p.17)고 말한다. 즉, 유목적 주체가 생성되는 방식, 유목적 주체
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방식, 글로 쓰는 방식이 곧 지도제작법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지도제작법은 동일성의 척도에 의거한 모방 담론에 대항하는 방
법론이다.

본 연구는 미백을 서구적 시선 속에 놓거나 그렇다고 서구적인 것에 
대립되는 것으로 위치시켜 궁극적으로는 중심으로서의 서구를 가정하는 
연구를 탈피하기 위해 미백에 대한 지도 제작을 하려고 한다. 들뢰즈는 지
도제작법의 방법론을 명백하게 규정한 적은 없으나,41) 지금까지 이론적 
논의로서 살펴본 리좀적이고 유목론적인 접근 자체가 지도 제작의 연구와 
글쓰기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도제작법은 어떤 문화 및 사회현
상에 존재하는 수직적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기존의 지배-피지배 위계로부
터 탈주하는 사유의 방법 전반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42) 이러한 이해
에 의거해, 아시아 내에서 제기되었던 방법론적이고 정치적인 사유의 한 
흐름을 유목론적 지도제작의 시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Asia as method)’다. 

글로벌한 지식 생산의 구조 속에서 서구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비서구권 학자들의 포스트식민주의적 비판의 차원에서 꾸준히 문제시되어

41) 가타리(1992/2003)는 분열분석을 지도제작법의 하나로 설명하며, 기계적 담론성, 
에너지-공간-시간적 담론성, 무형적 복잡성, 카오스모제적 구현의 네 가지 존재론
적 기능소들의 배치에 대한 도표를 제시한 바가 있다.

42) 예로, 이지영(2018)은 최근의 ‘방탄현상’을 지도제작법으로 이해한다. 지구적 위계
질서 안에서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BTS와 세계의 ‘아미(ARMY)’가 ‘방탄-아미 
다양체’라는 수평적으로 연결된 리좀적 다양체를 형성함으로써 희망의 지도를 그
리고 있다는 것이다. 방탄현상은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재현하는 사본이 아니라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반복하면서 수평적으로 연결접속해 나가는 비중심적 체계
다. K-팝이 소수성을 지니고 있던 미국 중심의 팝시장에서 방탄-아미 다양체는 
소수자-되기를 하며 수목적 체제로부터 탈주하는 혁명적 실천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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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이에 타케우치 요시미(Takeuchi Yoshimi)가 1960년대에 ‘방법으로
서의 아시아’를 언급하고, 그 이후 탈냉전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개념 또는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
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왕도나 분석방법론으로서의 활용법을 제
시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란 기본적으로 아시아의 경
험과 맥락이 지식 생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시된 한 가지 방법론이 ‘아시아 간 상호참조
(inter-Asia referencing)’다(Chen, 2010; Iwabuchi, 2014; Chua, 
2015). 탈식민적인 인식론의 출발은 서구를 무조건적 준거점으로 놓는 사
유를 거부하는 데에 있다. 아시아 간 상호참조는 “아시아를 상상적 기준점
(anchoring point)으로 활용”(Chen, 2010, xv)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각
자의 경험이 서로의 참조점이 되어 지식 생산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를 역사 발전이나 지식 생산의 기준점으로 삼아 아시아를 비교적 관점에
서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아시아 역내의 문화를 논의하고 비교하려는 방
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전략이 지향하는 바가 서구에서 생산된 이론이나 서구 학
자들과의 협업을 배제하는 고립된 형태의 지역 연구는 물론 아니다. 더욱
이 아시아를 ‘상상적 기준점’으로 놓자는 말을 아시아의 우수성을 강조하
거나 아시아를 지식 생산의 새로운 준거점으로 만들자는 선언으로 해석해
서도 안 될 것이다. 이와부치(2014)는 아시아 간 상호참조를 아시아의 경
험을 성찰하여 고유의 미묘한(nuanced) 언어와 맥락을 활용한 개념 및 
이론을 구축함으로써 지식 생산의 발전을 이루어 내려는 일종의 “생산적 
우회”(p.47)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시아 간 상호참조가 궁극
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기존의 지배적인 준거점을 해체한다는 데에 있으며, 
일종의 학술적 전략, 즉 그야말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다.

관련해서 주요하게 제시된 연구 전략은 현상이나 개념을 아시아 맥락에
서 ‘(재)개념화 및 이론화’하는 것이다(Chua, 2011; Iwabuchi, 2014). 예
를 들어, 앞서 언급한 ‘무코쿠세키/무국적(mukokuseki)’ 개념은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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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산된 ‘초국적(transnational)’ 개념보다는 더 긍정적인 이동성에 
대한 함의를 지니면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미묘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
리고 이와부치가 제기했던 이 개념을 정(Jung, 2011)이 한국의 맥락을 담
은 ‘무국적(mugukjeok)’으로 다시 개념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유통되는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된다. ‘초국적’ 개념은 미국을 대
표로 하는 서구의 패권적인 문화나 산업이 국경과 문화권을 넘어 동질적
인 문화를 공유하게 만드는 현상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갖는다. 반면 ‘무
국적’이란 새로운 용어에는 특정한 문화적 구속력으로부터 탈영토화시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즉, 초국적이 국경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거대하고 
단일한 홈 파인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라면, 무국적은 그 홈을 거부하고 매
끈한 공간을 지향한다.

사유의 방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간 상호참조는 실제 동아시아
의 미디어문화에서 수용자들의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상 실천의 측
면에서도 나타난다(Iwabuchi, 2014). 동아시아 내 문화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이 형성한 문화 지형 속에서 “동아시아적 감수성”(Cho, 2011, p.393) 
같은 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들뢰즈적 관점에서 상호변환을 
통한 되기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적 참조물에 의존
하지 않고 아시아 역내의 변이와 생성 속에서 차이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
가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서구를 모델로 하는 모방적 위계가 아니라 아
시아 간의 상호참조적인 문화 및 감각의 형성은 그 자체로 수평적인 리좀 
체계를 형성하는 지도제작법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할 때 아시아에 존재하는 담론이자 일상 실천으로서
의 미백은 아시아 간 상호참조의 시도가 요구되는 주제다. 유색인이 피부
색을 밝게 만드는 행위가 ‘skin-whitening’이라는 단어로만 명명될 때 이
것은 자동적으로 백인 모방의 의미로서의 ‘백인 되기’를 부분적으로나마 
내포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미백이 ‘블랑케아미엔토(blanqueamiento)’라는 
용어를 통해 라틴 국가들에서 시행되었던 피부색 관련 정책의 차원까지 
포괄하여 지역 특유의 맥락을 드러낼 수 있듯, 한국에서 사용되는 ‘미백’
의 국지적 의미와 동아시아에서 유통되는 ‘美白’의 아시아 횡단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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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참조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부색에 대해 이미 서구에서 축
적된 백인성 연구를 경유하더라도, 미백 연구는 그 개념과 이론을 한국에 
대입하거나 비교함으로써 결과를 창출하는 방식이 아닌, 미백의 문화 현상 
자체를 개념화 및 맥락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즉, 방법으로
서의 아시아, 또 ‘방법으로서의 한국’을 통해 미백에 접근할 때, 기존의 헤
게모니적 시각을 우회할 수 있다.

한국의 미백이 지닌 다층적인 면면 그 자체를 드러내는 작업은 제국주
의적인 담론에 대한 사본을 형성하지 않고 현상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많
은 입구”(Deleuze & Guattari, 1980/2001, 30쪽)를 지닌 지도를 만드는 
시도다. 서구와 아시아의 위계를 구축한 근대적 사고는 의미화하고 표상화
하는 선형적 인과론을 바탕으로 하기에 하나의 입구와 하나의 출구만이 
존재한다. 식민주의로 의미화되고 표상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포스트
식민주의적 해석은 결국 식민주의적 표상을 띤 단일 출구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백이 리좀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지형을 살펴보아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를 펼치는 방식으로 사유의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
다. 지도 내에서 의미화 및 표상화는 하나의 영토에 불과하므로, 연결접속
과 흐름을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층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방법으로서
의 아시아와 지도제작법의 공명 속에서 한국 또는 아시아의 사회현상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제국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언어와 이론에 직접적
으로 기대지 않으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구조로부터 탈주하는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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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앞선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도출할 수 있는 미백 배치에 
대한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연구문제 1] 미백 배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배치는 여러 이질적 개체들의 연결을 통해 구성된다. 서구 사회에서 
‘흼’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 및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밝힌 선행연구들처럼
(Allen, 1975; Dyer, 1997/2020; Keevak, 2011/2016; Foster, 2012), 
한국 사회의 미백 배치는 어떤 이질적 요소들이 뒤얽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 필수적 단계일 것이다. 미백은 미디어, 뷰티산업,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생산되고 실천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는 미백 
관련 담론을 형성하는 집단적 배치와 여러 인간/비인간 행위자 및 물질적 
요소로 구성되는 기계적 배치가 존재한다.43) 한국 미디어가 생산하는 미
백의 전형적 이미지, 미백을 실천하는 이들이 지닌 관념, 뷰티산업이 국내
외적으로 유통하는 기호 등이 집단적 배치를 형성하며, 미백 이미지를 만
드는 미디어 기술과 종사자, 일상적으로 미백을 하는 개인들, 미백의 상품
들은 기계적 배치를 형성한다. 이처럼 미백이라는 문화 현상의 생산과 재
생산에 관여하는 물질적이고 담론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
고, 또 그 요소들 간의 횡단과 연결을 통해 어떤 의미의 계열화를 이루는
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배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영토화와 탈영토화가 있다. 현상

43) 본 연구는 기계적 배치와 집단적 배치를 엄밀히 나누어 살펴보지는 않는다. 들뢰
즈와 가티리가 두 차원을 개념적으로 나누긴 했으나, 실제 현상 속에서는 기계적 
배치와 집단적 배치 간에도 요소들의 횡단이 있기에 분석의 차원에서 이를 나누
어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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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탈각시키는 코드화와 탈코드화는 영토화/탈영토화
의 형식적 원리다. 미백이 유통되는 각 현장에서 미백을 어느 정도 합의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코드화의 과정이 존재하는 한편, 미백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나 실천이 나타나는 등 탈코드화의 양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동시대 미백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코드화와 탈
코드화를 읽어 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미백 배치는 무엇을 하는가?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처럼 배치는 ‘A는 무엇인가’라는 존재에 대
한 질문을 ‘A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 연구문제를 통해서 미백 배치는 어떤 정체성이나 권력 등을 생성하는 
사건으로 기능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 생성은 정동으로부터 비롯된
다. 들뢰즈(1978/2005)는 정동을 신체 및 존재의 변이를 일으키는 비재현
적 사유의 양식으로 제시한다. 정동은 어떤 요소와 요소 사이(in-between 
또는 interface)에서 오가고 요소들을 꿰어가며 하나의 배치물을 형성한
다. 미백의 이미지들에 달라붙은 정동, 그 이미지를 보고 미백하는 몸이 
받는 정동, 미백하는 몸들 사이를 오가는 정동 등 미백 배치 내에 여러 요
소들의 마주침 속에서 발견되는 정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정동은 신체 및 존재의 변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어떤 힘이자 능력이
다. 하나의 신체는 끊임없는 정동적인 마주침을 통해서 행위능력의 증가나 
감소를 경험하고 존재론적인 변이의 과정에 놓인다. 미백의 정동을 받은 
몸은 특정한 욕망을 갖게 되고, 이는 특정한 실천 및 수행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욕망과 수행은 되기의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선행연구들
이 주지하듯 피부색이 인종과 젠더 등에 대한 주요한 시각적 지표로 기능
할 때, 미백은 피부색 및 톤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특정한 재현 속에 포
획되기도 하고 탈주선을 타고 이루어지는 되기의 양상을 지니기도 한다. 
미백을 통해 어떤 주체화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로부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배치의 되기 개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미백 배치에서 일어나는 되기는 곧 미백이 지닌 탈주적인 힘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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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아인의 미백이 한편에서는 백인 모방의 식민주의적 실천으로(Jha, 
2016; Rondilla & Spickard, 2007)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이데올로기
를 내재한 신체 정치로(Ashikari, 2005; Robertson, 2001) 해석되는 가
운데, 기존의 미백에 대한 지배적 담론 및 정체성 정치로부터 미백은 어떻
게 탈주하여 탈식민적 잠재력을 발휘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으로, 탈영토화는 늘 재영토화를 예비한다. 따라서 미백이 어떤 제국적 욕
망의 변용으로서의 재영토적 권력을 가지는지, 그것이 앞서 살펴본 피부색
주의와는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방법

배치는 여러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생산 및 소비되는 미백에 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미백 배
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연구의 주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 현장 관찰, 미디어 재현 및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폭넓게 자료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미백에 어떤 물질적/담론적 요소들
이 관여하는지, 그들 간의 연결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 정동, 
되기, 영토화와 탈영토화 같은 이론적 개념을 동원하여 분석 및 서술을 했
다.

1. 심층면접

미백은 미디어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이 관여하여 생산 
및 실천되는 문화다. 이들은 곧 미백의 기계적 배치를 형성하는 요소이면
서, 이들이 만드는 담론은 미백의 집단적 배치를 형성하기도 한다. 본 연
구는 미백에 관여하는 주요 행위자를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누어 각 영역
에 속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했다.

<표 4-1>에 제시한 미백의 생산자는 미디어와 산업 영역의 종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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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미백의 피부를 직접적으로 생산 
및 구현하는 이들이다. 연구 참가자의 모집은 각 직군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소개 받기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 
가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공개된 연락처로 연구 참여 요청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44) 또는 관련 직군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
티에 모집문을 남겨 참여 신청을 받기도 했다. 심층면접은 연구 참가자와 
협의한 장소에서 직접 대면한 형태로 개인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연구 참가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참가자가 요청할시 온라인상으로 
질의응답지를 주고받는 서면면접을 진행했다. 대면 면접은 참가자마다 약 
1시간~1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참가자들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 후 전사
(transcription)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했다. 작성된 녹취록은 참가자와 공
유하여 자신의 발화 내용 중 전사 과정에서의 오류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
했고, 필요에 따라 간단한 추가 질의응답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서면면
접은 20개 내외의 질문을 송부하여 받은 기초 답변을 바탕으로 2~3회에 
걸쳐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했다.

44) 예를 들어 홈마스터들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연락을 취했고, 다른 직군의 참가자
들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 참가 요청을 시도했다.

가명 직업 경력 특기사항
조명감독A 조명감독 15 드라마 중심으로 활동

조명감독B 조명감독 12
쇼·예능 중심

前 <인기가요> 조명감독
뷰티유튜버 뷰티유튜버 2 구독자 13만 명

DI컬러리스트 DI컬러리스트45) 11
한국, 중국의 드라마와 

영화 작업

메이크업A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7 미디어 제작 현장에서 활동

메이크업B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5

중국 미디어 제작 현장에서 
4년째 활동 중 (서면면접)

표 4-1. 심층면접 연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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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은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바탕으로 경우에 따라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추가하며 이루어졌다. 직군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은 
다르지만 대체로 <표 4-2>와 같은 주제 및 내용으로 구조화한 후 세부 질
문사항을 설정했다. 먼저 해당 직종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과 연구 참가자
의 담당 업무를 알아봄으로써 연구 참가자가 미백 생산의 어떤 측면에 어
떤 식으로 관여하는가를 파악한다. 그리고 해당 직종 종사자로서 한국 사
회의 아름다움과 미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직업 활동에서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45) Digital Intermediate 컬러리스트란 영상 제작 후반 작업에서 색보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 교정 작업을 하는 직업이다.

화장품A 화장품회사 직원 4 대기업 마케팅직

화장품B 화장품회사 직원 5
대기업 영업직

(서면면접)

홈마A 홈마스터 6
남성아이돌 / 팔로워 17만

(서면면접)

홈마B 홈마스터 5
여성아이돌 / 팔로워 11만

(서면면접)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7 ‘유이레 컬러’ 대표

주제 내용

일반적인 업무
Ÿ 해당 직종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
Ÿ 담당 업무상 미백을 다루는 경로 및 방식

아름다움 및 
미백에 대한 생각

Ÿ 한국 사회에서 아름다움의 기준
Ÿ 아름다움에서 피부색의 중요성 및 가치
Ÿ 한국인의 일반적인 피부색
Ÿ 미백에 대한 정의

미백과 관련한 
직업 활동

Ÿ 직업활동시 이상적으로 여기고 구현하려는 피부 양상
Ÿ 직업활동 내에서 미백의 중요성
Ÿ 주로 사용하는 장비 및 기술 및 그 특징

표 4-2 심층면접 질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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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양한 분야를 통해 생산된 미백 이미지 및 상품을 소비하고 미
백을 실천하는 개인들이 있다. 이들 개인에 대한 심층면접은 한국 미백 문
화에 익숙한 20~50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여성 15명, 남성 6
명을 대상으로 면접이 시행되었는데, 미백이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 더 친
숙하게 인식 및 실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참가자를 더 많이 
포함했다. 그러나 미리 연구 참가자의 수나 인구통계적 속성을 엄격하게 
설정했다기보다는 가장 접근이 쉽고 연구 참여 의사가 높았던 20~30대 여
성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성별과 연령대를 확장해 나가다가 연구 참가자들
의 응답이 어느 정도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중단했다.

또한,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미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에 개인 단위
의 심층면접이 다소 경직된 분위기로 받아들여져 정보 제공을 망설일 수 
있는 반면(Creswell, 2013/2015) ‘수다’라는 상황을 조성할 때 더 풍성한 
생각이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령대가 비슷한 2~3인으로 구
성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형태로 시행했다. 주로 온라
인상의 지역 커뮤니티와 대학교 커뮤니티, 그리고 소위 ‘여초 커뮤니티’로 
불리는 공간에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 희망 의사를 밝
힌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했다. 생산자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반구
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답변에 따라 세부질문을 수정하며 면
접을 진행했다.

더불어 K-뷰티를 통해 한국의 미백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수
용되고 있기에, 한국 외 아시아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
했다. 외국인 연구 참가자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모집했다. 첫 번째는 우
선적으로 접근 가능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모집을 하는 방식
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강중인 중국인 학생이 모집
에 응했다. 두 번째로 K-뷰티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동남아시아의 두 국

Ÿ 고객이나 동료에게 특정한 작업 방식을 요구받은 경험
Ÿ 직군 내에서 유통되는 관련 어휘 및 관념
Ÿ 미백 구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및 모순
Ÿ 종사자로서 인식하는 트렌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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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20~30대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
다.46) 각각 방콕의 출라롱콘(Chulalongkorn)대학교의 대학원생들과 하노
이의 베트남국립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참가자가 되었다.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면접시 생명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설명서와 
동의서를 제공했고, 개인식별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명을 
사용했다. 또한 외국인 연구 참가자의 경우 규정에 따라 모국어로 작성된 
설명서와 동의서를 제공했고, 연구 참가자 국가의 언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숙한 통역자를 동반한 상황에서 연구 참가자가 원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답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국내 유
학 중이었기에 기본적인 한국어는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답을 할 때
는 대부분 모국어를 이용했다.

46)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해외연구조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집단 이름(가명) 나이 성별 직업

1
수영 29 여 회사원
혜지 29 여 회사원
연희 28 여 방송사 PD

2
지연 44 여 회사원
효진 43 여 주부

3
희수 44 여 주부
윤정 46 여 주부
은혜 39 여 회사원

4
가연 37 여 주부
다희 40 여 회사원

5
나연 34 여 회사원
미영 41 여 회사원

6
수진 23 여 대학생
예진 24 여 대학생
주아 26 여 대학생

7
현준 29 남 대학원생
상호 25 남 대학원생

표 4-3 표적집단면접 연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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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름(가명) 나이 성별 직업

중국

샤오팅 34 여 중국어강사
리앙 19 여 학생

메이린 27 여 신문사 편집팀 근무
밍밍 24 여 학생

태국

완 26 여 대학원생
누이 24 여 대학원생
쏨 25 여 대학원생
뿌 25 여 대학원생

까이 30 여 대학원생
낫 25 남 대학원생
잭 26 남 대학원생

베트남
후이 20 여 대학생
쑤안 20 여 대학생
떤 20 여 대학생

표 4-4 외국인 표적집단면접 연구 참가자

주제 내용

미백에 대한 
일반적 생각

Ÿ ‘미백’이라는 단어에 연상되는 것
Ÿ 미백에 대한 정의
Ÿ 갖고 싶은 피부와 미백을 하는/하고 싶은 이유

미백 실천

Ÿ 평소 피부에 대한 관심도
Ÿ 평소 피부 관리 방식
Ÿ 평소 베이스메이크업 방식
Ÿ 미백/태닝 경험

피부색 인식 Ÿ 자신의 피부색에 대한 인식

표 4-5 표적집단면접 질문지의 구성

8
지훈 27 남 취업준비생
승우 28 남 대학생

9
현민 23 남 대학생
세준 26 남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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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관찰

미백의 생산과 관련해서 현장 관찰도 시행했다. 다이어(1997/2020)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백인을 기본 전제로 하고 특권화하며 발전해 온 조명 
기술을 분석한 것과 같이, 본 연구도 한국 미디어에서 빛과 색이 연출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미백의 집단적, 기계적 배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
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방송은 K-뷰티의 핵심적인 생산지로서, 한국 드라
마 스타와 K-팝 아이돌의 피부를 만드는 주요한 공간이다. 다이어가 재현 
분석을 한 것에 더해 본 연구는 생산 현장에서 조명의 사용을 직접 관찰
해 보고자 했다. 드라마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방영된 SBS <열
혈사제>의 촬영 현장을 2회 방문하여 관찰했고, 음악방송의 경우 SBS 
<음악방송>의 녹화 현장을 1회 방문하여 관찰했다.

한편 뷰티산업에 대한 현장 관찰은 일본 뷰티산업에 대해 문화기술지적
인 연구를 한 바 있는 밀러(2006)의 작업을 참고로 했다. 밀러는 일본의 
에스테틱숍을 방문해 피부 관리를 받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직접 체험해 
보고 종사자들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 등에 
주목함으로써 일본 에스테틱이 어떤 수사를 구사하는가를 분석했다. 마찬
가지의 방식으로 연구자는 메이크업숍, 에스테틱숍, 화이트태닝숍, 퍼스널 
컬러진단숍을 고객의 신분으로 방문했다. 현장 방문 및 체험을 한 이후에 
관련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심층면접의 기초 자료를 마련
함과 동시에 면접의 결과물을 두껍게 만들고자 했다.

더 나아가 K-뷰티의 현장을 관찰하는 차원에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

Ÿ 한국인의 일반적인 피부색에 대한 인식
Ÿ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피부에 대한 느낌
Ÿ 밝은/어두운 피부색에 대한 이미지
Ÿ 아시아인/백인의 피부색에 대한 이미지

K-뷰티
(외국인의 경우)

Ÿ K-뷰티에 대한 인지도 및 이미지
Ÿ 한국 화장품 사용 경험 및 이미지
Ÿ 미디어에서 본 한국인의 피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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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를 방문했다.47)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수출 비중도 가장 높은 국가다. 자체적으로 
유명한 미백 비누, 미백 크림을 생산하며 경쟁력 있는 미백 시장을 형성하
고 있는 한편, 한국의 미백 미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국가이
기도 하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뷰티 시장으로 꼽히는 또 다른 국
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 내에 K-뷰티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약 2017년
부터 한국의 여러 기업이 진출하고 있고 K-뷰티 엑스포가 연달아 개최되
고 있다. 두 도시의 주요 드러그스토어와 대형쇼핑몰들을 방문해서 동남아
시아 미백 시장의 현장을 관찰하고 이것이 K-뷰티 및 미백 배치와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 했다.

3. 미디어 재현 및 문헌자료 분석

미디어 재현 및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은 미백의 담론적이고 가시적인 
장, 집단적 배치를 형성하는 차원에 대한 탐구다. 무엇보다 미백은 시각적
인 차원에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백의 이미지가 주요한 탐구의 대
상이 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미에 대한 관념을 구체화하거나 
K-뷰티와 같은 현상을 유통시키는 데에 미디어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따
라서 TV 방송, 잡지,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재현되고 있
는 피부색의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그중 특히 가장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된 이미지는 한국 스타의 이미지
다. 스타의 신체는 단순히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커뮤니
케이션하는 ‘공적 얼굴’이다. 더불어 방송영상 이미지는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진 기술적 환경과 사회적 관념이 함께 작동하여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이미지 배치물로서 기능한다. 또한 최근 소셜 미디
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사진들을 참조하였다. 셀
카, 아이돌 홈마스터의 배포 사진, 유튜브 영상 이미지를 비롯하여 피부색 

47) 심층면접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해외연구조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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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과 관련한 온라인상의 ‘얇은 이미지’48)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더
불어 과거의 미백 이미지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되는 1920~90년대 일간지 기사 및 광고, 50~80년대의 여성잡
지,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에서 발간한 
<태평양오십년사: 1945-1995> 등을 활용했다.

이미지 외에도 다양한 언표행위의 형태로 미백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존
재한다. 미백과 관련된 언어적 표현, 뷰티 제품 광고에서 사용되는 문구, 
미인대회의 심사기준, 피부색 구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이에 대한 반
응, 화장품 관련 법령, 전문가의 발화 등 미백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했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의 미백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담론을 만
들어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서 해외 뷰티 관련 커뮤니티 및 
소셜 미디어상의 게시글들을 탐색해 보았다.

제 3 절  해석적 틀: 미백 배치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배치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한국의 미백을 
드러내고자 한다. 하나의 배치물은 완결된 폐쇄적 단위가 아니라 다른 배
치물과의 규모의 연쇄를 이루거나 얽힌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미백 배
치는 미백이라는 현상을 이루는 다양한 흐름이 교차하는 장이며, 그 구성 
요소들은 서로 다른 층위와 차원에 속하거나 또 다른 배치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배치에 대한 리좀적 분석이자 지도제작법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백 배치를 세 가지 배치로 나누어 살펴본다. 미백 이미지 
배치, 신체기술적 미백 배치, 아시아 횡단적 미백 배치는 각각 미백의 기
호적, 물질적, 사회적 흐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지도에 해당한

48) 박명진(2012)은 산업사회질서와 레거시미디어가 구성하는 ‘두꺼운 언어’와 비교하
여 온라인에서 익명의 대중들에 의해 생산되는 “얄팍하고 납작한 부유하는 기
표”(40쪽)를 ‘얇은 언어’로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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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지도 안에는 언표적 요소인 집단적 배치와 물질적인 배치인 기계적 
배치가 횡단적으로 연결접속함과 동시에 코드화와 탈코드화의 유동적인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의 현상이 “수많은 지도들의 중첩”(Deleuze, 
1986/2019, 81쪽)이듯, 본 연구는 미백 배치를 바로 이 세 지도의 중첩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그렇게 드러난 미백 배치를 바탕으로 포스트식민주의적 차원에서 ‘미백 
배치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 답을 ‘되기’ 
개념을 통한 탈주적 주체화 과정에서 찾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탈식
민적 힘을 갖는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탈식민성에 대해서는 결
론에서 ‘미백 시뮬라크라’와 ‘미백 기계’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서 이론적으
로 정리할 것이다.

미백 이미지 배치

신체기술적 미백 배치

아시아 횡단적 미백 배치

미백인-되기
미백 시뮬라크라

미백 기계

그림 4-1 연구의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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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미백 이미지 배치

미백이란 특정한 형태의 시각성이다. 미백의 피부를 구성하는 데 ‘매끈
함’이나 ‘촉촉함’ 같은 촉각적 요소가 동반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도 
일차적으로는 시각적으로 판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백은 시각적 이미
지로 유통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미백 배치를 형성
하는 이미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지영(2018)은 들뢰즈적 사유에 입각해 ‘네트워크-이미지’를 제시한 
바 있다. 네트워크-이미지란 “다양한 사용자들이 생산한 동영상들이 연결
접속되면서 확장된 의미를 생산하는 관련 동영상들의 배치”(206쪽)를 가리
킨다. 이 개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퀀스-이미지’란 관객이 여러 
영화에서 본 장면들을 기억 속에서 연결시켜 어떤 계열을 만들어 내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늘날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고 영상물의 선형성이 깨지고 있는 맥락 위에서 네트워크-이미지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 개념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제안되었지만, 다양한 
차원의 이미지 전반으로 확장해서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시공간과 매체를 가로지르며 특정한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는 
이미지 배치들이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네트워크-이미지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서 ‘미백 이미지 배
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백 이미지 배치의 기계적 배치는 이미지의 생산
자, 유통자, 미디어 플랫폼 등으로 이루어지고, 집단적 배치는 미백 이미
지를 구성하는 사진과 영상, 언표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미백 이
미지가 대중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기 시작한 때부터 미백 이미지는 시공
간과 미디어를 횡단하며 배치를 형성해 왔다. 이 배치를 횡단하는 기호학
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미백에 대한 특정한 정동을 
형성하고 집단적인 기억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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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흑백 변신 이미지

미백이 한국의 미의 기준이나 미용 역사에 늘 있어 왔듯, 미백 이미지 
또한 유구한 역사를 지닌다. 신윤복의 <미인도>를 비롯하여 20세기 이전
의 회화에서 미인의 이상적 피부가 밝은 색으로 표현된 것은 6장에서 살
펴볼 온라인상의 ‘화이트워싱’ 논란에 대한 반박 근거로 언급되기도 한
다.49) 또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생산된 기생 엽서 속 기생들은 모
두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50) 역사상 수많은 미백 이미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역량을 벗어나는 역사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본 연구는 미백을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으로서 추적
하는 연구가 아니라, 동시대적 의미의 뷰티 실천으로서 다루는 연구이기에 
미백이 상품화되고 대중매체를 통해 매개되기 시작한 때부터의 미백 이미
지에서 발견되는 주류적 이미지 레토릭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시대
의 미백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적 작업으로서, 한국 신문 광고 속 미백 이
미지를 바탕으로 미백 이미지 소사(小史)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미백 제품이 지면 광고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다.51) 이전에도 피부를 개선시키거나 밝은 색의 피부 
표현을 위한 화장품과 그 광고가 소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미백 기능성 
제품’이라고 할 만한 제품이 미백의 효과를 시각화한 형태로 광고되기 시
작한 것은 50년대 중반부터다. 이러한 초기의 미백 광고들은 미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코드화되어서 매개되고 상품화되었는가를 보여 준
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코드화가 오늘날의 미백에 대한 
집단적 기억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늘날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49) 한국의 역사 속에서 늘 하얀 피부가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백 보정 
사진은 백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전통적인 미인도가 동원된다. (참
조: https://theqoo.net/square/690113708)

50) 이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기생 100년 – 엽서 속의 기생 읽기” 특별전 전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한 <엽서 속의 기생 읽기>에 근거한다.

51) 1920~1999년 주요 일간지를 아카이빙하고 있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미
백’, ‘흰 피부’, ‘표백’ 등의 단어로 검색한 결과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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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도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즉, 미백 이미지 배치는 늘 가변적
이다. 여기서는 미백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며 시대를 횡단하는 특
정한 이미지 레토릭 중 하나를 ‘흑백 변신 이미지’라고 지칭하며 살펴보고
자 한다.

50년대 지면 광고에서 등장한 미백 크림인 ‘베노퀸’(그림 5-1)과 ‘ABC
미백제’(그림 5-2), 미백 효과를 지닌 비누인 ‘코티벌꿀비누’(그림 5-3)는 
광고 속에서 공통적으로 신체의 일부는 검고 일부는 하얀 사람의 그림을 
제시한다. 검은 피부가 하얗게 변화한다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중립적 의미의 색조로서의 검은 피부가 하
얀 피부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은 않는다. 이것은 어떤 부정적 의미
로서의 검은 피부가 긍정적 의미로서의 흰 피부로 탈바꿈한다는 것을 암
시하며, 그 긍정성이란 보다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것, 그리고 그 선진성이 
동반하는 서구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다.

흑백 변신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세 광고로부터 선진성과 서구성에 
대한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레토릭이 비단 한국 광고에서만 
특수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인종주의
는 흰색과 검정색에 대한 의미를 선점하여 각각 선진성과 후진성에 관한 
의미의 계열화를 형성해 왔다. 제국은 위생 관념과 흰 피부를 분절하여 흼
을 문명화된 제국과 연결 짓고(McClintock, 1995), 문명화된 교육과 경제
적 선진성을 경험한 흑인의 내면에 백인의 흼에 대한 욕망이 자리잡는 것
처럼(Fanon, 1952/2014) 흼에 제국의 선진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영토화 
과정은 관습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더욱이 ‘베노퀸’ 광고의 그림은 “깜둥
이”라는 주가 달려 있으면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하고 피부 또한 빗금 쳐
진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코티벌꿀비누’에서는 열대 지역 원주민
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려 인종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의미를 명시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코티벌꿀비누를 갖게 된 원주민은 몸이 반만 하얗게 변
한 채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코티벌꿀비누는 원시성에 대한 표백을 약속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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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1950년대 미백제품 ‘베노퀸’ 광고
출처: 경향신문, 1956년 12월 23일, 2면.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 5-2 1950년대 미백제품 ‘ABC 미백제’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58년 11월 22일, 2면.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 5-3 1950년대 미백제품 ‘코티벌꿀비누’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59년 9월 11일, 4면.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더불어, 광고가 동원하는 언어적 표현들은 그러한 선진성의 표상을 강
화한다. “피부탈색 미백화용크림 현대의학이 완성한”, “새로운 미용과 표
백에 특수약용크림 근대적 미백”, “세계적인 특수화장비누”와 같은 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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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탈색” 및 “표백”한다는 것이 현대적(또는 근대적) 의학과 과학기
술로 가능한 것임을 암시한다. 이로써 현대 기술을 통해 검은 한국 여성이 
하얗게 탈바꿈할 수 있다는 환상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곧 검음을 
지워 냄으로써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것들을 지우고 선진적인 무언가를 
획득하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상에 대한 약속은 서구적인, 또는 글로벌한 기표와의 연결접
속을 통해서 작동한다. 제품명이 모두 외국어인 것은 논외로 하고라도, 동
산유지에서 만든 ‘코티벌꿀비누’의 ‘코티’란 프랑스제 화장분인 ‘코티분’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 한미화학의 ‘여왕미용약용크림’에서 여왕이란 영
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을 가리킨다(그림 5-4). 광고는 “미국, 서독, 불란서”
의 재료로 생산한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독일 중에도 서독이라고 특
정한 점으로부터 당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아니었고 이념적으로도 서방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았던 동독은 흰 피부의 표상국가로부터 제외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 1960년대 미백제품 ‘여왕미용약용크림’ 광고
출처: 부산일보, 1960년 4월 20일, 1면.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런데 이러한 흑백 변신 이미지 배치에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여기
에 일제의 코드화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동아일
보에 실린 일본 비누 광고는(그림 5-5) 일제 영향하에 이루어진 광고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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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방식의 예를 보여 준다. 이 광고는 “흑인이 변해야 미인이 된다”라는 
문구와 함께 어두운 피부의 여성 얼굴과 흰 피부의 일본 여성 얼굴을 병
치해 놓았다. 이때 흰 얼굴의 미인이라는 기준점은 일본인의 얼굴이다. 일
제 시기 화장품 광고의 이미지가 지닌 “시각적 목적은 일본의 가치 기준
과 그들이 생각하는 서구의 형상들을 표현한 것이고 한국 여성들이 마치 
일본 귀족여성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마케팅에 사용”(이성
범, 2006, 57쪽)했다.52) 더불어, 외국에 대한 선망 심리를 자극하거나 광
고에서 낯선 외국어를 사용하여 외제품을 연상시키는 전략은 당시 일본 
광고의 전형적 형식으로, 감시와 검열로 인해 일본 광고 형식을 벗어날 수 
없던 일제강점기를 통해 한국에 도입되었다(신인섭, 1994; 이성범, 2006). 

그림 5-5 1920년대 일본 비누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6년 11월 30일, 5면.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즉, 흑백 변신 이미지가 형성하는 식민주의적 의미의 계열화는 선행연
구에서 본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굴절된 형태를 
지닌다. 일본이 지닌 서구에 대한 선망과 그 시각적 레토릭,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 미디어 검열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따
라서 흑백 변신 이미지에서의 흼은 서구의 선진성과 연결되면서도, 그 의
미는 일본 식민 지배의 지층을 거쳐 접속한 형태다.

흑백 변신 이미지는 미백 제품 광고 자체가 보이지 않던 70년대에는 
발견되지 않다가,53) 80년대 후반부터 다시 등장한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

52) 표적집단면접에서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어른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되게 어렸을 때. 미영이는 일본 사람처럼 하얗다고. 
(미영, 41세, 회사원)



- 113 -

리 80년대의 피부색 변신 이미지는 서구든 아니든 한국 영토 바깥의 존재
를 지시하지 않는다. ‘바이오 후레쉬’ 광고(그림 5-6)는 그림이나 외국인이 
아닌 국내 배우 황신혜를 모델로 내세웠으며, 검은 피부를 지닌 쪽과 흰 
피부를 지닌 쪽을 특정 인종과 명시적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
고 하여 이 80년대의 광고가 인종주의와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이미지라
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광고가 동원하는 언표들이 다른 이미지 배치의 양
상을 드러내게 만든다. 이 광고는 “하얗고 싶다 하얗고 싶다!”라는 문구와 
“햇빛에 그을리고 거칠어진 피부를 하얗고 깨끗하게”라는 문구를 통해 기
존의 피부색 변신 이미지 계보학으로부터 탈주하여 새로운 집단적 배치를 
마련한다.

“하얗고 싶다 하얗고 싶다!”라는 문구는 미백에 대한 욕망을 명시적으
로 표현한다. 서구적이고 세계적인 기표와의 연결접속 대신 한국의 아름다
운 여성을 대표하는 얼굴과의 접속을 통해 미백을 한국 영토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국 여성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으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욕망의 달성을 약속하는 주체는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
평양화학”이다. “햇빛에 그을리고 거칠어진 피부를 하얗고 깨끗하게”라는 
문구는 이미지 속 변신의 방향을 바꾼다.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의 변
신이 있기 이전에, 햇빛으로 인해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의 변화가 먼
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54) 이로써 미백은 “깜둥이”의 피부
를 하얗게 탈바꿈시키는 서구의 선진 기술이 아니라 햇빛에 그을린 피부
의 원래 빛깔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찾으려는 욕망의 배치로 바뀐다.

53) 이 논문에서 70년대에 왜 미백 제품 광고가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70년대에 화장품 회사의 캠페인과 광고를 통해 ‘바캉스’와 
‘태닝’의 유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의 근거로 볼 수는 있다(태평양50년사편찬
위원회, 1995).

54) 위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0년대에 바캉스와 태닝 문화가 보급된 바 있다
(태평양50년사편찬위원회, 1995).



- 114 -

그림 5-6 1980년대 미백제품 ‘바이오 후레쉬’ 광고
출처: 부산일보, 1986년 9월 10일, 17면.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이러한 이미지 도식은 여전히 지속되어 현재에도 흔히 ‘비포 앤 애프
터’라고도 불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신문이나 TV 등의 레
거시 미디어에서는 더 이상 발견하기가 어렵다. 피부 자체의 개선을 목적
으로 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의 광고에서 흑백 변신 이미지 또는 비포 앤 
애프터 이미지 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규제가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화장품기업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피부의 속성 자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톤업크림과 같이 메이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피부톤
을 밝히거나 균일하게 만드는 제품의 경우 여전히 흑백 변신 이미지를 많
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5-7>과 같은 최근의 흑백 변신 이미지 레토릭은 미백 광고가 판
매하는 것이 피부로부터 어두운 색소를 지워 낼 수 있다는 환상이 아니라, 
피부에 색을 덧입힘으로써 흴 뿐만 아니라 잡티 없이 깨끗하게 정제된 피
부 같아 보이도록 만드는 기술력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그림 5-7>에서 
‘베노퀸’이나 ‘코티벌꿀비누’ 광고가 지닌 인종주의적 코드를 읽어 내기란 
어렵다. 이 이미지는 오히려 바로 이어서 살펴볼 뽀샤시 미학의 전형적인 



- 115 -

이미지, 또는 7장에서 살펴볼 소셜 미디어 상에서 유통되는 ‘아시아인 메
이크업 변형 이미지’나 9장에서 살펴볼 유사 K-뷰티 제품 광고 이미지와 
더 유사한 시각적 특성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는 동아시아인들의 뛰어난 
화장술 및 신체 변형 능력처럼 독해되거나, K-뷰티의 효과에 대한 증명처
럼 보인다.

그림 5-7 최근 미백 제품 광고
출처: 좌: 2018년 여우화장대 필터스위치팩 페이스북 광고.

URL: https://www.facebook.com/playwithmeok/videos/839163089606109/ 우: 
2020년 듀이셀 턴온크림 페이스북 광고. URL: https://www.facebook.com/11755

96239129160/videos/2913997138659188/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살펴본 바와 같이, 흑백 변신 이미지는 계보학적인 형태의 배치를 형성
하고 있다. 하나의 이미지 레토릭으로 미백 배치 전체의 역사성을 살피기
에는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른 시각적 특성이 발견되며 서로 다
른 의미의 계열화를 해 왔음을 발견할 수는 있다. 근대 이전 전통적 미인
상에서의 미백, 서구 또는 일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인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기호를 품은 미백, 그을린 피부를 되찾거나 피부의 흠을 감추
기 위한 미백은 모두 다른 형태이고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미백은 
탈코드화와 새로운 코드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같은 이미지 도식이라도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달라지며, 그렇기에 미백 이미지 배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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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들이 오가는 공간이다. 앞으로 이어질 분석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런 
다양한 물질적‧기호적 흐름의 뒤얽힘을 드러낼 것이다.

제 2 절  디지털 미백 이미지

오늘날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미백 이미지에서 ‘셀카’를 빼놓
을 수 없다. 주로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필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생
산되고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셀카는 미백이 조
형성 및 인공성을 지니며 그 성격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미지다. 디지털은 이미지를 비트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었고, 정보 이용을 다원화 및 개인화
했다(Negroponte, 1995). 사람들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자유롭
게 이미지를 생성 및 변형할 수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시각적 커뮤니케이
션을 하는 TV, 신문, 잡지 등의 재현 미디어와 달리 개인화된 표현 미디
어로서의 디지털 미디어는 미백 이미지를 누구나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
는 민주적 이미지로 만든다. 이 절에서는 오늘날 미백 이미지 배치를 관통
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 및 미학임을 살펴본다.

1. 뽀샵과 뽀샤시: 디지털 미백 미학

미백이 된 피부는 뭔가 뽀샤시하게 광채가 난다고 해야 되나? (세준, 26
세, 대학생)

실제로 얼굴이 더 뽀샤시하게 나오는 부분은 카메라 테크닉이 더 중요해
요. (조명B)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뽀샤시? 복숭아 피부 이런 게 정말 유행이었다가.. 
(메이크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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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샤시’는 미백의 피부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이다. 이 단어의 
정확한 유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2000년대 초반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상에 ‘뽀샤시’가 등장한 것은 1999년이 최초인 것으로 관찰되
고,55) 2000년대 초반의 기사들을 보면 “일명”, “소위”, “흔히 말하는”, 
“신세대가 좋아하는”이라는 표현과 함께 뽀샤시라는 단어 및 관련된 새로
운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표준어가 아닌 단어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직
접 그 뜻을 등록할 수 있는 네이버 오픈 국어사전에는 2003년에 한 이용
자가 “아기처럼 피부가 뽀송뽀송하다. 또는 잡티 없는 하얀 피부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았다.56)

뽀샤시의 미학은 피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존의 상상적인 관념이나 대
중매체들이 구현해 온 미백의 재현 미학을 토대로 삼고 있으면서도 몇 가
지 사건들과의 추가적인 연결접속을 통해 만들어진 배치물으로 보인다. 그 
사건들이란 각각 2000년대 초반에 서로 다른 층위에서 활발하게 생성 및 
확장되고 있던 별개의 배치물이자 기술적, 기호적 흐름이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의 연결이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90년대 중순부터 소비자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03년에 디지털 카메라의 판매량이 필름 카메라의 판매량을 추월했다(주
간동아, 2003). 그리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 ‘폰카’가 보급되면서, 디
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사진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일은 매우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디카‧폰카 신드롬”(이동현, 2003)이 동반한 것은 사진의 후보정 
기술이다. “디지털은 ‘마술’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아래의 기사는 
디지털 카메라의 테크닉과 포토샵을 이용한 후보정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결점을 고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핵심을 ‘뽀샤시’라고 설명하
고 있다.

얼짱 사진 핵심은 ‘뽀샤시’다. 너무 화려하게 부각되면 그렇지 않은 ‘원

55) 사람들이 PC통신 ID에 자신이 바라는 외모의 형태를 담는 유행에 대해 보도하면
서 ‘뽀샤시’가 예시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경향신문, 1999).

56) 네이버 오픈 국어사전. URL: https://ko.dict.naver.com/#/userEntry/koko/5
0346a883288bfcc3bad4c4cd9eac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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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들키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뽀샤시한 상태로 시선을 집중시켜야 
한다.
[…]
포토샵에 있는 다양한 필터 기능만 잘 활용해도 ‘뽀샤시’ 얼짱 사진 연
출이 가능하다. ‘가우시안 블러’로 전체적인 ‘뽀샤시’ 효과를 주면 된다. 
(신익수, 2004)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뽀샵’57) 기능으로서 등장한 ‘뽀샤시’ 효과는 기
존의 이미지를 구성하던 요소를 해체하고 재배치한다. 실제 신체의 피부 
색조를 변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
된 피부는 특정한 색조, 채도 및 명조(HSB: Hue, Saturation, 
Brightness) 값을 부여받은 디지털 객체다. 따라서 미백은 이 값을 변환
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을 시작으로 여러 보편화된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뽀샤시는 일상생활
의 미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디지털은 ‘마술’”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이고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진
의 뽀샤시 효과였던 것이다.

뽀샤시의 미학에 접속한 또 다른 사건적 흐름 및 배치물은 바로 ‘얼
짱’58)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얼짱’은 기존의 스타가 
탄생되는 방식과는 다른 셀러브티리의 탄생을 보여 준다. 2000년대 초 인
터넷 커뮤니티 문화가 급성장하고 컴퓨터에 장착된 카메라로 자신을 찍은 
사진인 ‘캠사진’이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5대 얼짱 카페’와 같은 커
뮤니티에서 유통되면서 셀러브리티로서의 얼짱이 부상했다. 특히 휴대폰의 
전면 카메라 기술은 자연스레 ‘셀카’의 유행을 만들어 냈고, 더 많은 얼짱

57) ‘뽀샵’은 ‘포토샵’의 은어다. ‘뽀샤시’가 ‘뽀샵’에서 유래한 단어인지는 알 수 없지
만 두 단어가 연관성을 갖고 등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58) ‘얼굴 짱’의 줄임말로서 등장한 ‘얼짱’은 현재 국내에서는 유행이 지나간 단어가 
되었지만, 해외에서는 한류가 부상하면서 한국식 메이크업 스타일이나 한국식 스
타일로 예쁜 외모를 지닌 이들이 ‘Ulzzang’, ‘オルチャン’ 등으로 불리고 있다. 
K-뷰티를 지칭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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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스타들이 재현 미디어가 구성해 낸 결과물
이라면, 얼짱은 표현 미디어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셀러브리티다. 얼짱은 
스스로 사진을 찍고 필요에 따라 ‘뽀샵’을 하여 온라인에 업로드했고, 얼
짱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는 ‘5대 얼짱’ 등을 뽑기 위해 회원들이 투표를 
하기도 했다. 즉, 스타가 특정한 스타성과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그 매력을 인정받는 것이라면, 얼짱 셀러브리티는 동시대 또래들
이 공유하는 시각적인 미의 기준에 의거해서 선별된다. 그리고 그 미의 기
준을 구성하는 데에는 2000년대 초 30만 화소 안팎이던 폰카와 웹캠 특
유의 저화질 이미지, 그리고 뽀샵의 기술이 개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얼
짱은 10~20대 또래 문화 안에서 선호되는 신체적인 기호들을 생산함과 동
시에 체화한다. 얼짱은 뽀샤시 미학을 구현한 미백 이미지의 프로토타입이
고, 얼짱 사진에서 나타나는 코드와 감수성을 따라 하는 셀카 미학이 온라
인에서 유통되며 얼짱 배치와 미백 배치를 형성해 왔다.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 폰카와 셀카, 온라인 대중문화와 얼짱이 연결
되는 흐름 속에서 뽀샤시 미학은 동시대 미백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미백은 과거의 미인도나 기생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하얀 색조의 피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셀카와 
얼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백 이미지의 특성들을 들여다보면 ‘뽀샤시’가 
색조를 밝게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흐릿함(블러, blur)’이 있다. 위의 기사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온라인상에서 ‘뽀샤시’ 효과를 주는 포토샵 기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볼 때 대부분의 경우 ‘가우시안 블러(Gaussian blur)’의 사용에 대해 언급
한다. 가우시안 블러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노이즈를 줄이는 방
식, 흔히 말해 이미지를 ‘뭉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사진 보정 코드
는 얼굴의 일부에 의도적인 블러 효과를 넣는 미학으로 더 확장되기도 했
다.59) 이때의 블러 효과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라든지 시각적으로 불

59) 1999년에 운영을 시작한 국내 소셜 미디어인 ‘싸이월드’는 2015년에 사실상 주요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현재까지도 싸이월드 내에서 유행했던 소셜 미디어의 문화
적 코드들이 ‘싸이월드 감성’, ‘싸이 감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 싸
이월드 미니홈피에 업로드하는 사진을 꾸밀 때 유행하던 방식 중 하나가 얼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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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뭉개는 일반적인 영상 문법과는 
별개로 나타난 문화적 코드다. 무언가를 감추고 걸러낸다는 의미보다는 오
히려 꾸미기 효과의 기능에 가까우며, 특정 시기에 나타났던 문화적 감성 
코드에 부합하는 이미지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투명함이다.60) 포토샵으로 뽀샤시 효과를 낼 경우 가우시안 
블러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것이 ‘투명도(opacity)’ 값의 조정이다. 투명도
를 높여 미세하게 반투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투명함이란 디지털 
기술 도래 이전의 대중 매체에서는 구현되지 못했던 속성이다. 투명한 피
부라는 것이 사람들의 관념적으로 가진 미의 기준 속에서 존재했고 실제 
사람의 피부를 보며 감지되던 속성이라고 할지라도,61) 그것이 대중적으로 
시각화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미지가 지닌 정보를 조정하여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명한 피부는 시각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이 되
었고, 미백의 의미 속에 안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함께 나타난 뽀샤시 미학은 누구나 구현
할 수 있는 미백 이미지 미학으로서 자리잡고 그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오
늘날 통용되는 미백의 주요한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미학을 통해서 미백은 단순히 색조를 흰색에 가깝
게 만들거나 명도를 밝히는 것 외의 다른 특성들과도 결합한 배치물이 되
었다. 디지털 미백 이미지는 피부에 노이즈가 최소화된, 즉 피부가 잡티 
없이 고른 색과 질감 등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부에 블러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참고: https://1boon.kakao.com/unie
ditors/cyworldphotoshop)

60) 인터넷 유머를 모아 소개하는 어느 기사에서 ‘뽀샤시’라는 말이 투명성을 은유하
는 말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축하합니다 - 뽀샤시
(유엔이 정한 제1회 국제반부패의 날을 맞아 국제투명성기구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소식에 “국회가 1등할 때가 있긴 있나 보다”며 비아냥) (주간경향, 
2004)

61) 예를 들어, 여성 잡지 <여원>의 1974년 10월호에는 “윤택 있는 투명감”을 만들기 
위한 피부 손질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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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명한 속성으로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미백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누
구나 구현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명백히 조형적이고 인공적인 속성을 
지닌 피부 상태로서 시각화된다.

2. 하얀 자아의 탈지표성

뽀샤시 미학이 미백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할 때, 그 확장된 의미의 가
장 핵심은 바로 인공성 또는 탈지표성이다. 미백이란 반드시 실제 물리적 
피부의 변환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 상에서의 변환까지를 포함하는 개
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미백 이미지의 탈지표성은 보다 자동화되고 
다양화된 형태의 뽀샤시 미학을 구현해 주는 스마트폰의 성장 속에서 꾸
준히 발전해 왔다.

뽀샤시 효과를 개인의 기호에 맞추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색감의 필터를 제공하는 수많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 대표
적으로, 이름부터 ‘눈’을 뜻하는 ‘스노우(SNOW)’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다. 2015년 네이버의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출시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국내에서 애용되는 카메
라 어플리케이션임은 물론 한‧중‧일 지역에서 7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전 세계 3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정유현, 2019). 그 외에 국내에
서 많이 활용되는 B612, 푸디(Foodie), 소다(SODA) 또한 스노우의 자매
앱으로 파생되어 나온 어플리케이션들이다.

2020년 3월 기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수가 가장 많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네 가지와 각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인기가 있거나 인물사진
용으로 분류된 필터는 <표 5-1>과 같다. 필터들은 대개 흰색이나 뿌연 느
낌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갖고 있다. 집단표적면접 과정에서 20대 초중반
의 여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필터는 소다의 ‘Milk’다. 이 필터
는 명도를 높이면서도 피사체에 그림자를 최소화하여 균일한 톤을 맞추고 
흰 빛이 덧입혀진 것 같은 느낌을 구현한다. 이는 한국의 소셜 미디어 이
미지에서 두드러지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적인 색감에(Manovi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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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다. 미백은 소셜 미디어의 감수성에 맞는, 즉 ‘인스타그래머블
(instatrammable)’한 색감으로 연출된다.

앱 필터 분류 필터명

SNOW
HOT

흐림1, Daily, Light, Plain, Cream, A4, Pure, 
Gleam, Jelly, B&W

내추럴 Aqua, Milk, Angel, Sugar, Vanila

SODA
Natural Daily, Natural, Light, Pure, Clean
Selfie Frost, Vanila, Soap, Grain, Velvet, Coral
Bright Bright, Lily, Milk, White, Lovely

Camera360 인물

복고필름, Light Color 2, 안개의 밀언, Lazy 
Paris, Shady, Macarons, 러브레터, New Year, 
새해의 그림자, 홍콩의 거리, Neon Party, Light 

Film, Frozen, Time traveler

B612
Hot

Clean, Daily, Heart, Aqua, Pinky, Pretty, 
Merry, B&W

셀피
Loveletter, Alight, Gleam, Pure, Baby, Youth, 

Momo

표 5-1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필터 종류

브라이도티(1994)가 신체적 표면이란 “자아의 이동가능한 극장”(p.50)
이라고 한 표현은 어플리케이션 속 얼굴 이미지에서 구현된다. 슬라이드를 
통해 필터를 바꿀 때마다 사진 속 얼굴의 HSB 값은 변화한다. 그리고 자
신이 설정한 필터를 가지고 찍은 사진은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될 때 다시 
한 번 필터를 거칠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리하여 소셜 미디어 속 수많은 
셀카는 실제 신체의 피부색과 연결고리를 끊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과 소
셜 미디어 특유의 미학적 색감을 갖는다.62)

이처럼 수정 및 보정이 손쉬워진 디지털 이미지는 복제물과 시뮬라크라
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플라톤에게 있어 좋은 복제물은 유사성과 

62) 이 양상에 대해서는 7장에서 후술할 아시아 횡단적 미백 배치의 소셜 미디어 미
학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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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플라톤주의적 관점에서 사진 이미지는 
사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지표성(indexicality)’에 강조점이 
찍히면서, ‘사진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재현하는가’라는 문제를 떠안는다. 
미백 이미지는 진짜 미백의 피부를 보여주는가? 하얀 아시아인의 얼굴은 
실제로도 하얀가? 복제물로서의 이미지는 이처럼 어떤 고정된 기준점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진위성을 판별하는 질문을 요구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리고 진짜가 아니라고 판별된 이미지는 열등한 가치를 부여받음으로써 이
미지가 지닌 다른 가치를 드러낼 여지를 잃는다.

얼짱 사진이 인기를 얻던 때까지만 해도 얼짱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
문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온라인에서 이름이 알려진 얼짱들을 출연
시키면서 화제가 되었던 TV 프로그램인 <얼짱시대>(ComedyTV, 
2009~2013)는 얼짱들의 실물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장으로 기능하기도 했
고, 실제로 사진과 많이 다른 실물을 지닌 이들은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뽀샵은 ‘뽀샵질’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부정적인 의
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산업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보정된 상태 자체가 이미지의 기본값으로 변해 감으로써 사진 이
미지는 지표성의 요구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졌다. 셀카에 함께 해쉬태그나 
설명으로 따라붙는 ‘셀기꾼’(셀카+사기꾼)이라는 단어에는 처음 ‘뽀샵질’에 
부여되었던 부정적 의미가 아닌 스스로의 인공성 및 탈지표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셀카가 비유사성에 근거한 것이며 환영적 
이미지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스노우가 개발한 ‘제페토(ZEPETO)’는 그 인공성을 한 단계 더 높인 양
상을 보여 준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3D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아바타
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출시 4개월 만에 30여 개국에서 어플리케
이션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카카오톡 등 소셜 미디어에서 자기의 실
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기가 민망한 사람들을 위해 캐릭터화를 시
도했다는 개발자의 말처럼(권명관, 2018),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이미지를 분석한 후 그 얼굴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진 캐릭
터가 기본 아바타로 주어진다. 따라서 아바타의 피부색 또한 자신이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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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의 얼굴 피부색을 바탕으로 구현된다.63) 그러나 제페토가 실제 이
용자의 얼굴을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무색하게 이용자들은 아바타의 외형
을 바꾸는 데서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즐거움을 발견한다. 제페토를 주
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이미지들은 대체로 밝거나 창백한 
피부색의 아바타들이고,64) 예쁜 제페토 캐릭터를 만드는 튜토리얼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도 얼굴색을 밝게 설정할 것을 권한다.65) 이처럼 이용자들
은 말 그대로 ‘제페토’가 되어 디지털 자아를 생성하고 있고, 그 생성의 
원리에는 디지털 기술과 미백의 미학이 있다.

그림 5-8 제페토 캐릭터66)

출처: https://pann.nate.com/talk/344282507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디지털은 사진이 지닌 지표성을 탈코드화함으로써 사진을 전통적인 존
재론으로부터 탈영토화한다. 탈영토화된 미백의 이미지는 시뮬라크르적 존

63) 하지만 실제 피부색보다는 밝아 보이기는 한다.

64) 디시인사이드 제페토 갤러리 참조.

65) 예를 들어, 페토 (2019, 12, 16). “기본으로만 만든 [제페토 캐릭터 만들기] - 초
보자용 여자편 | 커스텀 없이 | 쉽게 캐릭터 만들기 | 제페토 캐릭터 | 캐릭터 이
쁘게 만들기 | 제페토드라마” URL: https://youtu.be/DNLhvmKYo8Q

66) 게시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캐릭터를 왼쪽의 모양에서 오른쪽으로 바꾸었다고 소
개하며 “피부색 바꾸기전임. 처음에 피부너무 하얀것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예서 내가 까매보임ㅠㅠㅠ”이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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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다. 디지털 미백 이미지는 실물의 복제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을 찍는 주체 및 피사체가 상상하는 가상의 모델에 대한 시뮬라크라로 존
재한다. 따라서 원본이 없는 디지털 미백 이미지의 시뮬라크라 속에 있는 
‘하얀 자아’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 질문은 얼짱들의 
실물에 대해 따져 묻는 것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미백 배치가 무엇을 하
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미백 배치는 고정된 자아, 고정된 신체를 해체한
다. 해체된 자리에서 어떤 생성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8장의 ‘미백인-
되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3 절  공적 미백 얼굴

오늘날 우리는 광고 모델이나 스타의 하얗게 빛나는 얼굴을 도시 공간
과 미디어의 곳곳에서 본다. 여기서는 그러한 얼굴을 ‘공적 얼굴’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공적 얼굴이란 원래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 
1956)이 제시했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취하는 공적 자아(public 
self)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상대에게 특정한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 얼굴 근육, 스타일, 화장 등을 활용한 것을 의미한
다. 이 개념은 셀러브리티 연구에 도입되면서 보다 ‘공공성’의 의미를 지
니게 된다. 유명인이 하는 자기표현 양식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속
에서 보편화되면서 그의 신체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소비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에서다(Rojek, 2001/2019).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공적 미백 얼굴을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스타의 얼굴, 두 번째는 미스코리아의 얼굴, 세 번째는 화장품 및 성형외
과 광고 속 얼굴이다. 이 세 유형의 얼굴은 실제 인간을 피사체로 하더라
도 대표성과 추상성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타와 미스코리아는 한국
의 미의 기준을 대변 및 체현한다는 점에서, 광고사진은 광고가 가정하는 
이상적 미와 광고 문법에 따라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대표성
과 추상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세 유형의 이미지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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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은 한국인 대중이다. 따라서 한국인 대중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어
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이 보편성에 호소하는 이미지이고, 더 나아가 긍정적
인 인상 전달을 위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한 이미지다.

1. 스타의 클로즈업

한국 스타의 신체는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매개한다. 스타 이미지의 수
용자가 가장 먼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타의 외형에서고, 
스타의 팬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호감의 표현도 외모에 대한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예뻐서 좋아한다’라는 것은 일차원적이거나 피상적이라는 
이유로 스타 연구 및 수용자 연구의 영역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한 듯하
다.67) 그러나 한국 배우에게는 얼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며(홍석경, 
2013), K-팝은 듣는 음악보다는 보는 음악으로서 유튜브를 통한 시청각적 
유통으로 국제적 팬덤을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스타의 얼굴과 
그 얼굴을 담아내는 한국 방송의 영상문법은 탐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 드라마의 미백 얼굴과 로맨스의 환상성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의 얼굴은 드라마의 정서를 구축하는 주요한 역할
을 한다. 한국에서 프라임타임에 방영되는, 또는 많은 화제를 낳는 상당수
의 드라마들은 로맨스 장르에 속하거나 서사 속에 이성애적 로맨스 관계
를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성애적인 매력과 그 매력을 체화한 
신체를 지닌 배우들이 주연 캐릭터를 연기하며, 배우 얼굴의 클로즈업 숏
의 비중도 높다. 즉, 배우의 얼굴 클로즈업 숏은 한국 드라마의 영상 도식
(image schema)이다(양승국, 2011; 홍석경, 2013).

이때 드라마가 구현하는 스타의 피부는 스타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포

67) 관련하여, 어느 한류 연구자가 해외 K-팝 수용자 심층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K-팝 
팬들에게 ‘왜 K-팝 아이돌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가장 먼저 ‘예뻐서’
라는 답이 많이 나왔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거나 발표하기에는 ‘부끄러워’ 곤란했
다는 일화를 들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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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결과가 아니다. 한 드라마가 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드라마의 색감
과 질감, 배우의 ‘스킨톤’을 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대체로 
드라마가 지닌 장르적 성격과 주연 배우의 얼굴이 지닌 특성에 따라 결정
되며, 당시 선호되는 영상기법이나 촬영환경 등이 함께 고려된다. 주로 로
맨스 장르의 경우에는 조명의 분광(diffusion) 정도를 높여 ‘소프트’한 질
감을 구현하고, 액션, 스릴러 등의 장르에는 콘트라스트를 높이는 식으로 
조명과 후보정 작업을 조정한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장르를 불문하고 입자가 거친 화면보다는 소프트
한 화면을 구현하는 편이다.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미백 이미지가 방송 영
상 미디어의 스타 이미지 미학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해된다. 드라마 
조명감독은 심층면접 과정에서 경험담을 말하거나 사례를 들기 위해 카메
라 어플리케이션 ‘스노우’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콘트라스트 있는 톤보다 스노우카메라로 찍었을 때 뽀샤시하게 나오는 
게 광이 빛이 발하니까 여배우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명A)

[조리개를 열면] 많은 광들이 들어오고 심도가 점점 옅어진다고 했잖아
요. 그러면 스노우카메라처럼 나오는 거예요. (조명A)

여배우는 [조명 연출에 대해] 요구를 하는 편이죠. 요즘에 스노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 여자들은 그걸로 셀카를 찍잖아요. 그러면 
모든 얼굴이 일정한 톤으로 나오고 뽀샤시하게 퍼지는 것 같은 입자와 
여기에 뭐 곰보 같은 것도 안 보이고. 그런 걸 안 보이게 해 달라고 하
죠. (조명A)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SBS, 2013)(이하 <그 겨울>)의 영상기
법은 방영 당시에도 많은 화제를 낳았고, 이후 여러 로맨스/멜로 장르의 
드라마들이 차용하는 영상미를 구현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그 겨울>은 
국내 최초로 ‘알렉사 플러스(Alexa Plus)’라는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와 화
이트조명을 도입하였고, 배우의 얼굴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하면서도 포커
스를 좁혀 희미하게 처리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앞에서 디지털 미백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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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던 셀카의 블러 효과 및 투명함의 속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그림 5-9).

대표적으로 떴던 게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송혜교의 피부톤을 사
람들이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여배우 카메라라고 막. 여배우들이 알렉사 
아니면 계약서에 도장 안 찍는다고. (DI컬러리스트)

그림 5-9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속 장면들
출처: <그 겨울> 웹사이트. URL: https://programs.sbs.co.kr/drama/bar

amibunda/clips/52928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 겨울>의 김규태 연출 감독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68)를 통해 <그 
겨울>의 색감을 ‘뽀샤시’라는 단어를 통해 소개했다.

처음부터 20~30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호감도를 지닌 트렌디한 영상 

68) <아듀! 그 겨울> 김규태 감독, 깊이와 대중성 사이의 균형잡기. <한국경제>. 
URL: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130904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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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시도해 보자는 콘셉트를 잡았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조
명의 톤이나 미술적인 부분에서 색보정 과정이 들어갔다. 일명 ‘뽀샤시’
라고 부르는 콘트라스트가 거의 없는 톤으로 색감과 질감을 잡았었다.

이처럼 뽀샤시 미학이 새로운 카메라를 매개로 드라마의 영상 도식과도 
연결되는 사건으로 기능한 <그 겨울>은 이후에 많은 드라마에 영향을 주
었고, 클로즈업 영상 도식은 미백 클로즈업 영상 도식으로 더 구체화되었
다. <그림 5-10>은 최근 시청률이나 화제성의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
던 5편의 로맨스 장르 드라마의 클로즈업 장면들을 캡처한 것이다. 각 드
라마가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스킨톤에는 차이가 있지만, 화면 속에서 
얼굴이 배치되는 방식이나 얼굴을 구성하는 색과 빛의 배치는 비슷해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밤이나 어두운 공간 배경을 아웃포커싱을 
통해 희미하게 만든 후, 초점이 맞춰진 배우의 얼굴은 노이즈가 없이 고르
게 표현하는 식이다. 특히 여배우의 경우에는 남배우보다 빛의 반짝이는 
반사나 그림자가 지는 공간을 더 줄여서 매끈한 표면으로 구현하고 있다. 
배경으로 인해 배우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밝게 돋보이는 한편, 아웃포커싱
을 통해 희미해진 후방조명은 그 자체로 배우의 후광 역할을 한다.

드라마의 미백 클로즈업은 한국 드라마가 지닌 로맨스의 환상성을 불러
일으킨다. 한국의 로맨스 장르는 이성애 연애의 일상성을 넘어선 상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드라마에서는 멜로드라마적 속성과 환상성
이 명시적으로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박소정, 2016; 백경선, 2018). 비인
간 또는 반인반신/반인반수 형태의 주인공이 등장하거나 비현실의 세계를 
구축한 후 그 비현실성을 극복하는 낭만적 사랑 서사를 보여 주는 식이다. 
드라마 속 배우의 클로즈업 얼굴은 이러한 로맨스 판타지를 함축한 얼굴
이며,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 가능하다는 낭만적 사랑의 환상이 작동하는 
얼굴이다. 얼굴의 흠집과 그림자는 현실성을 불러들이기에 배제된다. 다소 
인공적으로 보정된 매끈한 얼굴은 수용자들이 드라마의 비현실적 및 비개
연적인 로맨스 세계로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다. 현실의 자국을 지운 드라마 
스타의 얼굴은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봉합하는 역량을 발휘한다.



- 130 -

그림 5-10 한국 드라마 속 배우의 얼굴 클로즈업 영상도식
출처: 유튜브 채널 tvN D ENT. (위에서부터 <미스터 션샤인>(2018), 

<남자친구>(2018-2019), <호텔 델루나>(2019), <진심이 닿다>(2019). <사랑의 
불시착>(2019-2020)).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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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백의 행위능력은 최근 로맨스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까지도 동
원된다. <하트 시그널>(채널A, 2017~)과 <선다방>(tvN, 2018)은 비연예인
을 출연시켜 이성애적 감정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
런데 이전까지 소위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연애 소재 프로그램
과 달리 이 두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정동적 커뮤니케이션을 더 강조하는 
포맷을 취한다. 출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연진의 정보를 소개 받거나 
속마음을 듣는 과정, 즉 인지주의적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생략한 채, 
영상의 상당 부분이 각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발화를 보여 주는 데에 주
력을 기울인다. 눈의 마주침, 동공의 움직임, 목소리의 고조, 손발의 위치, 
서로의 자세를 모방하거나 대화의 주고받음이 자연스러운 정도 등 정동적 
정보가 영상이 전달하는 주요한 정보다. 연애 또는 결혼 상대를 선택해야 
하는 이 프로그램의 서사 속에서 서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탐색하는 과
정은 최소화되어 있고 취향과 마음, 운명 등 낭만적이고 정서적인 속성의 
정보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러한 정동적 속성을 구성하는 데에는 역시 미백의 미학이 동원된다. 
출연진의 얼굴은 흠집이 없고 그림자가 적게 지도록 하며 하얀 색감 연출
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스타의 얼굴은 아니지만 같은 방식의 효과를 일으
킨다. 오히려 출연자가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신체는 엔터테인먼트산
업의 환상성에서 벗어난 일상성을 가진 신체이고, 따라서 미백의 미학은 
그 일상성을 상쇄시키고 로맨스의 정동적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출연진의 인공적이고 조형적인 얼굴은 촬영 공간인 집(<하트 시그
널>)과 카페(<선다방>)의 킨포크적이거나 동화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어우
러져서 인스타그래머블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한다. 더욱이 <하트 시그
널>의 경우 출연진의 로맨스가 전개되는 관찰 영상과 합리적 추론의 과정
이 이루어지는 패널들의 스튜디오 촬영 영상이 교차적으로 제시되는데, 후
자의 경우 훨씬 콘트라스트와 채도가 높게 방송됨으로써 전자가 지닌 미
백의 정도와 그 정동적 효과가 더 대비적으로 나타난다(그림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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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하트 시그널> 속 두 영상 비교
출처: 채널A 유튜브. URL: https://youtu.be/C91zdNbJhcc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종합하자면,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백의 이미지는 현실성 및 일상성을 
감소시키고 환상성을 강화하는 영상도식으로서 선택된다. 이것은 한국의 
많은 미디어 콘텐츠가 담고 있는 이상화된 이성애 연애의 낭만성과 부합
한다. 특히 한국 로맨스 장르 드라마의 경우 서사적 개연성이나 핍진성보
다는 ‘달달함’69)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장면(scene) 단위의 역량이 더 중요
하게 작동하는데, 미백의 클로즈업 숏은 그러한 장면 구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69) 황미요조(2013)는 한국 여성들은 로맨스 드라마로부터 핍진성 대신 ‘달달’과 ‘케
미’를 열망하는 양상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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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딩요정

드라마 속 스타와는 다른 식으로 유통되는 또 다른 스타 미백 이미지
는 바로 아이돌의 얼굴이다. 아이돌 얼굴의 미백을 살펴볼 구체적인 대상
으로 음악방송의 ‘엔딩요정’을 들 수 있다. ‘엔딩 요정’이란 하나의 무대가 
끝난 후 엔딩 클로즈업 숏이 화제가 된 가수를 일컫는 말이다. 이 신조어
가 대중에게 퍼진 것은 아이돌 연습생들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시즌 1)(Mnet, 2016)을 통해서였다. 기존에도 음악방송에
서는 하나의 무대가 끝날 때 가수의 얼굴을 엔딩 숏으로 잡는 경우가 있
었지만, 여러 가지 엔딩 숏 중 하나의 선택지였을 뿐이다. 그러나 별도의 
시퀀스 같은 기능으로서의 클로즈업의 엔딩 숏이 아이돌 가수 무대 엔딩 
숏의 전형적 문법으로 자리 잡은 것은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다.

<프로듀스 101>은 여러 기획사에 소속된 아이돌 연습생 101명이 출연
하여 서로 경쟁을 하고 몇 차례의 미션 무대와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11명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데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가장 
첫 미션 무대는 101명의 연습생 전원이 하나의 곡에 맞추어 노래와 안무
를 선보이는 무대다. 이미 등급이 한 차례 나누어져서 카메라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 또한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션은 
카메라에,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를 향해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려는 101
명의 경쟁 구도를 취한다. 특히 노래가 끝난 후 카메라는 마무리 동작을 
하는 일부 연습생들의 얼굴에 잠시 머무른다. 이러한 ‘얼굴의 경쟁’은 <프
로듀스 101>의 2차, 3차 미션을 통해서 더 반복 강화된다.70)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Mnet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1대1 아이콘텍트(1:1 
Eyecontact)’라는 콘텐츠를 통해 연습생별 직캠71) 형식을 모방한 영상을 
제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연습생 정채연의 클로즈업 엔딩 숏이 화제가 되
었고 이것은 정채연 팬덤이 커지면서 그녀가 최종 데뷔조에 들어가는 데

70) 각 연습생을 응원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연습생의 얼굴이 더 원숏으로 많이 
잡혔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나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참조: https://gall.dcinsi
de.com/board/view/?id=produce101&no=114851&page=1)

71) 팬들이 직접 찍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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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러한 엔딩 숏의 화제성에 힘입어 <프로듀스 
101>은 전 시즌에 걸쳐 대부분의 무대에서 각 연습생 개인당 1~2초 분량
의 클로즈업 엔딩 숏을 관습화했다. 이로써 아이돌에게 엔딩 숏의 클로즈
업은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로, 본 무대만큼이나 연
습과 대비가 필요한 필수 영상 문법이 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클로즈업 엔딩 숏 속의 아이돌의 표정은 그 앞의 
공연 무대와 반드시 연속성을 갖는 퍼포먼스로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 곡이 지닌 분위기나 정서를 이어가는 표정으로 엔딩 숏을 연출할 때도 
있지만, 아이돌이 연기하는 곡 속의 페르소나가 아닌 아이돌 자신의 페르
소나를 보여 주는 엔딩 숏도 많다. 가령, 다소 무게감이 있는 분위기의 곡
을 연기했더라도 클로즈업 엔딩 숏에서는 윙크를 하거나 미소를 짓는 식
이다. 즉, 클로즈업 엔딩 숏은 오롯이 아이돌의 얼굴을 위해 할당된 공간
으로, 이전까지는 없었거나 그 중요성이 적었던 아이돌 ‘얼굴의 정동’을 
전달하는 영상 문법이다.

들뢰즈(1983/2002)는 영화의 클로즈업 숏을 ‘변용-이미지(affection- 
image)’라고 부르며, 변용-이미지에는 고유의 탈영토화가 있다고 말한다. 
클로즈업이 된 얼굴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 주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근접화면은 대상을 그것이 포함된, 그래서 한 부분이 될 집합으로부터 
결코 떼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는 전혀 달리, 그것은 대상을 시공간
적인 모든 좌표들로부터 추상화시킨다. 즉 근접화면은 대상을 실체의 상
태로 격상시킨다. (182쪽)

클로즈업의 순간 얼굴은 개인(individual)의 일부가 아닌 분체(dividual)로
서 존재하며 독자적으로 다른 특질들과 연결된다. 드라마 속 스타의 분체
로서의 얼굴은 배우의 신체를 떠나 한국 드라마의 환상성을 작동시키는 
공간으로서 정동을 발휘한다면, 아이돌의 얼굴은 분체로서 더 강한 속성을 
드러낸다. 아이돌의 얼굴은 그의 신체는 물론 무대 연기로부터 분리되어 
K-팝이 지닌 강력한 시각적 충격을 환기시킨다. 그 얼굴은 K-팝이 청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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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기보다는 군무와 각종 외양적 스타일이 행위능력을 발휘하는 시청각
예술이라는 맥락을 적극적으로 끌어온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매끈한 하얀 
피부에 강렬한 조명과 카메라 필터, UHD의 선명도를 바탕으로 빛이 나는 
아이돌의 얼굴이 카메라 렌즈를 응시할 때, 그 응시는 카메라와 스크린 너
머의 수용자의 응시와 접촉하며 수용자를 정동케 한다.

특히 음악방송 클로즈업 엔딩 숏에서 화제가 된 ‘엔딩 요정’들이 주로 
밝은 피부색을 매력으로 내세우는 여성들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엔딩 요정의 시초가 된 정채연은 하얀 피부가 매력으로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며, 화제가 된 그의 엔딩 숏은 ‘무결점 피부’라는 서술과 함께 여러 
차례 기사화되었다. <프로듀스 101> 이후 음악방송 프로그램도 클로즈업 
엔딩 숏을 도입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 ‘레드 벨벳’의 
멤버 ‘아이린’이 엔딩 요정 수식어를 얻었다(그림 5-12). 또한 2019년 
KBS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는 ‘엔딩요정즈’라는 제목의 특별 합동 공연이 
마련되었다. 이 무대는 아이린을 포함하여, ‘트와이스’의 ‘나연’, ‘오마이
걸’의 ‘아린’, ‘에이핑크’의 ‘초롱’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각 그룹 내에서 
흰 피부를 지닌 멤버로 인정받거나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며, 이 무대에서는 모두 흰 옷을 입고 출연했다.

그림 5-12 음악방송 엔딩 클로즈업 숏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X8c8nGLnPc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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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얼굴이 지닌 아름다움과 화장, 조명, 디지털 보정 등의 결과물
로 만들어진 미백 클로즈업 숏의 “백색 광채”(Deleuze, 1983/2002, 177
쪽)는 “백색 공간에 대한 확고한 특질화(qualification), 그리고 또한 거기
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강렬한 잠재화(potentialization)”(179-180쪽)를 
내재한다. 그 잠재화란 드라마 스타와 마찬가지로 환상성과 관련된 것이면
서도, 아이돌은 그 환상성에 신체적 요소가 개입하는 정도가 훨씬 크다. 
다양한 색깔의 머리카락과 일상복으로부터 동떨어진 무대의상, 가느다랗고 
하얀 팔다리는 혼종적 또는 무국적(Iwabuchi, 2002; Jung, 2011)의 특성
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대중 장식(mass ornament)”(Kracauer, 
2010[1975])과도 같은 군무, 선형적 서사가 없는 포스트모던적인 가사와 
뮤직비디오 이미지(Manovich, 2017)는 아이돌의 신체를 고정된 시공간으
로부터 탈구시킨다.

이와 같은 아이돌 미백 얼굴의 특질화 및 잠재화는 팬의 시선을 거치
면서 더 두드러진다. 앞에서 보았던 아이린의 ‘엔딩요정 숏’은 팬들의 편
집과 보정을 통해 그 미백의 성질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주한다. <그림 
5-12>와 비교했을 때 <그림 5-13>의 사진들은 명도와 채도가 모두 높아
졌음을 감지할 수 있다. 각각 붉은 빛과 노란 빛이 더 도는 방향으로 색조
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만, 두 경우 모두 매끈함과 투명함의 정도가 높아
져서 실제 자연스러운 인간의 피부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또한 두 이미
지 모두 <그림 5-12>에 비해 얼굴에 그림자가 거의 제거되어 있으며 피
부톤이 매우 균일하다. 사진의 색상값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이린이 착용
한 컬러렌즈와 눈동자 속 조명이 부각된 것인지, 또는 팬이 의도적으로 눈
동자를 수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눈 또한 그 색상이 밝으며 눈 속에 
반짝이는 흰 빛이 들어있다. 요약하자면, 팬이 보정한 아이린의 두 이미지
는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아이린에 대한 지표성을 느슨하게 만든 인
공적 형태다. 말 그대로 ‘백색 광채’를 발하는 이 얼굴은 음악방송이든, 미
디어산업이든, 한국이든 아이돌의 신체를 매어 두는 특정한 영토로부터 탈
영토화하는 힘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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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팬이 보정한 음악방송 엔딩 클로즈업 숏
출처: 좌 https://theqoo.net/square/833824865

우 https://m.cafe.daum.net/SoulDresser/FLTB/158292?svc=daumapp&bucket=toro
s_cafe_channel_alpha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심층면접에 참가했던 아이돌 홈마스터들은 사진의 객관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는 “그런 사진들을 볼 거였으면 기
자 사진으로 만족했”(홈마스터A)을 것이라고 말하며, 보정은 필수임을 암
시했다. 홈마스터들이 사진의 객관성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그 객관성이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진의 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정을 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은 ‘최대한 내가 봤던 그 실물에 가깝게’예
요. 물론 추억 보정 효과도 있겠지만, 홈마의 역할 중에는 그 현장에서 
그 실물을 못 봤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그 순간을 영
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그 행복했던 찰나를 기록해서 공유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행복감까지 같이 담으려니까 자연스럽게 
사진 색감도 판타지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홈마A)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OO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눈에도 예쁜 사진인
가?’이다. 빠순렌즈(팬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든 예뻐 보이는 것)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쁘게 나왔는지 주변 친구들에
게 몇 번이고 물어본 후 사진을 선택한다. (홈마B)

홈마스터들이 담고자 하는 “실물”의 “객관적”인 아름다움이란 “내가 봤던 
그 실물”로서, 소위 “빠순렌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즉 팬들이 주관



- 138 -

적으로 공유하는 아름다움의 형태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찍는 사진은 물론
이거니와, 방송 촬영 환경에서 장비와 도구를 동원하여 생산되는 스타의 
이미지 또한 팬의 육안이 본 것과는 차이를 지닌다. 일차적으로 스타의 얼
굴은 팬에게 특정한 정동을 전달해 팬의 시선을 변용시키고, 그 팬의 시선
을 통해 또 스타의 얼굴은 변용되고, 다시 이 변용된 얼굴은 사진의 보정
을 통해서 구현된다.

그림 5-14 홈마스터 사진 보정 전과 후
출처: 푸른봄 트위터. URL: https://twitter.com/bluespring_xo/status/871178113576

607745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 5-14>는 아이돌의 보정이 실제 피사체를 보정 및 수정하는 정도
와 방식을 보여 준다. 원본은 촬영 당시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보정본은 홈마스터가 ‘빠순렌즈’를 낀 육안으로 본 
것, 그리고 아이돌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가 겹겹이 작동하여 환상성의 이
미지가 되었다. 보정된 이미지 속 인물은 하얗고 투명한 피부를 갖고 있으
며, 눈동자는 다른 색을 가지고 있거나 하얀 조명점이 박힌 모습이 부각되
어 반짝인다. 이러한 사진은 아이돌의 미백 이미지가 지닌 조형성을 드러
낼 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가 인지적 차원에서는 지각되지 않는 정동적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5-14>의 원본은 피사체에 대해 
거의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정보의 공백,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아이돌의 얼굴 속에서 홈마스터는 무언가를 인식한다. 홈마
스터가 인식한 것은 잠재적인 것이지만 ‘비실재’는 아니며, 잠재적 상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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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실재다(마모루, 2013/2016). 그리고 팬의 시선으로 만들어 낸 실
재, 그 정동적 정보는 미백의 미학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홈마스터들에 의해 생산되는 스타들의 수많은 사진의 미백 뷰티 효과는 
행복감과 연결되고, 이 행복감은 신체들과 이미지들을 타고 이동하는 정동
이다. 즉, 스타의 신체는 팬의 판타지를 충족시키며 팬의 시선을 변용하는 
방식으로 정동적 능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복감은 홈마스터
가 촬영하고 보정하는 방식을 통해 판타지적인 사진을 통해 표현되고, 이
것은 다시 홈마스터로부터 사진을 제공 받는 수많은 다른 팬들에게 행복
감으로 해석되며 온라인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로써 스타는 사진의 
지표성이나 특정한 시공간성에 묶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팬의 환상이 구
축한 공간에 놓임으로써 스타 이미지를 보위한다. 드라마 <그녀의 사생
활>(tvN, 2019)에 나오는 대사는 스타와 팬 사이에 이렇게 생산되고 공유
되는 정동을 가리킨다. “보정은 사랑이야”.

2. 미스코리아의 얼굴

한 국가의 미인대회에서 선발된 이는 그 국가의 미에 대한 이상적 기
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거나 매개한다고 할 때
(Banet-Weiser, 1999), 미스코리아대회는 한국의 미의 기준을 국가적 차
원에서 영토화함과 동시에 매년 선발된 미스코리아를 통해 한국 미인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물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배치물에 미백은 주요한 요
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04년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는 미스코리아 맨얼굴심사 기준표를 마련
했는데(김광원·김민규, 2015), 그 기준에 따르면 밝은 피부톤은 미인의 기
준으로 제시된다. 

얼굴= 여드름 유무, 모공이 늘어난 정도, 흉터, 안면홍조, 모세혈관 확
장, 입술의 색깔과 윤기, 주근깨, 잡티, 기미 등 색소질환의 유무와 전체
적인 피부톤을 보고 고르게 하얀 피부인지 검은 피부인지 판단한다. 하
얀 피부에 가중치를 둔다.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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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프로필 사진이 공개되는 미스코리아 후보자들은 이미 피부에 
대한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예선을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차적
으로는 고른 피부톤, 더 나아가 하얀 피부를 지닌 이들이다. 더욱이 미스
코리아는 본선 대회까지 함께 합숙하며 유사한 뷰티 과정 및 학습을 거치
기 때문에 더 통일된 미백 배치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심사 과정에서의 
피부색 판단 기준을 비롯하여 미스코리아 후원 에스테틱숍 및 스킨케어 
제품들, 화장법에 대한 교육, 프로필 사진 촬영시의 조명과 보정방식 등 
미스코리아 후보자들은 미백 얼굴을 형성하는 요소들의 동일한 과정에 참
여하기에 유사한 미백 이미지로 생산된다.

주목할 점은 미스코리아의 미백 이미지 배치란 한국 영토 바깥으로 확
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스코리아 본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
들이 세계권 미인 대회에 출전할 때는 다른 피부색 연출을 하는 것이 관
례다. 예로, 2014년 미스코리아였던 조세휘는 안티에이징 미백 크림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2017년 미스유니버스에 출전할 당시에는 태닝
을 통해 어두운 피부색을 연출했다. 실제로 태닝은 미스유니버스 참가를 
준비하는 필수 과정이며, 이것이 “세계화의 방증”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뉴시스, 2010). 발리우드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와 경쟁하기 위해 하얀 피
부의 인도인 여배우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한국인은 세계미인대회에서 경
쟁력을 얻기 위해서 태닝한 피부를 내세운다.72)

<표 5-2>는 세계권 미인대회에서 본선 진출이나 수상 등 주요한 성과
를 거둔 이들이 각각 미스코리아 대회와 세계권 미인대회에 출전했을 때 
찍은 사진을 비교 배열한 것이다. 두 사진에서 연출되는 피부색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피부가 사진으로 찍히기 위해 놓여 있
던 환경 및 연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스코리아의 경우 
수상 당시의 사진(이하늬, 나리)이든 프로필사진이든(조세휘, 우희준) 밝은 
배경 속에서 촬영되었다. 인물의 앞에 흰 조명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광이 얼굴의 돌출 부위를 중심으로 전반에 나타난다. 또한 밝은 분홍

72) 에스테틱숍에서 미백이 포함된 피부 관리를 후원하는 미스코리아대회와 달리 미
스유니버스대회의 후원 명단에는 반드시 태닝 살롱이 포함되어 있다.



- 141 -

색 또는 살구색의 색조 화장과 은색의 악세서리는 인물의 얼굴을 더 밝히
는 역할을 한다. 반면 세계권 미인대회는 무대에서 찍힌 사진이든 프로필 
사진이든 다소 배경이 어둡다. 어두운 톤의 색조 화장과 빛을 반사시키지 
않는 악세서리는 태닝을 한 피부톤과 유사한 색조 및 명도로 통일감을 형
성한다. 밝은 악세서리를 하거나(우희준) 밝은 조명이 사용되었음이 짐작
되더라도(조세휘) 이때 악세서리나 조명의 빛이 피부와 맺는 관계는 미스
코리아 프로필 사진에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오히려 피부색의 어두운 
색조나 채도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다.

즉 미스코리아의 지층에서 구심력을 발휘하던 미백은 세계권 미인대회
에서는 원심력으로 작동한다. 미백 관련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고, 유사한 
색감과 질감의 미백 프로필 사진을 통해 경쟁하고, 다시 미백 제품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이 되었던 미스코리아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탈영토화하여 
세계권 미인대회에 위치했을 때는 미백 이미지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태닝
이라는 다른 이미지와 결합한다. 미백 또는 태닝이 형성하는 의미의 계열
화가 한국 사회와 세계권 미인대회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
이라고 할 수 있다.

미스코리아 출전 시 사진 세계권 미인대회 출전 시 사진

2006 미스코리아 진 이하늬
(출처: https://entertain.v.daum.net/v/

20060803233109031)

2007년 미스유니버스 한국 대표 이하늬
(출처: https://entertain.naver.com/rea

d?oid=108&aid=0000068765)

표 5-2 미스코리아와 세계권 미인대회 출전 사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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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스코리아 진 나리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

ead.nhn?oid=038&aid=0001968418)

2009 미스유니버스 한국 대표 나리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

ead.nhn?oid=003&aid=0002825460)

2014년 미스코리아 선 조세휘
(출처: http://www.misskoreaseoul.co.k

r/html/gallery/profile_26.php)

2017년 미스유니버스 한국 대표 조세휘
(출처: 조세휘 인스타그램 URL: www.inst

agram.com/sehui1004)

2019 미스코리아 선 우희준
(출처: 미스코리아 공식 사이트 URL: http
s://www.misskorea.or.kr/detail/225)

2019 미스어스 한국 대표 우희준
(출처: 미스코리아 공식 사이트 URL: http
s://www.misskorea.or.kr/detail/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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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의 얼굴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한 주황의 작품으로 돌아가 보자. 일반인을 대상
으로 화장품 광고의 전형적인 레토릭을 모방해서 마치 광고 모델처럼 보
이게 만든 이 사진은 한국에서라면 누구나 어디서 한 번쯤은 보았다는 기
시감을 겨냥한 작품이다. 주황이 모방한 원본 사진이 바로 <그림 5-15>의 
사진들이다.

그림 5-15 국내 미백 관련 화장품 광고 사진 전형73)

73)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이미연(엔프라니)(2008), 이나영(2010), 고현정(리엔케이), 
김사랑(조르지오아르마니)(이상 2011), 고소영(아이오페), 임수정(SKⅡ), 한가인(마
몽드), 최지우(시세이도)(이상 2012), 이보영(셀화수), 오연서(네오젠), 전지현(한
율), 신민아(헤라), 한지민(소망화장품), 한효주(숨37)(이상 2013), 유인나(미즈온), 
박신혜(마몽드), 장신영(라끄베르), 윤아(이니스프리)(이상 2014), 김민희(피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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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는 지난 10여년 사이 배포되었던 스킨케어 및 베이스메이크
업 제품 광고 40여종을 배열한 것이다. 당대에 인기 있는 여배우들이 찍
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개성이나 특색, 심지어는 개개 브랜드의 
특성에도 상관없이 화장품 광고의 전형적인 기호를 따르고 있다. 모델들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넘기고, 대체로 흰 민소매의 
옷을 입고 있으며, 피부는 은은하게 빛이 난다. 각 광고 이미지는 제품도 
다르고 촬영된 시기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시각 기호가 관통함으로써 일종
의 장르를 형성한다.

주황의 작품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초상사진이지
만 […] 이 초상은 결코 명백하지 않고 오히려 모호하고 애매하게 다가온
다”(장서윤, 2017)라는 비평처럼, 이러한 광고는 미백의 이미지가 지닌 구
체적 지표들을 없앰으로써 모호하고 애매한 곳에 위치시킨다. 모델들이 입
고 있는 흰 옷은 인물의 개인성을 삭제한다. 모델들이 입은 옷 중에는 원
피스와 같이 여성성을 부각하는 옷도 있지만 란제리나 슬립원피스와 같이 
옷을 입기 전의 상태로 보이는 경우도 다수다. 때로는 어깨가 완전히 노출
되어 나체를 암시하듯 찍히기도 했다. 이런 이미지는 약 80년대 미백 제
품의 초창기 컬러 광고에서부터 발견되는 특징이다. 즉, 미백 광고는 색을 
지닌 진짜 사람이 모델로 등장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지닌 특성이나 개성
을 지워서 원초의 상태로 만드는 시각적 관습을 택하고 있다. 더 정확히는 
여성의 원초적 상태,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정보에도 주목하지 않게 
만드는 상태를 구현한다.

이것은 단순하게는 제품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다른 화장품 
광고와 달리 미백 제품이나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은 얼굴의 가장 넓은 부
위를 상품화하기에 개성 있는 표현에 한계가 있고 색조나 악세서리가 부

겔), 이미연(한율), 김태희(셀트리온)(이상 2015), 송하윤(미즈온), 손담비(더우주), 
송혜교(라네즈), 태연(네이처리퍼블릭), 김지원(닥터지), 이연희(아이오페), 김연아
(잇츠스킨)(이상 2016), 배윤경(오제끄), 문채원(SNP), 심은경(미샤)(이상 2017), 
설인아(코리아나), 김세정(아크웰), 채수빈(리즈케이), 손예진(바나브), 이요원(셀블
룸), 성유리(맥스클리닉)(이상 2018), 조보아(AHC), 김하늘(센텔리안24)(이상 
2019), 김태희(JM솔루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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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지 않도록 시각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광고가 생
산하는 의미는 단순히 제품이 지닌 성격 그 이상이다. 장르화되어 보편적
으로 발견되며 개성이 삭제된 형태로 제시되는 하얀 얼굴의 여성은 곧 아
름다운 여성에 대한 대중적이고 공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 사진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시각적 특징은 피부의 빛이다. 모델들은 
피부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미백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면서, 단순히 피부의 색조를 하얗게 변형시키는 방식과는 다른 미백의 
특수성으로 이해된다. 표적집단면접에서 많은 연구 참가자들은 미백을 색
상의 문제보다는 깨끗하고 빛이 나는 피부와 연결 지었고,74) K-뷰티가 
‘도자기 피부(porcelain skin)’, ‘유리 피부(glass skin)’로 표현되는 것 또
한 미백이 지닌 이러한 투명한 빛의 속성 때문이다.75)

광이 나고 결이 좋으면서 잡티가 없는 피부 (나연, 34세, 회사원)

미백이 된 피부는 뭔가 뽀샤시하게 광채가 난다고 해야 되나? (세준, 26
세, 대학생)

광채가 나는 미백 (미영, 41세, 회사원)

물광 피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상호, 25세, 대
학원생)

제일 좋은 거는 물광 나는 것 같은 피부 있잖아요. (지훈, 27세, 취업준
비생)

물 차고 투명한 느낌 (혜지, 29세, 회사원)

피부가 빛이 있는 것 같은.. 물빛? 맞아요, 물광. (밍밍, 24세, 대학생)

74) 2011년 여성잡지 <얼루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신이 바라는 이상적
인 화이트닝?”이라는 질문에 57%의 응답자가 “피부 속부터 빛나는 화사하면서도 
생기 있는 피부”라고 답했고, 29%가 선택한 2위 응답은 “기미, 잡티가 없는 깨끗
한 피부”였다. “피부톤이 새하얀 피부”를 선택한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75) 국내 크리스탈 브랜드인 ‘파카 크리스탈(Parka Crystal)’의 파카가 국내 최초의 
파우더 화장품인 ‘박가분(朴家粉)’의 ‘박가’에서 따온 것이라는 사실은(문성현, 
2006) 미백의 피부를 흰 색조보다는 크리스탈 같은 빛나는 속성과 연결 짓는 예
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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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할 때 빛이 나는 피부가 떠올라요. (낫, 25세, 대학원생)

빛이 나는 미백 피부의 이미지는 지하철 역의 성형외과와 피부과 전광
판 광고에서 많이 발견된다.76) 한국 지하철 역사 내부에 있는 전광판 광
고는 LED 후면조명을 이용한다. 그래서 전광판 속 모델의 얼굴은 은은하
고 밝은 빛이 난다. 이처럼 대중교통 플랫폼과 거리에 편재해 있는 미백 
이미지의 이 ‘백색 광채’는 도시 공간을 채우는 특유의 빛의 스펙터클을 
형성하며, 미백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기억을 형성한다.

제 4 절  소결: 기억색의 배치

이 장에서 살펴본 미백 이미지 배치는 미백과 관련한 시각적 이미지를 
종으로 횡으로 엮은 형태다. 미백이 상품화되면서 시작된 흑백 변신 이미
지는 신체 변형의 욕망이 내포하는 바가 제국의 욕망에서 여성의 욕망으
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은 신체 변형 욕망의 
현실화를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다. 개인화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미백은 
인공적이고 탈지표적이라는 특성을 획득했고, 뽀샤시의 미학이 구현된 이
미지가 공유됨에 따라 우리는 수많은 미백 이미지의 시뮬라크라를 만나게 
되었다. 스타의 미백 얼굴은 한국의 클로즈업 영상 도식과 결합하며 한국 
드라마나 가요가 지닌 정동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와 광고의 미백 이미지는 한국 영토 내에서 특수한 의미의 계열을 형성하
고 미디어와 도시 공간의 스펙터클을 형성하는 시뮬라크르적 이미지다.

미백 이미지 배치는 한국 사회가 미백에 대해, 그리고 피부색에 대해 
갖고 있는 집단적 기억을 보여 준다. 50년대 광고 속 흑백 변신 이미지부
터 보정이 이루어진 홈마스터의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이미지 속에 존재하

76) 2012년 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에 의료광고가 허용되면서 성형외과 광고가 급증했
다. 2016년 기준 1~4호선에 게재된 광고 중 성형외과 광고의 비중은 약 3.1%에 
불과하지만, 성형외과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3호선 강남 중심가의 경우에는 73%
에 달한다(이유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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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백의 얼굴은 우리가 이상적인 피부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색’이다. 
기억색이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고정관념처럼 자리잡고 있는 색을 지칭한
다. 심층면접의 참가자였던 DI컬러리스트는 미디어 속에서 피부색을 비롯
한 모든 색감의 구현은 이 기억색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가
지고 있는 이상적 피부에 대한 기억색이란 매끈한 표면에서 은은한 빛을 
내며 투명하리만치 밝은색이다. 우리는 온라인과 도시 공간 곳곳에서 조우
하는 미백 이미지를 통해 끊임없이 집단적인 기억색의 배치 속으로 들어
간다.

장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짚어 두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 배치의 형성 
속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되는 영역이다. DI컬러리스트는 우리가 흑인에 대
한 기억색이 없음을 언급했다. 그의 말은 미백 이미지 배치에서 제외되는 
신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시커먼 흑인이었는데, 잡아놓으니까 “어, 스킨톤이 왜 이러냐”고 그러더
라구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색깔도 없는 사람이고 밝기 그거 하나인
데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외국분이셨는데. 그때 좀 놀랐어
요. 아, 흑인을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흑인도 여러 가지 다양한 스
킨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 잘 모르는 거죠. 많이 접해 보질 못
했으니까. (DI컬러리스트)

이어질 장들에서는 미백에 대한 의미가 더 풍부해지고 세분화되어 가는 
신체기술적 배치의 측면을 살펴볼 것이고 미백 이미지 배치에서 제외된 
피부색이 전체적인 미백 배치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배치되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미백 배치가 우리 사회의 집단적 기억에 어떤 폐쇄성을 
만드는지의 문제를 염두에 둔 채 배치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9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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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신체기술적 미백 배치

앞의 장에서 관찰한 미백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과 도구
가 개입해야 한다. 그러한 기술은 어떤 내재적인 원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다. “테크놀로지는 따라서 언제나 기술적 의미 이전에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Deleuze, 19986/2019, 75쪽). 기술이 미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미백 욕망이 기술을 채택하거나 발전시켰다. 이 장에서는 바
로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미백의 ‘신체-기술(body-technology) 배치’ 
또는 ‘신체기술적(somatechnical) 배치’를 살펴보려고 한다. 두 용어는 공
통적으로 신체와 기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일컫지만 그 
정도에서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신체-기술 배치란 신
체가 기술을 동원하거나 둘이 결합하는 양상을 드러낸다면, 신체기술적 배
치는 신체와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는 양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폰카로 필
터를 이용해 얼굴을 찍은 미백 사진은 신체-기술 배치를 형성하지만, 미
백 필터로 찍은 듯한 얼굴을 갖기 위한 실천 및 필터가 덧대어진 얼굴이 
기본값이 된 양상은 신체기술적 배치를 형성한다.

‘신체기술(somatechnic)’의 개념을 더 살펴보자면, 이 개념은 신체 변
형의 차원에서 고안된 개념으로77) 모든 신체는 항상 이미 변형된 또는 변
형 중에 있는 신체임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자아를 구성하거나 제시하
는 원리로서 신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연구 흐름 속에 위치하면
서도, 그 신체에 개입하는 기술적 차원에 더 천착한다. 이 용어를 만든 이
들은 그리스어 ‘soma’와 ‘techné’를 ‘and’라는 접속사 없이 바로 연결함
으로써 ‘techné’가 도구적으로 신체에 더해지거나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육체성이 만들어지는 역동적 원리임을 의미하고자 했다
(Sullivan, 2014). 신체기술은 신체와 기술을 밀접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체화된 주체”와 “기술화된 대상”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Pugliese & 

77) 2003년 니키 설리번(Nikki Sullivan)의 주최로 맥쿼리(Macquarie) 대학에서 열린 
‘International Body Modification Conference’에서 수잔 스트라이커(Susan 
Stryker) 등의 학자들에 의해 신체기술 개념이 고안되었다(Sulliv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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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yker, 2009, p.1).
미백은 신체-기술 배치에서 신체기술적 배치로 나아간다. 이 장에서는 

미백을 구현하기 위해 신체에 여러 도구와 기술이 동반되는 양상, 즉 인간
과 비인간의 협업을 통해 미백을 구현하는 양상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매우 일상화되어 인간의 피부와 기술적 
요소가 결합하여 둘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신체기술
적 배치까지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미백 사물들의 세계

미백의 배치에는 여러 도구와 기술들이 관여하는 기계적 배치가 존재한
다. 여기서는 미디어 제작 환경을 중심으로 그 기계적 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장품, 조명, 카메라, 디지털 신호 등 각종 요소들은 단계적이거나 
횡단적인 연결을 통해 미백 배치를 형성한다.

1. 카메라의 눈을 통해 만드는 미백

미백의 이미지, 특히 디지털 미백 이미지는 카메라를 거쳐서 만들어진
다는 점에서 인간의 시선보다 카메라의 시선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가장 
일상적으로는 휴대폰의 일반 카메라 기능이 자신의 실제 얼굴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거부하는 양상을 들 수 있다. 필터 기능이 있는 카메라 어플리케
이션을 거쳐 나온 사진, 카메라와 팔의 각도를 적정하게 맞춰 만들어 낸 
사진, ‘사진빨’을 잘 받는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 등이 더 중요성을 갖는
다.

[여자친구 화장을 보면] 그게 약간 사진 찍을 때 보정을 통해서 딱 잘 
나오는 화장인데 그걸 현실에서 보면 약간 괴기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종
종 있었던 것 같아요. (현민, 23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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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은 카메라와 스크린을 통해서 매개되어야만 하는 방송영상 
속 미백 이미지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다.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TV방송 제
작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만난 제작진들은 방송영상에서 피부의 
미학이 구현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카메라 기술의 발전이 핵심적이라고 설
명했다. 방송영상에서 미백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에는 조명, 메이크업, 
보정 등 여러 요소들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협
업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카메라의 눈’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10~20년 사이 카메라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카
메라는 방송 이미지 구현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카메라 감도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조명 영향이 컸어요. 
조명이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안부에 코 그림자나 이런 게 얼굴이 
진짜 이상하게 나오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지금은 카메라 감도들이 너무 
좋아서 조명만 스쳐도 뽀샤시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 카메라
의 입지가 더 높아지긴 한 건데. (조명B)

현재 국내 상업 영상을 제작하는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 
기종은 레드(RED)와 알렉사(ALEXA)다. 미국의 레드(RED)사가 출시한 최
초의 4K 디지털 카메라 레드 원(RED ONE)은 필름 시대의 막을 내리고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영화 <국
가대표>(2009)와 드라마 <추노>(KBS2, 2010)를 시작으로 레드사의 카메라
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디지털이 발전할수록 작업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진다”(DI컬러리스트 심층면접에서 인용)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다. 레드로 찍은 원본(raw) 영상은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후보정 작업
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대신 세밀한 흠까지 모두 담고 있어 흔히 배
우나 시청자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색감의 영상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
다. 카메라의 시력이 좋아질수록 앞에서 말한 스타의 얼굴이 지닌 정동적 
능력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레드는 점차 아리(ARRI)사에서 출시한 알렉사로 
대체되었다. 원래 필름 카메라와 조명 기기를 만드는 회사였던 아리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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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카메라가 지닌 거친 콘트라스트의 영상 질감을 보완하여 비교적 필
름에 가까운 부드러운 영상을 표현하는 데에 이점을 지닌 카메라로 평가
된다. 앞서 미백 이미지 배치에서 주요한 요소로 등장했던 <그 겨울>의 
클로즈업 이미지를 통해 알렉사는 방송 제작에서 주요한 행위자 자리를 
부여받았다.

알렉사가 레드에 비해서 여배우 스킨톤이나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78)가 
너무 부드럽게 잘 나와 가지고, 필름에 근접하게 나와 가지고. 필름 카
메라를 만드는 회사여서 그런지. 알렉사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시작했
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떴던 게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송혜교의 
피부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여배우 카메라라고 막. 여배우
들이 알렉사 아니면 계약서에 도장 안 찍는다고. (DI컬러리스트)

알렉사의 부상은 디지털 시대의 역설적인 한 단면을 보여 준다. 필름의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카메라와 UHD방송은 인간 피사체를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 주었지만, 피사체가 되는 사람이든 화면을 보
는 사람이든 인간 얼굴 및 피부의 묘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확한 영상을 
보기를 거부한다. 표준화된 동일성에 의거한 복제물을 제공하는 기술이 갖
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드라마 등 환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러
한 정확한 복제물을 보기를 거부하고 환영성 및 환상성을 지닌 시뮬라크
르적 이미지를 보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방송영상에서의 미백 이미지는 디
지털과 필름의 특정 요소들만 취한 형태로 구현된다. 디지털 카메라의 정
보적 기능을 갖추되, 한때 필름을 생산하던 회사였던 곳에서 생산한 카메
라를 통해 필름의 질감을 택하는 것이다.

피부 표현에 기여하는 다른 요소들의 협업 또한 카메라의 눈을 통과했
을 때를 염두에 두거나 카메라의 눈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조명의 경우 카메라의 위치나 설정 값에 따라 핵심적인 보조 역할을 한다.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카메라의 시선으로 봤을 때 모든 걸 포커스를 

78) 카메라에서 밝고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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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600도 화이트로 때려도, 사람 눈으
로 볼 때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카메라 세팅을 그렇게 해
버리면 그거에 화이트발란스가 맞아 버리니까. (조명B)

만약에 여기서 홈이 패여 있으면 카메라가 여길 잡고 있으면 라이트가 
여기로 가면 곰보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음각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반대
각에서 라이트를 때려주는 거죠. 카메라를 속이는 거죠. 페이크를 쓰는 
거죠. (조명A)

인물 얼굴에 미백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조명이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
은 조명의 양은 늘리면서 광원이 실크나 불투명한 비닐을 투과하게 하여 
입자가 쪼개지는 분광(diffusion) 효과를 통해 부드러운 광질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명의 행위능력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카메라와 협업함으
로써도 가능하다. 조명의 세기를 낮추는 대신 카메라의 노출량을 높이는
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면의 불량 요소는 카메라 기술이 발달
함에 따라, 즉 카메라의 행위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해결된다.

다른 쪽 드라마를 갔는데 우리가 500룩스 나왔다 그러면 걔네는 50룩스
가 나와요. 그런데 화면엔 되게 뽀샤시하게 나와요. 비디오감독이 게인을 
엄청 여는 거죠. 대신에 게인을 열 때도 룩스가 낮은 상태에서 게인을 
열게 되면 화면에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은 카메라가 많이 좋
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되죠. 카메라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런 
인물 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조명B)

화장 또한 카메라와 조명에 맞춘 형태로 이루어진다. 앞서 여자친구의 
화장이 실제로 볼 때보다 카메라에서 더 예쁘게 보인다고 말했던 연구 참
가자의 말처럼, 카메라의 시선 속에서 더 자연스럽고 이상적으로 표현되는 
피부 형태가 있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보통 한국 여
성들이 베이스메이크업 호수체계에서 21호나 23호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스타들은 대체로 19호로 밝게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일반적인 미
백이나 K-뷰티에 대한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빛, 또는 ‘물광’은 방송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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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경계되는 요소다. 방송 영상 이미지에서 구현되는 스타의 빛나는 
피부는 카메라와 조명, 비디오 조정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화장은 이들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빛나는 
성격들(‘물광’, ‘글로시함’, ‘번들거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분장도 마찬가진데 쇼프로나 예능이나 화장이 빛을 반사시키는 화장이 
있어요. 화장이 빛을 먹는 화장이 있고 반사시키는 화장이 있는데, 보통 
저희는 물광을 냈다고 그래요. 물광 화장을 하고 오면 조명이 반사가 되
면서 약간 얼굴이 기름져 보이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명
하시는 분들 제일 싫어하는 화장이에요. 얼굴을 너무 번질번질하게 하고 
T존이 하이라이트가 강하다 보니깐 비디오 게인을 제대로 열 수가 없죠. 
육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막 피부에서 광이 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카메라나 조명을 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죠. (조명B)

가장 크게는 영상이랑 지면으로 차이를 두는데 지면에서는 베이스가 너
무 매트하게 들어가면 요철이 잘 보여서 약간은 좀 반사시킬 수 있는 글
로시한 제품을 사용해 준다든지. […] 영상 촬영에서는 유분감이 있으면 
그게 기름기로 보여 가지고. 영상에서는 유분감을 잡아 줘야 되는데, 지
면에서는 촉촉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 조금 유분감 돌면 다 눌러 달
라고 요청하세요. (메이크업)

이처럼 한국에서 미백에 대한 기억색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스타 미
백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의 협업이 이루어지며, 그 협업
의 목표는 카메라의 눈을 거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구현되는 
데에 있다.

2. 미백 신체-기술 배치의 구성과 행위능력

연구자가 방문한 <열혈사제>의 촬영 세트장은 하나의 존재론적 안무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연광이 없는 세트장 내에서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피
부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명 장비가 동원되어야 한다.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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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에서 대개 7~8명으로 이루어진 조명팀 스탭은 각자의 조명 기기를 담당
한다. 소품처럼 배치된 천장 조명 외에 곁에는 4~5개의 조명이 동원되고 
그중 일부 빛은 반사판을 통해 배우를 비춘다. 유리창을 거쳐서 들어오는 
자연광(햇빛 혹은 달빛)을 흉내 내기 위해 분광 효과의 조명이 추가로 설
치되기도 한다. 숏이 바뀔 때마다 이 조명들은 함께 특정한 대형을 만들며 
이동배치한다. 그리고 그 사이를 틈타 배우의 얼굴에는 빛으로 인해 피부
가 번들거리듯 반사되거나 피부의 결함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컨실
러나 파우더형 화장품이 동원된다.

그림 6-1 <열혈사제> 촬영장
출처: 연구자 촬영

또한 방송영상의 미백의 구현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이 후반작업의 
기술이다. 그중 피부색을 비롯한 영상의 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색보정 작업이다. 색보정 작업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컬
러 코렉션(color correction)은 촬영 단계에서 장비 및 환경의 문제, 또는 
실수로 인해 색이 틀어지거나 잘못 찍힌 영상을 바로잡고 통일하는 작업
이다. 컨트라스트, 화이트밸런스, 채도의 조절을 통해 왜곡되어 보이지 않
는 적정 범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79) 두 번째로 컬러 그레이딩(color 

79) 이때의 적정 범위에는 객관적‧주관적 기준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채도의 경우 
편집 프로그램에서 디지털/HD/UHD 등의 기준에 따라 색 공간을 설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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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ng)은 의도적으로 색을 추가하거나 빼서 특정한 색감을 구현하는 작
업으로, 이 과정을 통해 영상 특유의 색감이 결정되기에 피부톤에 대한 섬
세한 구현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때 어떤 컬러 그레이딩 기법은 미백 구현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계된
다. 주황색과 청록색 계열을 강조하는 ‘틸 앤 오렌지(teal and orange)’는 
2000년대 이후 할리우드 영화의 주류 색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런
데 이 기법은 아시아계 배우들의 피부톤에서 황색의 채도를 도드라져 보
이게 만드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80) 한국에서도 장르적 분위기에 따라 영
화에서 이런 기법이 선택되기는 하지만, 대개 인물의 얼굴에 대한 색보정
으로서는 선호되지 않거나 응용하여 사용된다.81)

색과 톤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 후반작업에서는 ‘뷰티 이펙
트’를 이용해 얼굴의 톤을 고르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미백을 
만드는 것은 디지털 신호다.

얼굴을 보시면 뭐 피부가 안 좋으면 파여 있잖아요. 조명을 받으면 그 
파여 있는 미세한 구멍 같은 데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둘

고, 대체로 그렇게 형성된 벡토스코프 내 공간의 75%에 해당하는 한계선이 방송
신호가 허용하는 방송규격선(broadcast safe line)이 된다는 식의 기준이 존재한
다. 또 한편으로 색보정 전문기사 스스로가 왜곡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채도 범
위인 스위트 포인트(sweet point)가 있는데, 자신만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프로 
전문기사일수록 이 스위트 포인트가 좁아지게 마련이다. 

80) 영화뿐 아니라 미국의 방송영상 미학이 아시아인의 피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아시
아인 수용자에게 낯설게 인식되는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국계 미국
인 배우 스티븐 연(Steven Yeun)은 미국에서 아시아계 배우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조명 문제를 언급했다. 제작진이 아시아인 피부에 맞는 조명에 대한 지식
이 없어 주인공 역할이었는데도 못생기게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BTS가 미
국의 <엘렌쇼(Ellen Show)>에 출연했을 당시 한국에 비해 ‘톤 다운’된 조명에 대
해 팬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기도 했다.

81) 예를 들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라이트룸’ 튜토리얼을 공유하는 한 영상에서는 
‘오렌지 앤 틸’ 대신 노란 빛이 덜한 ‘핑크코랄 앤 틸’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평이 (2019. 7, 23). “[lightroom 
tutorial] 오렌지&틸을 응용한 사진보정하기_라이트룸강좌”. URL: https://www.
youtube.com/watch?v=BGLLgGpknKI&t=50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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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둘하게 보이는데. 우둘투둘하게 보인다고 하면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이 교차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어두운 부분의 신호
를 밝은 부분 거를 따와 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뺀질하게 만드
는 거예요. (DI컬러리스트)

자연 상태의 피부가 미백의 이미지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 위에 화장품, 
조명, 반사판, 카메라의 렌즈와 설정 값, 보정을 위한 디지털 신호 등이 
동시적이거나 단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미백 사물들의 세계에서
는 비인간적 요소와의 접속을 확대해 나갈수록 미백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스타의 미백은 이러한 도구와 기술의 능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
는가를 통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영향력 있는 스타이고 주연급 배우일수록 
제작진, 궁극적으로는 제작진과 연결된 도구와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능
력이 있게 마련이다.

모 배우들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반사판을 사줘요. 막 50장씩 사줘
요.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예전엔. 조명팀 회식시켜 주고. 자기 반사판 잘
해 달라고 50장씩 사다 주고. 다 떨어졌다 그러면 또 사 주고. (조명A)

CG 회사에 뷰티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배우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피부가 늘어져 가지고 위로 올려달
라고. 그건 자기 사비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연출 감독님이 주연 배우랑 친분이 있으니까 “걔 얼굴 좀 닦아줘” 
그렇게 해서 닦는 경우가 있고. (DI컬러리스트)

2012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보고싶다>(MBC)는 스타성과 기술의 동원
력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예를 보여 준다. 드라마 속 두 남자 주인공 중 
해리(유승호 분)의 피부는 밝고 깨끗하게 나오는 반면 정우(박유천 분)는 
피부의 흠이 다 드러나게 나온 탓에 박유천 배우의 팬들이 제작진들에게 
단체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82) 팬들은 이 드라마가 알렉사를 사용한

82) <보고싶다> 시청자게시판 참조. URL: http://www.imbc.com/broad/tv/drama
/bogo/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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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박유천에게 충분한 조명과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며 두 남자 배우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더욱이 두 남자 배우
의 피부 표현이 다르게 이루어진 이유가 해리의 경우 멜로드라마적인 서
사가 강하게 부여된 캐릭터이고, 정우는 액션 연기를 하는 형사 역할이라
는 점에서 배우의 출연 신의 장르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예측이 이루
어지자, 팬들은 박유천이 연기하는 정우 캐릭터가 지닌 속성보다 박유천이 
주연 배우라는 사실을 강조했다.83) 즉, 미백은 주인공의 속성이고 스타성
의 근거라는 인식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미백이 주인공을 만드는 빛과 색
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스타와 미백 기술 간의 연결 강도, 스타와 기술
이 구성할 수 있는 신체-기술적 배치의 역량의 차원에서 설명이 된다. 미
백 사물 세계의 각 요소들과 접속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가가 스타의 힘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미백 사물들의 세계에서 개별 사물들은 오롯이 그들 간의 
연결을 통해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면서 환
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위능력을 발휘하거나 변화한다. 비정형적인 다
이어그램(diagram)에서 물질적‧기호적 흐름을 통해 특정한 힘의 관계가 
형성될 때 구체화된 배치물이 나타나듯(Deleuze, 1986/2019), 한국의 미
디어 제작 환경이나 산업적 변화는 미백의 신체-기술 배치물이 어떤 형태
로 나타나는가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다이어그램이다.

촉각을 다투는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은 보정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니 후반부로 갈수록 통제해야 
할 요소나 변수가 많은 야외보다 실내 세트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된다. 종사자들은 이러한 제작 환경이 드라마의 색감이 특정한 방식으로 
맞춰지는 데에도 일조를 한다고 설명한다. 충분한 제작 기간을 갖지 못하
므로 미술이나 소품 등 드라마의 서사나 정서와 관련된 내용적 측면을 통

83) 예를 들어, “남주 박유천한테는 조명이 아까운가요? 보정이 아까워요? 거친 역할
이라고 카메라로 막 찍고 보정도 없어서 얼굴색이 노랗다 희다 들쭉날쭉 너무하
십니다. […] 멜로남주가 멋있게 나와야 여자들한테 반응 오는 거 몰라요?”, “한
정우 직업이 형사라고 꼭 사실적으로 찍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드라마잖아요. 그
리고 이 드라마 남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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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색감을 안정적으로 설정하는 역량이 발전하지 못한 반면,84) 기술적
으로 빠르게 개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서의 색감 통일이 선호되
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미술 차원에서 색깔이 통제된 영상(예를 들어, 영
화나 해외 드라마, 또는 앞에서 본 <하트 시그널> 영상)을 모델로 삼으면
서도 실제 드라마 제작에서는 미술을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보정 작업
에서 채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색감 구현을 한다.

드라마 후반부로 가면 그날 방송할 거를 아침에 찍어 오니까요. […] 화
면을 보는 순간 바로 답이 나와야죠. 제 속에서 내린 답이 만족을 못하
더라도 지나가야 돼요. […] 후반부에 가면 세트에서 많이 찍거든요. 세
트마다 고정되어 있는 조명이란 그런 세팅 값이 있어요. (DI컬러리스트)

미술이 통제가 된. 색깔이 통제가 된 미술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화면
이 전체적으로 차분해 보이고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 아니니까 요란해 
보이지가 않는데, 그거를 보고 ’아 채도가 낮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
요. (DI컬러리스트)

뭔가 컴퓨터는 IT 강국이다 보니까 사양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많고, 화
질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만드는 
종주국이랑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DI컬러리스트)

이처럼 드라마 제작 노동 조건의 문제, 제작 기술 차원에서의 우선순위
에 대한 인식 등이 미백이 구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드라마에
서 영상의 색감 구현이나 배우의 피부미 구현은 거의 디지털 기술에 의존
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카메라와 후보정 기술 간의 연결은 더욱 긴밀해진다.

음악방송에서도 아이돌 미백 피부의 구현은 방송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
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색온도 개념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0여 년 전까
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조명은 온도는 3200K이었다. 그런데 
LED에서는 흰색이 구현되기 위해서 5600K이 요구되고, 방송에서 주로 사

84) <그 겨울>이 색감의 영상미로 화제가 된 데에는 사전제작 시스템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제작진과 배우들이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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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무빙 라이트 또한 6000K에 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LED 영상이 도
입되면서 전반적인 색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노르스름한 색은 흰색에 가깝
게, 흰색은 약간 푸른 흰색에 가깝게 색감의 변화가 일어났고, 일부 방송
사에서 그 색감과 톤에 맞춰 가는 식으로 변화를 결정했다.

또한, 심층면접에 참여한 조명감독은 지난 10~15년 사이 대중음악산업
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음악방송의 구성도 변화하면서 음악방송에서 조명
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말했다. 한 회 방송에 여러 장르의 무대 연기가 이
루어지던 시절에는 각 곡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조명 기술이 시도되었
고, 솔로 가수들에 대해서는 한 곡이 나가는 동안 클로즈업부터 풀숏까지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조명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그러
나 최근의 음악방송은 대부분 화려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빠른 비트의 
곡들로 구성되고, 출연진의 상당수가 그룹형 가수인데다 각 그룹당 멤버 
수도 많게는 10여 명 안팎이 될 정도다. 더욱이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아
이돌의 얼굴이 지닌 중요성과 그 중요성을 멤버들에게 평등 분배하는 문
제로 인해 방송으로 송출되는 화면은 클로즈업이 많고 숏 전환도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조명이 어떤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보다는 
각 클로즈업이 고른 색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밝게 통일시켜 주는 역할로 
축소되었다. 

저희가 <인기가요> 할 때 2pm이 ‘heartbeat’ 노래할 때 그때 <인기가
요>가 변화가 상당히 많았어요. […] 저희가 카메라 7대를 쓰거든요. 7대
를 가지고 PD가 컷팅을 해요, 노래별로 해 가지고. 몇 번 카메라, 몇 번 
카메라, 몇 번 카메라, 컷팅을 하는데 ‘Sorry Sorry’를 예를 들어서 
MBC, KBS 한 100컷이 나와요. 100컷이 나오면, SBS가 200컷이 나와
요. 더 잘게 쪼개 버리는 거죠. 그 이유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지금 K-
팝이 생각해 보면 애들이 머리수가 많잖아요. 열 명, 여덟 명, 그걸 다 
카메라에 담으려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박자도 그만큼 빨라질 수밖
에 없는 거고. 옛날엔 되게 루즈했거든요? 하나, 둘 셋, 보통은 4박자 기
준으로 해서 커팅이 넘어가고 8박자 기준으로 커팅이 넘어가고, 길게 뽑
아줘서 조명을 볼 수 있는 풀숏 그림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그냥 원투 
원투 이렇게 나가니까 조명에 대한 퍼포먼스가 많이 감소가 되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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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채우기용. 블랙을 덜 나오게 하는 공간 채우기용 밖에 안 되는 거
예요. (조명B)

4년 전인가 3사 가요 연말 프로 할 때 SBS하고 KBS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너무 깜박거리고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오빠 안 보여요’, 뭐 
‘발조명이네’, ‘발카메라네’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MBC는 그 
당시 조금 덜 움직이고 조명 쪽으로 퍼포먼스를 좀 자제하고, 인물에 대
한 부분을 좀 강조를 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MBC가 승리를 한 
거예요. […] 솔직히 텔레비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얼굴 보고 
싶고 그런 부분 많잖아요, 쇼프로는. 음악은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 (조
명B)

실제 <인기가요> 현장 관찰 시 무대에는 약 100여 개 정도 되는 크고 
작은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조명들은 하나의 무대가 진행되는 동
안 계속해서 색이 변화하는 오색조명이었다. 그러나 각 곡마다 무대 뒤 
LED 화면과 어느 정도 색감을 통일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고, 조
명의 형태나 움직임에 있어서는 무대별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조명은 기본적으로 공간 또는 연기자를 밝히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작동하
는 것이다. 지난 10~20년간 조명 기술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양한 종류의 조명 퍼포먼스를 시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갖
추어져 있다.85) 그럼에도 아이돌 산업의 발전으로 방송이 보여 주기를 기
대 받는 것이 달라짐에 따라 음악방송 조명이 하는 역할도 바뀌었다.

이와 같이 미디어 제작 현장을 통해 살펴본 미백 신체-기술 배치는 스
타의 신체에 겹겹의 기술과 도구, 환경적 요소들이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각각의 요소는 그 자체로 미백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지만, 가장 
적절한 미백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요소 간 연결접속을 통한 협업
과 제작 환경과의 타협을 통해 그 행위능력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85) 예를 들어 조명 감독이 곡마다 특성을 분석해 조명을 설치한 후 퍼포먼스를 외워 
실시간으로 조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컴퓨터로 조명 시스템을 도면화해
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저장해 둔 시뮬레이션을 퍼포먼스로 옮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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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백의 신체기술화

미백이 신체기술화되는 과정은 피부를 어떤 식으로 가꾸고 표현해야 한
다는 담론의 성장, 기술적 발전, 인식과 실천의 확대 등의 차원에서 이루
어져 왔다. 여기서는 미백 배치를 이루는 요소들이 세분화되고, 미백에 대
해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지층이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
과 도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주체-개체 관계가 아니라 확장되거나 실현
되는 역량”(Strathern, 133쪽)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피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증가하고 미백 기술을 매개하는 개념이나 도구가 많아짐에 
따라 신체기술로서 미백의 역량은 증가한다.

1. 건강한 피부 가꾸기

한국에서 최초로 기업화된 화장품인 ‘박가분’은 하얀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물에 개어서 사용하는 분으로, 1916년 가내수공업으로 제조되기 시
작하여 1922년 정식으로 제조 허가를 받았다. 1920년대 초 당시에는 기생
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하루에 1만 갑이 넘게 판매되
었지만 1930년대를 안팎으로 몰락했는데, 박가분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
이 논란이 되면서부터였다. 박가분에 납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사람들은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
었다.

어떤 분을 바를까
(문) 나는 이십 오세 된 여자인데 본래는 얼굴빛이 과히 흉하지 않았는
데 요즘 와서는 얼굴에 푸른 빛이 납니다. 어떠한 화장품을 써야 빛을 
회복하겠습니까? 그동안은 박가분만 발랐습니다.
(답) 화장품을 쓰는 것은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납이 섞인 
나쁜 분을 쓰는 것은 오히려 얼굴을 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장을 안
하면 안할 법이지 이왕 하려거든 좋은 분을 써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얼굴 바탕을 잘 아끼니 나쁜 화장품을 안 씁니다.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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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수건으로 잘 문지른 다음에 양제 가루분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다
고 합니다. (기자)

(동아일보, 1926년 7월 11일, 3면)86)

이후 화장품에 사용되는 유해 성분의 기준에 대한 단속안이 마련된 것
은 1969년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약칭: 보건범죄단속법)이 제
정되면서였다. 보건범죄단속법으로 인해 당시까지 많이 광고되던 표백 크
림과 약용 크림 중 상당수가 피부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매일경제, 1969). 그리고 2000년에 화장품법이 제정
되면서는, 이전까지 약사법 속에서 화장품이 취급되느라 약사법의 미비함
을 통해 유통되던 유해 화장품들을 모두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화장품법 제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2조 화장품에 대한 정의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라 함은 제1호의 화장품중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

을 주는 제품 
(법률 제6025호 [시행 2000. 7. 1.] [법률 제6025호, 1999. 9. 7., 제정])

화장품에 대한 정의에는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
다. 몇 차례의 개정 과정에서 화장품 정의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용
모를 밝게 변화시킨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이때의 “밝게”란 물론 단순히 
인체의 색조나 명도 차원이 아니라 많은 화장품에서 표기하는 ‘안색 개선’

86) 현대식 맞춤법으로 옮겨서 인용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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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폭넓은 의미라고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밝은 용모로의 변화
가 인체의 청결과 미화, 건강 등의 기능과 함께 화장품의 효과를 정의하는 
필수 요소라는 점은 국내 화장품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 1999년 화장품법 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한국이 세계 최
초로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 2019). 미백
은 법·제도적 의미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항목 하에서만 인정되는 특수
한 효과로 의미가 좁혀졌다. 이에 제품에 ‘미백 기능성 제품’이라고 명시
하기 위해서 화장품제조업체는 수 천만 원의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한다. 
임상실험을 통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더라도 앞에서 제시했던 
흑백 변신 이미지와 같은 극적인 표현을 제품이나 제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다.

‘어제보다 더 하얀 피부’ 절대 못써요. 그런 거.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
요. ‘안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미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러니까 진짜 애매하게 써야 돼요. 직접적으로 보자마자 ‘아, 이건 얼굴 
하얘지겠구나’라고 느끼는 단어를 절대 못 써요. ‘얼굴에서 광이 납니다’ 
절대 못 써요. 다 못 써요. (화장품A)

미백 배치 내에 이와 같이 다소 엄격한 법제도적인 지층이 마련됨에 
따라 미백은 50~60년대의 미백 제품이 표방하던 “표백”과는 연결을 끊고 
“기능”, “도움” 같은 새로운 영역과 접속한다. 화장품을 통해서 하는 미백
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모를 미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 신체기
술이 된 것이다.

오늘날 미백을 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피부의 건강함이다. 표적집단면접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
하는 미백을 표현하기 위해 ‘창백’하다는 것과 구분을 했다.

창백이 약간 하늘빛? 하늘색 같이 약간 쿨톤들이 하야면 약간 창백해 보
이잖아요. 에메랄드빛도 아니고 하늘색빛 살짝 나면서 실핏줄 같은 거 
보이고 이런 사람들 약간 창백해 보이고. 정말 약간 아이보리톤? 그런 
거는 약간 하얗게 깨끗한. 건강한 하얀 피부톤. (가연, 37세, 주부)



- 164 -

예를 들어 창백한 피부는 아예 핏기가 없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미백이 된 피부는 뭔가 뽀샤시하게 광채가 난다고 
해야 되나. (세준, 26세, 대학생)

저도 잠깐 외국에서 좀 있었을 때 전 별명이 심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하얗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 애들한테는 제가 되게 노란 거예요. 바
트 심슨 가족 있잖아요. […] 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진짜 딱 이렇게 
댔더니 걔는 창백하게 하얀 거예요. 그 창백함이 예뻐 보이지 않고 제 
피부가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미영, 41세, 회사원)

미백 이미지 배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빛이 나고 투명한 미백의 속
성은 신체기술적 배치에서 피부를 건강하고 생기 있게 가꾸는 실천과 연
결된다. 특히 미백의 신체기술적 배치는 환경오염이라는 지층을 포함한다. 
표적집단면접 참가자들은 자외선이나 미세먼지에 대해 종종 언급을 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미백을 이러한 유해 요소들
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실천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최근 환경 관련 이슈
들이 대두됨에 따라 피부 유해 요소에 대한 경계도 커졌고, 이에 피부 건
강을 위한 신체기술로서의 미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편 미백이 건강의 신체기술로서 구성되는 데에는 화장품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 플랫폼이 주요한 행위능력을 발휘했다. 각 매체별로 소비자 내
에서의 ‘알음알음’으로 유통되던 내용을 ‘정보’로 바꾸어 매개하는 플랫폼
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화장품 정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화해’는 
700만 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 3월 기준 16만 개 제품에 
대해 490만 건의 리뷰가 공유되어 있다. 화해는 각 제품마다 성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20가지 주의 성분의 포함 유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피
부 타입별 특이 성분 등을 나누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TV 프로그램인 
<겟잇뷰티>(ONSTYLE, 2016~)는 뷰티 예능을 표방하며 방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는 브랜드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 사용감과 효과를 시험해 보는 것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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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받은 제품은 방영되자마자 화제가 된다.
이러한 정보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의존도가 높다 보니 화

장품 생산과 마케팅 자체가 이 플랫폼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정도다. 기능
성제품으로서 과대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는 미백 제품은 ‘운 좋게’ 
이러한 정보 플랫폼을 통해 선택될 필요가 있다.

기초에서 제일 큰 변화는 사실 ‘화해’ 같은 안 좋은 성분을 가려내는 앱
들이 나오면서. 화해에서 빨간 불이 뜨면 일단 안 팔리는, 그게 기본이 
됐어요, 거의. 근데 이게 웃긴 거거든요, 사실. 연구소에 가면 되게 뭐라 
그래요. “화해에서 초록색이 뜬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
요. “왜 화해 처방에 맞추느냐, 피부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성분도 있고, 
화해 초록색 맞춰도. 화해에 빨간 성분이 나와도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는 그 성분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빼자고 하면 제품
의 특징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연구원들은 화해 진짜 
싫어하는데 고객들은 화해만 보니까 결국엔 맞춰 가야 되더라구요. 그래
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다 화해에서 초록색 뜨는 걸로 다 되어 있고. 
(화장품A)

[어떤 제품을 방송에서 다룰지] 자기들이 알아서 다 정해요. “언제 방송 
나갈 건데 그쪽 제품이 있어요”까지만 얘기해줘요. 몇 등인지도 얘기 안 
해줘요. “보시면 알아요” 얘기하고. 끝나고 우리가 보고 1등이면 “1위 
하셨으니까 앰블럼 사실 거예요, 말 거예요?” (화장품A)

이러한 양상은 정보 채널들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미백이 아름다운 효과를 내기 위한 미용 차원만이 아니
라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여러 정보와 시험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신
체기술로 유통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 세분화된 신체기술

본 논문은 서론에서 미백에 대한 사전적 정의만 제시한 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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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실제 심층면접 및 표적집단면접에서도 미백의 정의나 영역을 
미리 제한하여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미
백이 문자 그대로 피부를 아름답고 희게 만드는 것이라는 데에 공통적인 
이해를 둔 채 각자의 정의와 의견을 공유했다. 심층면접 참가자 중 화장품 
마케터만이 대화의 도입부에서 “미백은 스킨케어고 톤업이 메이크업”(화장
품A)이라고 용어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는 업계와 법제도의 용어를 따라 
미백을 스킨케어, 즉 기초적인 피부 관리 영역으로 국한했다. 그러나 미백
을 비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할 때, 미백은 톤
업을 포함하는 더 큰 의미로 통용된다. 즉, 미백은 흰색이 지닌 양면적 속
성에 따라 두 가지 차원에서 인식된다. 흰색은 색의 한 종류이면서도 색의 
부재이기도 하다(Dyer, 1997/2020). 따라서 미백이 피부톤을 더 희게 만
드는 것이라고 할 때, 미백을 한다는 것은 피부색에 흼을 부여한다는 차원
(메이크업)과 피부로부터 무언가를 지워 낸다는 차원(스킨케어)으로 나뉜
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공존 때문에 비전문가는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
도 미백이라는 말을 스킨케어의 차원과 메이크업을 통한 톤업의 차원을 
넘나들며 혼용하여 사용했다.

미백에서 ‘백(白)’과 관련해서는 서술한 바와 같이 흰색이 지닌 기본적 
속성 및 화장품의 분류법에 의거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 한편, 미백
의 ‘미(美)’를 구성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훨씬 세분화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미백 제품명, 광고, 표적집단면접 응답 등에서 
미백의 피부를 묘사 및 비유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단
어들은 피부의 색조, 밝기, 깨끗함, 질감, 투명도, 수분감, 탄력 등을 지시
한다.

가꾸어진, 광채, 깨끗한, 도자기, 맑은, 매끈한, 모찌, 물 찬, 밝은, 백옥, 
복숭아, 브라이트닝, 뽀샤시, 뽀얀, 살색, 생기, 속광, 수분, 아기, 아이보
리, 얇은, 유리, 잡티 없는, 조명, 착한, 촉촉, 쿨톤, 투명, 형광등, 화사, 
화이트닝, 21호...



- 167 -

이러한 단어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미백이 피부의 색조를 희게 만드는 기
술에 그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인다. 희다는 것은 미백의 핵심적이지만 부
분적인 속성이고, 미백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미백을 규정하는 조
건에는 많은 요소들이 따라붙는다. 이는 백인의 피부가 지닌 흼에 대한 인
식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백인은] 하얀데 좀 건조해 보이고, 주름이 쉽게 잘 생기고, 주근깨가 금
방 생기고. (가연, 27세, 주부)

그 사람들은 하얀 게 정말 하얀 거긴 한데 창백해 보인다? 그 사람들이 
태닝을 많이 하고 그러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미영, 41세, 회사원)

국내에서 피부색에 대한 담론은 피부의 속성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진
화해 왔다. 가장 먼저 세분화가 이루어진 것은 색조에 관한 것이었다. 이
는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의 사업 일환으
로 시작한다. 1970년에 국내 최초로 신문에 실렸던 원색 컬러 광고인 ‘하
이톤 메이크업’은 일반 여성들이 자연스러운 색조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화
장법을 제공하는 신호탄이었다. 1950년대까지의 화장이 일반적으로 하얀 
분화장 위주였고 60년대부터는 총천연색 영화의 영향으로 번들거리는 얼
굴 화장과 ‘쥐잡아 먹은 입술’이 일부 직업 여성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면, 70년대에는 한국 여성들의 얼굴에 잘 맞는 화장 유형을 개발할 필요
가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1년부터 메이크업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오, 마이 
러브(Oh, my love)”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캠페인은 한국 여성들이 따
라 할 수 있는 화장 패턴을 제공했다. “이러한 칼라 크리에이션은 무채색
만을 알던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그동안의 화장 개념을 완전히 뒤
집는”(태평양50년사편찬위원회, 1995, 471쪽) 계기였다. 흑백 미디어가 익
숙하던 시기에 대중적으로 매개되던 피부의 아름다움이란 흑백의 스펙트
럼 안에서 백에 가까운 쪽이었을 테지만, 컬러 인쇄가 도입되면서 얼굴 뷰
티의 요소로 명도뿐만 아니라 색조가 도입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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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80년 컬러TV방송이 시작되면서 1981년 메이크업 캠페인은 여성
의 피부를 4개의 피부톤으로 구분하고 각 톤에 맞는 이상적 색상군을 분
류하는 ‘화니핀 브랜드’를 개발했다.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퍼스널 컬
러의 도입의 초기적 형태이자, 여성들이 자신의 피부톤이 어떤 유형에 속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의 초기적 단계로 보인다.

70~80년대에 꾸준히 이루어진 메이크업 캠페인은 피부에 색조의 즐거
움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하얀 분으로 덮던 베이스메이크업 관습을 “투
명한 피부화장”, “밝고 옅은 화장”(태평양50년사편찬위원회, 1995, 473쪽)
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피부를 대하는 인식도 함께 바뀌었다. 자연스러
운 피부를 살리는 밝고 옅은 화장을 위해서는 피부 자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87년은 메이크업에 ‘스킨케어’ 개념이 
도입된 해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은 “피부의 아름다움을 갈색계의 태닝된 
피부에서 찾고자 했던 70년대의 여름87)과는 달리 일상의 생활 자외선으로
부터도 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UV 화장품이 기초 제품에서 메이크업 제
품까지 붐을 이룬 시기”(479쪽)이기도 하다. 미백이 한국 역사 속에서 늘 
미인의 기준으로 작동해 왔다고 하더라도 시대마다 그 구체적 형질은 달
랐을 것인데, 이전 시기의 흰 분화장과 달리 피부를 희고 건강하고 투명하
게 유지하려는 신체기술로서의 미백은 바로 색조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던 
80년대 후반부터 자라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피부에서 색조의 영역을 발굴하고 피부톤에 맞춰 세분화하는 기
술은 최근에는 더욱 전문화되어서, 베이스메이크업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
으로 자리잡았다. 예를 들어 “메이크업의 기초”(김광원‧김민규, 2015, 144
쪽)에 대한 설명은 이런 식이다.

동양 사람들의 피부색은 옐로 베이스 존과 블루 베이스 존으로 크게 나
눌 수 있습니다. 옐로 베이스는 검거나 노란 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87) 이 또한 메이크업 캠페인의 일환으로 형성된 70년대의 화장 트렌드였다. 1973년 
메이크업 캠페인은 ‘바캉스’라는 단어를 통해 판촉을 진행했다. 태닝한 서구인들
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다룸으로써 여름에 레저를 즐기며 태닝하는 문화를 동경할 
만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선탠 화장’이라고 불리는 브론즈 화장을 내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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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블루는 희고 붉은 사람이죠. 이를 바탕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갑니다. 
옐로가 베이스인 경우 오렌지나 브라운 계열로 메이크업을 합니다. 헤어 
컬러도 브라운과 오렌지 컬러가 어울립니다. 블루 베이스는 핑크나 퍼플, 
라이트 블루 계열의 메이크업이나 패션이 맞습니다. 헤어 컬러도 다크 
불루가 제 색깔이구요. 예를 들어 얼굴이 하얀 사람이 노랗게 염색하면 
아파 보이죠.

미백이 세분화된 신체기술이 되는 양상은 미백의 피부를 규정하는 방
식이 명백히 가시적이거나 측정가능한 형태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차원과
도 연결된다. 오늘날의 미백은 단순히 피부색이 하얗게 옅어지는 것을 의
미하지 않는다. 피부와 뷰티 영역에 대해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하면서 흑
백 변신 이미지가 보여준 것과 같은 극적인 미백의 효과는 가능하다고 믿
어지지도 않거니와, 피부의 다른 이상적 요소들을 놓친다. 미백이 건강과 
관련한 신체기술이 되고 기능성 제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색의 속성보다는 
빛의 속성이 더 강조된다.

과거에는 미백을 ‘화이트닝’의 개념으로 생각하였다면, 요즘에는 ‘브라이
트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
니라 피부결을 밝혀주고 환하게 빛나 보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래
서 요즘엔 미백이란 말보다 광채, 속광 등의 용어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
다. (화장품B)

5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백의 피부는 ‘백색 광채’를 지녀야 한다. 그
리고 이 백색 광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광채를 가로막는 흠집이 있어
서는 안 된다. 즉,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가 미백의 조건으로 추가된다.

미백에 대해서 옛날에는 하얗다는 게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미백은 잡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피부에 조금 더 초점이 가는 것 같아요. 미백 위주
의 키워드로 나온 제품이나 트렌드를 보면 ‘정말 너의 피부톤이 한층 밝
아질 거야’라는 거보다 잡티 없이 깨끗하면서 ‘너의 피부 본연을 살려 
주겠다’라는 키워드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뭔가 ‘미백하면 밝아져’ 이런 
거였다면, 최근에는 ‘너의 피부지만 깨끗하고 네가 정말 아름답게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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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미백 피부야’라는 느낌으로 나와요. (뷰티유튜버)

미백이 동원하는 요소들이 증가함에 따라 미백의 신체기술적 배치에 연
루되는 사물과 기술들도 많아진다. 앞서 살펴본 미디어 제작 환경은 매우 
기술적인 전문 영역으로서 하나의 복잡계를 이루고 있었다면, 점차 일상 
영역에서도 미백의 기계적 배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
로, 아래 인용한 심층면접 전문가들의 말처럼 화장품의 영역은 점점 세부
적인 영역으로 쪼개지고 있고, 화장은 ‘기초에 공을 들이는’ 방식으로 다
단계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미백이 섬세한 지식과 노동을 요하는 신체기
술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진짜 엄청 쪼개져 있어요. 속수분, 겉수분, 자고 일어난 수분, 히알루론
산을 저분자로 쪼갠 수분.. 엄청 많아요. (화장품A)88)

화장하기 전에 얼굴에 묻은 먼지를 먼저 스킨으로 닦아낸 다음 선크림, 
로션을 발라 피부에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 그 위에 수분크림을 얹히죠. 
그제서야 파운데이션을 올리는데 상황에 따라 프라이머를 바른다거나 다
른 여러 가지 베이스 제품을 사용하기도 해요. 또한 그 사람의 피부결에 
따라 다 다른 제품을 사용하구요. (메이크업B)

이로써 미백은 누구나 조금씩은 하고 있는 뷰티 실천이면서도 한편으
로는 아무나 제대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있다. 표적집단면접 참가자 
중 연구자의 판단에 희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들도 자신
의 피부를 미백의 피부에 부합하는 형태로 인정하지 않았고, 미백은 주기
적으로 관리를 받거나 전문가의 손길을 거칠 수 있는 연예인들이나 성취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즉, 미백은 세분화를 거쳐 고급
화된 신체기술의 속성을 지닌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88) 이 부분은 심층면접 참가자가 화장품 시장에서 미백보다 수분이 더 큰 영역이 되
고 있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이 참가자는 화장품산업 종사자로서 미백
을 화장품법상 ‘미백 기능성’이라고 인정되는 제품에 한정하여 이야기했고, 본 연
구가 대상으로 삼는 미백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미백이기에 수
분 또한 미백 피부를 구성하는 한 차원으로 간주하고 이 지점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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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화의 신체기술

효진(43세, 주부): 있어 보인다고 느껴요.
지연(44세, 회사원): 좀 부유한 느낌?
효진: 네네.
지연: 옛날로 치면 마님은 하얗고 일하는 사람은 까맣고.

윤정(46세, 주부): 부티.
희수(44세, 주부): 네, 부티.
윤정: 일단 우리는 하얀 피부가, 왜 보면 부티 나는 느낌.. 좀 검고 이러면 

안 그런 느낌.

표적집단면접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미백, 또는 흰 피부와 관련해 가
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대해 부유함을 언급했다. 이는 분명 미백이 계급적 
욕망과 관련해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피부색 담론에서 계급 상승의 
욕망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많은 국가에서 피부가 희다는 것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다는 것으로, 바깥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부유
층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서구 문화에서도 태닝 피부가 사
회경제적 여유로움의 지표가 되기 이전까지는 상류층은 더 밝은 피부로, 
노동자 계층은 어두운 피부로 재현하는 식의 관습을 통해 피부색과 계급
의 관계에 대한 관념을 꾸준히 재생산해 왔다(Dyer, 1997/2020; Foster, 
2012). 한국 또한 역사적으로 장시간 바깥에서 노동하는 계층과 그 노동
의 수혜를 받으며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계층 사이에 피부색 차이가 있
었을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희고 고운 살결은 부의 지표로 여겨졌을 것이
다. 계급과 공간의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피부색은 도시/시골, 또는 
도시/지방의 위계로서 해독되기도 한다.89)

89) 박완서 작가의 <그 여자네 집>(1998)에서는 “곱단이는 시골 아이답지 않게 살갗
이 희고, 맑은 눈에 속눈썹이 길었다”라고 묘사는 피부색과 도시/시골의 이분법
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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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처음에 딱 보고 누
가 하얗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 사람 보고 ‘서울 사람인가보다’ 그런 생
각하고. 지방에 있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 하얀 애들이 없었어요. 너무 
지방도 아니고 거기서도 시, 진주시인데, 하얀 애들이 없었어요. 애들이 
밭일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지훈, 27세, 취업준비생)

이처럼 미백의 피부가 ‘부티’를 드러내거나 도시성의 지표처럼 곧잘 상
상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피부색과 계급성 간의 직접적 상관성을 밝히거
나 흑인 노예제를 주요한 역사적 맥락으로 하는 백인성 연구의 계급적 논
의를 한국의 미백 문화에 성급히 대입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밝히
고자 하는 것은 미백이 소비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신체기술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백 피부의 유무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경제력과 연결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없고’를 직접적으로 말해 주기보다는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지연, 44세, 회사원) 지표로 기능한다. 그리고 ‘있어 보인
다’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전통적인 계급적 차원보다 미백
의 신체기술적 역량의 차원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있어 보인다’는 
것은 미백의 피부로의 신체 변형을 위한 행위능력이 커 보인다는 것을 암
시한다. 화장품 광고(예를 들어 <그림 5-15>)에서 본 것과 같이 밝고 광
이 나는 투명한 피부는 비용과 노력을 수반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용과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미백은 한국에서 뷰티를 논할 때 그 맥락
적 특수성으로 동원되는 신자유주의의 차원에서 설명이 이루어져 왔다. 외
모를 가꾼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차원에서 자기 계발을 위한 
소비로 의미화되곤 한다(Holiday & Elfving-Hwang, 2012; 태희원, 
2012; Lee, 2018; Jang et al., 2019). 특히 이는 한국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뷰티를 설명하는 주요한 맥락이다. 이처럼 성별을 불문하고 자기에
게 투자한 만큼 사회 및 시장으로부터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담론이 미백 배치 내에서도 작동한다. 미백의 피
부를 가진 사람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미백에 대한 세분화된 지식/
정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에게 시간이든 돈이든 특정 비용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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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자신을 ‘있어 보이는’ 위치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통치적인 합리성의 차원 외에, 개인은 소비를 동반

하는 경험 자체에서 미백의 비합리적인 욕망 내지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
다. 피부 클리닉이나 에스테틱숍마다 제공하는 다양한 미백 관리 프로그램
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그 수요자의 경제력이나 효용감도 다양하기에 비
용의 높고 낮음을 판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본주의는 ‘비용을 지불
한다’는 행위 자체와 연결된 자기역능감 및 신뢰감을 만들어 낸다.

제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 그래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까 좋은 걸 써보자’ 이러고 설화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 사실 설화수
가 좀 비싼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좋겠지, 그래 이왕이면 좀 
좋은 거 바르면 노화가 그래도 1프로라도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
로.. (윤정, 46세, 주부)

비싼 게 좋아요. 비싼 건 이유가 있거든요. (수영, 29세, 회사원) 

즉, 합리적인 자기 통치 전략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태도 및 그 소비 과정 자체에서 자신의 신체를 
고급화한다는 감각이 있기에 미백은 욕망되고 실천된다. 대부분의 미백 미
용 시술은 1회성이 아니라 5회, 10회와 같은 식으로 패키지화되어 있어, 
고객들은 한 번에 고액을 지불하고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미백을 구매하
게 된다. 연구자가 방문했던 피부과의원의 경우 미백 관리가 포함된 여러 
패키지가 있었는데, 가장 저렴한 것은 각질, 기미 제거와 미백, 비타민 투
여 등을 통해 “지우개로 지운 듯한” 피부를 만들어 준다는 프로그램으로 
10회에 35만원이었고 IPL90)과 토닝91), 미백관리로 “피부완성”을 목표로 
하는 패키지는 8회에 85만원이었다. “물광힐러”, “미백힐러” 등 고비용의 
주사를 동반하는 시술만이 1회(39만원)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물론 
한 패키지를 끝냈다고 그 효과가 즉각적이거나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

90) ‘Intense Pulsed Light’ 지칭하는 것으로, 피부에 광선을 조사하여 피부색소질환
을 치료 및 개선해 주는 방법을 뜻한다.

91)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피부 톤을 정돈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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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소비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결국 미백은 ‘더 많이 지불할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소비자본주의의 기제를 통해서 고급화의 신체기
술로 작동한다.

한편 고급화의 신체기술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의 차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피부과의원은 다른 진료과목의 병원들에 비해 사용하는 장비
나 약품명 등을 병원 내 공간이나 웹사이트에 전시하는 경우가 많다. “더
마블레이트”, “COSJET TR”, “CO2 레이저”, “리쥬란”, “아그네스 레저”, 
“클라리티” “젠틀맥스 프로 레이저”, “PiQo4”, “제네시스” 등 비전문가에
게는 이름만으로는 용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언어들을 피부과의 온‧오
프라인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시된 장비명은 1년에도 몇 번씩 업데
이트된다. 이런 낯선 외국어로 된 각종 명칭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술 
및 관리를 받으면서 신체가 얻을 잠재적인 효용을 느끼게 만든다. 비싼 최
신식의 장비라는 짐작, 용어의 비일상성, 그 비일상적인 것이 지극히 일상
적인 나의 신체와 접속할 것이라는 낯섦, 두려움, 설렘, 이런 것들이 피부
과에서 미백 관리를 받는 경험을 ‘있어 보이는’ 것으로 만든다.

실제 시술 및 관리에서도 하나의 단계만을 거치지 않으며,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장비와 제품이 얼굴에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연구자
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첫 번째 방에서 세안 도구를 이용하고, ‘시술’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방에서는 눈가리개를 쓴 후 두 가지 장비를 경험한다.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장비가 어떤 식으로 피부와 접촉하
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소리나 열을 통해 서로 다른 두 개의 레이저 장비
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피부의 자극과 열감을 완화하기 위해 
냉찜질 효과의 도구가 사용된다. 세 번째 방에서는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압출기, 거즈, 주사바늘, 토너, 화장솜, 스크러버, 고무마스크, 정확한 종류
를 알 수 없는 몇 가지 젤 형의 화장품이 얼굴을 거쳐 간다. 그 과정에 
손에 작은 스틱을 쥐어 주면 그것을 잡고 있는 동안 간호조무사가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고 또 다른 스틱으로 얼굴을 천천히 훑는 작업은92) 장비와 
신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체험되는 경험이다. 1~2시간에 걸친 일련의 과정 

92) 몸의 전류를 이용해 피부에 비타민C를 침투시키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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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피부란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딱딱하거나 고통을 동반한 촉감의 장비들이 지나갔고 낯선 물질이 
스며들어 있는 비일상적 신체로 변용된 상태다. 이와 같이, 피부과 시술을 
통한 미백이 고급화의 신체기술로 여겨지는 것은 피부와 낯선 요소 간의 
다단계에 걸친 접속을 하는 비일상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백의 방식은 이와 같이 고비용을 요하는 시술뿐만 아니라 오이
마사지를 하거나 태양을 피하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도 이
루어진다. 그러나 피부과 시술과 뷰티 및 에스테틱 산업을 통해 미백을 구
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현실에
서,93) 미백은 실제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었는가와 관련 없이 
그러한 소비 영역에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시화하는 방식이다. 즉, ‘있
어 보이게’ 만드는 신체기술이다.

이러한 고급화는 뷰티산업 자체의 소비자본주의화 및 고급화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본 연구가 ‘뷰티’라는 
외래어를 채택하는 이유는 이 단어가 그에 가장 가까운 번역어인 ‘미용’과
는 다른 영토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미용의 역사는 곧 외모 치장 일반의 
역사이지만 뷰티의 역사는 60년대나 들어서야 시작한다. 1960년 “월간지 
<스타일>사에서는 여성들의 복장문화 향상을 시도하여 … <뷰티 쑈>를 열
리라 한다”(동아일보, 1960)고 서술된 기사는 ‘뷰티’라는 것이 소비주의적
이고 미디어 매개적이면서도 ‘있어 보임’의 맥락에서 도입된 단어임을 짐
작케 한다. 이후 뷰티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뷰티센터’, ‘뷰티아카데
미’, ‘뷰티가이드’ 등의 용어를 통해 그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세분화
된 메이크업과 에스테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뷰티아카데미’의 등장은 뷰티 개념이 ‘홈 케어’ 위주의 재래
식 미용이나 머리미용 개념과 다른 차원을 개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태평
양50년사편찬위원회, 1995).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뷰티산업’이라는 용
어로 일군의 영역을 비공식적으로 지칭하다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7)에
서 정의를 공식화하고 “뷰티(미용)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미용보다 

93) 면접의 참가자 중 피부과나 피부숍을 언급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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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개념으로서 정립되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백 화장품 광고에서 미백이라는 단어 대신 ‘화이트

닝’이라는 외래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후반으로 
보인다. <그림 6-2>는 “라피네 세라미 화이트닝”이라는 다소 긴 외국어 
제품명을 광고하고 있으며, “리포좀”과 같은 용어를 별도의 설명 없이 제
시하고 있다. 오늘날 고급 브랜드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들도 “랑콤 블랑 
엑스퍼트 GN-화이트 에이지 파이트 TM 스팟&라인 이레이저”, “에스티 
로더 사이버 화이트 EX 어드밴스드 퍼포먼스 브라이트닝 에센스”, “시세
이도 화이트 루센트 인텐시브 스팟 타겟팅 세럼”와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
고 있다.

그림 6-2 1980년대 미백제품 ‘라피네 세라미 화이트닝’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89년 8월 22일, 17면.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이처럼 미백 배치는 미백의 욕망과 자본을 재배치하여 소비주의적으로 
코드화된 ‘뷰티’로서의 미백을 형성한다. 재래식 미용과 차별화하는 뷰티
산업이 발전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백은 비용이 들고 여러 기
술이 개입하는 외모 가꾸기의 방식이면서, 무엇보다 그러한 사실을 가시적
으로 전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로써 미백은 개인을 있어 보이는 위치에 
기입해 넣는 고급화의 신체기술로서 욕망되고 실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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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백 인터페이스

지금까지 살펴본 신체기술적 배치는 실제 인간의 피부와 미백의 피부 
또는 미백 이미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물의 연결망이 작동하는지를 보
여준다. 이 미백 사물들의 연결망은 곧 신체와 신체, 더 정확히는 신체와 
타인의 시선 사이에 위치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가 어
떤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 매개체
나 프로토콜이라고 할 때, 얼굴은 개인과 개인, 때로는 개인과 다중 사이
의 소통을 매개하는 사이의 공간(inter-face)이다. 그 공간에서 구현되는 
미백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특정하게 코드
화되어 의미를 매개하는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그 매개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사물의 연결망 또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그런데 “최고의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가 없는 것”(Krishna, 2015)
이라는 표현처럼, 인터페이스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지움으로써 잘 작동하
게 마련이고, 미백 인터페이스 또한 마찬가지다. 미백을 위해 동원되는 수
많은 도구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미백은 고
도의 기술적 작업이거나 인위적인 실천으로 여겨지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안착해 있기도 하다. 실제 피부와 미백 이미지 사이에 있는 많은 기
술적 단계들이 블랙박스화되어 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체와 기술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신체와 기술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 신체기술(somatechnics)로서의 미백은 “투명한 문턱
(transparent threshold)”(Galloway, 2012, p.25), 즉 보이지 않는 인터
페이스로 기능한다. 여기서는 신체기술적 배치로서의 미백의 특성을 ‘미백 
인터페이스’로 개념화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카메라 필터 어플리케이션은 가장 명백히 인터페이
스의 기능을 한다. 한국인의 피부 미학이 카메라 필터 어플리케이션과 소
셜 미디어 미학에 빚지고 있다는 점은 거듭 확인해 왔다. 표적집단면접의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휴대폰의 일반 카
메라가 아니라 필터 어플리케이션을 기본 카메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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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참가자로 모집단을 좁히지 않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스노
우, 소다, B612, 캔디카메라 등의 높은 다운로드 수가 그 보편적 인기를 
증명하며, 스타들이 어떤 옷과 화장품을 사용하는지를 다루던 패션 잡지에
서 스타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기사를 낼 정도로(황혜
영, 2017)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일상적 뷰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사진, 메신저상의 프로필 사진 등 온라인 공간
에서 사회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 카메라 필터라는 인터페
이스를 통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반드시 카메라 필터 어플리
케이션을 이용해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사진을 게시하는 기능을 가진 
소셜 미디어는 자체적으로 필터 기능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V앱이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페이
스톡,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등 실시간 영상 통신에서도 필터를 사용
하여 피부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기술적 차원에서 형성된 미
백 인터페이스는 여러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보편화되었다. 적어도 표현 
미디어 속에서 필터를 거치지 않은 피부가 전시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점차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대면 상황이 많아져 
가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카메라 필터라는 미백 인터페이스의 사
용은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사진이 보편화 과정에 있던 초기에는 사진에 보정 효과
를 주기 위해 카메라의 설정 값을 조정해야 한다든지, 포토샵에서 특정한 
기능을 특정 값만큼 사용해야 한다든지와 같은 지식이 필요했다. 즉, ‘뽀
샤시 효과를 내려면 포토샵에서 투명도 값을 70%를 주어야 한다’와 같이 
무엇을 특정한 값만큼 조정하는 작업을 사람들이 직접 수행해야 했다. 그
러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설정된 다양한 필터 값을 제공함으로써 
미백 보정을 그저 손가락 하나로 터치하는 작업으로 단축시킨다.94) 미백 
이미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기술적 단계들을 이용자에게 비가시화하는 것이
다.

94)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인이 직접 섬세하게 조정 및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하고 있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주어진 필터 내에서 
고르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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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구성하는 미백 인터페이스가 물리적 기기를 통
하는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면,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은 사용자의 의
식 속에서 인터페이스로서의 속성이 더욱 간과되어 있다. 미백 인터페이스
의 투명성을 그야말로 일상적 차원에서 잘 표현하는 표현이 ‘착붙’이다. 
‘착붙’이란 피부에 착 붙은 것 같다는 표현으로 주로 자신의 피부에 잘 맞
는 화장품, 특히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이 지닌 밀착력과 지속력 등의 성격
을 두루 표현할 때 사용된다. “착붙파데”95) “깨끗하고 촉촉한 착붙 피부 
완성”96), “톤그로 1도 없는 착붙 비결”97) 등 ‘착붙’은 미디어와 제품 광고
에서 사용되면서 뷰티의 규범성 및 이상을 표현하는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다. ‘착붙’이 이루어진 결과물은 자연 상태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화장의 효과가 나기는 하지만,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는 화장품이 인위적으로 피부에 얹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화장품이 하나가 되어 마치 새로운 형태의 피부를 생성한 것과 같
은 효과다.

이때 피부에 붙은 것은 단순히 화장품의 성분만이 아니다. 피부에 화장
품이 붙는 방식은 카메라에서 얼굴에 필터를 설정하는 방식과 동일시된다.

‘필터가 해주는 걸 실제로 얼굴에 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뷰티유튜
버)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 ‘여우화장대’에서 나온 ‘스노우 필터 쿠션’은 
“피부에 바르는 필터”라는 광고 문구를 달고 있다.98) 이때의 스노우는 흼

95) <겟잇뷰티> 파운데이션 테스트 편 URL: https://www.youtube.com/watch?v=q
0C2_WBM6D0

96) 페이스북 화장품 광고 URL: https://www.facebook.com/beautyfollower/video
s/1124665521040958/

97) ‘톤그로’란 톤과 어그로가 합쳐진 표현으로 피부톤과 맞지 않는 화장품 사용으로 
화장품이 떠있는 듯한 어색한 모습을 칭한다. URL: https://www.hmallblog.co
m/167

98) ‘여우화장대’ 온라인몰. URL: https://wbskin.com/product/detail.html?produ
ct_no=43&cate_no=42&display_grou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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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상시키는 ‘눈’과 스노우 카메라를 중의적으로 지칭하는 효과를 지니
며, 이로써 이 제품은 카메라 필터가 하는 역할을 쿠션이 대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셀카나 방송영상 같은 디지털 미백 이미지는 실제 물리
적인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대면 소통의 상황에서는 
화장, 더 정확히는 마치 필터를 씌운 듯한 화장이 실제 자연 피부와 타인
의 시선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야 한다.

미백 인터페이스가 매개하는 의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름다
움, 건강함, 자기 관리의 역량, 전문성 등 미백이 체화한 다양한 의미로, 
어떤 상황 및 대상과 접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
백 인터페이스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표적집단
면접의 참가자들 중에는 미백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자신이 특별히 무언
가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 있었다. 백옥주사나 
레이저토닝과 같이 비용이 드는 시술을 해 보았거나 화장품을 구입할 때 
의식적으로 미백 기능성을 찾는 이가 아니고서는 미백과 자신 사이에 강
한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았고, 선크림이나 BB크림은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나 마찬가지로 인식되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선크림이나 BB크림 정도? (혜지, 29세, 회사원)

한국인, 특히 여성들에게 정말로 아무 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99)는 철저
한 사적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 혼자 있거나 아주 친
밀한 관계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만 스스로에게 허용된다. 집 근처로 짧은 
외출을 하더라도 얼굴에는 적어도 선크림이나 BB크림 같은 인터페이스가 
존재해야 한다. 정말로 아무 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가 오히려 사회적 인간
으로서는 예외적인 상태이고, 따라서 창피나 수치의 감정을 일으키기도 한
다. 적어도 선크림나 BB크림을 바른 피부가 사회 활동을 위한 얼굴의 기
본값이다. 피부의 잡티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화장은 사적 영역 바깥과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 주는 신체의 보철(prosthesis)이자 피부 인

99) 이 피부 또한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기초 스킨케어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피부일 것이므로 미백과 완전히 분리된 피부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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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로 기능한다. 화장을 통한 미백은 자신이 공적 공간에 그저 존재
할 수 있는 역량부터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교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
까지 신체적인 역량을 증가시키는 신체기술인 것이다.

가다가 유치원 엄마 누구 만나잖아요. 그럼 너무 챙피해요. 마스크 하고 
있는데도 여기 이렇게 잡티가 다 보이니까. (다희, 40세, 회사원)

저는 아무것도 안 꾸미고 슈퍼 가거나 이러면 좀 아는 사람 만날까봐 부
끄럽고. (미영, 41세, 회사원)

일단 피부가 맑고 투명하고 하얘지면 모든 사람한테 시선이 집중이 되
고, 시선이 집중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 (희
수, 44세, 주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킨케어나 식이요법 등을 통해 본래 피부 자
체의 미백을 구현하려는 일상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고비용의 시술이 인기
를 얻는 것은 신체가 지닌 잠재적 행위능력 및 변용의 역량을 높이기 위
한 욕망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백의 ‘생얼(민낯)’을 가졌다는 
것은 화장품이나 필터 등 부가적인 인터페이스와의 접속 없이 항시적인 
미백 인터페이스를 몸에 장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
어진 최소한의 신체 인터페이스만으로 행위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자산이자 권력이다. 미백은 이러한 권력을 획득하려는 욕망에 기인한 실천 
및 수행이다.

제 4 절  소결: 일상적 신체기술로서의 미백

이 장에서는 미백이 신체-기술의 배치이자 신체기술적 배치를 형성한
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미백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시술을 
하고 카메라나 조명과 같은 도구를 동원한다. 미백의 신체-기술 배치는 
인간과 비인간 요소가 적정한 미백의 값을 획득하기 위해 각자의 행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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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조율해 나가는 협업의 배치다. 그런데 이러한 협업의 과정은 미백이 
단지 하얀 색조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피부와 빛, 촉감 등 여러 요소를 
동반하는 기술이 되면서 더 고도화된다.

고도화된 신체-기술 배치로서의 미백은 신체기술적 배치로 나아간다. 
미백은 매우 여러 요소를 아우르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기술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신체기술적 배치로서의 미백이란 우리 사회 속에 미백이 무의
식적으로 실천될 정도로 일상적인 것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신체기술로서
의 미백은 미백이 그 자체로 신체를 사회 속에 제시하는 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미백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건강한 신체, 있어 보이는 
신체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백 인터페이스’라는 용어
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는 미백이 공적 공간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
기 위한 기본적인 신체 인터페이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미백 사물의 세계는 여러 도구와 기술이 연결된 복잡계를 이루고 있지만, 
미백 인터페이스는 그러한 복잡계의 측면이 인지되지 않게 만듦으로써 미
백을 일상적인 신체기술로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 미백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문시되거나 탐구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처
럼 미백이 신체에 통합된, 매우 일상적인 신체기술이기 때문일 것이다.

미백이 신체기술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반드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수행
하는 신체기술일 수밖에 없다. 미백이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일상화되어 있
는 만큼 사람들은 각자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미백과의 의미의 계열을 형
성할 것이다. 신체기술로서의 미백이 어떤 정체성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
해서는 8장에서 더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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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아시아 횡단적 미백 배치

미백이라는 시각적 기호 및 실천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도,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것도 아니다. 미백은 아시아 역내에서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 생성되고 유통되어 왔다. 앞서 한국의 미백 제품 광고의 대표적인 
레토릭인 ‘흑백 변신 이미지’가 일본의 광고 전략에서부터 유입되어 온 것
임을 보았고, 따라서 이 또한 아시아 횡단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아시아, 특히 대중문화의 교류를 통해 유사한 감수성을 
형성해 온 동북아시아에서 미학적이고 기술적인 횡단적 배치로서 형성되
어 온 미백의 측면을 살펴본다.

제 1 절  아시아 횡단적 미학

1. 빛의 망가 미학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MBC, 2019)는 어느 날 자신이 만화책 
속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단오(김혜윤 분)가 겪는 모험과 로
맨스를 다룬다. 여느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에서도 
미백의 미학이 작동한다. 앞에서 스타를 만들기 위해 어떤 장비와 도구를 
통해 어떤 빛과 색이 구현되는지를 보았으며, 그것은 곧 주인공을 만드는 
빛과 색이었다. 주연 배우인 김혜윤은 드라마 속에서 잡티가 없는 밝고 빛
나는 피부를 보여 준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미백 미학이 작동하는 추가적인 층위가 있다. 이 
층위는 드라마 속에서 인물들이 모두 만화책 속 세상에 살고 있다는 설정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드라마가 설정한 세계관에 따르자면 ‘자아가 생긴’ 
단오는 자신이 그동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세상이 하나의 ‘스테이지’임
을 인식하고 그 스테이지에서 벌어지는 만화적 장치들을 간파한다. 그 대
표적인 예가 바로 주인공을 비추는 빛이다. 만화책 속에서 단역을 부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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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오와 달리 여주인공인 주다(이나은 분)에게는 늘 특별한 빛이 따라다
닌다(그림 7-1).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주다의 얼굴에만 내리쬐거나 주다의 
몸 자체가 발광을 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더불어 주다의 주변에는 마름모
꼴의 빛을 형상화한 그림이 반짝이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 효과는 김혜윤 
배우가 조명이나 후보정 작업을 통해 미백의 피부를 구현하는 방식과는 
다른 양식의 미백 미학이다.

그림 7-1 <어쩌다 발견한 하루> 속 빛의 사용
출처: MBC.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주다의 미백 이미지를 통해 미백 배치가 접속하고 있는 것은 망가 미
학이다. ‘망가’란 일본의 만화를 일본어로 일컫는 말로 일본 만화 및 애니
메이션이 만들어 낸 특유의 그림체를 망가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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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물의 눈과 눈동자가 큰 반면 코는 작고 몸은 매우 슬림한 형태로 
그리는 방식이다. ‘소녀만화’, 또는 ‘순정만화’로 불리는 장르에서는 인물
들의 이러한 특징이 특별히 더 부각된다. 특히 이러한 장르에서는 빛을 표
현하는 시각적 레토릭이 있다. 추상적인 빛을 명시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이
다. 캐릭터의 눈동자는 마치 동공에 별이 박힌 것처럼 그려진다. 그리고 
캐릭터의 아름다움은 캐릭터 주변을 둘러싼 마름모꼴 모양의 빛을 통해서 
표현된다. 애니메이션화되었을 때는 채도가 낮아지면서 캐릭터가 은은한 
빛 속에 있는 듯한 방식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처럼 망가미학은 빛의 존
재를 드러내거나 빛을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캐릭터가 지닌 속성을 시각
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다. 망가미학의 빛 사용은 미백이 지닌 ‘광’의 속
성을 명시적인 그림체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만화는 대체로 일본 망가의 영향을 받
아 그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망가 미학은 동북아시아 횡단적
인, 또는 무국적인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0년 애
니메이션 쿼터제100)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90% 이상을 일본 만화영화 수
입과 방영에 의존하고 있었다(곽대원, 1998). 따라서 일본 만화 및 애니메
이션이 지닌 망가 미학은 약 50여 년 동안 한국 대중문화 안에서 유통되
어 왔던 익숙한 시각적 레토릭이다. 망가 미학이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라마의 사실성 및 핍진성을 포기하고 있음에도 한국 미백 배치 내에 접
속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드라마 수용자들이 대개 망가 미학에 대한 문
해력(literacy)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7-2>에서 주다는 꽃과 
빛 모양의 컴퓨터 그래픽, 얼굴에 퍼지는 은은한 빛 등으로 인해 현실 세
계에 대한 지표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지만, 이는 <베르사유의 장미>와 
같은 소녀 만화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 대중문화에 유입된 익숙한 
이미지 문법이다.

100) TV에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방영해야 한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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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베르사유의 장미>와 <어쩌다 발견한 하루>
출처: 좌 https://theqoo.net/square/855950817 우 MBC.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한편 망가 미학이 실제 인간 배우에게 구현되는 데에는 매체 문화의 
횡단적 성격이 주요한 환경으로 작용한다. 바로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산업의 발전이다. 어떤 콘텐츠가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 유통되며 미디어 
장르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크로스미디어라고 한다. 2010년대 이후 
웹툰이 크게 성장하면서 웹툰이 영화나 드라마로 재매개되는 크로스미디
어 현상은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웹툰으로 연
재된 <어쩌다 발견한 7월>(2018)을 원작으로 한다. 이외에도 <내 아이디
는 강남미인>(JTBC, 2018), <김비서가 왜 그럴까?>(tvN, 2018), <일단 뜨
겁게 청소하라>(JTBC, 2018) 등은 드라마화되기 이전에 만화의 형식으로 
먼저 존재했던 사례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웹툰 속 인물을 모
델로 하여 캐스팅된다. 소위 ‘만찢남(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 ‘만찢녀(만
화를 찢고 나온 여자)’로 불리는, 만화 속 인물의 현실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물의 아름다움이 서사와 서사가 지닌 정서에서 주요한 역
할을 하는 로맨스 장르의 경우에, 만화 속에서는 2차원적으로 추상화되어 
잠재태로서 존재하던 인물의 아름다움이 드라마를 통해 실현(realize)되는 
과정은 중요하다. 단순히 원작의 팬을 만족시킬 만큼 ‘싱크로율’을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만화 및 망가미학이 지닌 감수성의 층위를 드
라마가 지닌 감수성의 층위로 번역해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망가미학, 특히 로맨스물의 망가미학이 동반하는 특수한 문화적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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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흔히 ‘오글거림’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 속성은 만화 서사 속 
과도한 우연의 장치와 인물들의 대사 및 움직임 등에 의해 발생하며, 실사
화 과정에서 번역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만찢남/녀’ 배우의 신체는 
망가미학적으로 구현됨으로써 그 감성을 매개하는 징검다리 및 인터페이
스 역할을 한다. 이는 로맨스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지닌 신체 역량과 겹
쳐지기도 한다. 반짝이는 큰 눈, 8등신을 넘어서는 신체 비율과 더불어 흠
집 없는 매끈한 미백의 피부는 만화라는 배치물과 드라마라는 배치물을 
무리 없이 연결접속시키는 요소로 기능한다. 즉, 배우가 지닌 망가미학적 
신체 요소는 드라마 수용자들이 현실과 괴리된 만화적 감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지닌다.

그림 7-3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웹툰과 드라마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4258

67&memberNo=40748030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이와 같은 크로스미디어적인 현상은 아시아 횡단적인 현상과 교차하며 
그 횡단성을 강화한다. 한국의 만화 자체가 망가의 그림체 영향 속에 있다
는 차원에서도 물론 그러하지만, 더 나아가 망가가 한국의 드라마가 되기
도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꽃보다 남자(花より男子)>는 일본 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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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시작해 영화로 실사화된 후, 대만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다시 
일본에서 드라마로 제작된 후, 한국과 중국에서도 드라마화되기까지, 장르
와 국가를 횡단하며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대만판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
영되며 팬덤을 형성하고, 한국의 드라마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되어 
인기를 얻는 등 아시아 역내의 횡단적 연결을 만들어 냈다. 즉, 특정 콘텐
츠가 독점적으로 생산되어 수신-발신의 선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방향으로 연결되고 순환하는 교류 현상을 만들며 아시아 상호참조적인 
문화물의 지형을 형성한 것이다.

2. 소셜 미디어 미학

앞에서 디지털 사진 및 카메라 필터 어플리케이션의 발전과 그 발전이 
방송영상의 미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보았듯, 미백은 소셜 미디어 미학
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는다. 동아시아가 대중문화의 유통을 통해 공유
해 온 유사한 문화적 감수성은 소셜 미디어 속 콘텐츠를 통해서도 나타난
다. 이는 앞서 설명한 망가 미학과 무관하지 않으며, 망가 미학이 소셜 미
디어의 이미지 필터 속에서 구현 및 변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
아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망가 미학적인 코드 중 미백이 두드러진 시
각적 특성으로 사용된 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귀여움이다. 귀여움이란 미학 또는 정동은 테디베어부터 헬
로키티까지 영토와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발견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
의 귀여움은 특유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Abidin, 2016; Dale, 
2016). 동아시아의 귀여움과 관련하여 ‘귀여움학(Cute Studies)’이라는 연
구 영역까지 제안한 데일(Dale, 2016)은 귀여움이 수동적인 유아주의가 
아니라 행위능력 및 역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귀여움은 귀여움
의 주체와 객체 간의 권력 차를 불식시키고 경계를 허무는 행위능력이 잇
다는 것이다. 귀여움의 역량과 관련하여 일찍이 일본의 ‘카와이론(｢かわい
い｣論)’이 제시되어 왔다(김경희, 2014). 귀엽다는 의미를 가진 ‘카와이’는 
대중문화 속 하나의 코드로 존재하며, 일본을 넘어 세계 소비시장에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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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은 ‘쿨 재팬(Cool Japan)’이라는 국가 브랜딩의 
일환으로 카와이 문화를 상품화하여 그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했
다. 카와이 미학이 지닌 주요한 미학적·정동적 속성은 일본의 망가에서 일
본의 아이돌을 거쳐 한국의 아이돌 문화까지(Puzar, 2011; Abidin, 2016) 
동아시아 대중문화 속에서 변주되어 왔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소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일본의 스티커사진
(프리쿠라, プリクラ)과 뽀샤시 미학을 차용한 귀여움의 이미지를 생산한
다. 한국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스노우는 눈과 동공을 키우고 턱을 좁
혀 실제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 보정과 더불어 얼굴과 그 주변에 덧입힐 
수 있는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필터를 제공한다. <그림 7-4>처럼 토끼나 
고양이 등 작고 귀여운 동물의 신체 속성을 얼굴에 덧입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이때 미백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효과다. 귀
여움에는 어리고 연약한 시각적 코드가 필요하고, 흠결이나 주름이 없는 
하얀 피부는 더러움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아기 피부의 순수함을 연
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림 7-4 ‘스노우’의 귀여움 미학
출처: 좌 배우 정소민 인스타그램 URL: instagram.com/somin_jj 우 EXO 찬열 
인스타그램 URL: instagram.com/real__pcy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 7-4>와 같은 귀여움의 미학 배치와 접속한 미백은 보다 일반적
인 셀카에서 미백 보정 효과를 사용할 때와는 또 다른 코드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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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은 더 젊거나 어린 피부를 의미한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미백의 피부
를 정의 내리거나 갖고 싶은 미백의 형태에 질문했을 때, “애기 신생아 피
부”(혜지, 29세, 회사원),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스킨톤”(뷰티유튜버), 
“더 귀여운 느낌”(쑤안, 20세, 대학생) 등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측면을 
드러낸다.

반대로 어두운 색의 피부는 어리고 연약한 것과는 거리를 두는 이미지 
및 신체기술로 위치 지어진다. 표적집단면접에서 어두운 피부 또는 태닝한 
피부에 대한 인상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여성 참가자들은 연예인 중 이
효리, 제시, 효린을 언급하며 섹시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렸
다. 남성 참가자 또한 운동과 연결 지으며, 남성다운 몸, 근육질의 몸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두운 피부는 성숙한 무언가로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의 대립항으로서의 미백은 상대적으로 어리고 연약하고 귀여운 것으
로 코드화된다.

수진(23세, 대학생): 건강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주아(26세, 대학생): 뭔가 튼튼해 보이고. 이효리?

저는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제 피부 색깔에서 근육질 남성의 몸
이 더해진 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근육질인데 새하얀 피부
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아 몸이 좋아지면 나중에 피
부가 하얀 것보다는 조금 구릿빛인 게 보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구요. (현민, 23세, 대학생)

중국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메이투(Meitu)’는 미백이 귀여움, 어림, 
연약함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어떠한 정동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 주
는 예다. <그림 7-5>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메이투 사진이
다. 사진 속에서 메이투 필터가 적용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인 오바마
와 트럼프의 얼굴에는 카와이, 망가, 뽀샤시, 미백 그 어떤 것으로든 불러
도 좋을 미학적 효과가 덧씌워져 있다. 트럼프의 얼굴은 머리카락과 얼굴
의 경계가 흐릿해질 정도로 블러 효과와 투명도가 강조되었고 눈동자 속
에는 빛이 박혀 있다. 오바마는 흑인이라고 지각되지 않을 정도로 밝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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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부를 갖고 있으며 주변에는 꽃이 흐드러졌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의 
잔주름과 흠결이 모두 지워져 있다.

두 사람 외에도 메이투 필터의 적용 효과에 대한 바이럴로 사용된 피
사체는 대부분 정치인들이다. 트위터에서는 ‘#MeituPoliticians’라는 해쉬
태그로 메이투 필터를 사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의원들,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일 등의 사진이 트윗되었다.101) 메이투가 구현한 귀여움의 미학은 이 
사진 속 인물들을 권력과 권위의 위치로부터 탈구시키는 방식으로 인물들
의 신체를 변용한다. 조롱적 의도가 가미된 이러한 사진들에서 그 조롱이 
작동하는 방식은 사진 속 정치인들의 어리고 연약하며 순진한 존재감을 
이끌어 냄으로써다. 즉, 본래 정치인이 지닌 공적 얼굴이 지닌 행위능력을 
감소 또는 무력화시키는 데에서 조롱 효과가 발생한다.

그림 7-5 정치인 얼굴에 ‘메이투’ 필터를 사용한 사례
출처: https://advox.globalvoices.org/2017/01/26/popular-chinese-selfie-app-m

eitu-prompts-privacy-fears/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틱톡과 같은 온라인 숏폼(short-form) 비디오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콘텐츠 장르인, ‘아시아인 메이크업 변신(viral 
Asian makeup transformation)’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놀라운 메이크

101) https://www.thepoke.co.uk/2017/01/19/8-politicians-given-a-glamorous-
makeover-with-the-meitu-app/



- 192 -

업 능력을 선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이지만, 부가적으로 인종색 
및 인종적 시각성에 대해 유희적이면서도 전복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영상
은 대체로 화장을 하기 전인 아시아인 여성의 얼굴이 나온 후 이 여성이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 다른 외모로 변하는 모습을 빠른 속도로 보여 
주거나, 반대로 화려한 화장을 한 여성이 화장을 조금씩 지우면서 다른 외
모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얼
굴과 목, 팔 등에 매우 밝은 파운데이션이나 스프레이형 화장품을 이용하
거나, 반대로 하얀 피부 화장을 지움으로써 피부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 주
는 행동이다. 화장을 한 피부는 매우 하얗고 매끈한 형태다. 일부 영상은 
화장 전으로 설정된 얼굴에 일부러 얼룩을 묻히거나 더 어둡게 만든 상태
에서 시작해서 그 극적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그림 7-6 아시아인 메이크업 변신 영상
출처: 인스타그램 계정 asianbeautiy URL: https://www.instagram.com/asianbe
autiy, 유튜브 Show Beauty (2019, 1, 2). “Best VIRAL Asian Makeup Transfor
mations 2019 Asian Makeup Tutorials Compilation” URL: https://youtu.be/

nGKD7AC_FK0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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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6>은 각각 상단의 여성이 하단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
여 준다. 영상 속에 나오는 어두운 얼굴과 하얀 얼굴 두 가지의 모습 중 
어느 쪽을 ‘본 모습’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콘텐츠에서는 화장 
전의 모습에서 일부러 얼굴이나 치아에 거뭇한 때를 묻히거나 입에 무언
가를 물어서 튀어나온 입을 연출하는 것이(<그림 7-6>의 경우 중앙과 오
른쪽 여성에 해당) 대개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원본이
라고 할 얼굴은 등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미백 화장이 신체 일부처럼 밀착
된 인터페이스이며 사회적 관계를 위한 공적 자아로 기능하는 이상, 미백 
화장을 한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시아 메이크업 변신 콘텐츠에 대해 여러 인종과 성별의 유튜버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경악과 당황감을 표하는 리액션 비디오를 공개했다.102) 
그중 2,8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Reaction Time’의 리액션 비디오
에서103) 두 백인 남성 유튜버는 영상 속 여성들을 ‘사기꾼(catfish)’에 비
유하며 “자기 자신이 되어라(Be yourself)”라고 조언하는데, 이 조언은 어
디에도 가 닿지 못한다. 미백 화장 전인 검은 얼굴의 자아(self)는 과장되
어 있다면, 화장 후의 하얀 얼굴의 자아는 인공적이라는 점에서 모두 특정
한 시각성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각 이미지 속 여성들이 아시
아의 어느 국가 소속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인의 시각
적 진정성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무국적의 특성을 지닌다. 아시아인 
메이크업 변신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 원본의 존재를 흐리는 시뮬라크라다.

초우(2010b, 2011)는 포스트식민주의적 가시체들(postcolonial 
visibilities)을 오늘날의 미디어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하며, 소셜 미
디어 기술을 통해 하위주체가 자기 스스로를 이미지화하고 전시하는 방식

102) 리액션 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콘텐츠 장르로, 아시아인 메이크업 변신 
이미지에만 한정된 파생 콘텐츠는 아니다. 주로 영상의 한쪽 측면에 특정 영상
을 재생하면서 이에 대한 실시간 반응을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여 주는 영상을 
지칭한다.

103) Reaction Time (2018, 10, 22). VIRAL ASIAN MAKE UP 
TRANSFORMATION TUTORIAL. URL: https://youtu.be/3NPbD4soN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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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시아 메이크업 변신 영상 속 여성들
은 초우가 말하는 재현적 차원에서 가시성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 육체
적 정동성의 차원에서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영상 속 여성들은 피부색을 
바꾸거나 실리콘 피부를 뜯어내면서 미백이 지닌 인공성, 즉, 신체와 비유
기적 뷰티 제품과의 접속을 스스로 전시한다. 백인 남성 유튜버들은 영상
이 가시적으로 매개하는 정보를 통해 이 여성들의 본모습을 판독하려고 
하고 이에 실패하자 여성들을 사기꾼에 비유한다. 그러나 사실 이 여성들
은 완성된 ‘화이트페이스’를 연기하며 눈속임을 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백인의 흰 피부를 탈영토화해104) 자신의 몸으로 새롭게 영토화해 넣는 그 
과정을 스스로 드러낸다. 이로써 인지적으로 판독 불가능한 이들의 불안정
한 신체는 인종적인 동일성의 체계나 시각적 진정성이라는 담론을 교란시
킨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고정된 신체가 아니라 기술적인 변형과 결합
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포스트휴먼의 신체로서, 변형의 과정에 열려 있
는 유목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전시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미디어 조건 속
에서 하위주체가 스스로를 기계화하고 스펙터클화함으로써 유동적 정체성
을 획득하는 한 방식으로 보인다.

아시아 횡단적 소셜 미디어 놀이로 시작된 메이크업 변신 콘텐츠는 비
(非)아시아인에게로 확장되며 그 횡단성과 시뮬라크르적 성격을 강화한다. 
‘Linzor’라는 이름의 스웨덴인 백인 유튜버는 아시아인 변신 영상을 따라 
해 보는 도전을 한다(그림 7-7). 코에 왁스를 붙여 높이고 CC크림을 발라
서 피부색을 더 밝게 만들고 검은색 가발을 쓰는 과정 등을 거쳐 완성된 
그녀의 모습은 아시아인의 변신 영상 속 완성 모습에 대한 코스프레처럼 
보인다. 이후 Linzor는 그 화장을 지우는 영상을 메이투로 찍는다.105) 이 
영상의 마지막은 변신 전 Linzor의 모습이 아니라 치아에 누런 무언가를 
붙여 지저분한 모습이다.

104) 리액션 비디오의 백인 남성 유튜버는 흰 피부 화장을 마친 여성을 보고 “이제 
나만큼이나 하얗다”고 말한다.

105) 영상 속에서 Linzor는 메이투를 이용하는 것까지도 아시아인 변신 영상에 대한 
모방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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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비아시아인의 아시아인 메이크업 변신 영상
출처: Linzor (2018, 12, 4). “Following VIRAL ASIAN MAKEUP TRANSFORMATION 

VIDEOS”. URL: https://www.youtube.com/watch?v=Ibt1YmF-Bs8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Linzor의 영상은 변신 이미지의 시뮬라크르적 성격을 강화한다. 아시아
인 변신 영상 속 아시아 여성은 원본 얼굴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인종적 
시각성을 위반하며 혼종성 및 무국적성을 띤다. 그리고 백인 여성이 이 과
정을 모방함으로써 변신 전후의 이미지는 더욱 혼종적이다. 비유사성에 의
거해 나타나는 시뮬라크라는 인종과 국적의 경계를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
한다.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 사이를 오가며 형성되는 변신 이미지의 시뮬
라크라는 어떤 것도 원본이라고 할 수 없는 무국적의 배치를 형성한다. 그 
안에서는 지역성을 특정할 수 없는 인공적이고 수행적인 미백의 얼굴만이 
부유한다.

제 2 절  K-뷰티 배치

오늘날에는 전례 없는 인간, 자본, 기술 등의 이동으로 이질적 문화 간
의 접촉을 통해 많은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뷰티 영역도 수출입을 
통한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횡단적 양상과 혼종성을 드러낸다(Miller, 
2006; Jha, 2016). 여기서는 미백에 대한 논의를 잠시 뷰티산업 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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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해 보고자 한다. 미백은 K-뷰티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며, 미백 이
미지 배치에서 살펴본 한국 스타의 이미지와도 밀접한 것이기 때문이다. 
좁게는 동북아시아, 넓게는 아시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초국적 뷰티 흐
름에서 최근 10~20년 사이에 K-뷰티는 새로운 배치로서 나타나고 있다.

1. K-뷰티의 아시아 횡단적 힘

한국의 뷰티산업은 서구 국가들과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했다. 
특히 일본은 발전된 뷰티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본인의 피부의 질이 
한국인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 한국 뷰티산업 발전에 모델로 여겨졌다. 
1986년 개원한 태평양 뷰티아카데미에서는 화장 세미나나 미용 세미나에
서 선진 뷰티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일본 전문가를 주로 초청했다(태평양
50년사편찬위원회, 1995). 미용 방식 외에도, “SBS가 개국할 당시 일본 
MTV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조명 장비 중에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조명B 심층면접에서 인용)다는 점 등 미디어에서 뷰티를 구현하는 방
식에 있어서도 일본의 주요한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영향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고루 발견된
다. J-뷰티는 K-뷰티보다 먼저 아시아 횡단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대체로 
20대였던 태국인, 베트남인 표적집단면접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10대 시절
에는 J-팝이 인기가 있었고, 일본 화장품이 유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0년 전후로 K-팝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가시화됨에 따라 J-뷰티의 자리
를 K-뷰티가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 화장품 시장
은 세계 뷰티 시장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미백 제품은 핵
심적인 수출품으로, 한국은 세계 미백 화장품 시장에서 출원 비중이 
63.2%로 가장 높은 국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그림 7-8>에서 
볼 수 있듯, 한국 화장품 수출은 2018년 기준 62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45억 달러 규모가 미백 기능성 제품으로 분류된
다. 정부의 유관부처에서는 ‘K-뷰티 혁신 히트 제품’ 사례로 에어쿠션,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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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마스크팩을 꼽으며 K-뷰티산업을 한류와 연계해서 성장시켜야 할 
산업으로 보았다(보건복지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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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7-2019>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S-Code 6자리 기준)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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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한국 화장품 수출 현황
출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가별 수출현황.

URL: http://www.kcii.re.kr/trade/country_list?type=export

한국 화장품은 아시아 내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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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주요 동남아시아 국
가들을 살펴보면 <그림 7-9>와 같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 걸
쳐 전반적으로 교역량이 많은 중국과 일본 외에 2010년대 들어 동남아시
아 국가가 화장품 부문에서 수출량이 급증한 것은 최근 뷰티 관련 뉴스 
헤드라인으로 자주 사용되는 문구인 ‘K-뷰티 영토 확장’을 명시적으로 보
여 준다. 이 영토 확장이 동반한 효과나 함의는 뒤의 장들을 통해 더 살펴
보도록 하고 그 양상을 연구자가 방문한 두 동남아시아 도시 하노이와 방
콕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노이의 대표적 드러그스토어는 ‘가디언(Gaurdian)’이다. 연구자가 방
문했던 세 곳의 가디언은 모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형태로 한국 마스
크팩을 진열하고 있었다(그림 7-10). 방콕 역시 대형 쇼핑몰에 방문했을 
당시 ‘더페이스샵’과 ‘잇츠스킨’ 등의 한국 브랜드가 쇼핑몰의 중심에 위치
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게에 걸린 광고 스크린에서는 하얗
게 빛나는 피부에 파란 렌즈를 끼고 선홍빛의 립스틱을 한 한국 여성 모
델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다(그림 7-11). 망가 미학을 체현하고 있으면서
도 K-팝 아이돌의 스타일링을 연상케 하며 ‘한국적’ 변용을 한 여성의 얼
굴 아래에는 한국어 자막으로 설명이 제공되고 있었다.

그림 7-10 하노이 드러그스토어 내 한국 마스크팩
출처: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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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방콕 대형 쇼핑몰 내 한국 브랜드 가게의 광고
출처: 연구자 촬영

K-뷰티의 성장은 화장품이라는 물리적 개체의 이동 차원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K-뷰티는 한국이라는 영토와 분리된 채로 성장하기도 한다. 필리
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서울 화이트 코리아(Seoul White 
Korea)’, ‘서울 시크릿(Seoul Secret)’과 같은 이름의 미백 화장품 브랜드
가 존재한다. 이 브랜드들은 한국과 관련 없는 각 동남아시아 국가 브랜드
이지만, ‘서울’을 브랜드명에서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 공장이 있다거나 K-
뷰티의 핵심 기술을 도입했다고 광고한다. 관련해서 9장에서 좀 더 자세
히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 짚어둘 점은 K-뷰티가 미백의 아시아 횡단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미백의 욕망은 ‘서울’이라는 기표에 달라붙어
서 아시아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K-뷰티의 횡단성은 부분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뷰티산업 발전 과정에서 일본인 전문 인력이 초청되었다면, 
K-뷰티는 인력의 이동 외에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서의 전수를 통해서
도 이루어진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K-뷰티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비전문가 집단에게 소셜 미디어는 K-뷰티의 중요한 채널이다. 
표적집단면접에 참가했던 외국인 참가자 중 대부분이 유튜브로 한국의 뷰
티 콘텐츠를 시청한 적 있거나 꾸준히 구독 및 시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5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106) 한국의 뷰티 유튜버 포니(Pony)
는 중국, 태국, 베트남 연구 참가자들과의 표적집단면접에서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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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언급된 인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K-뷰티에 대한 핵심적인 이미
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에서는 
‘koreanbeauty’, ‘koreanmakeup’, ‘ulzzangmakeup’, ‘asianbeauty’ 
등의 키워드로 한국식 화장법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이나 한국식 화장을 
한 여성들의 사진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력의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영
화 <만추>를 통해 한국 활동을 했던 중국 배우 탕웨이의 메이크업을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이 담당하면서 K-뷰티의 미학이 중국에 알려지
기도 했다. 정샘물은 이른바 ‘투명 메이크업’을 개발했던 인물로, 짙은 중
국식 화장 대신 자연스러운 미백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식 메이크업
을 탕웨이에게 적용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에 한국 미디어 제작진들의 중
국 진출과 더불어서 중국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증가하고 있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중국의 드라마
나 광고 촬영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촬영 팀과 연예인들이 
한국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스타일리스트의 고용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그냥 한국이면 무조건 신뢰하는 무언가가 있는 
같아요. “한국 메이크업 선생님이셔” 옆에서 이렇게 말해 주면 다들 반
응이 같아요. 한국 메이크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도 한국 사람
이 무언가를 해 주면 잘한다고 생각해서 좋아해요. 뭔가 다를 거란 생각
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큰 편이에요. (메이크업B)

중국을 비롯해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K-뷰티가 가시화됨에 따라 형성
된 제도적 지층이 K-뷰티를 교육하는 기관들이다. 2019년 기준으로 민관‧
대학 과정을 통해 K-뷰티 관련 메이크업 과정을 이수하는 유학생이 7~8
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심층면접에 참가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들과 뷰티 유튜버는 최근 2~3년 사이 한국의 뷰티 관련 전문 학원에서 전
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 또는 국내 대학

106) 2020년 6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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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어학당에 다니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화장법을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K-뷰티 글로
벌교육센터’와 ‘K-뷰티아카데미’ 등을 신설하여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보건복지부, 2019) 이런 수요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K-뷰티가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 횡단적 힘이 무한한 것은 아
니다. 최근 중국과는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 일본과는 무역 
화이트리스트 관련 갈등 등으로 교역에 지장이 생긴 바 있다. 정치‧경제적
인 차원의 장치들 외에도 K-뷰티는 문화적 흐름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 속
에 있기 때문에 제약 받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젊은 층에서는 중국의 전
통적인 뷰티를 옹호하는 ‘hanfu’ 운동이 일어나면서 K-뷰티의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hanfu’ 운동은 자신들의 정체
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국 브랜드를 사용하는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며 ‘C-
뷰티’를 부상시키고 있다. 이처럼 뷰티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서 문화횡단의 흐름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2. 문화적 흐름과 K-뷰티

경기도에 위치한 ‘K-뷰티 스쿨’은 ‘한류트레이닝센터(Global K 
Center)’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곳은 Mnet의 아이돌 양성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던 <프로듀서 101>에서 연습생들의 합숙과 훈련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K-팝 팬들에게는 시각적으로 익숙한 곳이다. 센터 내의 각 공간
은 ‘K-beauty 본관’, ‘K-beauty 콘서트홀’, ‘K-beauty 개인연습실’, 
‘K-beauty 식당’ 같은 식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여기서는 1주에서 3개월 
정도의 과정을 통해 뷰티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생 특전으로 ‘아이돌
과 함께 하는 밤’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K-뷰티 글로벌 교육 센터가 
좁은 의미의 뷰티산업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언론사들과 대
중음악 관련 협회들, 연예제작자협회, 예술대학과의 연결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그림 7-12) K-뷰티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아시아 횡단적 흐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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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7-12 ‘K-뷰티 스쿨’ 네트워크
출처: K-뷰티 스쿨 홈페이지 URL: http://www.kbeauty-school.co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이처럼 아시아 내 뷰티산업의 흐름은 뷰티산업의 단독적인 수출입 전략
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흐름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
서 형성된다. 뷰티 관련 제품의 상품성은 제품의 질적인 완성도나 가격 등 
산업‧경제적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매력을 호소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리고 아시아는 그 시각적 매력을 문화콘텐
츠와 그 문화콘텐츠 속에 등장하는 스타라는 신체를 통해서 유통해 왔다.

2장에서 본 국내 뷰티산업의 분류 도식(그림 2-3)을 오늘날의 폭넓은 
의미에서의 K-뷰티산업으로 치환시켜보면 <그림 7-13>과 같은 형태로 제
시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살펴보는 K-뷰티는 3사분면에 위치한 ‘미모’
의 영역이지만, 애초의 이 도식이 뷰티산업을 폭넓게 정의한 점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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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를 한류 문화콘텐츠를 통해 매개된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의 측면
으로 확장했을 때, K-뷰티산업의 영향이 닿는 곳은 한국식의 패션 스타일
과 음식, 한글이 지닌 아름다움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2002년의 보고서
에서는 <겨울연가>가 국내에 드라마 속 목도리를 유행시키는 현상 정도를 
통해 ‘미모’와 ‘미담’의 영역을 연결하고 있지만, 이후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연가>는 다양한 OSMU(One Source Multi Use)로 전개되면서 <그
림 7-13>이 다루는 넓은 의미의 K-뷰티산업에 고루 영향을 미쳤다(한국
콘텐츠진흥원, 2010).

외면

미관 (美觀)

미모 (美貌) 미담 (美談)

미품 (美品)

내면

(제품)
체화

(미적)
체험

악세사리

패션(의류)

에스테틱

미용성형
한국어

K-스타일 K-라이프

K-뷰티 한글

K-콘텐츠

한국문학

디자인상품

화장품

K-푸드

헤어메이크업

그림 7-13 K-뷰티산업의 분류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2). <뷰티산업의 부상과 성공전략>의 4쪽의 도식(본고 그림 

2-3)을 재구성.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다시 미모의 영역으로 한정해 논의를 이어 가자면, K-뷰티산업의 소비
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K-팝, 그리고 K-뷰티를 체화한 한국 스타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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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한국의 미적 감각과 제품을 접
한다. 중국에서 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최근 고객들로부터 한국 드
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전지현,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박민영과 같은 
메이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K-팝이 
체화한 시각성 및 신체성이 곧 K-뷰티와 혼용되는 양상이 발견된다.

일할 때 보면 다들 한국 뮤직비디오 한국 연예인 사진을 들고 와서 “이
렇게 해 주세요” 많이 그래요. […]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옷과 세트, 헤어, 메이크업 모두 똑같이 해서 촬영을 해요.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에요. (메이크업B)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 당시 중국 메이크업 트렌드는 한국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레드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특히 아이섀도우. 눈가를 빨갛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제가 어딜 가나 다들 눈을 빨갛게 화장하길래 잘 나가는 중국메이크업 
실장님께 “왜 중국 사람들은 다들 빨갛게 화장을 하나요?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러는 건가요?” 물었더니 하시는 답변이 정말 특이
하더라구요. “이거 다 너네 꺼야. 한국에서 다 이렇게 화장하니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린 원래 자연스럽게 브라운 계열 색 혹은 다른 색
으로 메이크업하는 거 좋아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실장님이 말하시는 
그 레드메이크업은 한국 아이돌이 시상식 혹은 콘서트에서 섹시 컨셉 혹
은 뭐 뱀파이어 컨셉 등으로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때와 장소
에 맞춰 하는 메이크업인데.. (메이크업B)

이러한 양상은 K-뷰티와 관련된 화장품 브랜드를 홍보할 때 한국의 대중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7-14>는 K-
뷰티를 차용한 필리핀 화장품 브랜드 ‘서울 화이트 코리아’107)가 인스타그
램 스토리에 게시한 광고다. 이 광고는 ‘케이 드라마’라는 한글을 사용하
고 있으며, 25편의 한국 드라마 제목을 나열한 빙고판을 보여 주고 있다. 

107) 이 제품은 필리핀 화장품 업체에서 K-뷰티의 기술을 필리핀인의 피부에 더 잘 
맞는 형태로 도입하여 만든 브랜드인데, 이와 관련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9장에
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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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된 드라마에는 <상속자들>(SBS, 2013), <태양의 후예>(KBS, 2016)와 
같이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수출되었던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
부터 <사랑의 불시착>(tvN, 2020), <이태원 클라쓰>(JTBC, 2020)와 같이 
당시 방영 중이던 작품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광고는 제품에 대한 직접적
인 정보 제공 없이 한국의 ‘K-콘텐츠’, 즉 ‘미담’에 대해 이미 수용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념이나 호감을 제품에 부착시키는 방식을 이용한다.

그림 7-14 ‘서울 화이트 코리아’ 소셜 미디어 광고
출처: 서울 화이트 코리아 인스타그램(seoulwhitekorea) 스토리.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국내 화장품 브랜드인 ‘라네즈(Laneige)’108)의 싱가포르 지사가 공개한 
단편영화 형식의 광고 “My BB LOVE”109)는 한국의 화장품과 한국 드라

108) ‘La neige’란 프랑스어로 ‘눈’을 뜻한다. 흼을 은유하는 명사를 브랜드명으로 삼
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국 뷰티산업에서 미백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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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의 이성애적 로맨스 코드 등이 얽힌 형태의 배치물이다. 광고 속
에서 싱가포르로 교환학기를 보내러 간 한국인 남성 대학생인 주인공은 
그 학교의 여학생에게 첫눈에 반한다. 이 여주인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
해 고민하던 남성은 그녀의 기숙사 방으로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한국 드
라마를 보며 얼굴에 BB 쿠션을 바르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된다. 여
주인공의 룸메이트는 “쟤는 풀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드라마를 보면 ‘오
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말한다. BB쿠션을 사용하며 드라
마를 보던 여주인공은 드라마 속 배우를 향해 “오빠(oppa)”라고 넋이 나
간 듯 속삭인다. 이후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 “지
극히 간단한 일”이었다며, 한국의 대박 난 드라마들 속 로맨틱한 장면들을 
따라해 보려고 한다.110) 이에 전혀 동요하지 않던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찾아온 것은 남주인공이 한글로 쓴 편지를 전달받고서다. 여주인공은 한국
어를 몰라서 편지를 읽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남주인
공은 여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착각한 채 광고가 끝난다.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이 일종의 감성 광고는 K-뷰티에 한국 
드라마의 로맨스 코드 및 한국 스타와 팬 간의 특유의 준사회적
(parasocial) 관계를 동원하고 있다. “오빠”가 아시아 여성의 욕망을 만들
어 내고 이것이 K-뷰티의 수행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K-뷰티, 또는 미백의 아시아 횡단적 힘은 문화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K-뷰티의 ‘K’는 단순히 그 원산지로서의 한국을 표기하
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산업이 생산한 K-드라마나 K-팝의 ‘K’가 의미하
는 바를 항상 공유한다.

109) LANEGIE Singapore (2017, 8, 24). “LANEIGE Singapore: MY BB LOVE”. 
URL: https://www.youtube.com/watch?v=vTlorAcC_4c

110) 부차적인 논의로, 이러한 설정과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
하는 결말은 문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국 남성성에 한국 문화 콘텐츠의 로맨
티시즘이 지닌 환상을 부여함으로써 자칫 한국 남성과 아시아권 여성 사이에 왜
곡된 이성애 권력 관계를 설정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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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 아시아 횡단적 미백의 사선적 권력

미백은 한국에서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특별한 문화 현상은 아니다. 지
리적 가까움을 바탕으로 유사한 생김새와 문화적 감수성을 공유해 온 동
아시아는 느슨하게나마 아시아 횡단적 뷰티 배치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살펴본 바와 같이 망가미학이나 귀여움에 대한 감수성, 소셜 미디어 상의 
유행 콘텐츠 등의 연결을 통해서 형성된 배치다. 동아시아 내에서도 서로 
다른 메이크업의 경향성이 있고 미백의 구체적인 형태도 다르지만, 미백에 
대한 욕망이 횡단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 횡단적 뷰티 배치를 통해서다. 
이 배치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국가적 코드화와 탈코드화, 영토화와 탈
영토화를 반복해 왔다. 한 때는 중화권 스타의 아름다움이, 또 다른 때는 
일본 트렌디 드라마 스타의 아름다움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아시아 
횡단적 뷰티 배치는 이제 K-뷰티의 배치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미백을 K-뷰티의 차원으로 확
장해 보았다. K-뷰티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그 제도적 지층을 육성하기 위한 담론이 마련되고 있다. 위키
피디아(Wikipedia)에서 K-뷰티가 “한국에서 유래한 스킨케어 제품을 통칭
하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이나, 동남아시아 드러그 스토어를 점령한 
한국 미백 마스크팩에서 알 수 있듯, 미백은 K-뷰티의 핵심적 요소다. 
<그림 7-8>, <그림 7-9>와 같이 한국 화장품의 수출 증가량을 근거로 동
원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아시아 뷰티 배치 내에서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
고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토란 단지 한국 
정부나 산업의 수출 욕망이 분절한 공간이 아니라 망가미학과 소셜 미디
어 미학, K-팝과 K-드라마 등의 문화적 흐름이 교차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K-뷰티나 미백의 지구적 차원의 산업적 성장을 정리하면
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문화적 흐름의 차원으로 조명하려 했다. 이것은 이
미 K-뷰티에 대한 많은 학술적‧사회적 관심이 성장 수치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그 사회문화적 담론의 공백의 메꾸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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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미백이 지닌 문화적 권력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아시아 횡단적 뷰
티 흐름은 아시아 간 상호참조적 문화사의 단면이다. 미백의 혼종성은 무
국적성의 미학을 통해 사선적 권력을 획득한다. 미백은 고정된 피부색에서 
벗어나는 아시아인의 신체 변용 역량을 가시화하고, 이것은 흑백의 인종색 
스펙트럼이 내포한 직선적 권력 위계에서 이탈하는 사선적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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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미백인-되기

5~7장에서 미백 배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 
미백 배치가 무엇을 하는지, 즉 무엇을 생산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
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미백 배치가 생산하는 ‘되기’, 즉 미백 
배치가 어떤 탈주적인 주체화 과정을 생산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들뢰즈가 제시한 ‘되기’는 구조와 행위주체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주체
화 과정을 의미한다. 그 극복이란 되기를 욕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제한
다는 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구조 속에 종속된 주체 개념에서건 근대적 
개인주의가 만든 오롯한 주체 개념에서건 개인이 지닌 행위주체성은 개인
의 역량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욕망에 기인한 되기는 
각각의 신체적 경험에 의거해 각각의 되기를 생산한다. 어떤 욕망은 익숙
하고 습관화된 형태로서 몰적 운동을 하고, 어떤 욕망은 기존의 지층에서 
벗어나 탈주하는 운동을 한다. 즉, 신체와 신체, 또는 신체와 다른 어떤 
요소가 만나면서 어떤 정동을 경험하고 어느 정도의 변용 역량을 발휘하
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되기가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미백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백인-되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A가 B가 된다는 것은 A가 B를 모방하여 B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
라, A와 B가 만나서 A′와 B′의 결합 형태로서의 새로운 무언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백인-되기는 미백 배치에 참여하는 여러 신체가 미백과
의 접속을 통해 생성적인 되기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권력 규범이 형성한 홈 파인 공간 속에 놓여 있던 신체들은 탈주선을 타
고 새로운 의미의 지층으로 향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여성-되기, 아시아인
-되기, 아시아 남성-되기에서 각 집단은 기존의 구조 속에서 억압 받는 
소수자 위치에 있는 정체성으로, 이들의 주체화 과정은 저항이나 타협과 
같이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해독되고 그 욕망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조명
되지 못했다. 각 되기를 추동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는 욕망은 무엇인지
에 대해 주목하며 세 가지 되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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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여성-되기

현재까지의 논의에 이르는 동안 다룬 대부분의 사례는 여성의 미백이
다. 이는 뷰티라는 것이 여성이 전유하는 젠더화된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는 것을 고려하면 별로 놀라운 점이 아니다. 더 중요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미백 배치와 배치 내 여성의 신체에 관여하는 욕망이 어떤 형태인가
의 문제다. 이것이 여성의 욕망인가? 여성의 욕망이라면 어떤 욕망이며, 
그 욕망은 또 무엇을 생산하는가?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가 “모든 되기는 여성-되기를 통해 시작하
며 여성-되기를 지나간다”(526쪽)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여성-되기는 
그 자체로 다수성에서 탈주하는 소수자-되기의 본질이다. 여성-되기란 규
정된 의미의 여성성을 획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미백 배치에는 규
정된 여성성의 영토를 분절하는 남성 욕망이 작동하고 여성의 신체는 이 
남성 욕망 안에 포섭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은 각자의 연결접속
을 통해 그 영토 바깥으로 탈주하는 잠재력을 드러내기도 하며 이것이 곧 
여성-되기다.

1. 남성의 욕망에 포섭된 여성의 욕망

인종을 불문하고 흰 피부는 여성에게 더 강력한 담론적 효과를 만들어
내며 여성의 신체를 규율하는 요소로 작동해 왔다(Dyer, 1997/2020; 
Rondilla & Spickard, 2007; Jha, 2016). 한국 사회에서 또한 하얀 피부
는 여성의 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성되어 왔다. ‘백옥 같은 얼굴’이 한
국에서 미녀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관용어구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111) 여성의 아름다움은 하얀 피부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부 미용 및 화장 자체가 오랜 기간 여성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

111) 이것은 특히 여성성 및 여성의 정절에 대한 규율의 차원에서 작동해 왔다. ‘백옥 
같은 얼굴’이라고 할 때의 백옥은 내구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그 희고 투명한 
색깔이 인간의 절개에 비유되어 왔다. 따라서 백옥가락지, 백옥비녀, 백옥장도가 
정절의 상징이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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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흰색이 순수를 상징하는 보편적 색상 기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미백 제품 광고사의 그 초기에는 
미백 제품의 성격이나 이미지에 대한 제시가 순수한 여성성을 경유함으로
써 이루어졌다.

‘리리 홀몬크림’의 광고는 일곱 컷의 만화 형태를 지닌다. 광고 속에서 
이 미백크림을 사용하는 여성 또는 사용하지 않는 여성을 묘사하는 방식
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미백과 전통적 여성성의 연결접속을 만들
어내고 있다. 인용한 만화(그림 8-1) 속에서 숙자는 영호와의 데이트를 하
러 가지만 막상 영호를 만나자마자 영호를 두고 어디론가 간다. 영호는 그
런 숙자를 보며 숙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사실 
숙자는 자신과 영호의 누나를 위해 미백 크림을 사러 온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사실을 알게 된 영호가 숙자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만화는 마
무리된다. 즉, 이 광고만화는 정절을 의심받던 여성이 미백크림을 기점으
로 현모양처상으로 변모하는 서사를 담고 있다. 이때 미백 크림의 소비 주
체는 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의 시점은 영호의 시점이며, 숙자의 미
백 욕망은 다수성의 척도로서의 남성 영호의 시선 속에서 정의된다. 영호
가 욕망하고 기대하는 여성성 안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숙자의 신체는 “나
를 경멸하는” 것이라고 코드화되고 영호의 욕망과 접속했을 때에야 “아름
다움”으로 찬양된다.

여기서 미백의 욕망, 여성의 욕망, 남성의 욕망의 순으로 커지는 포함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미백 욕망은 여성 욕망의 부분집합이고, 여성 욕
망은 남성 욕망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집합 설정 속에서 여성-되기는 일
어나지 못한다. 여성의 미백은 남성의 욕망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영호
의 시선 속에서 숙자의 미백 욕망은 능동적 힘을 잃고, 숙자는 가부장제가 
규정한 여성성을 체화한 몰적 여성으로 위치 지어진다. 더욱이 숙자가 영
호 누나의 미백 크림까지 사려 했다는 사실이 제시되면서, 숙자와 영호의 
누나는 여성성에 대한 동일성과 보편성으로 수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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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1950년대 미백제품 ‘리리 홀몬크림’ 만화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59년 11월 8일, 3면.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남성 욕망만이 능동화된 상태에서 여성의 미백 욕망이 포섭된 양상은 
비단 50년대에나 통용되던 케케묵은 것이 아니다. 2017년 논란을 일으켰
던 국내 화장품 광고는(그림 8-2) 여전히 이러한 젠더화된 욕망의 배치를 
보여준다. ‘포인트 화이트닝 크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제품은 여성의 
유두와 사타구니의 피부색을 밝게 만드는 화이트닝 크림으로, 광고는 여성
의 유두와 사타구니 색에 대한 남성들의 말을 인용한다. 남성들은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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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유두가 지저분하고 처녀 같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시각적 만족
이나 성적 판타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이 광고는 점차 신체
의 내밀한 부위로까지 세분화되어 가는 신체기술로서의 미백이 남성의 욕
망에 부합하기 위해서였음을 보여준다. 광고 속 남성들은 사진과 이름, 나
이, 글씨체로 각각의 독립된 욕망-기계로 등장하지만 여성의 존재는 개체
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복숭아라는 분절된 이미지로 표상됨으로써 몰적 
여성의 상태로 남아 있다.

그림 8-2 ‘포인트 화이트닝 크림’ 광고
출처: 미미박스 URL: www.memebox.co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다른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자면, 2016년 스노우 광고 영상이 있다. 광
고는 남학생이 친구에게 한 여학생을 보여주겠다고 “피부가 장난이 아니
야”라고 말하며 함께 교실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 교실에는 셀카를 
찍고 있던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들의 기대와는 다른 외모를 갖고 있다. 
남학생들은 욕을 하고 여학생의 뺨을 때려 쓰러뜨린 후, 스노우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놓고 나간다. 쓰러졌던 여학생이 일어나서 스노우 앱으로 셀카
를 찍자 남학생이 기대했을 법한 외모로 변신한다. 그리고 “X 같은 피부
도 예쁘게”라는 카피가 뜬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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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스노우’ 광고
출처: http://www.koreatimes.co.kr/www/nation/2019/11/524_19

8245.html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광고의 본 영상이 종료된 후 뜨는 이미지(그림 8-3)는 본 영상 속 신체 
폭력 못지않은 폭력성을 드러낸다. 이 이미지는 ‘포인트 화이트닝 크림’과
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욕망을 남성 욕망 내로 영토화한다. 여성이 은유
적 이미지로 대체되었던 위의 광고와 달리 이 이미지 속에는 여성의 얼굴
과 함께 선택 가능한 다른 필터값이 적용되었을 때의 예상 얼굴 이미지들
이 아래쪽에 함께 배치되어 있다. 카메라의 방향에 따라 휴대폰의 스크린
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물리적 주체는 남성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대타자로서의 남성 욕망이 작동하게끔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5장에서 언급했던, 필터값에 따라 자신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자아의 이동 가능한 극장”(Braidotti, 1994, p.50)으로서의 미백 피
부라는 능동적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다. 광고 속 여성에게는 자아도 없으
며 이동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남성의 시선 속에서 필터 보정이 
없는 여성의 피부는 “X같은” 존재, 즉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남성 중
심적인 재현 체계는 깔끔하게 정돈되지 않은 비(非)미백의 여성 얼굴을 

112) 스노우캠은 당시 논란이 일어나자 광고를 삭제했고, 현재는 해당 광고를 영상으
로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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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여성성의 영토 경계를 흐림과 동시에 남성의 욕망을 배반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재현한다. 그리고 이 광고는 그 여성성 영토를 이탈한 여성
을 문자 그대로 때려눕히고 필터가 덧씌워진 이상적 여성의 모습을 소환
함으로써 질서를 되찾는다.

이러한 광고 속에서 재현되는 여성은 몰적 여성이다. 여성과 남성을 이
원적으로 대립시키고 남성이 규정한 여성성을 모방하는 정체성이다. 몰적 
여성은 홈 파인 공간에 위치한다. 또는, 여성의 신체 자체가 홈 파인 공간
이다. 미백이라는 단일한 시각성만이 허용되고 그렇게 허용된 미백에는 단
일한 의미만 기입된다.

섹시하다는 말이 좀 다르게 말하면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런 ‘고상하지 
않다’라는 나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제가 선택권이 
있다면 이효리처럼 생기보다는 이영애처럼 생기고 싶은 그런.. (미영, 41
세, 회사원)

그렇다면 미백 배치에서 여성-되기란 불가능한 것일까? 제국의 언어, 
남성의 욕망이 파놓은 홈 속에서 한국 여성의 미백은 특정한 의미에 자신
의 신체를 끼워 맞춰 넣는 실천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2. 여성-되기의 가능성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는 몰적 여성 역시 여성-되기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내에서 여성주의 운동의 주제로 논쟁이 되
는 것 중 하나인 ‘탈코르셋 운동’을 상기시킨다.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의 
뷰티가 가부장적 시선이 만든 획일적 외모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규율적 행동이라는 점을 폭로하며 이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창한다. 이는 
어떤 척도나 수목적 위계를 벗어나 리좀적인 형태의 여성-되기에 대한 주
장을 내포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탈코르셋 운동을 주장하는 일부에서 여성의 
뷰티 자체를 비판하며 뷰티 실천을 하는 여성들을 ‘흉자’113)와 같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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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
데, 들뢰즈주의적 시각을 통해 볼 때 이러한 방식의 탈코르셋 운동은 여전
히 여성-되기를 가로막는 방식이다. 우선 이러한 시각은 여성의 욕망과 
신체 변용 능력을 제한적으로 정의 내리며 복수의 신체, 복수의 여성성이 
생성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여성에게 꾸미지 않을 욕망만을 인정하고 꾸미
는 욕망은 여성의 것이 아니라고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단일 척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겠다는 명목 자체를 또 다른 척도로 만들어 여성이 다른 
요소와 접속하는 데에 제한을 두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강압적인 탈코르
셋 운동은 개인의 행위능력과 의식적 주체로서의 개인 개념에 기반하여 
신체적 해방을 기대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는 
여성-되기란 “유기체와 주체성으로부터도 힘을 끌어내지 않는다는 
것”(525쪽)이라고 말했다. 즉, 여성-되기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합일된 
단일한 위치에서 외치는 구호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되기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욕망을 통해 실현된다.

여성-되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짚어 두어야 할 점은, 본 연
구가 미백이 그 자체로 여성-되기를 생산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 다수성에 위치한 남성의 욕망과 시선으로부터 탈주해 기관 없
는 신체를 향해 가는 여성-되기를 주장하기에는 젠더적 권력을 분절하고 
(재)영토화하는 많은 사회적 요소들이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백 
또한 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기존의 젠더 권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경제적‧문화적인 배치물들이 겹겹이 작동하는 가운데, 미백이 여성-되기
를 실현하는 혁명적 사건 같은 것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은 무리다. 본 연구
가 주장하는 것은, 그럼에도 미백을 몰적 질서가 아닌 유목론적인 욕망으
로 바꾸어 읽을 때 가능한 여성-되기의 역량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
백이 다양한 의미와 정동을 생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되기의 잠재
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우선 여성을 획일화된 방식, 단일한 신체로 상정하지 않는 것에

113) ‘흉내 자지’의 줄임말로, 남성의 사고방식에 동조한다는 의미에서의 ‘명예남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흉내’라는 단어에는 남성중심적 시각에 대한 복
제물이라는 부정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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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90년대 미백 제품 광고를 볼 때, 여성성이 
미백의 배치에서 서로 다른 식으로 코드화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당
시 배우 이영애를 내세운 미백 제품 광고는 미백에 대한 다른 집단적 배
치를 보여 준다. <그림 8-4>에서 이영애는 원피스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반면 <그림 8-5>에서의 이영애는 중절모에 여름 수트, 넥타이, 단화
로 치장을 하였다. 이 광고는 각각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련된 명시적인 시
각적 자원들을 미백에 접속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방식으로 코드화한다. 이
는 미백의 의미를 전통적 여성성과 그로부터 이탈하는 여성성, 또는 피부
가 지켜져야 하는 신체와 피부를 지키는 신체로114) 매우 단순하게 분기시
키는 방식이지만, 이영애의 미백은 리리홀몬크림 광고 속 숙자의 욕망과는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림 8-4 1990년대 미백제품 ‘마몽드 UV화이트닝’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93년 4월 2일, 9면.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114) “하얗게 지킨다”는 광고 문구에서 지키는 주체와 대상은 <그림 8-4>와 <그림 
8-5>에서 서로 다르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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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1990년대 미백제품 ‘마몽드 UV화이트닝’ 광고
출처: 경향신문, 1993년 4월 26일, 15면.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더 나아가, 여성-되기의 분자적 정치학이란 다양한 신체 위치에서 존재
하는 욕망에 대한 지도제작을 하는 방법이다. 미백을 사회구성적 권력에 
종속된 자기규율이 아닌 신체에 기반한 욕망임과 동시에 여성의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욕망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도 제작의 중요한 전제다.

여성으로서 신체적 조건 때문에 속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 것도 여성성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꾸미는 거 이런 건 자연스럽게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미에 대해 추구하는 욕망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너는 여
자로서 무시 받아, 여자로서 남자보다 우월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짓누
르고 그런 거 때문에 도리어 여성성이 우월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단순히 그런 거[코르셋] 벗어제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 
만약 그런 게 무시될 거였으면 남자들도 꾸미는 거에 대한 욕망이 안 생
겼겠죠. 남자들도 사실은 요즘 보면 엄청 자기 관리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그거에 대한 로망도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니까 가장 기본적
으로 나온 본성에 대해서 그냥 어거지로 짓누른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은혜, 39세,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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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홀몬크림부터 스노우 광고까지 앞의 부분에서 본 언표 체제는 미백
의 욕망을 결핍에 기인한 여성의 욕망 구도로 재현했다. 그리고 탈코르셋 
운동 내의 일부 입장은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의거한 수목적 성차를 고수
한다. 그러나 들뢰즈주의적 욕망론에서 욕망은 삼각형의 구조적 욕망115)과 
같은 결핍의 구도가 아닌 유목적인 구도를 갖는다. 유목적인 구도 속에서 
욕망은 남성의 욕망이나 여성의 욕망을 특정한 몰적 질서로 분절하기 보
다는 각각의 신체를 횡단한다. 인용 속 은혜의 말은 뷰티의 욕망이 여성이 
느끼는 결핍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규정되지 않은 욕망이며 그 욕망
이 남성 신체로 전염되어 가기도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욕망의 흐름은 
늘 새롭게 연결접속하면서 무언가를 생산한다. 뷰티에 대한, 미백에 대한 
욕망 또한 범주를 넘나들며 연결접속할 수 있다. 이로써 협소한 의미의 성
차 대신 n개의 되기가 상정하는 차이론이 가능하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양상으로, 여성들의 미백 욕망은 자신이 위치한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접속을 통해 서로 다른 의미를 생성한다. 앞서 건강을 
가꾸는 신체기술이자 소비 욕망에 의해 추동되는 신체기술의 측면으로 미
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미백은 젠더화된 의미화 영역 바깥에서도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 미백은 자신이 지닌 신체적 
특성과 내적 성향에 맞추어 외모를 가꾸는 신체기술이기도 하고, 공적 영
역에서 전문성이나 자신감을 얻는 신체기술이기도 하며, 자기 관리를 통해 
스스로를 보살핀다는 느낌을 갖기 위한 신체기술이기도 하다.

[서양인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그런 거(태닝한 게 어울리는 거) 아닐
까? 머리색도 밝잖아. 까만 머리에 까맣게 태우는 게 이상하지 않나. (혜
지, 29세, 회사원)

근데 뭐랄까. 동양인이 태닝하면 화려하게 꾸며야 될 것 같은 강박도 같
이 따라오는 것 같아. […]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꾸밀 자신이 없으면 태

115) 들뢰즈와 가타리(1972/2014)는 프로이트가 욕망을 강조한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
만 그 욕망은 사회의 위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삼각형의 구조적인 욕망에 머무르
고 있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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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애. (수영, 29세, 회사원)

예진(24세, 대학생): 근데 저는 과가 경영학과인데 저희도 발표하는 날이
나 이럴 때는 좀 옷도 신경 쓰고 화장도 좀 하는 것 같아요. […]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발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갖춘 모습일 
때 그 발표에 더 이렇게..
수진(23세, 대학생): 신뢰감.
주아(26세, 대학생): 뭔가 전문성 있어 보이고.
예진: 더 전문성 있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피부가 맑고 투명하고 하얘지면 모든 사람한테 시선이 집중이 되
고, 시선이 집중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 (희
수, 44세, 주부)

위에서 인용한 표적집단면접의 여성 참가자들은 미백을 이야기하는 동
안 집 앞을 외출할 때도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모순적 감정, 회사나 공적 공간에서 화장을 통해 ‘예의’를 갖추도록 
요구받는 것에 대한 억압의 감정, 피부가 하얀 여성이 연애시장에서 우위
를 지닐 것이라는 불만 등을 공유했던 이들이기도 하다. 뷰티 자체의 문제
가 그렇듯, 미백 또한 가부장제와 시장의 요구 속에서 자기감시적으로 이
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미백의 피부와 결합함으로써 얻는 
신체 변용 역량 및 행위능력이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해 이루어지는 수동
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들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하는 불편한 감정들
이 미백을 추동케 하는 유일한 것은 아님을 드러낸다. 여러 참가자들이 언
급한 “자기만족”이란 단어는 모호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정동이다. 자
기만족이란 겉으로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여성을 ‘흉자’로 호명
하는 시선 속에서는 허위의식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선크
림을 바르는 것에서부터 고가의 레이저시술을 받는 것까지 자신이 자신의 
신체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미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오가는 대화에서의 생동감116), 피부에 닿는 화장품의 촉감, 거울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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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꾼 피부를 볼 때 느끼는 시각적 만족감, 희고 투명하고 매끄러운 
것이 주는 좋은 느낌 등 미백 배치를 통과하는 여성의 신체에는 신체의 
행위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이해되는 기쁨의 정동들이 함께 작동한다. 그리
고 이런 정동들이 “자기만족”이라는 용어로 압축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여성-되기란 이러한 욕망과 정동의 차원에 의거한
다. 이는 다소 낙관적인 결론이지만 부분적 진실이자 잠재력이기도 하다. 
여성의 미백은 “많은 입구”(Deleuze & Guattari, 1980/2001, 30쪽)를 지
닌 욕망의 배치를 형성하고, 여성의 신체는 단일한 의미화의 방향으로 이
끌어 가는 ‘홈 파인 공간/정주 공간’이 아니라 차이화의 운동이 일어나는 
‘매끈한 공간/유목적 공간’으로서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여성은 남
성의 욕망 또는 사회적 담론이 파놓은 홈을 따라 자신의 신체를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유목적 주체로서 미백 배치를 횡단할 수 있다.

3. 아시아 여성-되기

이제 미백을 한국의 여성 집단 바깥으로 확장해 보자. 아시아 여성의 
뷰티에 대한 선행적 논의들은 여성의 뷰티를 서구 미인을 모델로 삼아 모
방하는 것이거나, 서구 미인을 기준점으로 삼아 그에 도전하기 위한 것으
로서 위치시킨다(Rondilla & Spickard, 2007; Jha, 2016). 본 연구는 미
백을 아시아 여성들 사이에 위치시켜 보고자 한다. 앞에서 보았듯 미백은 
아시아 횡단적 배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백이 남성의 일상에까지 들어온 
것은 특별히 한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볼 때,117) 아시아 횡단적 미백 
배치는 여성의 배치로 젠더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미백이 한
국 영토 밖의 아시아 여성들과 아시아 횡단적 뷰티 배치를 형성하며 나타

116) 표적집단면접에 참가했던 여성들은 대부분 서로 초면이었지만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했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이 면접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고, 다른 참가자들
을 통해서 화장품이나 피부관리법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점이 좋았
다는 소감을 전해 주기도 했다.

117) 한국 남성이 1인당 화장품 구입에 지출하는 금액은 세계 1위이다. 한국 남성과 
미백에 관해서는 ‘아시아 남성-되기’ 부분에서 더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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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성-되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상에서 K-뷰티와 관련하여 가장 가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래에서 제시한 ‘스킨케어 10단계 요법’이다. 화장을 지울 때 이중세안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여러 제품군을 거쳐 피부 관리를 하도록 요하는 이 
요법은 K-뷰티가 전형화한 빛나고 촉촉한 피부란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한다.

① 메이크업리무버/오일클렌저 → ② 워터클렌저 → ③ 각질제거 → ④ 
토너 → ⑤ 에센스 → ⑥ 세럼/앰플 → ⑦ 마스크팩 → ⑧ 아이크림 → 
⑨ 스킨/로션 → ⑩ 선크림

다른 아시아 국가 여성들에게 한국식의 미백의 욕망이 추동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백이 ‘욕망해 볼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욕망하고 욕망을 
통해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방문하였
던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현재 부모 중 한 명이 유럽/북미 출신인 혼혈 연
예인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각 국가의 표적집단면접 참가자들은 주
변에서도 혼혈인 친구들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며, 텔레비전
에서는 일상에서보다 더 높은 비율로 혼혈인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태국
인 연구 참가자들은 최근 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 스타
로 노르웨이계 태국인 모델 겸 배우인 우랏야 세뽀반(Urassaya 
Sperbund)을 꼽았다. 그러나 어떤 스타와 같은 외모를 갖고 싶은지에 대
한 질문에는 한국의 스타를 언급했다.

[여성 아이돌그룹 레드벨벳의] ‘조이’는 태국 사람들이 하얄 수 있는 정
도로 하얘요. (뿌, 25세, 대학원생)

연구자가 한국인이고 미백에 관한 연구임을 의식하여 나온 대답임을 감안
하더라도, 뿌의 응답은 동남아시아인에게 한국의 스타가 어떤 방식으로 모
델이 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해 준다. 서구적 방식으로 이국적인 외모를 가
진 자국의 여성 스타가 아름답다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욕망 가능한’ 모
델이 되는 것은 한국의 여성 아이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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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이가 “태국 사람들이 하얄 수 있는 정도로” 하얗다는 것은 
조이가 평균적인 태국 사람들의 피부색이 밝아질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조이와 같은 피부색을 갖기 위한 방법이 태국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태국인 연구 참가자들은 동서양의 
다른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흰 피부와 한국인의 미백이 차이를 갖는 지점
은 “건강하게 하얀 피부”(완, 26세, 대학원생)라고 말했다.118) 앞서 이야기
한 건강한 신체기술로서의 미백이 다시 소환되는 지점이다. 한국의 미백, 
즉 밝고 잡티가 없으며 빛이 나는 피부는 노력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스킨케어 10단계 요법’과 같은 자기 관리의 기술과, 태
국 대부분의 드러그스토어와 쇼핑몰에 진열된 한국 화장품들과 같이 구체
화된 형태로 태국인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이 태국에서 구체화되고 상품화된 형태의 K-뷰티는 한국의 스
타가 지닌 이상적인 미백의 아름다움에 연결되기까지의 물질적이고 기술
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더욱이 동남아시아 뷰티 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브
랜드와 비교하여 한국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분에 저렴한 가격이라
고 위치 지어져 있다. 따라서 태국의 여성들에게 한국의 미백 뷰티는 우랏
야 세뽀반이 지닌 아름다움과 같이 국가적 차이를 부각하는 신체적 차이
도 아니거니와 도달 불가능한 낯선 아름다움도 아니다. 한국인의 미백은 
닮고 싶은 것인 동시에 충분히 닮을 수 있는 “친근한 이상(relatable 
ideal)”(Rondilla, 2009, p.71)을 제공한다.

친근한 이상으로서의 미백이란, K-팝 그룹에 자국 출신의 멤버가 소속
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강화된다. 태국인 표적집단면접 참가자들은 현재 
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K-팝 아이돌 그룹은 ‘갓세븐’과 ‘블랙핑크’처
럼 “태국인 멤버가 있는 그룹”(까이, 30세, 대학원생)이라고 말했다. 그리
고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인 ‘리사’에 대해 태국의 소녀들에게 “모범이 
되는”(완, 26세, 대학원생) 아이돌이라고 표현했다. 태국인이지만 K-뷰티
를 체화한 K-팝 아이돌이기도 한 리사의 신체는 태국 소녀들에게 “보철적 

118) 특히, 태국인 표적집단면접 참가자들은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하얀 피부를 가진 
인구는 중국인과 한국인이지만, 중국인과 달리 한국의 피부는 건강하고 빛이 나
는 속성을 가진 피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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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prosthetic embodiment)”(Berlant, 2008, p.107)로 기능한다. 리사
는 욕망 가능한 형태의 육체적 논리이자 환상이 되어주며 태국 소녀들의 
감각을 확장하는 정동적 능력을 발현한다.119)

동남아시아인이 멤버로 존재하는 혼종적인 다국적/무국적 색채의 K-팝 
여성 아이돌 그룹, K-팝을 연기하는 스타가 지닌 얼굴, 그 얼굴의 색과 
빛, 그 색과 빛을 만드는 한국 미디어 산업의 각종 기술과 도구의 연결망, 
그리하여 시각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태국인에게 수용되는 K-팝과 그 시각
적 이미지에 대한 욕망, 더불어서 K-팝 스타의 색과 빛에 대한 욕망을 실
현가능한 형태로 번역해 주는 K-뷰티의 상품과 요법들. 이 모든 것이 ‘존
재론적 안무’를 형성하며 K-뷰티의 미백을 태국 여성들이 스스로 실천, 
소비, 체화할 수 있는 친근한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공
간으로서의 아시아 여성의 신체를 바탕으로 일어난 여성-되기의 한 양상
을 보여 준다.

이 양상은 여성-되기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되기도 보여 준다. 한국 가
요 시장을 기반으로 하던 K-팝이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멤버를 찾고, 
그 아시아인이 K-팝의 미학 및 K-뷰티를 체화하고, 그 체화된 신체가 다
시 해당 아시아 국가에 새로운 이상적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상호적인 변
환을 경험하는 이 양상은 곧 아시아 상호참조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물론 
아시아 내의 문화적 흐름이 늘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호
참조가 실패하는 국면을 9장에서 짚어 볼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아 여성 사이에서 여성-되기와 동시에 일어나는 아시아인-되
기를 전망해 볼 수는 있다. 아시아 내에서, 아시아인 간에 아름다움의 모
델을 찾아내면서 아시아의 관념과 실천, 정체성을 둘러싼 새로운 의미의 
계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아시아 간 상호참조의 방
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아시아인-되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

119) 뷰티의 정동적 능력을 언급했던 자(Jha, 2016)는 그 예로 K-팝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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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아시아인-되기

푸글리즈와 스트라이커(Pugliese & Stryker, 2009)는 인종주의 자체에 
대해 신체기술적 배치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 인종이 신체적 특징을 바탕
으로 구성되는 만큼 신체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변형시키고, 해석하느
냐 등에 따라 인종주의가 작동한다는 의미에서다. 이 절에서는 미백을 통
해 나타나는 아시아인-되기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의 아시아인
-되기는 특정한 피부색에 국한한 아시아인으로 정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이
탈하는 주체화 과정이다. 아시아인의 인종색을 규정하는 기존의 분절선이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두 가지 미백 배치의 양상을 통해 아시아인-되기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K-뷰티가 생산하는 한국인-되기의 가능성을 질문
해 볼 것이다.

1. 화이트워싱과 옐로워싱120)

최근 미백 이미지가 해외에서 유통되면서 발생한 논란이 한 가지 있다. 
미리 이 논쟁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아시아인의 진정성에 대한 욕망과 미
백에 대한 욕망이 충돌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인종화된 시각성” 또는 
“시각화된 인종성”(Kawashima, 2002, p.185)을 탈코드화함으로써 인종과 
시각성에 대한 관념을 재배치함과 동시에 미백 욕망을 바탕으로 한 아시
아인-되기가 일어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미디어에서 스타의 이미지를 
밝고 하얗게 연출 및 보정하는 것은 흔하게 구현되는 미학이자 미디어 문
법이다. 홈마스터를 비롯하여 팬들이 직접 촬영한 아이돌 사진 또한 필터
의 사용이나 후보정 작업을 통해 투명한 미백의 피부를 연출한다. 그러나 
한국의 미스코리아가 세계권 미인대회에 출전할 때는 태닝을 하는 사례에

120) 이 부분은 <언론정보연구> 56권 2호에 발표된 “K-뷰티의 미백 문화에 대한 인
종과 젠더의 상호교차적 연구를 위한 시론 : 화이트워싱/옐로우워싱 논쟁을 중
심으로”의 일부를 심화 및 재구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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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았듯, 미백 배치는 한국의 미디어·사회 환경 내에서만 그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한국의 미백 배치 내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이 해외 팬들의 응
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는 불안하고 거슬리는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국
내의 홈마스터가 배포한 사진에 대해 일부 해외 팬들이 ‘화이트워싱
(whitewashing)’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121) 이들
은 미백이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
하고 인종적 진정성을 부정하는 현상이라고 여긴다. 특히 “love yourself”
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내고 월드투어를 했던 방탄소년단(BTS)의 경우, 이
들의 미백 이미지는 아티스트가 선언한 슬로건을 팬들이 거스르는 행위라
고 인식되기도 한다.

왜 한국의 이상적인 미는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인지 이해 못하겠
어. (Ban**** *****)122)

방탄소년단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네는 그들의 피부색
을 완전히 바꿔 버리고 다른 인종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어. 
(ban********)123)

본격적으로 K-팝 아이돌 사진에 대한 화이트워싱 논란을 들여다보기 
전에 미리 개념을 정리하자면, 원래 화이트워싱이란 할리우드 영화에서 백
인 배우가 비백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대표
적으로 영화 <재즈 싱어(Jazz Singer)>(1927)에서 백인 배우인 알 졸슨(Al 
Jolson)이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입술만 두껍고 하얗게 남겨놓는 흑인 분
장을 했던 사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Doctor 
Strange)>(2016)에서 티베트 캐릭터인 에인션트 원 역할에 틸다 스윈튼

121) 화이트워싱 비판은 약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이후 K-팝을 비롯하여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서구권에서
도 유의미한 규모의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 그 배경일 것이다.

122) https://aminoapps.com/c/btsarmy/page/blog/bts-whitewashed-not-white
washed-recolored/mopX_Qo7SkuQjvddQGLDvkzzRr5RgdQLeK

123) https://twitter.com/banqtangirl/status/104501865853849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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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da Swinton)이 캐스팅되거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실사화한 
작업인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Ghost in the Shell)>(2017)에서 쿠
사나기 소령 역에 스칼렛 요한슨(Scarlett Johansson)이 캐스팅되어 논란
이 된 바가 있다. 즉, 백인이 비백인 역할을 맡는 블랙페이스(blackface), 
옐로페이스(yellowface)의 관행을 통해 사실상 백인 배우 일색의 할리우드 
문화를 형성하는 양상이 화이트워싱인 것이다.

그런데 K-팝 화이트워싱이 지칭하는 바는 그 반대의 현상이다. 해외 
팬들이 비판하는 화이트워싱은 한국인 또는 동아시아인인 K-팝 스타들의 
얼굴을 말 그대로 하얗게 연출하는, 즉 비백인이 화이트페이스(whiteface)
를 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처럼 K-팝 화이트워싱이 기존의 화이트워싱
과 정반대의 현상을 지칭한다는 점은 화이트워싱을 주장하는 해외 팬들에 
대해 국내 팬들이 개념 자체부터 틀렸다고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화이트워싱을 문제 삼는 이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화이트워싱 
개념과는 별개로, 이 용어를 인종주의나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 또는 ‘흑인은 아름답다(Black is beautiful)’ 운동이나 ‘자
기 자신을 사랑하라(Love yourself)’와 같은 메시지의 맥락과 새롭게 계열
화시킴으로써 재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화이트워싱이라는 단어를 한쪽에
서는 할리우드 영화 전통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다양성 및 자기 긍정 담론
으로 계열화를 한 채 담론적인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논란은 단순히 개념의 충돌에서 비롯한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K-팝 아이돌 사진이 화이트워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 사진을 재보정
하는 작업을 통해 이미지 또한 재영토화하려 한다. 이미지 기반 소셜 미디
어인 텀블러(tumblr)에는 ‘restored’, ‘recolored’, ‘unwhitewashed’, 
‘unbleached’라는 단어를 계정명 및 해쉬태그에 활용하는 계정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필터나 조명 등에 의한 미백 효과가 가해지지 않았
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재보정을 통해 원본에 가깝도록 ‘복구한(restored)’ 
사진들을 아카이빙한다. 예를 들어 “kpop-restored”라는 이름의 텀블러 
계정124)에서는 공개된 형태로 여러 이용자로부터 화이트워시가 되지 않은

124) http://kpop-restored.tumb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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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hitewashed) 사진을 제공 받아 게시하고 있다. 또한 미백 보정 사진
과 복구 사진을 나란히 배열하는 방식으로 비교를 제공하면서, 더 나은 복
구를 위한 조언을 요청하기도 한다. “melaninup”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계정125)의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멜라닌이 많은(melanin-strong)” 아이돌
들을 선호하며 “자연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는 K-팝 아이돌
들”의 사진을 아카이빙한다고 계정 소개를 한다. 이들 계정을 방문하여 답
글을 남기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진 ‘복구(restore)’, ‘재채색(recolor)’, 
또는 ‘교정(correct)’ 작업이 지닌 정치적 올바름에 지지를 보내며 팬덤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복구 사진 작업은 약 3~4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국내 방탄소년단의 유명 홈마스터 ‘Burning Point’가 복구 사진과 화
이트워싱 개념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하면서126) K-팝 팬덤의 온라인 공
론장에서 주요한 논쟁거리로 부상하게 되었다. 해당 홈마스터는 자신이 배
포한 사진이 명도가 어둡게 조정되거나 노란빛의 필터를 입힌 듯한 형태
로 유포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고, 이에 공감한 국내외 팬들은 복구 
사진을 ‘옐로우워싱(yellowashing)’ 또는 ‘블랙워싱(blackwashing)’이라고 
비판했다.

복구 사진 또는 화이트워시되지 않은 사진의 양상은 다양하다. 일부 복
구사진은 그 명명에 걸맞게 원본 사진을 실제로 복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한편, 또 일부 사진은 명도를 어둡게 조정하거나 노란빛의 필터를 덧
입혀 명백하게 오류로 보이는 사진도 있다(그림 8-6). 또는 애초에 노란 
색감이 연출된 사진이나 촬영 환경 내의 그림자 및 후방 조명 등으로 인
해 어둡게 찍힌 사진들(그림 8-7)이 화이트워시가 안 된 사진으로 아카이
빙되기도 한다.

125) http://melaninup.tumblr.com

126) 해당 트윗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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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복구 사진의 예시
출처: 좌 kpop-restored 텀블러 우 https://www.koreaboo.com/stories/ko
rean-fans-triggered-international-fans-remove-white-washing-idols-p

hotos-2/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 8-7 화이트워시되지 않은 사진의 예시
출처: melaninup 텀블러.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중요한 점은 복구 사진이 실제 해당 아이돌의 피부색을 그대로 반영하
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 사
진의 존재 그 자체다. 복구 사진, 그리고 복구 사진을 만들려는 시도는 한
국인에게 ‘자연스러운’ 또는 ‘알맞은’ 피부색에 대한 상상력이 국제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앞의 장에서 언급했던 ‘기억색’의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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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K-팝 아이돌 실물을 볼 기회가 적은 해외 팬들에게 K-팝 아이
돌이란 아시아인에게 부여된 기억색으로 상상되기 쉬우며, 그 기억색이란 
유구한 오리엔탈리즘의 역사에 의거한 것일 확률이 높다. 한국의 미디어 
관습에 의거해 미백 보정이 된 사진들 또는 심지어는 보정이 되지 않았더
라도 유독 밝은 피부색을 지닌 아이돌 사진이나 기술·환경적 요인으로 인
해 밝게 찍힌 사진은 일부 서구 팬들이 형성한 한국인의 피부에 대한 기
억색에서 이탈한 이미지다.

따라서 복구 사진은 기억색에 대한 욕망이 작동한 결과물이다. 앞서 연
구 참가자인 홈마스터들이 이야기했던 스타 이미지의 환상성과 팬의 행복
감은 이미 고정된 인종색에 대한 기대가 있는 팬들에게서는 가로막혀 버
린다. 이 팬들은 아이돌을 비판하거나 아시아인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지니
고 있지 않으며, 반대로 아이돌을 욕망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 욕망이란 
“상상력이 결여된 익숙한 욕망”(손희정, 2016, 351쪽)으로, 익숙한 인종색 
및 기억색과 연결된 욕망인 것이다.

마치 색카드 뒤집기 게임을 하듯 온라인상의 미백 사진을 복구 사진으
로 변환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복구 사진에 담
긴 욕망을 비판하고 차단하는 흐름 또한 존재한다. 이는 한국인, 더 넓게
는 아시아인의 인종색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과 새로운 상상력의 가능성을 
불러온다. 복구 사진이 얼마나 제대로 복구되었느냐의 문제보다 복구 사진
의 존재가 중요한 것처럼, 복구 사진이 제대로 복구를 했는가 여부를 둘러
싼 비판보다 복구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을 눈여
겨볼 필요가 있다. 즉, 개별 아이돌의 실제 피부색이 어떠하든, 한국인 또
는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특정한 피부색을 지닐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
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했던 “그들의 피부색을 완전히 바꿔 버리고 다른 인종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트윗에 달린 답글은 그 트윗의 시
선을 비판한다.

*다른 인종
무지한 말이야. 국제 팬들은 언제쯤이면 하얀 피부가 한국 문화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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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기준으로 존재해 왔고 백인과 상관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까? 특권화된 서구 시각에 입각해 다른 문화에 대한 무지함을 보이고 있
다니, 네 워크니스(wokeness)127)는 어디로 간 거야?? (Sto* **** 
****)

이러한 입장은 또 다른 윤리적 감각을 호소한다. 미백을 화이트워싱으
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인종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고정관념에 기반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래는 복구 사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시
글128)에 달린 답글들로, 복구 사진에 내재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욕망의 시
선을 비판한다.

서구의 사람들이 K-팝이나 동아시아 사회 전반에 있는 피부색주의를 지
적하면서 서구에서 선호하는 태닝된 피부색을 따르라고 하는 것에 내재
된 위선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톤을 
지지하는 것과 그 피부톤이 태닝된 피부라고 생각하는 건 별개의 문제
다. 또한 많은 동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이 선천적으로 밝은 피부를 
갖고 있기도 하다(내가 만난 밝은 피부의 아시아인들은 대개 한국계였
다). 그런 사람들을 무작정 포토샵이나 한국 미의 기준의 희생양으로 여
기는 건 무지한 행동이고 자신이 지닌 서구중심주의를 증명하는 것이다. 
(pik****)

텀블러에서 이런 수정본들 분명히 본 적 있는데, 이렇게 수정하는 사람
들은 항상 짜증나게도 독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좋
은 의도로 한 일이겠지만 나한테는 그들과 굳이 관련되지 않은 서구의 
규범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baa******)

더 나아가 하얀 피부를 백인의 신체에만 귀속시키는 시각 자체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즉, 화이트워싱 담론이 밝은 빛의 피부가 백인의 
전유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미백을 유색인이 백인을 선망하는 데서 

127) 사회 정의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깨어 있는 의식을 지칭하는 용어.

128) https://www.reddit.com/r/kpop/comments/89nbj0/what_are_your_though
ts_on_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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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뷰티의 방식이라고 판단한다는 비판이다.

화이트워싱이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밝은 피부색을 갖는 게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 또한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Owl******)129)

[미백은] 인종주의나 피부색주의, 그을린 피부에 대한 혐오와는 관련이 
없어. 사진을 더 낫게 만드는 흔한 기술일 뿐이지. (Ali** *****)130)

이런 시각은 백인이라는 유기적 신체에 있던 하얀 피부를 하나의 분체
로 절단한 뒤 한국인의 신체에 접속시킨다. 하얀 얼굴과 결합한 한국인 스
타의 신체는 곧 앞에서 살펴보았던 미백의 신체기술적 배치물이며, 홈마스
터의 보정 사진이 지닌 행복의 정동이 흐르는 공간이다. 이 정동은 한국인 
스타의 잠재적인 신체 변용 능력을 증가시켜 고정된 기억색을 보려는 욕
망을 차단하거나 전복시키는 식으로 작동한다. 화이트워싱 논란에 연루된 
아이돌 스타의 미백 이미지들은 자연적으로든 조형적으로든 ‘아시아인도 
하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미학적인 선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
고 이것이 아시아인이 지닌 미백의 탈주적 욕망과 교차하면서 아시아인-
되기를 형성한다.

2. 인종색을 재배치하는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는 개인의 피부톤에 의거하여 어울리는 색상을 의미한다. 
현재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퍼스널 컬러 진단은 크게 미국, 캐나
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체계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 
체계로 나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아
시아인이 서양인보다 머리색이나 눈동자의 색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8

129) https://www.reddit.com/r/kpop/comments/89nbj0/what_are_your_though
ts_on_fans/

130) https://aminoapps.com/c/k-pop/page/blog/whitewashing/XrIg_uRjGG60p
dwbrYEvDLn8o0oL3a#comment-ac29fb2d-16ae-45cf-a822-6863aa129a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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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체제로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양과 아시아의 
두 체계 사이의 차이가 점차 사라지는 대신 분류를 세분화하는 추세다. 한
국은 대체로 서양이나 일본의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식이지만 점차 
자체적인 분류법을 발달하고 있는 단계다.

한국에서 퍼스널 컬러 컨설팅 업체가 존재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대중
적인 차원에서 퍼스널 컬러 담론이 커진 것은 최근 5~6년 이내다. 처음 
국내에서 퍼스널 컬러가 온라인 담론으로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단순
히 웜톤과 쿨톤을 진단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때 웜톤은 대개 따뜻
한 색이라는 차원에서 노란 빛이 도는 피부이고 쿨톤은 차가운 색이라는 
차원에서 밝은 분홍빛이 도는 피부라는 단순 이분법적 진단이 이루어지면
서, 한국인은 대부분 웜톤인 한편 쿨톤이 미백의 피부로서 선망의 대상으
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후 웜/쿨의 색온도 개념에 명도와 채도가 고려되
면서 봄웜톤, 여름쿨톤, 가을웜톤, 겨울쿨톤의 네 가지 개념으로 세분되었
고, 여기서 다시 명도와 채도를 세분화하여 소프트, 뮤트, 딥, 클리어 등의 
개념이 섞인 12개의 톤 체계가 보편화되었다.131)

‘톤팡질팡’, ‘톤 궁예’ 등 자신의 톤을 궁금해 하는 것과 관련된 신조어
들이 통용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퍼스널컬러는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통속적인(vulgar) 담론으로 확산되고 있다.132) 퍼스널 컬러 담론이 커짐에 
따라 시장에서도 웜톤 21호, 쿨톤 21호와 같이 호수 체계를 세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며, 퍼스널 컬러 진단업체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 
10배수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퍼스널 컬러는 한국의 피부색에 대한 대중
적 인식과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유의미
하게 살펴보고자 했다.

131) 구체적인 분류 체계와 톤의 각 명칭은 서양식 톤 분류법 명칭을 택하느냐 일본
식 톤 분류법 명칭을 택하느냐에 따라 각 컨설턴트 및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132) 심층면접에 참가한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는 서구의 퍼스널 컬러 컨설팅이 대개 
한 세션에 4시간이 넘고 40~50만 원대라 주로 중년 이상의 전문직 여성들을 대
상으로 하는 고급 컨설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퍼스널 컬러는 
1~2시간이 소요되며 1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비교적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
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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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퍼스널 컬러 담론을 아시아인-되기의 긍정적 차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퍼스널 컬러 역시 소비주의적 담론임은 분명하다. 1
시간 정도 소요되는 1대1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8~1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
과 색조화장 제품, 향수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를 동반한
다. 퍼스널 컬러는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역이고, 현재 국내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자격을 얻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업체들이 우후죽순
으로 생겨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퍼스널 컬러가 최근 한국의 미백 배치 안에 일으키는 균열
과 탈주의 지점들은 주목할 만하다. 주목할 만하다는 것은 퍼스널 컬러 담
론이 과학적이고 정당화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피부색에 대한 뷰티 담론이 이러한 새로운 톤 분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종주의적인 위계적 분류법에 균
열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배치란 의도적 
행위들의 비의도적인 결과라는 데란다(2006/2019, 2016)의 주장처럼 퍼스
널 컬러가 개개 업체의 상술로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도 이것이 동반하
는 인식과 실천의 변화는 비의도적인 행위능력을 지닌다.

퍼스널 컬러 진단 역시 그 목적에는 미백 효과를 포함한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진단 천을 얼굴 아래에 대보면서 어울리는 색과 아닌 
색을 판별하는 과정인데, 이때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얼굴이 밝아졌다’라는 것이다. 어울리지 않는 색의 천을 
댔을 때는 ‘얼굴이 칙칙해졌다’라든가, ‘갑자기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으로 
진단한다. 이때 ‘얼굴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방식이 보다 관계적
이라는 점이 퍼스널 컬러의 특징이다. 퍼스널 컬러에서 미백은 관계적으로 
판단되는 개념이다. 피부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체 색과 더불어 헤어 
색, 눈동자 색, 이목구비, 털의 속성, 피부결의 속성 등”(퍼스널 컬러 심층
면접에서 인용) 여러 요소들이 고려된다. 즉, 퍼스널 컬러는 얼굴을 그 자
체로 하나의 배치물로 간주하여 그 안의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며 피부색을 판단한다. 또한 퍼스널 컬러는 기본적으로 색채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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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색이나 색조화 같은 색의 관계적 개념에 의거해
서 피부색을 다루며, 색을 “불안정”133)한 것으로 바라본다. 퍼스널 컬러를 
진단한다는 행위 자체가 색의 이끌림의 법칙, 즉 착시현상을 이용하는 것
이기도 하다.

차가운 색이라고 생각했던 핑크색도 그보다 더 차가운 색 옆에 두면 따
뜻해 보입니다. 이렇듯 특정 ‘색’이 절대적인 웜/쿨의 색으로 지정될 수 
없듯이, 사람 간에도 퍼스널 컬러는 상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

이와 같이 퍼스널 컬러는 인종 분류와 이를 토대로 하는 피부색 분류
법, 그리고 화장품의 호수 체계가 가진 몰적 질서를 벗어난다. 퍼스널 컬
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의 대상을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 나누고, 다
시 개인을 분체로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맺는 
관계, 색의 속성들이 형성하는 관계, 그리고 얼굴의 일부 부위가 색상과 
맺는 관계를 고려하여 피부색을 진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스널 컬러 
담론 위에서 구현되는 미백이란 관계적 개념 및 성질로서의 미백이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퍼스널 컬러는 인종색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지닌
다. 흑인, 백인, 황인과 같이 명백한 색 용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색온도, 명도, 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절 명칭과 접속시킴
으로써 기존의 피부색 분류법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이 지닌 비재현적인 속성을 피부색 판단에 연루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가자이기도 한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유이레’
는 ‘16오즈(oz)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이때 ‘오즈’란 히브리어로 빛, 권
능, 힘을 뜻하는 단어이다. 또한 그 분류 체계를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피부톤을 “해, 대지, 달, 별”의 속성으로 나눈 후 다시 세분화한다. 이는 
색상 용어로부터 멀어졌지만 여전히 색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계절 명칭

133) 유이레 (2020, 1, 17). “퍼스널컬러 진단, 어디까지 알고있니?ㅣ약은 약사에게, 
컬러는 유이레에게ㅣpersonal color”. URL: https://www.youtube.com/watc
h?v=Px5y8X_S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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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붙인 분류법보다도 더 탈코드화된 양상이다. 색 용어로 인종을 분류하
는 것이 늘 인종주의 및 피부색주의와 관련해 중요한 정체성 정치 또는 
개념 정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134) 이런 식의 분류는 기존의 질서로부터 
이탈한 움직임이다.

더불어 이러한 피부톤 분류 명칭들은 퍼스널 컬러에서 객관적인 시각성
으로 판별되지 않는 다른 비재현적 속성이 동원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
를 들어 “눈빛의 힘”(퍼스널 컬러 심층면접에서 인용)과 같은 요소가 고려
된다든지, 진단 중 “이 색이 있으면 얼굴에 힘이 없죠”(참여관찰에서 인
용), “깔끔하고 또렷하고 뭔가 모여 있는 힘이 강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135) “얼굴과 옷의 에너지가 동등한 게 좋은 거거든요”, “얼굴이 힘이 많
은 거예요”136) 같은 발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퍼스널 
컬러는 신체상의 색의 배치를 통해 신체가 지닌 정동적 능력 및 변용 역
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인종이 하나의 톤으로 묶이는 식의 재배치가 이
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수 레드벨벳의 조이와 흑인 가수 리
한나(Rihanna)는 같은 겨울톤에 속한다고 분류된다. 두 사람은 피부색의 
명도에 있어서 차이를 지니지만, 그 외에 피부색이 지닌 속성, 피부가 예
민하게 반응하는 색의 속성 등이 같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으로 
유사한 색상군을 공유한다. 이는 5장의 소결에서 인용했던 DI컬러리스트
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많은 전문가들이 흑인의 피부색을 검정, 흰색이 

134) 예를 들어, 다이어(1997/2020)는 백인이 다른 대안적 용어 없이 ‘white’로만 지
칭되기 때문에 흼과 흼이 지닌 미덕을 독차지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백인(white)’에 대항하는 용어로서 ‘흑인(black)’, ‘비백인
(non-white)’, ‘유색인(people of color)’ 등을 놓고 그 어떤 용어도 백인성 헤
게모니의 재생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에 대해 성찰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종을 
지칭하는 용어가 대개 색 용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135) 유이레 (2019, 11, 12). “[봄웜톤] 구독자 퍼스널 컬러 진단♥ ‘웜톤, 쿨톤 다 잘
받는 타임?!’ | Personal color 유이레(UIREH)” URL: https://youtu.be/m8Vo
X00e1mg

136) 유이레 (2019, 11, 20). “[여름쿨톤] 구독자 퍼스널 컬러 진단 ‘온도감에 예민하
다면? 트루타입!’ | Personal color 유이레(UIREH)” URL: https://youtu.be/5J
3gcuadv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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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즉, 퍼스널 컬러는 한국인을 기준으로 하여 매우 좁은 폭의 기억색
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피부색의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퍼스널 컬러는 피부색을 흰색부터 검은색까지의 일직선 형태의 명
도 스펙트럼 상에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배치한다. 예를 들
어 <그림 8-8>은 피부톤을 원형으로 배치한다. 이 구도 속에서 위계는 드
러나지 않으며, 기준점이 되는 피부 또한 없다. <그림 8-8>의 경우에는 
한국의 스타들을 예시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인종으로 분류되는 얼굴
들을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흑백의 스펙트럼적인 배열은 이 안에서 파편
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계의 붕괴 속에서 아시아인-되기는 
새로운 시각적 자원을 확보한다.

그림 8-8 퍼스널 컬러의 피부톤 배열 방식 예시
출처: 유이레컬러 URL: https://uirehcolor.co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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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는 되기란 늘 관계에 놓인 두 항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말했다. 
퍼스널 컬러가 전제하는 새로운 피부색의 배열은 여러 인종들의 상호변환
을 시각화한다. 그 어떤 인종도 피부색에서의 척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
운데 서로 관계적인 위치가 변화하는 것이다. 인종주의와 피부색주의 자체
가 밝은 피부색과 어두운 피부색의 상호의존적인 권력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어느 한쪽의 변화는 다른 쪽의 변화를 수반한다. 기존의 
인종색의 수목적 위계로부터 아시아인이 탈영토화할 때, 이 탈영토화는 백
인, 흑인, 또는 그 어떤 인종화된 색의 의미를 모두 변용시키게 되는 ‘더
불어-되기(becoming-with)’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 퍼스널 컬러는 국내 뷰티산업 전반에 호환되는 체계가 아니라 
불안정하게 존재하는137) 통속적 담론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과
연 이것이 인종색 분류에 어느 정도의 균열을 내고 아시아인-되기의 역량
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그 불안정성과 일상성이 한국 사회 
내부에서 피부색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고 피부색 또는 인종색과 
관련한 새로운 아시아인-되기의 잠재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인-되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또는 동아시아인이 실천하는 미백과 이를 포함
한 K-뷰티가 아시아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모델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
존의 인종적 위계질서나 고정관념의 해체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
아인-되기를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미백의 차원으로 국한시키기는 어렵지
만 K-뷰티를 체화하고 싶어 하는 비(非)아시아인의 욕망을 살펴본다. 이 
욕망이 과연 인종/종족의 경계를 흐리는 탈주적인 의미에서의 ‘한국인-되
기’로 독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의 형태로 남겨 두려 한다.

뷰티와 관련해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많은 아시아를 넘어서, 비아시아

137) 이런 이유로 화장품 마케터는 심층면접에서 퍼스널 컬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
망했다. 업계 표준 없이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통되기 때문에 시장 영역에 제대
로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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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한국인의 뷰티를 따라 하는 현상이 점차 가시적으로 발견되고 있
다. 유튜브에는 K-뷰티 메이크업을 시도하는 여러 인종의 여성 유튜버들
이 있으며, 북미와 유럽에서 열리는 K-팝 아이돌의 콘서트 현장에는 K-팝 
스타일을 따라 하는 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스타 같은 외모
를 갖고 싶어서 수차례의 성형수술을 한 외국인 사례도 보도되곤 한다.138)

최근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서브리미널(Korean subliminal)’ 콘
텐츠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서브리미널, 또는 식역하(識閾下)는 어떤 정보
를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주로 광고에서 사용되어 왔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서브리미널이란 
단지 한국과 관련해서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주제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영상물을 일컫는다. 주로 고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
리로 구성된 영상물로, 이것을 반복해서 청취하면 더 행복해진다든지 예뻐
진다든지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인 서브리미널’의 
경우 오르골 소리나 어쿠스틱 스타일로 변주된 한국 가요가 흘러나온다. 
다른 국가명이 동원된 서브리미널이 대개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
의 서브리미널은 인종 및 종족과 뷰티 차원의 주제가 더 가시적이라는 점
이 특징적이다. 한국인 서브리미널의 제목은 ‘Become Korean’, ‘look 
korean’, ‘Korean DNA’, ‘korean ethnicity’, ‘half korean ethnicity’, 
‘korean beauty standards’, ‘korean beauty’, ‘ulzzang plastic 
surgery’, ‘Korean girl’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한국인 서브리
미널은 한국인이 되고,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조회수가 150만에 달하는 ‘얼짱 얼굴 서브리미널’은139) 이 서브리미널
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76개의 외모 요소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큰 
눈’, ‘검은 눈동자’, ‘V라인 얼굴’, ‘애교살’ 등의 다양한 요소는 닮고 싶은 

138) 대표적으로 BTS의 멤버 ‘지민’을 닮고 싶어 5년에 걸친 성형수술을 감행한 영국
인 올리 런던(Oli London)이 화제가 되었고, 한국인의 얼굴을 갖고 싶다며 10번 
넘는 성형을 한 브리질 남성 니시샨(Xiahn) 또한 하나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139) m.//sushibcu (2018, 1, 15). HONEY ● forced ulzzang face subliminal 
URL: https://youtu.be/WXdeXQqJU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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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서의 한국인의 얼굴이 어떤 특징을 포함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중 
피부에 대한 묘사는 총 20개로, ‘매우 고른 스킨톤’, ‘흠결 없는 피부’, ‘깨
끗한 피부’, ‘착색 없는 피부’, ‘밝은 피부’, ‘여드름 없는 피부’ 등이다. 밝
고 깨끗한 피부가 한국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주요한 속성임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영상에는 10,8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있으며140) 서브리미널에 대한 
신뢰를 표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댓글을 단 이용자들은 서브리미널을 들
으면서 자신이 경험한 외모의 변화를 증언하거나 외모 변화를 소망하고 
서로 응원한다. 서브리미널의 실제 효력과는 별개로, 이러한 서브리미널을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그 효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 현상에 얽힌 욕망이란 무엇일까? 서브리미널의 수용자들이 대체로 
어떤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그 
욕망의 역학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란 어렵다. 그러나 이 서브리미널에 존재
하는 욕망이 단순히 아름다워지는 차원만이 아니라 비한국인이 ‘한국인스
럽게’, 또는 ‘아시아인스럽게’ 아름다워지려는 차원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
을 알 수는 있다. 일부 댓글은 자신의 국적을 미국, 캐나나, 스페인, 터키, 
에스토니아 등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비아시아인임을 암시
하며 외모의 차원에서 아시아인처럼 변모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미국 또는 유럽계와 아시아계의 혼혈인데 아시아인
이나 한국인으로 인식되고 싶다는 바람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나: 와, 나 이제 입양된 것처럼 생겼다.
부모님: 이게 우리 딸이 맞나? (Bby******** ****)

내가 이 서브리미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내 얼굴의 변화를 잊을 수 없
어. 내 턱은 다른 사람 머리를 쪼갤 수 있을 만큼 뾰족하고, 눈은 아시
아인처럼 생겼고, 입술은 훨씬 도톰하고, 이목구비와 광대 모양이 약간씩 
변했어. 모든 사람에게 추천해! (Tae***)

나는 아시아인이지만 친구들이 유럽인처럼 생겼대. 나는 아시아인처럼 

140) 2020년 6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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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고 싶어. 유럽인이 아니라. (Ere* ******)

이러한 현상이 보여 주는 것은 차이를 생산하는 되기로서의 한국인-되
기인가? 아름다움의 담론 속에서 배제되어 있던 아시아 인종의 한국인이 
오히려 닮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의 지구적 미의 위계에 균열을 
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그 닮고 싶은 한국인의 외양이란 
오리엔탈리즘의의 역사에서 선별적으로 수용되어 온 ‘진정한 아시아인’의 
외양도 아니다. 그것은 오리엔탈의 아름다움이라며 시세이도의 전속 모델
로 선정된 사요코 야마구치(Isa & Kramer, 2003),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의 진정성으로 내세워진 루시 리우(Kawashima, 2002), 아시아인의 이목
구비 특징에 대한 서구의 편향적 시선이 담겼다고 논란이 된 최근 <보그
(Vogue)>의 중국인 모델 가오치전(Qizhen Gao)141)과는 분명 차이를 지닌 
외형이다. 서구인이 한국인 서브리미널을 비롯한 여러 방식을 통해 체화하
고 싶은 이상적 형태로서의 K-뷰티란 서구 인종 과학이 만든 인종적 분류
에 매끄럽게 들어가지 않는 혼종의, 또는 무국적성의 시각성이다.

그러나 이로써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성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 ‘한빠(Koreaboo)’라 지칭되는 현상142)에서 볼 수 있듯, 인
종 페티시(fetish)를 경계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미백과 K-뷰티
란 문화적으로 매개되는 상품으로서의 측면을 지니기에 더욱 물신주의
(fetishism)와 연결될 수 있다. 한국인을 닮기 위해 성형수술을 한 두 외
국인 남성이 최종적으로 만족한 외모나 서브리미널에서 나열하고 있는 외
양적 특징은 K-팝 아이돌의 외형을 모델로 삼는다. 즉, 이들이 얻고자 하

141) 2019년 3월 패션지 <보그>는 중국 출신인 가오치전을 새 모델로 발탁했는데, 이
에 대해 중국 내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외모 비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가오
치전은 눈이 작고 코가 넓고 납작한 몽골족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에 아름다움
의 기준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
징을 부각해서 드러내는 서구의 인종주의적 시선이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 이
루어졌다.

142) ‘한빠’에 대해서는 9장에서 더 논의할 것이지만, 간략히 의미를 설명하자면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처럼 행동하거나 한국인과만 사귀
고 싶어 하는 등 인종 페티시의 위험이 발견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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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름다움이란 K-팝 산업에서 창출한 외모이며, 한국 성형 산업이 생산
하는 이상적 결과물에 부합한다. 따라서 K-뷰티에 대한 비한국인, 특히 
서구인의 욕망이란 문화 상품에 대한 매혹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K-뷰티는 들뢰즈적인 의미에서 백인 모방을 전복시키는 시뮬
라크라가 아니라 보드리야르가 말한 소비 사회의 획일적이고 텅 빈 시뮬
라크라다.

K-뷰티가 시장과 문화의 차원에서 모두 전례 없는 수요와 공급, 수용
과 반응을 보여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서브리미널이 요약적으로 드러
내는 이 현상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더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양한 인종/종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한국의 뷰티 방식
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이것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까
지 나아간다는 점은 서구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이탈하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한국인 및 아시아인에 대한 고
정관념을 깨고 미의 위계에 균열을 내는 ‘한국인-되기’인지, 변형된 오리
엔탈리즘적 취향인지, K-문화산업이 생산한 미의 상품에 대한 유행 현상
인지에 대해서는 미백뿐만 아니라 K-뷰티를 비롯한 ‘K-’로 지칭되는 문화 
현상 및 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아시아 남성-되기143)

위에서 살펴본 화이트워싱 논란이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그 논란이 주로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nwhitewashed’라는 검색어
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할 경우 상위 100개 이미지 중 93개가 남성 
아이돌이다.144) 텀블러 계정 ‘kpop-restored’의 경우에는 총 94개의 게시

143) 이 부분의 일부 분석은 <언론정보연구> 56권 2호에 발표된 “K-뷰티의 미백 문
화에 대한 인종과 젠더의 상호교차적 연구를 위한 시론 : 화이트워싱/옐로우워
싱 논쟁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심화 및 재구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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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중 92개가 남성 아이돌 사진이고 2개만이 여성 아이돌 사진이다. 남성 
아이돌의 국제 팬덤이 여성 아이돌의 국제 팬덤보다 더 크긴 하지만 그저 
팬덤의 가시성 문제만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남성 아이돌의 사진이 더 
주요한 복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남성의 미백이 더 낯설거나 새로운 것, 
또는 문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백인성은 여성성과
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구체화되어 온 담론이기 때문에 여성 아이돌의 미
백은 기존의 젠더 정체성에 부합하려는 실천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인종을 
불문하고 ‘아름다움의 신화’(Wolf, 2002)는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기에 여
성 아이돌이 미백을 비롯하여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은 여성의 마땅한 문화
로 정당화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미백 배치는 젠더화된 배치와 인종화된 배치가 겹쳐진 형태다. 젠더화
된 미백 배치에서는 포착되지 않던 남성은 인종 배치가 겹쳐질 때 아시아 
남성이라는 위치를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아시아 남성은 백인 남성을 
중심에 놓는 지구적인 남성성 위계의 재현 속에서 소수자적인 집단으로 
위치되어 왔다. 그러나 미백 배치 내에 진입한 한국 남성은 그 재현의 위
계로부터 이탈한다. 들뢰즈의 되기 개념이 늘 소수자-되기이기에 남성-되
기란 존재할 수 없는 가운데, 아시아 남성-되기를 제시할 수 있는 이유다.

1. 미백 배치에 들어온 남성

미백이 여성에게 큰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서 남성이 미백과 전혀 무관
한 것은 아니다. 미백이 젠더화된 신체기술적 배치라는 사실은 남성에게도 
유효하다. 최근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도 피부에 대한 의식이나 미백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고, 여성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미백 배치에 연결되고 
있다.

남성의 외모 가꾸기에 대한 논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서 선
행연구를 검토하며 보았듯 남성성 또한 신체의 문제와 밀착되어 있고, 소
비주의의 진전과 함께 남성의 외모 또한 상품화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국

144) 2020년 3월 1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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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성의 외모 가꾸기가 피부색 구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짚어볼 
만하다. 2002년 소망화장품의 브랜드인 ‘꽃을 든 남자’는 남성용 BB크림
이라고 할 수 있는 ‘컬러 로션’을 출시했다. 광고 모델이었던 축구 선수 
안정환과 배우 김재원은 당시 유행하던 ‘꽃미남’ 담론의 표상과도 같은 남
성 셀러브리티들이다. 컬러로션과 <그림 8-9>와 같은 광고 이미지를 통
해, 남성의 외모도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으며, 밝고 깨끗한 피부라는 것
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미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림 8-9 남성 ‘컬러 로션’ 광고
출처: https://www.tvcf.co.kr/YCf/V.asp?Code=B000021599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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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미백은 무엇보다 아이돌 문화의 성장을 통해 더욱 가시화되었
다. 2000년대 중반 이후 10~20대 여성을 타깃층으로 하는 중저가 화장품 
광고의 주요 모델로 소년미가 두드러지는 남자 아이돌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최근의 광고들 중, 화장품 브랜드 ‘더샘’의 경우 
2015년 샤이니, 2018년 세븐틴을 모델로 내세우며 ‘하얀 피부의 아리따운 
남성’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다. 광고는 숲을 배경으로 하얀 옷을 입은 하
얀 피부의 남성들을 보여 준다. 모델의 표정과 몸짓 등은 기존의 광고들에
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던 기호학적 관습들이다.145) 또한 
남자 아이돌 연습생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시즌
2>(Mnet, 2017)에서 남자 연습생들이 파운데이션 쿠션을 소지하고 다니며 
틈틈이 수정화장을 하는 모습은 그동안 여성 신체와만 연결되었던 도구가 
남성의 신체에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기
호들은 미백이 여성의 신체기술이 아니라 남성의 신체기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대중매체로 재현되는 남성이 아닌 일반적인 남성들에게도 미백은 손쉽
게 선택되는 뷰티 실천으로 여겨진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싶다는 욕망
을 갖는 남성에게 피부를 가꾸는 실천은 미백 배치에 접속할 수 있는 가
장 낮은 문턱이다. 표적집단면접에 참여한 모든 남성들은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에서도 피부에 신경을 쓰고 선크림이나 BB크림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한국 남성이 미백 배치
에 중요하게 접속하는 세 가지 공간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대학이다.

대학교 오면서 어쨌든 간에 좀 꾸미고 가꾸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
요. 그전까지는 공부만 진짜 많이 하는 학생이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관
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고. […] 운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관
리 느낌? (상호, 25세, 대학원생)

대학교 오고 나니까 약간 취미 중에 하나 같은 느낌으로? 좀 전문적으로 

145) 예로, 세븐틴이 등장하는 광고에서 세븐틴 멤버들은 마치 화장하거나 거울을 보
는 시늉을 하듯 볼을 두드리는 율동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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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관리를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반면에 아예 신경 안 쓰는 친구들
도 당연히 있긴 있는데. 저도 대학교 때가 기점인 것 같아요. (현준, 29
세, 대학원생)

대학에 오면서 고등학생 때보다 시간적 여유도 많아지고, 다양한 종류
의 경험과 사회생활을 해 보고, 이성친구와의 만남도 잦아지면서 “뭔가를 
바르고 싶다, 해보고 싶다”(상호)라는 욕망을 느낄 계기들을 많이 갖게 된
다는 설명이다. 성인이 되면서,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듯 피부에 대한 관심은 운동이나 취미처럼 자신을 확장해 
보는 방식들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군대다. 남성성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군대가 남성
의 뷰티 실천이 생성되는 장소라는 점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까지 주로 실내에서 생활을 하던 이들이 군대에서 야외에 있을 일이 
많아지면서 피부 보호 목적으로 피부 가꾸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남성에게는 군대 또한 대학과 비슷하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건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대학생이 되며 취미처럼 피부에 관심을 
갖듯, 군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
게 주어진 조건 내에서 할 수 있는 자기 계발 및 관리의 실천으로서 피부 
관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연예인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성형 견적도 봐 주고 ’무슨 화장품이 좋더라’. 
[…] 인트라넷이라는 곳에 그런 정보 쭉 정리된 문서가 있었어요. ‘이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지금 약간 화해 프로그램처럼 안 좋은 
성분은 이런 게 있고, 아침엔 어떻게 세안하고 그런 걸 자주 접하다 보
니까 신경을 쓰게 됐어요. (승우, 28세, 대학생)

군대 있을 때 선크림 같은 걸 발랐는데.. 아 그때는 시간이 많이 남잖아
요. 아침에 만약에 9시에 보통 근무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땡볕
에 찻길에 계속 서 있어야 되거든요. 왠지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나빠지는 것 같고, 시간도 많이 남아서 할 것도 없어 가지고. (지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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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취업준비생)

군대가 PX 같은 데서 화장품이 시중 가격의 1/3, 1/4 정도이기도 하고. 
거기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보급돼서 상관없지만, 보급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헬스랑 그거랑 피부 관리랑, 싸지방이랑 그거밖에 없더라구요. 
되게 싸요, 팩 한 삼십 개 만원이니까. (세준, 26세, 대학생)

세 번째는 드러그스토어다. 드러그스토어는 해외에서는 의약품을 함께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의 화
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공간으로 전유되어 확장되었다.146) 국내 드러그스토
어는 1999년 CJ에서 올리브영을 처음 개설한 후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
한 브랜드를 통해 성장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드러그스토어는 1,500
개를 넘어섰고, 이는 2015년의 두 배 수준이다(전세진, 2020). 도시 내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재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 화장품 가게와 달
리 ‘드러그’스토어라는 인식, 그리고 올리브영이 내세운 ‘헬스&뷰티 스토
어’라는 개념을 통해 국내 드러그스토어들이 ‘H&B 스토어’, ‘H&B 멀티숍’ 
등의 명칭으로 유형화되었다는 점은 남성들이 뷰티 영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냥 로드샵 같은 데는 어쨌든 직원 분들이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 유독 남성분들이 가면 굉장히 약간 좀 챙겨 주려고 많이 하시더라구
요. 그게 좀 부담스러운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로 
막 사러 온 게 아니고 보러 온 건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실 
때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올리브영이 약간 방치해 두고 ‘볼 거 보시고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좀 더 올리브영이 편한 것 같
아요. (상호, 25세, 대학생)

이처럼 한국 남성은 성인이 되면서 세 가지 공간 경험을 통해 미백 배

146) 국내 약사법은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데, 약사를 고용하여 드러그스토
어를 운영할 경우 약사에게 이윤이 적게 남는 구조다. 따라서 약사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 국내 드러그스토어는 화장품 및 식음료 판매점의 성격이 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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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접속한다.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미백 배치 안에 들어오
는 반면, 남성들은 일종의 여유로서 미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람을 접하게 되면서, 시간이 많아지면서, 화장품 판매점의 접근성이 높
아지면서, 미백 배치 안으로 접속해 들어오는 것이다.

2. 미백 배치 내 남성-되기의 불가능성

미백 배치에서 여성-되기는 여성의 신체가 미백 욕망과 결합하여 각각
의 의미의 계열화와 정동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
다. 그렇다면 남성-되기란 어떠한가? 미백은 기존의 남성성에 균열을 내
는 새로운 주체화 양상인 남성-되기로 나아가는가? 미백 배치 내에 남성
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피부를 가꾸는 것은 기존의 남성
성 각본에는 없던 새로운 수행이다. 그러나 남성 문화 내에서 새로운 수행
이 나타나는 것과 그것이 남성-되기로 나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즉, 
미백이 남성성을 구성하는 새로운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남성성을 탈영토화하는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미백 배치에서 남성-되
기란 불가능하다. 남성-되기의 성립 불가능성은 두 차원에서 일어난다.

우선 남성들에게 미백은 제약적인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신체
기술이다. 여성들로 이루어진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초면의 참가자들이라도 
서로 알고 있는 미용제품과 시술 등에 대한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한 한편, 
남성들 간의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연구자가 한 질문에 답을 할 때 외에 참
가자끼리 서로의 미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친한 선
후배가 함께 면접에 참여했을 때도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나 알고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준(29세, 대학원생):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추천을 해 주는 편
이기는 해요. […] 예를 들어 썬크림을 추천해 준다고 하면 ‘어떤 
스타일을 원하냐’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탁 현상이 심한 
게 있고, 그런 현상이 없는 게 있고, 아니면 선크림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추가해서 스탭에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로션이랑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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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한 번에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은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보면 조금은 
약간 그런 느낌 받죠. 예를 들어 ‘남자 치고는 과하게 아는 것 같
다’ 이런 인상을 받을 때도 있기도 해요.

연구자: 그게 뭔가 부끄러우세요, 혹시?
현준: 약간, 조금 그렇긴 하죠.
상호(25세, 대학원생): 아, 진짜 그래?
현준: 아 그니까 약간.

여성의 시선 속에서도 남성의 미백은 온전히 이성애적인 매력으로 여겨
지지는 않는다. 남성 뷰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낯설어 하거나 거부감만을 
표하는 여성은 없었지만, 남성의 뷰티를 남성 고유의 욕망으로 해석하는 
여성 또한 없었다. 스타와 같이 직업상 외모를 가꾸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
서 허용이 되거나, 스타가 아니라도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한 직업
일 경우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아이돌은] 직업이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희 신랑도 항
상 BB크림을 바르고 나가요. […] 근데 그게 강하게 바른다기보다는, 자
기 톤보다 밝게 바르는 거보다는 잡티나 그런 걸 가리려고. 직업적으로
도 약간 잘 보여야 되는 직업이어서. 그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권장을 하는데... (나연, 34세, 회사원)

남성의 미백은 신자유주의적 통치 담론에 부합하는 방식, 즉,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에서는 정당화되며, 이러한 목적 하에 남성 배우자에게 여성 
배우자가 화장품을 사다 주거나 권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적 
공동체로 맺어져 있지 않은, 따라서 오로지 이성애적인 욕망의 차원에서 
남성의 미백 실천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해독된다.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여성의 시선 속에서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
기도 하지만, BB크림처럼 가벼운 제형으로라도 화장을 했다는 사실이 명
백하면 이성애적 매력이 떨어지거나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추측으로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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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자친구가 BB크림을 바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남자를 
만나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약간 
싫어질 뻔 했는데. 근데 이게 한 티가 나는 사람이었으면 사실 애초에 
제가 호감도 가지 않았는데. 요즘 또 남자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더
라고요. 진짜, 진짜 몰랐어요. (예진, 24세, 대학생)

[BB크림을 바른 게] 티 나요. 티 나고, ‘저 사람 게이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는 남성 지인은] 결혼했다 한 번 실패했거든
요. ‘왜 저래, 저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효진, 43세, 
주부)

또한 남성의 미백은 여성보다도 더 한국이라는 국가적 경계 내에서의 
실천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울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는 외국인 
여성 표적집단면접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 남성들이 BB크림을 바르는 모
습을 보고 다소 놀랐지만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K-팝 아이
돌을 통해서 이미 한국 남성의 메트로섹슈얼한 화장까지도 익숙하게 보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국의 남성이 같은 방식으로 피부 관리 및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현했다.

태국 남자들이 화장하거나 피부 관리 많이 하면 우리는 딱 볼 때 게이라
고는 생각 안 해요.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죠. (누이, 24세, 대학원생)

‘게이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한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요. (쏨, 25세, 대학원생)

[세븐틴이 나온 화장품 광고 사진을 보며] 이건 한국 아이돌이죠? 그렇
게 알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베트남 사람이면 좀 다르죠. (후
이, 20세, 대학생)

이런 점에서 아시아에서 남성의 화장은 오히려 여성들보다 더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자신에게 꾸미고 싶은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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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소 협소한 남성성 규범과 이성애규범성을 위반하지 
않도록 절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성들의 뷰티 실천이 상당히 보편화
되었고, 젠더리스(genderless) 메이크업,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 메
이크업과 같이 여성의 화장과 경계가 없는 남성 화장도 상품화될 정도의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 다수의 시선 속에서는 이성애적인 
것으로 충분히 코드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자신의 일상
을 가로지르는 일부 기호적, 물질적 흐름이 미백 배치와 접속하더라도, 이
로부터 어떤 탈주가 발생하기보다는 직업적‧경제적 목적에 의해서라든지 
등의 이유로 변호되며 기존의 남성성 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한 부수적 역
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더 중요한 점은 남성-되기란 애초에 개념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
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되기란 늘 소수자-되기이기 때문에 여성-되기는 
있어도 남성-되기는 없다고 말했다. 되기란 늘 무언가를 생성하는 것으로 
탈영토적 힘을 의미한다. 이미 세계의 다수성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지배 
상태를 전제로 하는 남성에게 탈영토적 힘은 성립될 수 없을뿐더러 불필
요하다. 뷰티의 차원에 있어서도 남성이 뷰티와 맺는 관계는 여성이 뷰티
와 맺는 관계와는 다른 구도를 지닌다. 여성의 뷰티는 ‘억압 vs. 힘돋우
기’의 문제로 논의되는 반면, 남성의 뷰티는 ‘위기 vs. 확장’의 구도를 지
닌다. 남성이 화장을 한다는 것이 남성성이 지닌 젠더적 권력에 흠을 내는 
위기를 의미하는가, 또는 새로운 남성성의 자본을 마련하는 남성성 확장을 
의미하는가라는 차원의 논의가 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남성은 지배 상
태이자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므로 남성-되기는 성립할 수 없다. 남
성의 뷰티가 젠더 질서에 어떠한 전복성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밀히 남성의 여성-되기이며, 남성-되기로 개념화할 수는 없다.

시대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조금씩 변화해 왔고, 최근의 남성성 규
범은 여성이나 동성애 남성의 문화를 차용하고 전유함으로써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고 볼 수도 있다. 꽃미남의 부드러운 남성성은 식스팩의 몸
을 갖춤으로써 불완전한 남성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이성애규범에 어긋나는 
독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다(윤조원, 2010). 남성의 화장도 퀴어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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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스러운 것으로 수용되기보다는 이성애적 매력으로 수용된다(Jang 
et al., 2018). 이것은 코넬(Connell, 1993/2013)의 용어를 빌리자면 ‘공
모적 남성성(complicit masculinity)’이라고 할 수 있다. 공모적 남성성은 
가부장적 남성성 질서 내에서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장된 남성 문화를 통해서 “가부장적 배당금”(127쪽)을 받는다. 앞서 남
성의 미백은 직업적‧경제적 목적에서만 긍정적으로 허용되는 경향을 보았
다. 이런 시각 속에서 남성의 미백은 경제활동자로서의 남성의 위치를 떠
받치는 역할을 하며, 근대적인 젠더 분업 체계를 더 공고히 할 뿐이다.

종합하자면, 남성의 뷰티는 한국의 젠더 규범 영토 내에서 분자적 분할
선을 형성한다. ‘분자적’이란 미세한 떨림과 흔들림이며, 기존의 경직된 영
토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힘이다. 분자적 분할선은 기존의 몰적 분할선으
로부터 이탈하는 흐름을 만들어 냄으로써 탈주선에 선재하는 상태를 취한
다. 그러나 이것은 관성을 벗어나 탈영토화하는 힘은 아니다. 분자적 분할
선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힘 사이에서 동요한다. 남성성이 미백 배치와 
접속하면서 기존의 한국 사회 젠더 배치에 있던 남성성은 새로운 지층을 
경험한다. 그러나 남성의 외모란 다수자로서의 남성의 지배적 위치를 구성
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더욱이 그마저도 때로는 남성성의 보위
에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백 배치 내 남성의 욕망은 기존의 젠더 질
서로부터 탈주하는 힘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

3. 아시아 남성-되기

한국 사회에서, 더 넓게는 아시아 사회에서 남성의 미백 수행이 남성-
되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남성이 응시 주체로 존재하는 기존의 젠더 
구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권을 벗어나면서는 인종의 축이 교차하며 권력
의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흐름이 형성된다. 서구에서는 아시아 자체
가 여성적인 존재로 환원되어 왔으며(Said, 1978/1991) 문화적 재현 차원
에서도 아시아 남성은 주로 거세당한 존재, 여성적이고 유아적인 존재로 
위치 지어졌다(Chow, 1991; Chen, 1996; 홍석경, 2013). 또 다른 한편으
로, 서양 여성과 아시아 남성 사이에는 인종주의적 위계가 작동하여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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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응시의 권력 구조가 형성된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 변화하는 젠더감수성 속에 K-뷰티를 수행하는 

한국의 남성성이 서구 백인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독소적 남성성(toxic 
masculinity)’의 헤게모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 독소적 남성성이란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등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지닌 폭력적 부분을 축약하는 용어다
(Connell, 2005; Kupers 2005). 중산층 백인 남성을 규범으로 하며 강한 
개인성과 자아 관념을 전제로 하는 지배적 남성성은 오늘날의 문화횡단의 
배치 속에서 도전 받는다.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남성성
의 새로운 시각적 양식을 접하게 된 서구의 여성들이 한국 남성 아이돌을 
새로운 남성성의 가능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BTS 
방식으로의 남성성을 재정의하기”(The Daily Vox, 2018)147)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로, 미백 또는 K-뷰티와 남성성에 대한 수용자의 생각을 압축
적으로 잘 보여 준다.

내가 남자 K-팝 그룹 팬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자신의 
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BTS를 좋아하기 전에는 나는 
좀 거칠고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쓸 
줄 하는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라는 식의 말을 자주 듣는다 
(Bec**)

BTS를 보면서, 남자가 화장을 하고 분홍색으로 꾸미는데도 이토록 남성
적인 걸 본 적이 없다. 근육이 잔뜩 있는 일반적인 남성보다도 더 남성
적이다. 남성성은 육체적인 움직임 없이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성별
에 구애받지 않고 화장을 자신 있게 하는 것. 이렇게 할 줄 아는 남성은 
자신의 성적 지향에도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Ma. ****** 
****** * ********)

147) BTS 멤버들이 외모 관리를 하는 모습을 미디어에 노출하고 여성적인 것으로 여
겨지는 스타일링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뷰티를 여성의 문제로만 여기는 서양 사
회에서 남성성 관념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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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이나 수염 같은 시각적 기호로 이루어진 기존의 서구 헤게모니적 
남성성 배치에서 깔끔하게 가꾸어진 피부와 화장, 악세서리 등은 탈주적인 
움직임으로 읽힌다. 뷰티를 통해 구성되는 한국 남성성은 여러 미디어문화
적 요소들이 혼종되어 나타난 무국적의 신체를 보여준다(Jung, 2011). 특
히 앞서 여성-되기에서 발견했던 여성의 미백 욕망이 지닌 긍정적 역량을 
서구의 팬들은 한국 남성 아이돌의 뷰티로부터 발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남성의 신체를 보면서, 남성과 여성의 수목적 범주 체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을 꾸미려는 욕망의 흐름 및 여성-되기의 양상을 발견하고 
해방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시아의 남성성에 대한 재발견 및 긍정적인 인식은 
백인 남성 중심의 지구적 젠더 질서를 배경으로 할 때 두드러진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짚을 부분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한국에서는 한국 남성의 
뷰티가 남성의 젠더 권력을 보위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한국 남
성의 아름다움을 남성성 자체의 근본적 변화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계
의 목소리도 있다. 즉, 한국 남성의 젠더 수행성이 시사하는 새로운 가능
성이란 젠더와 인종의 교차축에서, 백인 남성의 남성성과의 질서 및 비교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아시아 문화에 만연한 독소적 남성성과 여성혐오에 대한 언급이 없다니 
놀랍다. 서양인들이 한국 남자들은 좋은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구 
남성들보다 더 여성스럽고 덜 독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Hwa****)148)

결국 해외 수용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부드러운 남성성에 대한 관심은 
다시 코넬(Connell, 1993/2013)의 용어를 빌자면 ‘주변화된 남성성
(marginalized masculinity)’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주변화된 남성
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헤게모니적 남성성 
하에 억압받고 배제되는 종속적(subordinated) 남성성과는 달리 다른 정

148) 위에서 언급한 “BTS 방식으로의 남성성을 재정의하기”(The Daily Vox, 2018)
의 댓글 중에서 인용했다.



- 255 -

체성 범주와의 교차를 통해 단일한 위계를 흩트리는 잠재력을 지닌다. 즉, 
한국 남성의 미백 뷰티가 한국의 젠더 규범이라는 영토에서 분자적 분할
선을 형성했다면, 인종의 질서가 작동하는 지구적 단위의 젠더 배치 속에
서는 보다 큰 에너지를 발휘하며 탈주의 잠재력을 보인다.

제 4 절  소결: 미백 배치의 더불어-되기와 탈영토화

이 장은 ‘미백 배치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미백 배치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탈주적 주체화 과정인 여성-되기, 아시아인-되기, 아시
아 남성-되기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되기는 다수성의 척도로부터 탈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수성이란 때로는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국이기도 하고, 때로는 둘 다이기도 하다.

본문에서는 여성, 아시아인, 아시아 남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던 것을 
다시 젠더와 인종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여성
-되기는 젠더적인 차원에서의 탈주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여성-되기를 
여성의 경우를 통해 논의했지만, 이는 미백 배치 내에서 기존의 젠더 규범
을 탈코드화하고 탈영토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
할 수 있는 개념이다. 흰 피부가 여성성 또는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작동해 온 재현적 체계 안에서 미백은 여성의 욕망으로 독해됨과 동시에 
결핍에 기인한 욕망으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재현의 체계 밖에서 미백 욕
망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 모두를 횡단하며 존재하고, 각 신체는 각자 의미
의 계열화를 형성하며 차이를 생산한다. 미백을 통해 자기만족을 하는 여
성, 미백을 통해 남성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의 단조로운 체계를 벗어나려는 
남성, 미백을 통해 이성애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 단일한 
방향의 응시 권력 구조로부터 벗어난 탈주의 움직임을 보여 준다.

한편 인종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탈주적 주체화 과정인 아시아인-되기
는 여성-되기보다 더 명시적인 논쟁을 통해 살펴보았다. K-팝 아이돌 보
정 사진을 두고 벌어진 화이트워싱/옐로워싱 논쟁은 아시아인의 신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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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코드화와 탈코드화의 과정을 보여 준다. 제국의 시선과 언어는 
아시아인의 피부를 특정한 기억색으로 코드화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생산
되는 아이돌 미백 보정 사진의 시뮬라크라와 흼을 백인의 신체로부터 탈
영토화하는 시각은 아시아인의 신체를 규정되지 않은, 그리하여 어떤 것과
도 결합될 수 있는 기관 없는 신체의 상태로 데려감으로써 탈식민적 힘을 
발휘한다. 또한 피부색에 대해 새로운 일상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퍼스
널 컬러는 인종색에 대한 수목적 체계를 해체시키고 관계적 개념으로 바
꾼다.

젠더적 배치의 탈영토화와 인종적 배치의 탈영토화는 서로 교차한다. 
동성친밀성의 차원에서는 동남아시아 여성이 한국 여성의 미백으로부터 
이상적인 신체기술을 발견함으로써 아시아 횡단적 여성 배치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 각각의 신체를 통해 차이를 생산하는 되기를 하는 아시아 여
성이 또 다른 아시아 여성으로부터 욕망 가능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
정은 곧 친근한 이상과 보철적 체화가 지닌 정동적 역량의 발현이자 차이
를 통한 연결의 가능성이다. 한편 이성애성의 차원에서는 기존의 지구적 
남성 위계 속에서 소수성의 위치를 부여받은 아시아 남성이 미백 배치와
의 접속을 통해 새로운 사유의 공간을 여는 것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미백 배치는 ‘더불어-되기’를 생산한다. 여러 인간‧비인간 
요소가 뒤얽힌 미백 배치 속에서 정동된 개인의 신체는 미백 욕망을 갖게 
되고, 그것은 실천 및 수행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욕망과 수행은 되기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여성-되기와 아시아인-되기는 기존의 성차나 인종색 
등에 기반한 수목적 분류 체계에 균열을 일으키며 이루어진다. 그 균열로 
인해 남성과 여성, 아시아인과 백인(또는 비아시아인)의 위치는 상호변환
하며 기존의 고정점으로부터 탈영토화된다. 이렇게 미백 배치는 젠더와 인
종적 정체성을 새로운 혼종적 배치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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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미백의 제국

지금까지 미백을 식민주의적 코드 바깥에서 관찰하고 담론화해 보았다. 
이것은 미백 실천이 지닌 고유의 이야기를 드러냄으로써 탈식민적 잠재력
을 보여 준다. 한국의 사회적‧기술적 조건에서 미백의 외연은 변화 및 확
장해 왔고, 사람들에게 미백은 다양한 의미로 경험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미백의 욕망에 대해 다시 질문해 보려고 한다. 왜 사람들은 미백을 욕망하
는가? 미백이 식민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코드를 벗어나서 실천되고 있다
면, 그 탈코드화를 추동하는 욕망은 무엇인가?

본 장에서는 그 주요한 욕망을 한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초국적 산업의 
지층에서 찾는다. 오늘날의 미백은 뷰티라는 소비산업의 영역에 단단히 뿌
리를 내리고 있으며, 초국적 시장 속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7장에
서 제시했듯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시
장적 역량을 인식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초국적 
산업의 자본주의적 욕망이 미백을 추동하는 유일한 욕망은 아니더라도, 전
통적 미인 규범이나 서구에 대한 선망을 바탕으로 하는 미백과는 구별되
는 오늘날의 미백의 배치를 생산하는 주요한 욕망임은 분명하다. 앞의 장
에서 살펴본 젠더와 인종의 차원에서의 탈주적 되기에는 자본주의적 탈영
토화의 양상이 존재한다. 여성이 자기만족적 미백 소비를 하고 남성이 드
러그스토어의 가시적 성장을 통해 미백 배치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퍼스
널 컬러를 통해 피부색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 등이 일으키는 젠더‧인
종적 균열은 뷰티산업의 지층 위에서 발견된다. 아시아 여성 간의 아름다
움의 모델을 발견하고 K-팝 아이돌의 이미지가 인종색에 대한 새로운 상
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지층 위에서다. 이처럼 K-뷰티산업과 
K-문화산업은 긴밀하게 연결된 지층을 형성하며, 미백 배치 내에 탈영토
화를 일으키는 욕망을 생산한다.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는 자본주의가 탈코드화 및 탈영토화된 것
들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재영토화하여 자신의 공리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미백 배치에서 이루어진 탈영토화는 기관 없는 신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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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탈중심화를 향해 나아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초국적 산
업의 재영토적 힘 속에 놓이기도 한다. 새롭게 분절된 영토는 이전의 영토
와는 다른 형태로서 새로운 권력의 욕망을 드러낸다. 그것은 미백 욕망의 
지도를 미백 사본으로 변모시키는 권력, 제국적인 권력이다.

이 장에서는 K-뷰티산업과 K-문화산업의 지층에서 초국적 자본주의의 
욕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백의 재영토화를 살펴본다. 앞서 뷰티산업이 문
화적인 흐름을 포함하거나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다고 서술한 바와 같이, 
K-뷰티산업과 K-문화산업 또한 상호작용하며 전 지구적 미디어-뷰티 정
경의 일부를 형성한다. 그런데 그 정경 속에서 미백이 식민화의 권력으로 
코드화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K-뷰티는 피부색의 위계를 생산하고 이를 
체화한 K-문화산업은 피부색주의적 상품 생산에 가담한다. 이로써 한국은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흼’이라는 권력의 표상이 되고 있다. 이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149) 그러는 사이 이미 미백의 제국적 
권력이 발현되며 포스트식민 상황의 단면을 생성하고 있다.

제 1 절  K-뷰티산업의 욕망

1. 서울 화이트

‘서울 화이트 코리아(Seoul White Korea)’는 현재 필리핀에서 판매되
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브랜드 소개를 보
면,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이지만 K-뷰티산업에 의존하여 그 정체성
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스킨케어는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야말로 K-뷰티산업을 지

149) 한국 화장품의 호수 체계가 제한적임을 토로하는 유튜버의 영상(https://youtu.
be/469g7cJZFrA)에 달린 인기 댓글은 다음과 같다. “한국 파운데이션(K-found
ation) 색깔들을 보면 너무 웃겨. 흰색, 구름, 종이, 쌀, 눈, 백묵, 휴지, 우유..” 
(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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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하는 힘이다. 한국의 스킨케어의 우월성과 혁신 능력에 영감을 받아, 
Seoul Beauty Inc.는 필리핀 여성들을 위한 혁신적 미백 제품 라인인 
서울 화이트 코리아를 통해 K-뷰티의 마법을 필리핀으로 가져와 보고자 
한다.

이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크게 두 유형으로, 하나는 미백 비
누이고, 다른 하나는 톤업 크림이다. 미백 비누로 피부의 점과 흉터 등의 
얼룩을 지우는 장기적 효과와 톤업 크림으로 피부색에 하루 동안 밝은 톤
을 연출하는 단기적 효과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영어와 더불어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이 브랜드는 필리
핀 브랜드이고 기본적으로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처럼 제품 설명이나 로고에 한국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의미 전달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유사 K-뷰티’ 제품으로서 한국성
(Koreanness)을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1 ‘서울 화이트 코리아’ 로고
출처: 서울 화이트 코리아 홈페이지 URL: https://www.seoulwhitekorea.co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이 제품은 “K-미백의 빛(K-White glow)”, “한국적인 빛(Korean 
glow)”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광고한다. 그리고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지향
하는 바는 “모두를 위한 촉촉한 피부(Chok Chok skin for everyone)”, 
“흰 부드러움, 한국적인 부드러움(kinis puti, kinis Kkoreana)”이다. 그
냥 희거나 부드러운 피부가 아니라 ‘한국적인’ 색조와 질감을 지시하고 있
다는 점이 눈에 띤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 화이트 코리아’의 웹사이트에 



- 260 -

있는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질문과 
응답은 다음과 같다.

Q: 서울 화이트 코리아의 제품은 다른 미백 제품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한 가지 점에서 독특합니다. 한국의 매우 높은 뷰티 기준에 부응하지
만 필리핀인의 피부에 특별히 맞추어 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은 
한국의 “촉촉(chok chok)”한 하얀 피부를 선사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
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최초로 한국의 미백 기술을 가까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서울 화이트 코리아’는 제품 소개나 광고의 여러 부분에서 ‘촉촉’이라
는 한국어 단어를 소리 나는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이 브랜드에서만 특별하게 발견되는 양상은 아니다. 표적집단면접에 참가
했던 태국인들 역시 ‘촉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인의 화장, 또는 
K-뷰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빛이 나는 피부”
(낫, 25세, 대학원생)라고 답했고, 한국에서의 거주 경험이 있는 태국인은 
이것이 ‘물광 피부’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한국 화장품 광고
에 ‘촉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언급했다. 태국의 경우 한국보
다 더 습하기 때문에 촉촉한 피부가 이상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기
름져 보이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지만, K-뷰티의 영향으로 촉촉한 피
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일각에서는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태국에서도 ‘서울 화이트’와 유사한 브랜드인 ‘서울 시크릿
(Seoul Secret)’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 ‘서울 시크릿’은 미백 효과를 
위해 피부에 바르거나 섭취하는 콜라겐 성분의 제품 브랜드다. 이 브랜드 
역시 태국 기업 소유로 한국에 공장이 있는 것 외에는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태국인 연구 참가자들에게 ‘서울 시크릿’ 제품 
광고(그림 9-2)를 보여 주며 이 브랜드가 한국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 쏨
(25세, 대학원생)은 이렇게 답했다. “서울이라는 말 들어가면 한국어 아니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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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서울 시크릿’ 광고
출처: https://www.thaibestsellers.com/product/seoul-secret-collage

n-peptide/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서울’이라는 단어, 그리고 한국어 활자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장품에 
부착되면서 다른 기의를 얻는다. 이들에게 서울은 K-팝 등의 한국 문화콘
텐츠와 K-뷰티의 원산지이자 K-뷰티가 집약되어 있는 도시다. 소셜 웹사
이트 ‘레딧(Reddit)’의 ‘Korean beauty’ 서브레딧에서는 서울에서의 쇼핑 
하울(haul)150)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인기인데, 하울 내용의 상당 부분은 다
양한 종류의 마스크팩을 포함한 기초 스킨케어 제품들이다.151) 이와 같은 

150)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건을 사는 것을 뜻한다. 온라인에서 하울 콘텐츠는 물건들
을 왕창 사들여 사치나 호화를 부림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한다.

151) ‘Korean beauty’ 서브레딧의 올해 최고 인기글을 나열했을 때 10개 중 5개가 
서울 여행을 다녀오면서 한 하울, 또는 아시아 뷰티·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
인 쇼핑몰인 ‘YesStyle’에서의 하울에 관한 사진이다. (2020년 6월 1일 기준. 참
고: https://www.reddit.com/r/KoreanBeauty/comments/f1kp2c/haul_fro
m_my_trip_to_korea/?utm_source=share&utm_medium=web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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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서울은 하얀 피부의 도시, 피부에 대한 비밀스러운 해결책을 제시
해 주는 도시로 코드화된다.

태국에는 서울 시크릿 외에 ‘스네일 화이트(Snail White)’라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연구자가 현장 관찰 및 표적집단면접을 위해 방콕에 방문
하였을 당시, 공항에서부터 쇼핑몰까지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발견한 광
고가 미백 기능성 제품인 ‘스네일 화이트’ 광고였다. 이 브랜드 또한 태국 
업체에서 만들었지만 한국 ‘달팽이 크림’의 핵심적인 원료와 기술 등을 도
입하면서 태국의 기후를 고려하여 변용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NOKO, 2013). 업체명 또한 ‘Namulife’로 한국어를 연상시키며, 제품 설
명서에는 “완벽한 피부의 완성. 매우 효과적인 성분으로, 당신의 피부를 
더 젊고, 빛나고, 밝게 재생시켜주는 마스크 시트입니다.”라는 한국어 문
장이 제시되어 있다. ‘스네일 화이트’ 역시 한국과 관련이 없고 한국인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국어는 오로
지 한국성을 동원하기 위함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9-3 태국 드러그스토어의 ‘스네일 화이트’ 제품
출처: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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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국적 소비와 산업의 지형 속에서 한국은 흼이나 빛 등 미백
의 기본적인 시각적 속성들을 표상하는 국가로 코드화되고 있다. K-뷰티
산업의 영향력이 닿는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서울은 미백의 도시라는 집단
적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서울’이라는 기표를 비롯한 한
국어와의 조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표상이 
이 절의 도입 각주에서 인용한 한국 파운데이션에 대한 농담 소재를 넘어
서 피부색주의적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 문제가 된다.

서울 화이트 코리아의 톤업 크림은 필리핀인을 ‘치니타(Chinita)’, ‘메
스티자(Mestiza)’, ‘모레나(Morena)’로 나누어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제품을 사용했을 시 어느 정도의 미백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
고 있다(그림 9-4). 치니타의 경우 중국계 필리핀인, 메스티자는 서구권 
사람의 외양이 섞인 양인종 또는 다인종적 외모를 지닌 사람, 모레나는 피
부색이 어두운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된다.

그림 9-4 ‘서울 화이트 코리아’의 피부색 구분
출처: https://www.seoulwhitekorea.com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런데 서울 화이트 코리아의 공식 광고 모델에게서는 메스티자와 모레
나의 외양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화이트 코리아의 광고 모델은 두 명이
다. 한 명은 한국 배우 문지인이고, 다른 한 명은 필리핀 배우이자 가수인 
킴 치우(Kim Chiu)다. 문지인이 이 브랜드의 한국성을 표방하기 위해 선
택된 모델 정도로 보인다면, 서울 화이트 코리아에는 킴 치우 한정판 에디
션 제품(Kim Chiu Vanity Set Limited Edition)도 있을 정도로 킴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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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리핀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여 선정된 대표 모델이다. 킴 치우는 중국
계 필리핀 배우로, 그의 인스타 계정 아이디이자 2015년도에 발매한 앨범
명처럼 “Chinita Princess”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2015년에는 디즈니에
서 발간하는 디즈니 달력에 뮬란을 재현하는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즉, 
킴 치우는 필리핀 내에서 중국, 조금 더 추상화하자면 동북아시아적 외양
을 대변하는 얼굴이다. 즉, 서울 화이트 코리아가 이상적으로 삼는 모델이
자 제품의 타깃층은 치니타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 민족 중 중국계와의 혼혈을 포함한 중국계 필리핀인은 27%에 
해당하지만, 혼혈을 제외한 중국계는 1.8%에 불과하다. 서울 화이트 코리
아는 한국의 뷰티 기술을 필리핀인의 피부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얼굴로 내세우는 것은 동북아시아계
의 얼굴이다. 유사하게, 태국 인터뷰 참가자들은 서울 시크릿의 모델이 분
명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중국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태국의 광고나 
잡지에서 이런 유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별로 낯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인종주의적이라고 논란이 된 서울 시크릿의 광고는 미백의 제국성
을 보다 분명히 암시한다. 서울 시크릿에서 출시한 제품 중 하나인 ‘스노
우즈(SNOWZ)’ 광고는 태국의 배우인 크리스 호왕(Cris Horwang)이 자신
이 어떻게 스타로서 지금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하는 장
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호왕이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순간, 내가 
지금껏 노력해 온 모든 것, 나의 하얀 피부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동안 그녀의 피부는 점점 검어진다. 호왕의 옆에는 “나를 죽은 스타로 만
들고 나를 대체해버릴 새 스타”라고 소개되는 밝은 피부의 여성이 있다. 
광고는 “내 피부가 하얗다면 이길 것이다”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이 광고 속 하얀 여성은 흰 피부를 통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우위는 제품명이 지닌 ‘서울’이라는 기표를 통해 한국을 암시한다. 앞에서 
태국 소녀들에게 리사가 모범적인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는 양상을 친근한 
이상이자 보철적 체화로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 광고도 K-뷰티를 태
국인이 실천할 신체기술로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영상 속 기호
적인 배치로 인해 다른 의미를 생산한다. 무엇보다 흑백의 문제를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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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차원으로 명시화함으로써 피부색의 우열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런 우열 관계는 5장의 도입에서 본 흑백 변신 이미지의 도식을 취함으로
써 더 강화된다. 50년대 흑백 변신 이미지에서 선진성으로 상정된 것이 
서구권 국가들이었다면, 이 광고에서는 그 선진성은 서울이다. 즉, 태국의 
광고 속에서 서울은 제국의 위치로 코드화되고 있다.

그림 9-5 ‘SNOWZ’ 광고
출처: https://youtu.be/WAXOupabYOo.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이 광고의 인종주의적 성격에 대해 보도한 CNN 영상152)에는 800여 개
의 댓글이 달렸다. 그중에서 이 광고를 통해 백인-한국인-태국인의 위계 
관계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댓글들을 찾을 수 있다. 모방이 반드시 위계
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상의 댓글들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미 
한국과 태국 사이의 모방적 위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맞아, 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같은 피부를 갖고 싶어 하고, 한국 사람
은 유럽인 피부 같이 완전히 창백한 피부를 갖고 싶어 하지. (Le*** * 
*******)

태국은 이제 한국 2.0이라니 슬프네 (Mar**** *******)

152) CNN (2016, 1, 8). New Thai beauty ad says being white is key to 
success. URL: https://youtu.be/MXSpEgGpQ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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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이름이 서울시크릿이고, 서울은 한국의 도시야. 그렇다면 이 제
품을 복용하면 한국인처럼 창백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고. 태국 
사람들은 한국인이 하얀 피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백인이 아니라 
동아시아인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야. (Q *)

이 광고는 서울 시크릿이라는 미백 크림을 파네. 그럼 서울이 유럽 도시
라도 된다는 거야? 태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인이나 일본인처럼 밝고 매
끄러운 피부를 갖고 싶은 거야. 코카시아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백인 민족주의자들은 헛소리 하지마. (Day**** *******　
*****)

처음의 두 댓글은 백인(유럽인)-한국인-태국인으로 이어지는 위계 관계
를 언급한다. 한국인의 피부는 유럽계 백인의 피부를 선망한 결과로 나타
난 것이고, 이제는 태국인이 한국인의 피부를 선망함으로써 아시아 내의 
위계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반면 뒤의 두 댓글은 백인과
의 연결고리를 끊고 한국인(또는 동북아시아인)-태국인의 관계로 초점을 
옮긴다. 더욱이 마지막 댓글은 태국인이 선망한다고 또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피부에 대해 ‘흰(white)’이나 ‘창백한(pale)’ 같은 단어로 
묘사하지 않고 ‘밝고 매끄러운(light smooth)’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피
부 속성 자체를 백인과 무관한 영역으로 위치시킨다. 그럼으로써 더욱 K-
뷰티는 기존의 서구적 시각 기호를 대체하는 제국적 영토를 마련하는 것
으로 보인다.

지구적 단위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를 의미하는 남북 격차가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차원에서 발생해 왔으며, 피부색은 그러한 남북격
차를 시각화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런데 K-뷰티의 미백은 아시아 내의 
남북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동남아시아인에게 제공되는 이상적인 미의 모
델은 동북아시아인의 외양이다. ‘하얀 피부를 갖고 싶어’라는 한국인의 욕
망이 동남아시아 영토에서는 ‘한국인처럼 하얀’, 조금 더 넓게는 ‘동북아시
아인처럼 하얀’ 피부를 갖고 싶다는 욕망으로 변용된다. 이러한 욕망은 
K-뷰티산업,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K-문화콘텐츠산업의 지층 위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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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된다. 서구와 아시아 간의 남북 격차로부터 탈주하는 배치물을 형성해 
온 미백이지만, 그 탈주선의 벡터에는 아시아 내에서의 남북 격차를 생성
하는 초국적 산업의 제국적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는 미백의 욕망은 차이의 되기로 나아가지 못한다. 
K-뷰티 또는 서울 화이트나 서울 시크릿과 같은 유사 K-뷰티의 산업적 
전략이 추동하는, 한국인처럼 하얗고 싶다는 욕망은 다수성에 저항하는 
‘한국인-되기’가 되지 못하고 단순 모방의 의미로서의 ‘한국인 되기’에 머
무른다. 즉 욕망의 지도 대신 사본을 재생산할 뿐이다. 5~8장에서 살펴본 
미백의 여러 현상들은 백인 모방의 담론으로부터 탈주하고 백인의 흼을 
탈영토화하는 것이었고, 이로부터 이루어지는 미백인-되기는 무국적의 시
각성 및 정체성을 생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방적 위계를 바탕으로 한 
한국인 되기는 열려 있는 의미로서의 무국적 시뮬라크라가 아닌 초국적 
환경에서 산업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복제로서의 시뮬라크라를 생
산한다.

이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의 미백 배치에 대한 
심층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미백 배치는 또다시 그만의 
구성 요소들의 연결접속을 바탕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이 주목했던 동남아
시아의 식민지 경험뿐만 아니라, K-뷰티가 부상하기 이전 일본의 문화적‧
산업적 영향력, 다민족 사회의 분위기, 기후, 젠더 수행성 각본과 친밀성 
담론의 변동 등153) 해당 지역 및 문화 내에서 형성되는 각각의 욕망의 배
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본 연구에서 포착한 아시아인-되기의 잠재력이
나 한국인 되기의 한계와는 또 다른 양상의 동남아시아인-되기를 내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찰과 분석을 담
지 못하지만, 한국의 미백 배치가 한국의 영토 내에 고립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역내의 역학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측면이 있음을 확
인했다. 그 과정에서 미백이 드러내는 제국적 성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153) 나열된 내용은 태국인, 베트남인 표적집단면접 참가자와의 대화 속에서 피상적으
로나마 언급되었던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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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백이 배제하는 신체

K-뷰티에 관심이 있는 해외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종종 발견되는 콘
텐츠로, 한국 화장품만으로 화장을 하는 콘텐츠가 있다. 스킨케어부터 베
이스, 색조 화장까지 모두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로 화장을 해 보는 것이
다. 캐나다의 흑인 여성 뷰티 유튜버인 ‘미스다아시(MissDarcei)’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스타일의 메이크업이나 한국인 유튜버의 메이크업 튜토
리얼을 따라 하는 영상들을 업로드해 왔다. 이 콘텐츠의 초기 영상154)에서 
다아시는 이렇게 말을 한다.

오늘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도전(challenge)을 할 거예요. 한국 
메이크업 제품으로 얼굴 전체 화장을 할 건데요. 세상에나.. 아마 여러분 
중에는 ‘왜 그게 도전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들으
세요. 피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이런 색이면 도전입니다.

미스다아시의 말은 한국 베이스메이크업 제품 중에는 흑인의 피부색에 
맞는 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가 ‘도전’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K-뷰티 관련 외국인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한국 베이스메이크업의 
제한성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온 부분이다. 또는 한국식 메이크
업을 하는 유튜버라도 파운데이션은 자신이 본래 사용하던 해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K-뷰티 전문 유튜버인 ‘케니J.D.(Kennie J. D.)’의 
경우 “K-뷰티는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매우 의도된 국제 수출
품이다”155)라고 단언하며, K-뷰티가 외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다
양한 톤의 베이스 제품이 나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2~3년 전부터 일부 화장품 브랜드에서 수출용으로 흑인의 피부톤
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톤의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156) 

154) MissDarcei (2018, 5, 17). “BLACK GIRL TRIES A FULL FACE OF KOREAN 
MAKEUP”. URL: https://youtu.be/MRH_Oj_TU_s

155) Kennie J.D. (2018, 3, 7). “한국 미용에는 어두운 피부색이 없나요??? (수
다) | KennieJD”. URL: https://youtu.be/469g7cJZ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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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튜버들도 자신들의 콘텐츠에서 해당 제품을 소개하거나 사용하는 모
습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메이크업 과정을 찍은 콘텐츠 내에서 자신의 피
부색과 잘 맞지 않는 밝은 색의 컨실러를 사용하는 모습을 담고 이를 썸
네일로 사용하거나 영상의 도입부에 미리보기 형식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그림 9-6) 물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전히 K-뷰티산
업이 고려하는 소비자층 내에서 흑인이 소수자임을 보여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6 흑인 유튜버의 한국 메이크업 챌린지
출처: 위 URL: https://youtu.be/MRH_Oj_TU_s 아래 URL: 

https://youtu.be/469g7cJZFrA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156) 예를 들어, ‘이니스프리’는 2017년 미국에서 14개 톤의 ‘아쿠아 핏 쿠션’을 출시
했고, 현재 ‘라네즈’는 ‘아이보리’부터 ‘카카오’까지 11개 톤, ‘설화수’는 11호부
터 37호 사이에 있는 10개 톤의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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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콘텐츠에 대해 한국인들이 보이는 부정적 반응을 볼 필요
가 있다. 미스다아시와 케니J.D.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는 한국 브랜
드의 화장품이 어두운 호수를 생산하는 것의 비합리성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K-뷰티는 애초에 한국 기업이 한국인, 조금 
더 넓게는 피부색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동아시아인 정도를 소비자층으
로 설정해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 차원에서 ‘다른 인종의 수
요’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수요가 많은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게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건데 어두운 
색상 안 내준다고 찡찡대시네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손해 감수하면서 자
선사업해야 되나요ㅎㅎ? (유*)

당연히 한국인들은 밝은 피부를 좋아하고 대부분 밝은 편인데 물론 이 
유튜버가 한국 화장품 칭찬하고 색상 범위가 넓어질거라곤 했지만 한국
에는 어두운 파데 없음~이러는게 좀ㅋㅋ어두운 파데 없는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lee ***)

그러나 이런 비판이 무색하게 K-뷰티산업의 의도는 흑인을 ‘포용’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스다아시는 자신이 영상에서 사용할 컨실러가 
어떤 것인지 보여 주기 위해 한국 화장품 브랜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제품 홍보 영상 속 모델이 흑인임을 발견한다.157) 그리고 그 영상을 재생
하면서 거듭 놀라거나 당황스러워 한다. 흑인 모델의 얼굴에 한국 컨실러
의 밝은 빛이 제대로 녹아들지 않고 피부색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즉, 이런 홍보 영상의 존재가 증명하듯 K-뷰티산업은 흑인을 포함한 다양
한 인종을 타깃층으로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을 생산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
래 인용이 지적하듯 최근 다양성이나 포함성(inclusivity)의 정치가 지닌 
허울을 드러낸다.

유색인은 종종 인종주의의 후퇴에 수긍하도록 요구받는다. […] 다양성의 

157) MissDarcei (2018, 5, 17). “BLACK GIRL TRIES A FULL FACE OF KOREAN 
MAKEUP”. URL: https://youtu.be/MRH_Oj_TU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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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체화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 그들이 만든 브로셔 속에서 미소 
짓는 모습으로 말이다. 다양성의 미소는 인종주의가 표면화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일종의 정치적 후퇴다(Ahmed, 2010b: Cervulle, 
2017/2020 재인용, 34쪽).

K-뷰티산업은 흑인의 신체를 통해 산업이 지향하는 다양성 및 포함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제품이 실제로 흑인의 신체와 제대로 접속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 선정은 피부색주의를 표면화하지 않으려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미스다아시와 케니J.D.를 향한 비판 중 더 문제적인 것은 두 유튜버를 
‘한빠(Koreaboo)’라고 칭하는 비난에서 발견된다. 이 비난은 매우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두 유튜버의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한빠’란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부정적인 의
미를 담아 일컫는 말이다. 서양인 중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을 드
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한국인처럼 행동하거나 특히 여성 중 한국인 
남성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사귀고 싶어 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로 등장했기 
때문에, 인종 페티시로서의 함의를 지닌다. 특히 백인 여성 K-팝 팬들은 
한빠로 재현되기 쉬우며, 그들 스스로 그러한 경향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도 한다(이지원, 2019). 백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 젠더적 위계보다 
인종적 위계가 먼저 작동하여, 백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의 인종‧민족‧종족
성을 정형화하고 착취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편 K-뷰티 콘텐츠를 제작하는 외국인 여성 유튜버 중 백인이 이러한 
한빠 비난을 받는 상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한빠가 백인 여성과 한국인 남
성의 이성애적 관계 사이에서의 인종적 착취에 주목하는 개념인 만큼, 뷰
티 콘텐츠는 남성 및 남성성의 존재와 연결고리가 미약한 영역이기에 한
빠 논란의 여지가 적다. 그런데 흑인 여성인 미스다아시와 케니J.D.의 뷰
티콘텐츠가 비난을 받거나 한빠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더욱이 어디까지가 한국에 대한 호감이고 어디까지가 한빠
인지 명백한 기준점을 설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미스다아시와 케니J.D.가 
진행하는 뷰티 콘텐츠만을 놓고 그들을 한빠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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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흑인 뷰티 유튜버에 국한해 한빠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K-뷰
티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다른 인종의 수요’에서 ‘다른 인종’, 
즉, ‘K’가 배제하는 신체란 한국인보다 어두운 피부의 인종이라는 점을 드
러낸다.

흑인 유튜버들은 K-뷰티에 대한 콘텐츠를 진행하는 다른 외국인들처럼 
대체로 K-뷰티 제품의 좋은 점들을 공유하고, 그것은 K-뷰티 제품이 자신
의 피부를 더 빛나고(glow), 촉촉하게(dewy)158) 해 준다고 표현하는 데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미스다아시는 이런 K-뷰티 미백 피부의 속성
을 바탕으로 ‘얼짱(Ulzzang) 메이크업’을 시도해 보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기도 한다(그림 9-7). 이에 많은 수용자들도 
K-뷰티가 흑인에게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 반응
을 보인다. 미백이 단지 흰 색조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
한 인식은 흑인의 신체도 미백 배치에 접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
지만 그럼에도 한빠 비난이 보여주듯 미백 배치 내 흑인의 신체는 불안의 
요소로 존재한다.

그림 9-7 흑인 유튜버의 얼짱 메이크업
출처: https://youtu.be/E-E5GXb4ESU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K’라는 기표로 설정된 영역은 결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롭

158) 인종을 불문하고 영어로 K-뷰티와 관련한 콘텐츠를 만드는 외국인 유튜버가 가
장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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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더욱이 초국적 산업의 전략으로서는 작동할 때는 수용과 배제를 
둘러싼 제국적 권력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K-뷰티가 지닌 ‘K’ 권력 
안에서 미백 또한 어떤 신체에 대해서는 더 유연하고 어떤 신체에 대해서
는 더 엄격하다. 다시 말해, ‘K’라는 표상의 힘이 작동하는 영역 내에서 
미백은 어떤 신체의 행위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특정한 인종‧종족에게 배
타적인 영토를 확보하려 한다.

제 2 절  K-문화산업의 피부색주의

‘서울 화이트’가 보여주는 재영토주의적인 양상은 한류라는 흐름 속에
서 유통되는 한국 문화콘텐츠 속 한국 스타가 체현한 K-뷰티를 통해서 강
화된다. 이용자들이 어떤 내용이든 서로 묻고 답하는 웹사이트인 ‘Quora’
에서는 K-팝 스타와 피부색에 관한 질문이 공유되곤 한다. ‘어떻게 하면 
K-팝 스타들처럼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가?’, 또는 ‘K-팝 스타들은 어
떻게 데뷔 초와는 달리 흰 피부를 갖게 되었는가?’와 같은 내용의 질문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의 변주 형태로 ‘어두운 
피부색의 K-팝 스타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기도 하며, 이것은 종종 
국적이나 인종의 차원으로 연결된다.

어둡거나 그을린 피부의 K-팝 아이돌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159)

말레이시아인인데 K-팝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을까?160)

태국인이 K-팝 아이돌이 될 수 있다면, 캄보디아인도 K-팝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걸까? 나는 미국계 캄보디아인이다. 내 피부는 한국인처럼 밝지

159) URL: https://www.quora.com/Will-there-be-a-possibility-that-there-will-
be-a-dark-skinned-or-tanned-Kpop-idol

160) URL: https://www.quora.com/As-a-Malaysian-can-I-debut-as-a-KPOP-id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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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고 좀 더 그을린 색이다. 내가 K-팝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161)

반은 인도인, 반은 아프리카인인 사람인데 약간 밝은 빛의 그을린 피부
이면 K-팝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162)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달린 답변은 긍정과 부정 제각각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답변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K-팝에는 분명 피부색의 규범
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어떤 국적과 인종이든 K-팝 아이돌이 될 수 있다’
는 취지의 긍정적 답변이더라도, 그 안에는 ‘질문자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K-팝 산업의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거나, ‘질문자의 어두운 피부가 
구별짓기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거나, ‘질문자가 피부색의 한계를 상쇄
시킬 다른 특장점을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
이다.

K-뷰티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단독적인 성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K-뷰티에서의 ‘K’란 지리적 차원에서 한국을 지칭
하기보다 K-드라마나 K-팝의 K에 빚지고 있다. K-뷰티의 배치와 접속하
는 신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K-드라마나 K-팝을 경유하게 마련이다. 따라
서 이 지점에서 잠시 K-팝의 시각적 스타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K-
팝에 속해 있는 신체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시각적 전형성을 지닌다. 최근 
K-팝 산업에서는 ‘다국적 아이돌 그룹’이라는 명칭 하에 한 그룹을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하는 전략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2010
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돌 그룹 내 외국인 멤버란 한국계 교포인 
미국인 정도가 보편적이었지만, 아시아 내 K-팝의 인기와 함께 자연스레 
국적이 다양화되었다.163) 그러나 다국적 그룹이라도 멤버의 외모로부터 출

161) URL: https://www.quora.com/If-Thais-can-become-Kpop-idols-can-Cam
bodians-become-Kpop-idols-too-I-m-an-American-Cambodian-Im-not-a
s-light-skinned-as-a-Korean-would-be-Im-more-of-a-tan-color-Would-i
t-be-possible-for-me-to-be-one-or-not

162) URL: https://www.quora.com/Can-a-half-Indian-half-African-person-wit
h-light-tan-skin-be-a-kpop-idol

163) 이에 관한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 중국 54명(홍콩 4명, 마카오 2명 포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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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가를 짐작하거나 외국인 여부를 알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으레 한
국인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외모와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K-스타일로 
정형화되기 때문이다.

표적집단면접시 외국인 참가자에게 2019년 Mnet에서 방영되었던 <유
학소녀>의 출연진 프로필 사진(그림 9-8)을 보여주었다. <유학소녀>는 러
시아, 스웨덴, 태국, 이집트, 노르웨이, 미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일본에
서 온 소녀들이 K-팝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서 춤과 노래, 한국어, 뷰
티 등을 배우며 유학 생활을 하는 과정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다. 10명
의 출연진 중 누가 가장 K-팝에 어울리는 외모를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표적집단면접 참가자들이 태국인인 ‘마인’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일본
인인 ‘에리이’가 이차적으로 언급되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서양인, 또는 비
(非)한국인임이 명백한데, 마인이 가장 “K-팝 그룹으로 나오면 튀어 보이
지 않는”(쏨, 25세, 대학원생)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에리이
의 경우 모두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전형적인 일본인의 외
모이기에 K-팝보다는 “J-팝 스타일”(완, 26세, 대학원생)로 명백하게 분류
되었다.164) 참가자들의 답변이 통일되었다는 것은 K-팝이 상정하는 특정
한 얼굴 생김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165)

41명, 일본 31명, 태국 10명, 대만 7명, 캐나다 6명, 호주 3명, 싱가포르 3명 순
이고(복수국적은 중복 카운트) 기타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라질, 벨기에, 포르투
갈 등이 있다. (참고: 나무위키. URL: https://namu.wiki/w/다국적%20아이
돌%20그룹)

164) 중국인 참가자의 경우 <유학소녀>를 주제로 대화하기에 앞서 일본인의 헤어스타
일과 이목구비 등 전형적인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림 9-8>을 
보여 주었을 때 에리이를 가리키며 자신이 말한 스타일이 바로 이런 생김새라고 
말했다.

165) 이 응답은 오로지 <그림 9-8>에 국한해서만 유효한 것이고 출연진의 다른 프로
필 사진이나 방송영상 캡처본을 보여 주었을 때는 마인도 K-팝에 어울리는지 모
르겠다는 답이 나오기도 했다. 대체로 모두가 K-팝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얼굴을 제외하고 옷 스타일만이 K-팝에 어울린다고 지목된 출연진
이 있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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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유학소녀> 출연진
출처: <유학소녀> 공식 홈페이지. URL: http://tv.mnet.com/program/2146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한국인 없는 K-팝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 등 K-팝이 하나의 글로벌 장
르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K-팝에서의 ‘K’가 어느 정도의 한국
적 특성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이형은, 2017; 이규
탁, 2020). 그러나 적어도 외양의 측면에서 ‘K’가 지칭하는 것은 다소 보
수적인 한국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Quora의 
질문 중 마지막 질문, 즉 인도인과 아프리카인 혈통을 지닌 사람이 K-팝 
아이돌이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달린 답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감이지만 안 된다.
[…]
인도 북동 지역 출신 중에 매우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동아시아
인 같은 외모를 지닐 수도 있고 K-팝 아이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당신이 K-팝 아이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
다. 반은 아프리카인이고 반은 인도인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신 
피부는 분명 어두운 갈색일 거고, 안타깝게도 한국 K-팝 팬들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흑인 K-팝 아이돌도 본 적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 전에 이 질문에 답해 



- 277 -

보라. 그 흑인 멤버가 있던 그룹 중에 성공한 그룹이 있는가? 진짜 말 
그대로 그 그룹은 작은 회사 소속이었고 그 멤버는 그룹이 주목받는 데
에 도구처럼 이용되었을 뿐이다.
또 한 가지 짚어 두고 싶은 점은 내가 YG 오디션을 보는 백인 여자애를 
유튜브에서 본 적 있는데, 심사자들은 인상을 찌푸렸고 노래가 끝나자 
전반적으로 못되게 심사평을 했다. 만약 당신이 오디션을 본다면 심사자
들은 당신이 그저 한빠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답은 K-팝의 시각적 배타성을 두 차원에서 보여 준다. 우선 K-팝은 
한국인 같은 얼굴, 또는 적어도 “동아시아인 같은 외모”로 영역이 제한된
다. K-팝의 성격이 혼종성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시각적으로는 무국적성을 
지닌다고 앞서 서술하기도 했지만, 그 무국적성이란 K-팝이 모든 국적 출
신의 사람들에게 무한히 열려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국인 표적집단면접 
참가자들이 <유학소녀> 출연진이 모두 아름다워도 K-팝에 어울리는 얼굴
은 아시아계 중 한 명만 꼽거나 아무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던 것에서
도 드러나듯, K-팝 아이돌의 얼굴 이미지는 배타적인 영토를 갖는다.

전소미가 딱 봐도 외국인 느낌인데 1등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신
기했어요. […] 한국인이 단일민족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한국인스러운 사
람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전소미가 1등 한 걸 보고 ‘아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진, 24세, 대학생)

아이돌의 얼굴이 지닌 속성은 K-팝 고유의 시각적 스타일이나 특색이
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배타성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부색주의적인 양상에서다. K-팝이 한국인 또는 동아시아인 같지 
않은 외모에 대해 모두 배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타성의 정도가 분명 
모든 이방인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인용한 Quora의 답변처럼, 
대형 기획사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다국적 아이돌 그룹 중 동
아시아인이나 백인 혼혈인이 아닌 다국적 멤버가 있는 그룹을 떠올려 보
기란 쉽지 않다. 다국적 멤버 구성의 차원이 아니고라도, K-팝의 피부색
주의가 국제 팬들 사이에서 온라인상의 논쟁거리가 되어 온지 오래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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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았던 화이트워싱 논쟁이 대표적 예다. 또한 한국 미디어에서 한국인 
아이돌들이 자신의 피부색이나 서로의 피부색에 대해 서슴없이 언급하는 
장면은 국제 팬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AOA’의 
멤버 설현이 자신의 어두운 피부색이 콤플렉스라고 밝히거나, ‘EXO’에서 
피부색이 어두운 편인 카이를 멤버들이 놀리는 모습은 인종색 담론이 보
편화되어 있고 피부색주의에 민감한 문화권의 팬들에게는 문제적으로 보
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양상은 미백 배치가 놓여 있는 하나의 지층으로서의 K-문화콘
텐츠산업의 한계를 드러낸다. K-팝이 음악 장르적 성격에 있어서는 흑인 
음악과 유럽 일렉트로닉까지 매우 혼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스타일
링에 대해서도 과감한 경계 넘기를 하고 있지만, 외모에 대해서는 허용되
는 범위가 좁다는 것은 분명하게 관찰되는 사실이다. K-팝의 미백이 한국
의 미디어 관습이고 K-팝의 시각적 특색이라고 하더라도, K-팝이 ‘다국
적’이라는 이름하에 허용하는 이질성의 유형을 일별해 보면 피부색주의로
부터 결코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류가 약 20년의 성과를 
축적한 현재 한류 콘텐츠가 지닌 미의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비판과 
이에 대한 피로감이 저널리즘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Jung, 2014; Tai, 
2019). 최근 10년 간 K-뷰티가 엄청난 문화적‧산업적 확장을 이루었지만, 
C-뷰티의 등장, J-뷰티의 재부상 등을 맞이하는 것 또한 이러한 K-뷰티의 
한계를 드러내는 징후다. K-팝은 “초국적 현상 안에 문화민족주의
(cultural nationalism)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이동연, 2012)는 평가도 
존재하는 가운데, K-콘텐츠로 가시화되는 K-뷰티는 무국적성의 기관 없는 
신체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제국적 욕망 속에서 굴절을 겪고 있다.

제 3 절  소결: 미백의 홈 파인 공간

배치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반복함에 따라 그 어떤 공간도 매끈하기
만 하지는 않다. 매끈한 공간과 홈이 파인 공간은 교차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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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 공간은 끊임없이 홈이 패인 공간 속으로 번역되고 이 공간을 가
로지르는 한편 홈이 패인 공간은 부단히 매끈한 공간으로 반전되고 되돌
려 보내진다. (Deleuze & Guattari, 1980/2001, 907쪽)

미백 배치 또한 매끈한 공간을 개척하는 힘과 홈 파인 공간으로 재영토화
하는 힘이 교차하고 있으며, 이 장에서는 매끈한 공간이 다시 홈 파인 공
간으로 번역되는 양상을 보았다. 한국의 초국적 문화산업과 뷰티산업에는 
‘K’의 제국적 권력이 작동한다. 그리고 이 권력의 제국성은 어떤 신체는 
수용하고 어떤 신체는 배제하는 데서 나타난다. K-팝이 체화한 미백은 K-
팝의 특색을 넘어서 문화제국주의(Duong, 2016), 문화적 신식민주의(마동
훈, 2005), 또는 하위제국주의(쳔꽝싱, 1989/2003)의 권력으로 변용 가능
성을 보인다.

미백 배치를 통한 아시아인-되기에는 어떤 전복적인 정동이 가로지르
고 있었다. K-뷰티를 체화한 얼굴이 아시아 여성들에게 새로운 참조 대상
을 제공하고 뷰티 감각을 일깨움으로써, 신체적 표현의 역량이 증가하고 
보철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로써 지구적 피부색 질
서에 균열을 만들고 모든 인종을 기존의 위치로부터 조금씩 탈영토화시킨
다는 점에서 전복적인 정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인-되기를 
추동하던 전복적 정동은 한국인보다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이들의 몸에서 
종종 가로막힌다. 미백 배치는 동북아시아인에게 더 특권적이고, 흑인-되
기 또는 다른 인종적 소수자의 되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
한 인종을 대상으로 수출된다는 K-뷰티 제품은 흑인의 피부와는 어색하게 
결합하고, 일부 한국인들은 이를 한국인 모방이라는 차원으로 해독한다. 
흑인의 신체, K-뷰티, 한국인 수용자가 형성하는 미백 배치 속에서 각자
가 지닌 행위능력은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미백이 지닌 탈주
적 힘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부정적 정동 및 변용 또한 ‘미백은 무엇을 하
는가’에 대한 답이며, 이는 곧 ‘K’의 지층 속에서 미백 배치가 지닌 피부
색주의다.

한국은 결코 인종주의와 피부색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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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법무부, 
2018), 한국 사회가 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어두운 피부색의 
외국인에게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문화수용지수와 같은 지표를 동
원하지 않아도 사회적인 분위기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EBS에서 애들 프로그램을 보는데 다문화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종
들이 같이 나와요, 프로그램에. 그런데 센터는 항상 백인이에요. 우리나
라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애가 센터에 서는 게 
아니고 백인이 서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러 인종들이 다 모여 있지만 
약간 까만 흑인이나 동남아 계열은 뒤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나연, 34
세, 회사원)

지하철 탔을 때 그 칸에 흑인이라든가 […] 그런 사람이 타면 저도 모르
게 계속 피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생활을 하
는데 제 옆집에 아님 제 가까이 있는 쪽에 그렇게 되면 솔직히.. 네, 약
간 거부감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해야지’라는.. ‘나도 솔직히 외
국 가면 똑같은 입장은 될 텐데’라는 생각은 계속 되뇌긴 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약간씩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은혜, 39세, 
회사원)

따라서 미백에 대해 포스트식민주의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그저 미백
하는 신체를 서구적 응시 안에 갇히지 않은 탈주의 위치에서 발견하는 것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주의 힘이 굴절해 우리 안의 피부색주의로 발
현되는 양상까지 성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힘의 흐름은 별개로 존
재하거나 반대의 극에 놓인 것이 아니라 미백 배치 안에서 동시적이고 연
결된 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미백 배치의 포스트식민적 특성으로 인
해 미백의 탈식민화는 이중의 중요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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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결론: 미백 욕망의 지도

본 연구의 목표는 미백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피부색에 대한 사유를 탈식민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으로서의 이 마지
막 장에서는 피부색에 대한 사유를 탈식민화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
한 바에 대한 최종적인 이론적 종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미백 시뮬
라크라’와 ‘미백-기계’라는 두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본 논문의 모든 내용을 간단히 요약 후 그 의의를 본 연구의 
주제와 이론, 방법론의 차원에서 정리해 본다. 그리고 본 연구가 특정한 
관점을 취함으로 인해 놓치게 되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더 깊이 있는 연
구와 사회적 성찰이 요구되는 문제들을 제시하며 마치고자 한다.

제 1 절  탈식민화하는 미백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포스트식민의 ‘포스트(post)’는 대개 두 가
지 의미로 해석되며 각 해석은 한계를 지닌다. 시기적인 의미에서 ‘이후
(after)’로 해석할 경우 역사를 식민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으로써 서구 
중심주의적인 식민지관을 받아들이는 함정을 지니고, ‘넘어서(beyond)’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식민주의를 과거지사로 남긴 채 여전히 남아 있는 현
실을 은폐할 위험을 지닌다(McClintock, 1992; Shohat, 1992; 이경원, 
2003). 이러한 한계로 인해 포스트식민주의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도 나타
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배치 이론을 통해 그 한계를 보완해 보고자 했다.

우선 여전히 서구를 중심과 기준에 놓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백 그 
자체가 지닌 여러 면을 살피는 존재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앞에서 살펴
본 세 가지 배치와 그로부터 일어난 생성으로서의 되기를 통해 식민주의
의 잔재로서의 흼에 대한 담론을 거치지 않고도 미백을 구성하는 욕망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재영토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제국성
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미백은 상충하고 유동하는 욕망들 사이에서 탈식
민과 재식민의 역량을 오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모든 논의를 토대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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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 지닌 탈식민적 이념형을 ‘미백 시뮬라크라’와 ‘미백 기계’ 개념을 통
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미백 욕망의 지도제작을 완료한다.

1. 미백 시뮬라크라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 이미지인 주황의 작품을 다시 소환해 보려고 
한다. 이 작품이 지닌 “모호하고 애매”(장서윤, 2017)한 속성은 서로 다른 
구체적 배치물 속에서 다른 의미를 생성한다. 보드리야르가 의미한 바와 
같이 획일적이고 텅 빈 시뮬라크르를 폭로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백 배치가 지닌 다양한 입구로 들어간 이 이미지는 다시 다양
한 출구로 나왔을 때 각각 다른 해독을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들뢰즈가 의
미한 바로서의 전복적인 시뮬라크라가 된다.

미백은 “원본과 복사본, 모델과 재생산을 모두 부정하는 긍정적 
힘”(Deleuze, 1983, p.53)을 지닌 이미지이자 신체기술이다. 원본과 복사
본에 저항한다는 것은 원본에게 부여되어 있던 권위를 해체하고 복사본을 
원본에 대한 충실한 지표성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백
은 한국인의 피부색 원본과 복사본 모두로부터 탈주하며 인종색의 수목적‧
표상적 체계를 탈코드화한다. 이로써 기존의 인종색 체계에서 아시아인의 
얼굴에 결부된 노랑, 백인의 얼굴에 결부된 흰색은 각 인종을 구성하는 유
기적인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운동 속에 놓인 분
체다. 미백은 백인의 것으로 여겨지던 흰 피부를 탈영토화하여 아시아인의 
신체로 재영토화해 새로운 배치물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는 백
인과의 비유사성에 의거해 하얀 얼굴의 배치물들을 양산하는 운동, 이것이 
미백 시뮬라크라의 리좀적인 작동 방식이다.

미백의 원본/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백은 “본연의 피부색”(표적집
단면접 및 뷰티유튜버 심층면접에서 인용)을 되찾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되
기도 하지만 이때 “본연”이 지칭하는 바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한
국 사회에서 오래 반복생산되어 온 기억색으로서의 아름다운 피부색이기
도 하고,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 낸 인공적 색상값이기도 하고, 자신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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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피부”(표적집단면접의 여러 부분에서 인용)를 되살리는 귀여움의 미학
이기도 하며, 퍼스널 컬러와의 관계 속에서 밝혀지는 얼굴빛이기도 하다. 
‘본연’이 지시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각각의 신체가 욕망하는 ‘무언가’에 
다름 아니다.

미백은 복사본/재생산도 거부한다. 미백 배치 내에서 남성의 욕망, 제
국의 욕망이 몰적인 분할선으로 작동하여 미백을 특정한 동일성으로 수렴
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미백이 일으키는 신체변용의 능력은 늘 탈주
의 잠재력을 지니며 이것은 차이를 생성하는 탈주다. 미백은 서로 다른 시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의미의 계열화를 통해 서로 다른 되기로 
나아간다. 시뮬라크라의 세계로 들어간 신체는 곧 차이를 생성하는 신체
다. 변용하는 신체의 역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를 앞둔 어느 여성 회사원의 얼굴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 화이트태닝, 퍼스널 컬러,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필터가 연루되어 
공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미백 인터페이스를 형성한다. 여성은 미백 인터페
이스를 통해 사회적 소통 상황 속에 스스로를 만족스레 배치할 수 있다. 
한편 어느 남성 아이돌의 얼굴은 한국 미디어 제작 환경의 조건 속에서 
K-뷰티의 화장, 하얀 조명, 팬들의 시선, 디지털 보정, 온라인 공간에의 
게시와 같은 식의 계열화를 형성하여 미백 이미지의 배치물이 된다. 이 배
치물에서 어떤 팬은 행복을, 어떤 팬은 이성애적 즐거움을, 어떤 팬은 친
근한 이상을 발견하며 정동적 경험을 한다. 이렇게 각 미백은 서로 다른 
강도와 서로 다른 종류의 행위능력을 가진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미백을 관찰하면서 종종 그 분석의 대상이 ‘아시
아인’의 미백으로까지도 확장되기도 했지만, 원본도 복사본도 없는 미백의 
시뮬라크라의 세계에서 미백은 한국인이나 아시아인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메이투를 이용해 아시아인 메이크업 변신 영상을 찍었던 Linzor
의 영상을 떠올려 보자. 또는 미백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구성하는 
K-뷰티 신체기술이 된 현재, 한국의 화장품을 구매하고 한국식 화장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찾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 정체성을 지닌 이들의 실천도 
있다. 시뮬라크라는 끊임없이 탈영토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변이생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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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갖는다. 여러 인종 및 국적의 신체를 옮겨 다니면서 형성되는 미백 
시뮬라크라는 그 인종 및 국적의 경계를 지운다. 그렇기 때문에 미백인-
되기는 항상 더불어-되기다. 미백인-되기는 기존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여
러 신체 또는 신체가 가진 의미를 변용시키고, 이를 통해 정체성과 관련한 
사유에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원본도 복사본도 없는 미백 시뮬라크라란 신체기술을 통한 정체성의 생
성적 측면을 드러낸다. 이미 많은 백인성 연구들이 제시했듯 흰 피부는 백
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생물학적 형질이 아니다. 백인성에 대한 사회구
성주의적 고찰들이 흼을 생물학적 고정성으로부터 떼어냈다면, 미백은 신
체의 변형을 통한 시뮬라크르적 신체의 생산을 통해 피부색의 고정성과 
위계를 해체한다. 미백 시뮬라크라는 디지털 공간에서, 에스테틱숍에서, 
TV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며, 그 과정에서 인종색의 수목적 체계가 
만들었던 동일성의 세계로 수렴되지 않고 차이의 생산을 시도한다.

2. 미백 기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미백 배치는 수많은 요소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미백 이미지 배치는 광고 속 아름다움의 욕망에 대한 기표, 
디지털기술과 디지털미학, 스타의 얼굴에 대한 영상도식, 팬의 시선을 거
쳐 스타의 얼굴에 부여되는 정동, 한국적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언표들, 빛
의 스펙터클 등 다양한 공간과 차원을 가로지르며 여러 요소들의 접속을 
통해 형성된다. 신체기술적 배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미백을 구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인간과 비인간, 또는 사물들의 협업, 미디어 산업적 변화, 화
장품법, 건강과 소비에 대한 담론 등이 인체와 미백 도구 및 기술을 연결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백이라는 개념이 지닌 의미와 효과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미백은 일제 광고의 영향 속에서는 검은 피부를 하얗
게 탈바꿈하는 표백의 기술이었지만, 80년대 컬러 지면 광고에서는 아름
다움에 대한 여성의 욕망이 된다. 기능성 화장품의 영역에서는 용모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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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생기 있게 밝히는 기능적 개선이 되고, 색조 화장품의 영역에서는 
피부의 색조를 한 톤 밝히는 화장법이 된다. 디지털 기술과의 접속에서는 
실재에 대한 지시적 기능을 하지 않는 환영의 시뮬라크라이고,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는 자신을 공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위치시켜 상호작
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어떤 이에게는 서구가 아닌 이상적 모델을 제공하
고 어떤 이에게는 피부색주의적인 권력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미백 배치 
내에는 여러 분절선과 탈주선이 오가며 지층을 만들고 또 해체한다. 피부
의 색조를 하얗게 표백한다는 것은 미백 배치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속성
에 불과하다. 미백은 여러 요소 및 차원과의 연결접속을 통해 고정된 의미
로부터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이러한 유동적인 미백 배치로부터 미백 기계 개념을 도출해 보고자 한
다.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는 전쟁 기계를 기존의 보편적 사유의 모
델 바깥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 즉, 전쟁 기계란 특정한 권력으로부터 탈
주를 추동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전쟁 기계에 대해 
세 가지 공리를 제시한다.

공리 1 : 전쟁 기계는 국가 장치 외부에 존재한다.
공리 2 : 전쟁 기계는 유목민의 발명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목적인 

전쟁 기계는 공간-지리적 측면, 산술적 또는 대수적 측면, 정
동적 측면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진다.

공리 3 : 유목적 전쟁 기계는 소위 표현의 형식이며, 이것과 관련된 내
용의 형식이 바로 이동적 야금술이다.

‘공리 1’은 전쟁 기계가 기본적으로 권력의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는 어떤 포획과 속박의 장치를 ‘국가’ 
또는 ‘국가 장치’로 명명하고 있으며 국가가 그에 대항하는 국지적인 전투
들을 억제하고 장악한다고 본다. 이러한 국가 및 국가 장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 기계다. “전쟁은 국가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가를 불가
능하게 한다”(684쪽). 따라서 전쟁 기계란 단일 중심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유를 지향하는 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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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 2’는 전쟁 기계가 곧 유목적 사유임을 의미한다. 전쟁 기계의 공
간-지리적 측면은 곧 매끈한 공간이다. 유목민은 정해진 분할된 땅에 정
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한다. 유목민이 이동하는 공간은 
국가가 도로를 닦고 도시 구획을 해 놓은 홈 파인 공간이 아니라 매끈한 
공간이다. 전쟁 기계의 수적 측면은 유동성을 의미한다. 유목민은 국가처
럼 혈통이나 영토에 기반해 조직을 만들 수 없고, 10명을 한 분대로, 10
분대를 한 소대로 묶는 것과 같은 산술적 차원과 지리적 방향을 지시하는 
대수적 차원에 의존한다. 이런 수적 조직은 혈통과 영토처럼 고정된 편성 
체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용 가능한 체제다. 전쟁 기계의 정동적 측면 
또한 이런 변용 능력을 의미한다. 배치는 곧 욕망의 편성이고 전쟁 기계는 
어떤 욕망 및 정동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변모한다.

마지막으로 ‘공리 3’은 앞서 3장에서 제시한 <표 3-4>의 유목론적 배
치를 풀이한 말이다. 전쟁 기계는 표현의 형식, 즉 매끈한 공간이라는 담
론을 가능케 하는 기제다. 한편 유목론적 배치의 내용, 즉 물질적‧가시적 
차원을 구성하는 원리는 이동적 야금술이라고 설명한다. 야금술사, 또는 
대장장이는 전쟁 속에서 공간에 구멍을 내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유목민과 
연계된 물질적 흐름을 마련한다.166)

이 세 가지 공리는 현상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힘에 맞서는 사유가 어
떻게 가능한가를 드러낸다. 이러한 전쟁 기계의 세 공리를 전유하여 피부
색에 대한 탈식민적 사유로서의 미백 기계의 공리를 하나씩 제시해 보고
자 한다.

공리 1 : 미백 기계는 제국적 장치 외부에 존재한다.

제국적 장치는 단일한 중심을 재생산한다. 그 단일한 중심은 서구의 인
종 과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인종분류법이고 오리엔탈리즘과 백인성, 인

166)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는 야금술사가 유목민은 아니라고 말한다. 바위를 
절단하고 광산에 구멍을 뚫는 일을 하지만 그 광산은 곧 제국의 소유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야금술사는 농업이나 목축처럼 정주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곳곳에 구멍 뚫린 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목민과 접촉하고 합류한다.



- 287 -

종주의와 피부색주의가 구축한 인종색 개념이다. 미백 기계는 이러한 고정
된 관념으로서의 인종이라는 제국적 장치에 대항적 시각성을 만들어 낸다. 
백색 광채를 가진 아시아인의 얼굴은 제국적 사유 형식을 깨부수고 인종
성 및 시각성과 관련된 사유가 유동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여러 개의 입구
와 여러 개의 출구를 만든다.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는 전쟁 기계의 두 극을 설정하며, 다른 
한 극에서는 국가장치에 전쟁 기계가 포섭되어 오로지 전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가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미백 기계는 제국적 장치
에 포섭되기도 한다. 50년대의 흑백 변신 이미지가 가지고 있었던 서구에 
대한 선망이나 식민지배국 일본의 광고 레토릭에 포섭된 것이 명시적인 
예다. 스스로를 ‘똥양인’167)이라고 부르며 백인 우월주의 속에 자신을 위
치 짓는 담론 또한 백인 선망의 의미로서의 미백만을 목표로 하는 미백 
기계의 양상이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K-뷰티가 지닌 제국적 잠재력과 
미백의 피부색주의는 자본주의와 초국적 산업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미백 
기계의 제국적 장치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경계되어야 할 현상이다.

그러나 이념형적 개념으로서의 미백 기계는 원본도 모방본도 거부하는 
미백의 시뮬라크라를 생산함으로써 제국이 정한 단일 중심으로부터 탈주
한다. 제국적 장치에 포섭된 미백 기계에 맞서는 것 또한 이런 긍정적 형
식으로서의 미백 기계다. 영토화와 탈영토화가 반복되는 과정으로서 미백 
배치에서도 몰적 운동과 탈주의 운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포획 장
치와 지배 장치들의 대규모 결합접속에 맞서 다양한 연결접속들을 만들
어”(Deleuze & Guattari, 1980/2001, 812쪽) 내는 것이 미백 기계의 창
조적인 힘이다.

공리 2 : 미백 기계는 유목민의 발명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목적인 
미백 기계는 신체공간적 측면, 디지털적 측면, 정동적 측면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진다.

미백 기계는 유목적 주체의 신체기술로서, 매끈한 공간을 목표로 삼는

167) 동양인을 자기비하적으로 부르는 말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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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백은 제국적 표상 체계를 탈영토화하여 인종을 재배치한다. 이와 관
련해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가 보다 명시적으로 서술한 바가 있다. 
아래의 서술처럼 미백 기계는 인종을 구획된 경계가 없는 매끈한 공간으
로 데려간다.

하나의 인종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지배 체계가 부여하는 불순함에 의
해서 규정된다. 따라서 잡종과 혼혈이야말로 인종의 진정한 이름이다. 
[…] 인종이 재발견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듯이 동양 또한 모방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 동양은 매끈한 공간을 구축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
듯이 인종 또한 매끈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부족을 구성함으로써만 존재
할 수 있다. (728-729쪽)

미백 기계는 노란 한국인 또는 노란 아시아인으로서 표상화된 신체 공
간을 파괴한다. 또한 남성 응시에 의해 결핍되고 대상화된 여성의 신체 공
간을 파괴한다. 이로써 미백하는 신체는 홈 파인 공간이 아니라 매끈한 공
간이 된다. 신체에 파여 있던 홈은 하얀 색과 빛으로 메워진다. K-파운데
이션이라고 불리는 것들, 카메라의 시선을 속이는 조명의 빛, 한국 스타의 
얼굴에 덧씌워진 미백의 디지털 신호, 화장품 광고에서 나오는 백색 광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필터, 이런 것들이 그 홈을 메우고 매끈한 공간으로 
만든다. 미백 기계는 규정되지 않은 매끈한 신체를 만드는 신체기술을 통
해 탈주한다.

한편 미백이 디지털 측면을 가진다는 것은 미백이 인공적이고 탈지표적
인 특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한국의 미백 배치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디지
털 기술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린네와 블루멘바흐 같은 서구 인종과학
에서 규정한 피부색을 디지털 기술은 0과 1로 구성된 수적 체제로 바꿈으
로써 새로운 재배열이 가능한 유동적인 것으로 만든다. 미백은 생물학적이
나 지리적인 요인으로서 주어진 고정적 속성을 거부하고 이미지가 지닌 
HSB 값을 각자의 욕망에 따라 변형하고 재조직하면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미백 기계의 정동적 측면은 신체의 변용을 가져온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신체의 미백이 각자의 시공간에서 각자의 의미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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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를 만드는 양상과 관련된다. 이것은 미백 기계가 유기적인 신체가 아
니라 기관 없는 신체이고 분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 그대로 기계인 미
백 기계는 그 어떤 것과도 결합할 잠재력을 지닌다. 이것은 특정한 정체성
의 신체가 특정한 본질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백인의 하얀 피부, 
아시아인의 노란 피부를 필연적인 결합물로 한정할 때, 우리는 신체가 지
닌 변용 역량의 잠재력을 간과하게 된다. 그러나 미백 기계는 정주하지 않
는 누구에게나, 즉, 모든 유목적 주체에게 열려 있는 신체기술이다.

공리 3 : 유목적 미백 기계는 소위 표현의 형식이며, 이것과 관련된 내
용의 형식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이다.

전쟁 기계의 해당 공리에 대해서는 3장의 <표 3-4> 유목론의 배치로서 
정리된다. 그렇다면 미백의 배치는 <표 9-1>과 같은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내용 표현

실체 미백 이미지 미백 시뮬라크라
형식 디지털 미디어 미백 기계

표 10-1 미백 배치

미백 기계는 미백 배치의 작동 원리 그 자체다. 그리고 미백 기계라는 
표현 형식에 의거해 미백 시뮬라크라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백 
기계의 공리적 성격을 바탕으로 단일 척도나 원본, 정해진 표상이 없는 미
백 시뮬라크라가 미백 배치의 담론적 배치로서 구현되는 것이다. 이와 관
련된 내용의 형식, 즉 미백을 가시화하는 장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다. 5장
의 디지털 미백 이미지에서 논의하였듯, 디지털 미디어는 지표성 및 실재
성을 탈영토화한다. 누구나 이미지의 생성과 변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원본은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해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많은 미백 보정 이미지, 드라마, 홈마스터의 사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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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 광고, 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의 사진은 모두 디지털의 원리에 따라 
원본과 연결고리를 끊은 미백 이미지로 곳곳을 부유한다. 야금술이 불가피
하게 제국의 장치에 들어가기도 하듯, 디지털 미디어 또한 기존의 재현 장
치로부터 해방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목민과 야금술이 결합
하여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듯, 미백 기계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각성으로서의 미백 이미지, 미백 시뮬라크라를 구현한다.

종합하자면, 미백 기계는 포스트식민 시대의 미백 배치의 원리이면서, 
미백에 대한 탈식민적 인식론의 방향을 담고 있다. 미백을 아시아인의 병
리적인 표백이나 여성들의 피상적인 문화로 해석하는 것은 현재의 지구적 
질서를 지배하는 다수성의 척도, 수목적 체계에 순응하는 방식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로부터 벗어나 미백을 리좀적인 형태로 조명하고자 했다. 
물질성과 담론성의 영역이 뒤얽혀 만들어진 미백 배치는 그 자체로 긍정
적이고 해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척도에서는 드러나지 못했
던 역량들이 생산 및 욕망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미백 
배치의 원리로서의 미백 기계는 여러 인간‧비인간 요소와의 연결 속에서 
정동을 생산하고, 되기를 생산하고, 탈주적 힘을 생산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기 전에 간략히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백에 대한 탈식민적 해석을 목표로 미백 배치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미백 문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배치는 서구중심주의, 인간중
심주의, 이성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방식의 사유를 위해 선택된 개념이다. 
백인성을 중심으로 놓는 서구의 시선 속에서 백인 선망 및 모방, 자기 정
체성의 부정, 병리적 미 의식 등으로 해석되는 미백을 어떤 준거점이 없는 
지평 위에서 관찰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 권력에 의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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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는 주체 개념이나 합리적이고 유기체적인 인간 행위자의 행위주체성 
개념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존재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통
해 ‘미백 문화와 관련된 여러 인간과 사물, 욕망과 정동의 뒤얽힘’으로서
의 미백 배치를 관찰했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분석은 미백 욕망의 지도
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으며, 이에 대한 각 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미백 배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다. 분석에
서는 미백 배치의 기계적 배치와 집단적 배치를 엄격하게 나누어 살펴보
지 않았지만, 미백의 기계적 배치 차원에서는 미백의 생산자와 소비자, 화
장품,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조명, 시술 장비,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물질
적 요소의 개입을 살펴보았고, 집단적 배치 차원에서는 영상물을 포함한 
미백 이미지, 관련된 표현, 법령, 발화 등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적‧집단적 배치의 요소들이 서로 횡단하고 연결하며 모습을 드러내는 
세 가지 세부적 배치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백 이미지 배치는 한국의 이상적인 피부색으로서의 미백에 대
한 기억색이 생성변이해 온 양상과 그 속성을 드러낸다. 특히 미백 이미지
는 식민주의적 기호로부터 탈코드화한 후 디지털의 속성을 갖게 되면서 
그 특유의 인공성 및 탈지표성으로 코드화된다. 그 결과 나타난 ‘뽀샤시’ 
미학의 이미지들은 미디어와 도시 곳곳에 시뮬라크라로 존재하며, 스타의 
신체를 통해 특수한 정동적 효과를 동반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신체기술적 미백 배치는 신체에 여러 사물의 연결과 개입이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겹겹의 기술과 도구가 만들어 내는 미백 사
물 세계의 확장과 더불어 피부 담론의 고도화를 통해 미백은 일상 속에서 
신체를 특정한 의미로 제시하는 원리, 즉 신체기술의 배치를 구축한다. 특
히 미백 인터페이스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미백 배치가 어떻게 구
성되는가’의 복잡한 과정을 블랙박스화된 신체기술로 만듦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미백이 자신을 공적 영역에 제시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신체기
술임을 보여 주는 개념이다.

아시아 횡단적 미백 배치는 미백 배치의 구성을 한국이라는 영토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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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아시아는 문화횡단의 배치를 형성
해 왔고 그 안에서 뷰티의 흐름 또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백은 동아시아 역내의 문화적 감수성과 미학으로 코드화됨에 따라, 인종
과 국적의 경계를 지우는 시뮬라크라로 존재한다. 더불어 미백을 핵심으로 
하는 K-뷰티는 이와 같은 아시아의 문화횡단 속에서 한국 문화콘텐츠가 
지닌 정서와 정동을 공유하며 유통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미백 배치는 무엇을 하는가?’ 즉, 미백 배치는 무엇
을 생산 및 욕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미백 배치는 탈영토적 힘을 생산
한다. 미백은 한국 스타의 얼굴이 지닌 고유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개인
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횡단적 감수성을 통해 기존의 구조
적 권력이 표상화하는 방식 바깥에 있는 의미를 생산한다. 미백은 특정한 
신체적 변용을 동반하여 기존의 수목적 체계로부터 탈주하는 방식으로 정
동적 능력을 발현한다. 모든 미백하는 신체가 젠더적 위계를 전복시키거나 
탈주적인 인종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는 여성의 욕
망, 인종색의 재배치, 소수자들 간의 보철적 연결 등의 차원에 주목하여 
이것이 기존의 정체성 범주에 균열을 가져온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미백 배치에서 욕망과 정동으로 연결된 미백의 신체들은 여성성과 남성성, 
백인과 아시아인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킨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여성-되
기, 아시아인-되기, 아시아 남성-되기는 미백 배치로부터 생산되는 탈영토
적인 더불어-되기의 잠재력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백 배치는 재영토화의 힘을 생산하기도 한다. 여기
에는 미백을 상품으로 만드는 초국적 산업의 욕망이 존재한다. K-뷰티산
업과 K-문화산업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그 산업적 지층이 얼마나 협소
하고 배타적인가를 드러낸다. 탈주적 힘을 만들어 내던 미백의 긍정적 정
동은 피부색주의적 권력을 내포한 K-산업의 지층 속에서 특정한 신체들과
의 횡단적 연결을 거부한다.

이처럼 포스트식민주의 시대에 미백 배치가 생산하는 양가적인 힘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백의 탈식민적 이념형으로 미백 시뮬
라크라와 미백 기계를 계념화해 보았다. 미백 시뮬라크라는 피부색의 위계



- 293 -

를 허구적인 것으로 만들고, 미백 기계는 제국적 권력 바깥에서 피부색에 
대한 사유를 일으킨다. 따라서 미백 배치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반복 
속에서도 제국적 장치와의 결속을 경계하며 매끄러운 공간을 개척해 가는 
미백 기계의 원리가 탈식민적 사유로서 추구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주제, 이론, 방법론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주제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피상적 뷰티 문화 및 상업화된 영역
으로 여겨지던 미백이라는 주제를 인종‧종족적 의미가 기입된 장으로서 해
석하고자 했다. 미백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고 일상에 스
며들어 있는 문화이다. 그래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를 
사회문화적인 연구 주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부재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 내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백을 미디어문화 및 신체커뮤니케이션
의 주요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그 문화정치적 차원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를 통해 젠더화되고 인종화되어 있던 미백 담론을 새로운 지평 위에 놓고 
정치적 함의를 부여했고, 특히 인종이 주요한 정체성 범주로 탐구되지 못
했던 국내 문화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것은 본 연구가 주요한 이론적 
토대로 삼은 들뢰즈주의의 소수자성의 미시정치에도 부합하며, 일상성을 
통한 전술의 가능성(de Certeau, 1984)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이론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문화 현상을 존재론적으로 읽는 
틀로서 배치 개념을 도입했다. 문화연구는 한동안 재현 체제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구조와 행위주체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미백과 같이 매우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편재해 있으며 여러 
요소가 혼종적으로 섞여 있는 문화 현상은 구조적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접
근을 요한다. 이에 본 연구가 도입한 배치 이론은 문화 현상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의 지층과 그 횡단적 연결을 다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용이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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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개념의 도입과 관련한 더 중요한 이론적 의의는 본 연구가 적극
적인 탈식민 담론의 생산을 시도했다는 데에 있다. 탈식민성을 주창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차이의 정치학’을 통해 소수자가 지닌 차이를 복합적으
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들뢰즈주의적 철학의 배치 개념
을 통한 ‘되기의 정치학’은 그 차이의 위치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소수자의 욕망이 다른 개체와의 얽힘 속에서 변용되는 양상을 
포착한다. 이것은 소외와 억압의 중층적 구조를 밝히는 포스트식민주의(적 
여성주의) 접근과는 다른 방식으로 탈식민 담론의 생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접근법이 여전히 명백하게 존재하는 억압과 차별의 구조를 
간과한 채 섣불리 그 구조로부터 탈주하려는 포스트 담론은 아닌지에 대
한 비판이 가능하다. 특히 들뢰즈주의의 철학은 여성주의 내에서 의심스러
운 시선 속에 독해되거나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168) 그러나 
무결한 이론이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배치 개념의 의의를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에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찾고 
싶다. 더불어,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백 배치
가 지닌 재영토적 제국성을 살펴봄으로써 되기의 정치학을 낙관적인 관점
으로만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했다.

정리하자면, 미백 배치는 식민주의 ‘이후(post)’의 잔해 속에서 고유의 
언어를 찾지 못하는 하위주체의 억압적 상황에 천착하지 않는다. 미백 배
치는 한국과 아시아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자체로 역동적이고 유
동적인 문화 현상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아시아인의 피부색
은 보다 열린 의미를 획득한다. 더불어 미백 배치는 섣불리 식민주의를 
‘넘어서(post)’버림으로써 제국적 권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배치는 늘 재영
토화의 흐름을 통해 제국적 권력을 포함하되 경계한다. 배치란 영토의 형
성과 해체가 지속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다. 따라서 미백
이 지닌 제국성 또한 미백 배치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살펴봄으로써 미백

168) 예를 들어, 들뢰즈의 유목론적 시각을 여성주의적으로 전유하는 브라이도티
(1994)도 ‘위계의 주체가 되어본 적 없는 여성이 어떻게 그 위계를 해체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들뢰즈의 철학이 한계를 지닌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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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식민주의가 새로운 영토로 결속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포스트식민주의가 그 명칭에서부터 갖고 있던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포스트식민주의적 지식을 생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미백 배치를 
구성하는 재현‧비재현적 영역의 다양한 요소를 관찰하고 두껍게 기술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배치 자체가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이기에, 관
찰과 분석을 좁은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다양한 미디어 자료와 문화 
현상,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미백이라는 주제를 통해 꿰어 가는 방식으
로 수집하고 관찰했다. 또한 미백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현장을 경험해 봄
으로써 연구자 자신의 신체를 미백 배치 안에 놓아 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거시적 시각에서는 놓칠 수 있는 통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촉각적인 차원을 
분석에 포함하고 그에 대해 두껍게 기술하고자 했다.

3. 연구가 남기는 질문과 향후 과제

미백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요소의 관여를 통해 형성되어 
온 방대한 문화다. 본 연구는 탈식민 담론의 생산이라는 목표와 들뢰즈주
의의 이론적 언어를 가지고 미백 문화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러한 연구 목표와 접근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더 많은 영역을 질문과 한계
로 남겨 두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미백 문화를 주로 인종과 젠더의 차원에서 살펴보았고, 
미백 배치에서 일어나는 되기 또한 이러한 정체성 범주 개념을 통해 논의
했다. 그러나 미백에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더 많은 차원이 결부되
어 있다. 대표적으로 계급의 문제가 있다. 백인성 연구에서 피부색이란 백
인과 흑인의 계급적 위계 및 갈등을 주요한 맥락으로 삼고, 피부색의 재현
에서도 계급은 젠더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Dyer, 1997/2020). 
한국 사회에서도 뷰티산업이 미백의 주요한 지층이면서 행위 요소인 만큼, 
미백의 역량은 자본과 계급의 차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측면을 고급화의 신체기술로서의 미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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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급하였으나, 미백과 계급을 둘러싼 신체정치의 문제는 보다 심도 있
는 논의를 요한다. 이와 더불어 섹슈얼리티, 연령, 종교, 직업 등 미백의 
피부에는 여러 정체성 범주들이 강하고 약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러
한 다차원을 고려할 때 더 정치한 의미로서의 미백인-되기를 논할 수 있
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문의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K’의 의미에 대한 사유
가 필요하다. 미백은 보다 넓은 개념인 K-뷰티를 맥락으로 삼을 때 더 복
잡한 지형을 드러냈다. 이것은 미백 배치의 역사성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
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백의 역사적 차원을 제대로 다
루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미백이 전통적 미인도에서의 미백, 서구의 선진
성에 대한 선망을 내포한 미백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은 ‘K’가 지닌 문
화‧산업적 역량을 맥락으로 할 때다. 2000년대 이후 K-산업의 성장은 그
간 한국을 피식민국으로 위치시켰던 포스트식민주의적 논의에서 K-문화제
국주의를 우려하는 논의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가 관찰한 미백 배
치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는 이처럼 변화하는 전 지구적 문화와 자본의 
지형 속에서 ‘K’라는 기표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K-뷰티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유통되는 것이면서도 초국적 뷰티산
업의 지층에 놓여 있고, 아시아횡단적 뷰티 배치에 새로운 지배적 존재로 
부상하는 것을 넘어 전 지구적 수용자를 확보해 나가려는 욕망을 보인다. 
그래서 앞서 ‘한국인 서브리미널’을 통해 서술했듯, K-뷰티는 여러 의미와 
효과가 경합하는 장으로 존재한다. K-뷰티는 지구적 미의 위계에 균열을 
내는 듯하지만, 위태로운 지점도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우월함을 
위시하는 민족주의적 담론에 갇힐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의 
시선 속에 또 다른 인종주의적 물신화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K-뷰티
는 생물학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일부 백인성 담론이나 본질주의적 관점에 
도전하는 시뮬라크라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미의 기준을 획일화하고 신
체를 규율하는 상품 시뮬라크라가 되기도 한다. 문화현상으로서의 한류가 
지속된 지 20년이 넘었고 그에 따라 한류 연구도 누적되어 가는 상황에
서, ‘K’가 탈영토적 힘을 발휘하는 배치가 될지, 자본과 국가 담론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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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권력 장치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질문이 필요한 부분
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문화 현상을 관찰하고 사유하는 틀
로서 배치 개념을 제안한다. 배치는 특정 문화 현상을 유동적이고 생성적
인 것으로 포착하게 해 준다. 더욱이 신유물론적이고 연결접속적인 성격으
로 인해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는 배치의 관점 속에
서 새로운 의의를 지닌다. 미디어와 인간이 서로에게 연루된 형태로 형성
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미디어문화 현상을 배치라는 틀 속에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서 미디어 연구의 관점에서 배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도 더욱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확장되어야 할 프
로젝트가 있다. 우리 사회의 인종주의와 피부색주의에 대한 성찰이다. 9장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미백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접근이
란 그저 미백을 서구적 응시로부터 탈주하는 양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
라 그 탈주의 힘이 우리 안의 피부색주의로 재발현되는 양상을 비판하는 
작업까지를 포함해야 함을 주장했다. 하위주체 및 소수자 정체성이란 늘 
상대적인 개념이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반복을 통해 매번 새롭게 형성
되는 배치 속에서 특정한 정체성을 소외시키거나 탈주시키는 새로운 욕망
이 작동할 수 있다. 다양한 정체성의 개인들이 서로 밀접한 상호연결의 환
경을 살아가는 오늘날, 피부색에 의거한 위계와 배제의 논리는 늘 성찰되
어야 하는 주제다.

본 연구는 피부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다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폭
력에 대한 논의를 담지는 못했다. 미백 문화에는 밝은 피부를 향한 욕망도 
있지만 어두운 피부에 대한 거부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가 미백 문화 탐
구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전자이지만, 후자를 출발점으로 삼을 때 미백
은 더 강력한 영토적 힘 내지 억압적 권력의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 영토 바깥을 향하는 미백의 제국성 외에도, 한국 
영토 내에서 단일민족에 대한 환상과 피부색주의에 의거해 차별 받는 외
국인과 혼혈인의 문제가 있다. 피부색 및 외모에 대한 공공연한 농담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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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별(microaggression)부터 물리적인 폭력의 문제까지 피부색은 한국의 
영토 내에서 혐오의 실질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위계
를 무너뜨리며 매끈한 공간을 개척해 나가는 전쟁 기계는 이러한 차원에
서도 요구되는 정치적 행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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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colonizing Skin Color
: Mibaek Assemblage in Postcolonial Era

Sojeong Park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decolonial interpretation on 
mibaek, or skin-whitening culture of South Korea, through the 
concept of ‘mibaek assemblage’. While mibaek constitutes a core 
aspect of media culture and daily practices in Korea,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social or academic discourse. 
Meanwhile, Eurocentric discourses have interpreted 
skin-whitening practices of colored people as white envy, 
mimicry, the negation of self-identity, or a form of pathological 
aesthetics. Therefore, mibaek calls for observation and discussion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that contextualizes it in Korean 
and Asian culture.

In recognizing this, this study analyzes mibaek assemblage, 
which is an intricate network of people, technologies, desires, 
and affects. Assemblage, based on the philosophy of Deleuze and 
Guattari, provides a deimperialized, posthuman, and affective 
framework that refuses to submit to a certain authority. In the 
assemblage composed of various flows of desires, discur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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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assemblages of enunciations and nondiscursive 
machinic assemblages of bodies intermingle transversally and go 
through an immanent process of (re)coding and decoding, and 
(re)territorializing and deterritorializing.

This study addresses two questions. First, how is mibaek 
assemblage organized? This study observes the collective and 
machinic assemblages of mibaek based on findings from 
literature reviews, media representations, in-depth interviews, and 
field research. In terms of collective assemblage, mibaek images, 
relevant expressions, laws, and utterances are used for analysis. 
And machinic assemblage considers the intervention of material 
agents such as cosmetics, camera applications, lighting, surgical 
equipment, digital technology, along with the human agents who 
produce or practice mibaek.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data, 
this study proposes three aspects of mibaek assemblage that 
these semiotic and material components connectively construct: 
image assemblage, sometechnical assemblage, and trans-Asian 
assemblage.

First, mibaek image assemblage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idealized skin in Korea and how it has transformed. In particular, 
as the mibaek image digitizes, it gains unique artificiality and 
de-indexicality, thereby forming what is referred as the 
‘pposhasi’. This aesthetics creates simulacra of mibaek which 
ubiquitously exist in Korean media and cityscape and produces 
an affective capacity of Korean stars’ visual features. Second, 
somatechnical mibaek assemblage reveals how human bodies and 
technologies interconnect.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realm 
of mibaek to include myriad techniques, tools, and an advancing 
discourse on skin, mibaek constructs a somatechnical assemb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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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ictates principles pertaining to the outwardly presentation 
of the self in specific, everyday situations. ‘Mibaek interface,’ in 
particular, is a critical concept that demonstrates how mibaek is 
a blackboxed somatechnic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how Korean people present or express themselves in 
public. Third, trans-Asian mibaek assemblage places mibaek 
within a trans-Asian cultural flow. In the East Asian beauty flow, 
mibaek is coded with regional aesthetics and cultural sensitivity, 
thus acting as a simulacre that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races. In addition, K-beauty which heralds mibaek as a prime 
aesthetics, traverses Asia, sharing emotional and affective values 
of Korean cultural content.

What does mibaek assemblage do? It produces 
deterritorializing power. Through visuals of Korean stars, 
individual bodily experiences, trans-Asian cultural sensitivity, 
mibaek assemblage produces meanings and values that resist 
existing structural hierarchies. The affective power of mibaek 
assemblage is one that changes the bodily capacity such that it 
can escape from norms, creating a form of ‘becoming’. This 
study discusses the becoming-woman, becoming-Asian and 
becoming-Asian men, while observing female desire, 
re-assemblage of ‘racial color’, and prosthetic connections 
between minorities. Additionally, this study addresses how these 
concepts create fissures in the normative identity. The mibaek 
assemblage that consists of various desires and affects dissolves 
the boundaries and hierarchies between the feminine and the 
masculine, white and Asian, thus revealing its deterritorial 
potential.

On the other hand, mibaek assemblage also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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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s a reterritorializing power. The burgeoning K-beauty and 
K-culture industries package mibaek as a transnational 
commodity that exposes a beauty hierarchy between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and reveals pigmentocratic imperiality. 
Under the colorism of K-beauty, the positive affect that drives 
deterritorial force fails to connect with specific bodies.

While the overall findings demonstrate that mibaek assemblage 
in the postcolonial era produces an ambivalent power of 
deterritorializ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this study suggests 
ideal concepts of decolonial mibaek counter-politics 
encompassing mibaek simulacra and mibaek machine. Mibaek 
simulacra challenge the hierarchy between an original and a 
copy, and mibaek machine provides deimperial and decolonial 
perceptions on skin color. Therefore, over the endless repetition 
of deterritorializ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of mibaek 
assemblage in postcolonial situations, the core of mibaek 
machine, which rejects imperial power and colorism and 
constructs nomadic subjectivity, should be pursued as a 
decolonial way of thinking.

Keywords : Mibaek, Assemblage, Postcolonialism, Deleuzian, 
Mibaek Simulacra, Mibaek Machine

Student Number : 2016-3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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